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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 동기 및 목적

四聲通解1)는 1517년 조선시대 譯官이었던 崔世珍이 편찬한 韻書로서, 14세기부터 16

세기 초까지 당시 중국 한자음을 연구할 수 있는 중요한 韻書이다. 四聲通解는 훈민정

음으로 한자음을 기록하고 있어 중국 한자음뿐만 아니라 훈민정음의 음가를 추정하는 데

에 있어 귀중한 자료 중 하나이다. 四聲通解에서는 齒音을 표기하기 위한 ‘・・・
・(齒頭)’과 ‘・・・・(正齒)’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申叔舟의 四聲通考를
따른 것인데, 四聲通考 凡例 第5條에서 ‘무릇 齒音의 齒頭音은 혀를 올려 치아에 닿는

것이므로 그의 소리가 얕다. 正齒音은 혀를 말아 경구개에 닿는 것이므로 그의 소리가 깊

다. 우리나라의 齒音 ‘ㅅ・ㅈ・ㅊ’은 齒頭音과 正齒音의 사이에 있는데, 훈민정음에도 齒頭

音과 正齒音의 구별이 없다. 지금 齒頭音은 ‘・・’으로 표기하고, 正齒音은 ‘・・
’으로 표기하여 구분한다.’라고 하였다.2) 또한, 齒頭音 ‘・’과 正齒音 ‘・’은 各自

並書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全濁字를 표기하기 위한 글자이다. 이점을 살펴보면 당시 학자

들은 훈민정음으로 새로운 글자까지 만들어서 중국 한자음을 표기하려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때문에 훈민정음으로 중국 한자음을 표기한 韻書는 중국 한자음을 연구할 때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라 판단된다.

현재 1886년 설립된 국제어음회에서는 국제음성기호(IPA)를 고안한 이후, 세계 모든 나

라의 언어를 알파벳으로 기록하고 있다. 스웨덴의 언어학자 Karlgren은 국제음성기호를

사용해 漢語 中古音의 음가를 분석했고, 이를 바탕으로 王力과 董同龢 등의 학자들 또한

중국에서 한자음을 기록하기 위해 사용되었던 反切을 분석하여 과거의 한자음을 국제음성

기호로 再構해냈다. 현재 중국어학계뿐만 아니라 국어학계에서도 全濁字를 표기했던 各自

並書 ‘ㅆ’을 Karlgren이 국제음성기호로 나타낸 유성음 /z/3)로 추정하고 있다. 필자는 各自

1) 여기서는 1614년에 간행된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의 목활자본을 1973년 서울대 문리대 국어국문학과에

서 영인한 것을 참고하였다. 

2) 한가준, ｢최세진의 四聲通解 硏究｣,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42쪽.

3) 대체로 추정음에 대해서는 ‘[ ]’를 사용하여야 하나, 본고에서는 漢語 中古音 41聲母 및 관련 韻書의 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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並書 ‘ㅆ’이 과연 유성음인가에 대한 의문에서 연구를 시작했다.

흥미로운 점은 四聲通解와 訓蒙字會(1527)는 동일 저자에 의해 훈민정음으로 중국

한자음과 한국 한자음이 표기됐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四聲通解와 訓蒙字會의 한자

음을 비교할 경우,4) 훈민정음의 淸音과 濁音의 조음 방식에 관한 특징에 대해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全淸字를 표기하기 위한 ‘ㄱ・ㄷ・ㅂ・ㅈ・ㅅ・ㅎ’과 全濁字를 표기하기 위

한 ‘ㄲ・ㄸ・ㅃ・ㅉ・ㅆ・ㆅ’5) 중, ‘ㄱ・ㄷ・ㅂ・ㅈ・ㅎ’과 ‘ㄲ・ㄸ・ㅃ・ㅉ・ㆅ’에서 어떠

한 대립이 나타나는지 현재 명확히 확인할 방법은 없다. 하지만 기존 학자들이 齒音의

‘ㅅ’과 ‘ㅆ’을 무성 마찰음 /s/와 유성 마찰음 /z/로 추정한 바가 있어, 본고에서는 ‘ㅅ’과

‘ㅆ’이 실제 무성음과 유성음으로 대립되는 음운 변별 자질로 구별되었는지 확인해 보고자

한다.

各自並書가 사용된 韻書는 東國正韻(1448), 洪武正韻譯訓(1455), 四聲通考(세종
때), 四聲通解이다. 漢語 中古音과 비교를 해보면, 중국 북방의 近代音을 표기하고 있는

四聲通解의 齒音은 齒頭와 正齒를 구분하지만, 全濁字를 各自並書 ‘・’, ‘・’을
사용하여 표기한다. 여기서 ‘・’을 기존 연구에 따라 유성 마찰음 /z/라고 했을 때, 중

국 북방의 近代音을 기록한 四聲通解에서도 全濁 邪母, 禪母인 ‘・’를 유성 마찰음

으로서 표기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또한 四聲通解의 ‘・’이 동일 저자가 편

찬한 訓蒙字會에서 ‘ㅅ’으로 표기된 점을 고려하면, 全淸 ‘ㅅ’과 全濁 ‘ㅆ’은 기존 학자들

의 추정음과는 별개로 한국 한자음에서 무성 마찰음으로 발음되었다고 여겨진다. 그러므

로 본고에서는 淸音과 濁音인 ‘ㅅ’과 ‘ㅆ’이 실제 무성음과 유성음의 대립이 아닐 것이라는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各自並書의 음가에 대한 의문을 풀기 위해, 훈민정음을 사용하여 한국 한자

음을 잘 반영하고 있는 東國正韻, 중국 한자음을 표기하고 있는 四聲通解, 한국 한자

음을 표기하고 있는 訓蒙字會 및 全韻玉篇을 대상으로 하여 총체적인 비교 연구를 진

행하려고 한다. 四聲通解는 洪武正韻(1375)부터 四聲通解(1517)까지 약 150년의 음

을 기록하였고, 이후 한국의 마지막 韻書인 奎章全韻(1796)에 이르기까지 약 300년간 영

母 및 韻母를 음운 자질로 인정하여 음운 기호 ‘/ /’를 사용하기로 한다. 

4) 四聲通解는 중국 近代音을 반영한다고 평가받고, 訓蒙字會은 16세기 초 한국 한자음을 반영하고 있

다고 평가받는다. 

5) 訓民正音 ｢解例本｣ 制字解: ㄱㄷㅂㅅㆆ爲全淸, ㅋㅌㅍㅊㅎ爲次淸, ㄲㄸㅃㅉㅆㆅ爲全濁, ㆁㄴㅁㅇㄹㅿ

爲不淸不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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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력을 미치고 있는 중요한 韻書이다.

본고는 四聲通解 한자음의 성격을 관련 韻書와의 비교를 통하여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으며, 동일 시기 동일 저자의 四聲通解와 訓蒙字會, 그리고 東國正韻, 中原音韻,
全韻玉篇을 본고의 논의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지금까지 四聲通解에 대한 연구는 주

로 漢語 中古音과 중국 韻書와의 비교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지만, 본고에서는 한국 한자

음과의 영향 관계를 살펴보는 것까지도 연구 범위를 확장 시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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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 연구 현황

본고에서 논의의 대상으로 삼은 四聲通解에 대한 지금까지의 논의는 대체로 국어학적
인 논의와 중국어학적인 논의로 나눌 수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먼저 국어학적 논의는 1957년 김민수의 논문 ｢四聲通解｣를 주목할 수 있는데,6) 이 논문

은 四聲通解를 처음으로 소개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이후의 논문에서는 四聲通解
의 문헌적 가치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었고, 비교적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는 1973

년 강신항의 ｢四聲通解｣ 硏究라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四聲通解의 편찬과정을

자세히 제시했으며, 기존 학자들의 추정음을 따라 聲母 및 韻母를 분석하였다. 2004년에는

이강로가 四聲通解의 음운학적 연구7)를 출간했다. 이강로는 이 책에서 四聲通解의 수

록자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고, 韻母를 中聲, 終聲, 聲調로 나누어 분석하고 있다.

중국어학적 논의는 1993년 이재돈의 ｢四聲通解에 반영된 16세기 중국어 음계 연구｣8)

에서 四聲通解와 中原音韻의 음운체계를 비교 연구하는 것에서부터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후 1999년 이재돈의 ｢崔世珍의 中國語 音韻學 연구｣9)에서는 최세진이 편찬한

문헌들을 중심으로 중국어 음운학을 연구하였다. 좀 더 세부적인 연구는 2002년 이영월의

｢四聲通解를 통한 早期官話 연구｣10)에서 이루어졌고, 이어서 2005년 이영월의 논문 ｢試

論『四聲通解』音系特徵｣11)에서 四聲通解의 聲母와 韻母의 음계를 정리했다. 2011년 주

성일의 ｢四聲通解에 반영된 近代漢語 어음 연구｣12)에서는 중국 한자음의 주음 방식과

연계하여 四聲通解에 반영된 중국어 음계를 聲母를 기준으로 하여 체계적으로 분석했

다. 이후 2012년 ｢四聲通解 動靜字音을 통한 현대 한어 동형이음의 정착과정 고찰｣13), 2

013년 이순미의 ｢四聲通解 속의 근대한어 어휘 초탐｣14), 2017년 曲曉雲의 ｢四聲通解 

6) 김민수, ｢四聲通解｣, 한글 122, 1957, 524쪽-530쪽.

7) 이강로, 사성통해의 음운학적 연구, 박이정, 2004.

8) 이재돈, ｢四聲通解에 반영된 16세기 중국어 음계 연구｣, 中國文學 21, 1993, 287쪽-314쪽.

9) 이재돈, ｢崔世珍의 中國語 音韻學 연구｣, 中國學報 40, 1999, 27쪽-50쪽.

10) 이영월, ｢四聲通解를 통한 早期官話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11) 이영월, ｢試論『四聲通解』音系特徵｣, 중국언어연구 21, 한국중국언어학회, 2005.

12) 주성일, ｢四聲通解에 반영된 近代漢語 어음 연구｣, 중국문학연구 42, 한국중문학회, 2011, 293쪽

-328쪽.

13) 朱星一, ｢四聲通解動靜字音을 통한 현대한어 동형이음의 정착과정 과찰｣, 中國文學硏究 49, 2012, 

279쪽-302쪽.

14) 이순미, ｢四聲通解속의 근대 한어 어휘 초탐｣, 中國語文論叢 57, 2013, 21쪽-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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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董送屋’韻所引 蒙古韻略考｣15) 등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위에서 언급한 四聲通解 관련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1957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국어학계와 중국어학계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국어학적 연구는 崔世

珍의 생애 및 四聲通解의 역사적 편찬과정을 자세히 설명했지만, 중국어의 韻母는 운미

와 따로 분리되어 연구될 수 없는데, 韻母를 中聲, 終聲, 聲調로 나누어 연구한 점이 아쉬

운 부분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中聲과 終聲이 합쳐진 韻母로 연구하려고 한다. 중국어학적

연구는 1993년부터 본격적으로 四聲通解의 음운체계에 대해서 체계적인 연구 성과가 나

오고 있지만, 주로 四聲通解와 관련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연구되었다. 이에 본고에서

는 여러 韻書에서 나타나는 한국 한자음과의 영향 관계까지도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漢語 中古音을 기준으로 관련 韻書와의 비교를 통해, 四聲通解 한자음의
성격을 밝히고자 한다. 특히 中古 시기 四聲七音의 체계를 갖춘 漢語 中古音은 한자음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으므로, 漢語 中古音과 四聲通解의 비교는 중국 한자음의 실제 음

가를 추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된다. 나아가, 관련 韻書와의 비교를 통해

서는 한국 한자음에 미친 영향과 음변 과정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15) 曲曉雲, ｢四聲通解‘東董送屋’韻所引蒙古韻略考｣, 중국언어연구 68, 2017, 1쪽-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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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대상 및 연구 방법

四聲通解는 中宗 시기 譯官이었던 崔世珍에 의해 쓰인 韻書로서, 15세기 申叔舟가 지

은 四聲通考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편찬되었다. 崔世珍은 중국 韻書인 洪武正韻을
申叔舟가 諺譯하여 편찬한 洪武正韻譯訓(1455)에서, 당시 실제 쓰이던 한자를 새로 추가
하여 續添洪武正韻譯訓(16세기)을 지었다. 續添洪武正韻譯訓은 四聲通解보다 앞서

편찬되었는데, 현재는 소실되어 전해지지 않는다. 그리고 이후 續添洪武正韻譯訓의 내용

을 四聲通考의 형식으로 정리한 것이 四聲通解(1517)이다. 四聲通解는 훈민정음으로

만 한자음을 기록하고 있으며, 洪武正韻譯訓에서 받아들인 正音・俗音과 崔世珍이 청취

하여 기록한 16세기 초의 今俗音, 이 세 가지 음운체계를 담고 있다.

四聲通解의 저자 崔世珍은 四聲通解에서 舌上音 ‘知・徹・澄’母를 正齒音 ‘照・穿・
牀’母로 합류시키고, 모두 ‘・・’으로 표기했다. 또한, 凡例 第13條에서 밝혔듯이 入

聲 ‘ㄹ・ㄷ・ㅂ’은 漢語의 俗音과 韻會(古今韻會擧要, 1297) 및 蒙韻(蒙古字韻,
1269-1292 추정)에서 모두 사용하지 않는다 하여, ‘藥’韻에 해당하는 글자를 제외하고, 正

音에서부터 入聲을 표기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崔世珍이 현실 한자음을 최대한 반영하려

고 했던 의도를 엿볼 수 있다. 崔世珍은 質正官으로서 중국을 여러 차례 왕래하였으며, 중

국 사신이 왔을 때도 왕의 옆에서 통역을 담당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는 17가지나 되는

번역과 저술을 남겼으며, 四聲通考를 四聲通解로, 飜譯老乞大16)와 飜譯朴通事를 
老朴集覽으로, 千字文과 類合을 訓蒙字會로 새롭게 편찬하여 말과 글의 연구 및

보급에도 크게 이바지하였다. 특히, 申叔舟가 지은 四聲通考의 미비점과 俗音이 불일치

하여 불편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저술된 四聲通解는 그 내용과 체제에서 매우 실용적
인 특성을 보여준다.17)

동일 저자가 편찬한 四聲通解와 訓蒙字會에서 나타난 표기상의 차이를 통해서는 당

시 중국 한자음과 한국 한자음의 특성을 엿볼 수 있다. 예를 들어, ‘席’은 四聲通解에서
‘​’로 표기되어 있고, 訓蒙字會에서는 ‘셕’으로 표기되어 있다. ‘族’은 四聲通解에서

16) 서명이 책에는 ‘老乞大’라고만 되어 있으나, 본고에서는 원본인 老乞大와 1670년(현종 11)의 老乞

大諺解와 구별하여 飜譯老乞大라고 하기로 한다. 

17) 박태권, ｢최세진의 학문 세계와 사성통해(四聲通解)｣, 국어사연구 6, 국어사학회, 2006, 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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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표기되어 있고, 訓蒙字會에서는 ‘족’으로 표기되어 있다. 四聲通解 내에서도 표

기상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데, 중국 한자음을 표기할 때는 各自並書를 사용하고 있지

만, 우리말 어휘를 표기할 때는 各自並書를 사용하지 않았다. 우리말 어휘에는 各自並書가

아닌 合用並書를 사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四聲通解의 우리말 어휘 중 ‘​미다’가 있는

데, 지금은 경음인 ‘꾸미다’로 읽힌다. 그러나 16세기 당시에는 지금처럼 各自並書를 사용

해 ‘꾸미다’로 표기하지 않고, ‘ㅅ’계 合用並書인 ‘ㅺ’을 사용해 ‘​미다’로 표기하고 있는 점

이 주목할 만하다.

본고에서는 四聲通解의 음운체계를 漢語 中古音 및 관련 韻書와의 비교를 통해 살펴

볼 것이다. 漢語 中古音은 崔世珍이 四聲通解 앞부분에서 聲母의 변화를 기술하기 위해

廣韻의 字母圖를 제시한 바가 있으며, 四聲七音의 체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한자음의

조음 위치 및 淸音과 濁音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이에 따라, 漢語 中古音과의 비교를

통해 四聲通解 한자음에 반영된 전반적인 음계의 특징을 분석한 후, 四聲通解의 한자

음이 한국 한자음에 미친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의 첫 단계는 董同龢의 추정음을 기준으로 漢語 中古音의 36字母와의 비교를 통해

四聲通解의 음운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또한 四聲通解가 底本으로 삼았던 洪武正
韻譯訓이 中原音韻을 반영했기 때문에, 中原音韻의 추정음도 참고하려고 한다. 두 번

째 단계는 이상적인 한국 한자음을 표기한 東國正韻과 비교하여, 漢語 中古音의 ‘牙音・
舌音・脣音・齒音・喉音’ 및 淸音과 濁音을 東國正韻과 四聲通解에 어떻게 반영하여

표기했는지 비교 연구하고자 한다. 세 번째 단계는 중국 한자음을 표기한 四聲通解와
한국 한자음을 표기한 訓蒙字會의 한자음 체계를 비교 연구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는

18세기에 편찬되어 지금까지도 옥편의 규범적 구실을 하고 있는 全韻玉篇의 한자음과도

비교 고찰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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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漢語 中古音과 四聲通解 관련 韻書

1. 漢語 中古音

본고에서 분석하는 漢語 中古音은 廣韻(1008) 및 韻鏡에 반영된 唐末의 어음을 대

상으로 하며, 6-7세기의 음계는 이와 구분하여 前期 中古音이라고 한다. 中古音에서 近代

音으로의 과도기적 단계를 지칭할 때는 董同龢의 분기를 근거로 近古音이라는 용어를 사

용하기로 하는데, 上古音부터 近代音까지 다음과 같이 구분하기로 한다.

① 上古音(先秦語音): 詩經을 주체로 하고, 詩經에서 用韻한 것과 諧聲

字18)를 근거로 하여 고찰해 낸 어음 계통은 周代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諧聲

字의 예로 ‘河字从可字，翁字从公字，江字从工字，楷字从皆字’ 등을 들 수 있

으며, 上古音 시기에 韻書가 편찬된 기록이 없으므로, 同源詞19) 등도 上古音을

연구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② 中古音(隋唐宋初): 切韻이 대표하는 음계로 隋와 唐初가 중심이 된다. 早

期韻圖는 切韻과 같은 계통의 韻書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것이니, 切韻을 고

증하는데 가장 좋은 참고 자료가 된다. 불경의 번역은 唐代에 가장 성하였고, 梵漢

對音 중에는 唐代 語音의 흔적도 적지 않다. 현대 방언은 切韻 계통에서 연원

된 것이며, 切韻 음류의 실제 음가는 산 재료 중에서 측량하여 얻을 수 있다. 域

18) 諧聲은 六書 중의 하나로, 形聲이라고도 한다. 形聲字는 뜻을 나타내는 形符(義符)와 글자의 소리를 나

타내는 聲符로 구성되어 있다. 詩經의 압운자를 분석했을 때, 해성자의 성부와 독음이 부합한다는 결론

에 도달할 수 있는데 淸代의 段玉裁는 ‘同聲必同部’라는 법칙으로 귀납하였다. 이 밖에 김경숙(2002)에

서는 “우리들이 상고음을 연구하기 위하여 諧聲字를 활용하고자 할 때는, 이를 단지 시각적 문자로서만

이 아닌 청각적인 언어 실체로 접근해야 한다. 그래서 비록 동일한 聲符로 諧聲된 글자들이지만, 그 중에

는 방음 지역에서 조자되어 서로 다른 음가를 지닐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불규칙 音變으로 

처리되거나, 무리한 해석 혹은 단지 의문으로만 남겨놓은 상당수의 諧聲字에 대한 음운학적 해석을 가능

하게 하며, 자료의 부족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상고 방음을 파악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라고 했다. 김경숙, ｢해성자에 반영된 상고한어의 방음연구｣, 중어중문학 31, 2002, 70쪽.

19) 同源詞는 形ㆍ音ㆍ義 가 같거나 비슷한 한자음의 부류로 2가지로 분류될 수 있는데, 하나는 形은 달라

도 音과 義가 같은 경우로 洪ㆍ鸿ㆍ宏를 예로 들 수 있다. 다른 하나는 形ㆍ音ㆍ義가 같거나 비슷한 경

우로 浓ㆍ脓ㆍ秾을 예로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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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 譯音도 역시 唐音의 곁가지 別派로 현대 방언의 부족함을 보충할 수 있다. 

③ 近古音(宋末ㆍ元初): 韻會로 대표되는 음계로, 韻會는 표면상으로는 전
통적인 韻書의 체제를 쓰고 있지만, 각 韻 안에는 오히려 等韻의 지식을 이용하고

있고, 모든 글자를 다시 새롭게 주음을 하여 새로운 배열을 가한 것이다. 이런 까닭

으로 실제 어음 계통을 아주 분명하게 볼 수 있어서, 韻會의 어음이 中古와 近

代를 이어 주는 교량이라고 할 수 있다. 

④ 近代音(元末ㆍ淸初): 中原音韻(1324)으로 대표되는 음계로, 元代에 민간

문학인 北曲이 크게 유행했는데, 中原音韻은 元曲을 위하여 만든 까닭으로 전통
적인 韻書의 굴레를 벗어날 수 있었고, 당시의 실제 어음을 표준으로 한 것이다. 

북방 관화의 始祖라고 할 수 있다.20)

601년(隨) 陸法言이 中古音의 대명사인 切韻이라는 韻書를 펴냈지만, 현재는 유실되어

전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切韻의 唐寫本 殘卷과 王仁昫의 刊謬補缺切韻의 唐寫本, 宋

代에 펴낸 廣韻 등을 통해 학자들은 切韻의 음운체계를 연구해 왔다. 1947년 발견된

王仁昫의 切韻은 唐代의 切韻 增補本으로는 유일한 완본이지만 뒤늦게 발견되었기 때

문에, 이전까지의 漢語 中古音 연구는 모두 廣韻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다.21)
廣韻의 체재는 切韻과 대동소이하다. 廣韻은 陳彭年, 丘雍 등이 칙령을 받아 切

韻을 수정하여 1007년에 완성하였으며, 1008년에 大宋重修廣韻이란 명칭으로 바뀌었다.

廣韻의 체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廣韻은 모두 5권으로 평성자가 많아 분권한 것도 切韻과 같다. 切韻보다 13
운이 더 많은 206운으로, 평성 57운, 상성 55운, 거성 60운, 입성 34운으로 되어 있다.

둘째, 모두 26,194자를 수록하였고, 주석도 많이 증가되었다.

셋째, 운부의 순서는 李舟의 切韻의 순서를 채택하여, 평·상·거·입성운이 대응되도록

하였다. 添운 다음에 놓였던 蒸운, 登운을 靑운 다음으로 옮겼고, 陽운 앞에 놓였던 覃운,

談운을 侵운 뒤로 옮겼다. 또 입성운의 순서를 바꿔서 양성운에 대응되도록 하였다. 즉,

-p운미 운은 조음 위치가 같은 –m운에 대응시키고, -t운은 –n운에, -k운은 -ŋ운에 대

응되도록 입성운의 순서를 바꿔놓았다.22) 廣韻의 聲母와 韻母의 체계는 다음과 같다.

20) 董同龢 著, 공재석 譯, 漢語音韻學, 汎學圖書, 1975, 22-23쪽을 요약 및 보충하였다.

21) 김태경, 중국어 음운학, 학고방, 2014, 114-115쪽.

22) 김태경, 중국어 음운학, 학고방, 2014, 1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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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廣韻의 41聲母
<표1> 廣韻의 41聲母

廣韻 41聲母는 전통적인 36字母와 비교하여, 正齒音 ‘莊ㆍ初ㆍ牀ㆍ疏’ 4개와 喉音 ‘爲’

1개가 증가한 것이다. 41聲母는 廣韻의 반절 상자와 함께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漢語

中古音의 聲母 체계를 한눈에 살피기에 편리하다.

절운계 韻書의 聲母 체계를 종합해 보면, 6-7세기 및 守溫의 30字母에 이르기까지 脣音

에서 중순음과 경순음의 분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36字母에서부터 분화되기 시작했다.

다시 廣韻에서 正齒 2등이 분화되고, 喩母가 ‘喩母와 爲母’로 분화되어, 41聲母가 됨을

알 수 있다.23)

2) 廣韻의 206韻
廣韻은 漢語 中古音을 연구하는 가장 중요한 자료의 하나로서, 漢語 中古音 추정음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므로, 廣韻의 206韻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래 <표2>는 206

韻 및 四聲相配와 獨用ㆍ同用의 상황을 배열하고, 후기 等韻圖의 十六攝과의 대조를 나타

낸 것이다.24) 만약 四聲을 따지지 않는다면, 206운은 61개의 운류로 나눌 수 있다.

23) 문성호, ｢漢語 中古音과 訓民正音의 音韻 硏究 -粵語, 梵語, 東國正韻 漢字音의 音韻 比較를 통하

여-｣, 제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0, 20쪽.

24) <표2>는 顧義生ㆍ楊亦嗚, 한종고 역, 漢語音韻學入門, 학고방, 1999, 296-297쪽을 참고했고, 설명

은 최영애, 중국어음운학, 통나무, 2000, 59쪽을 참조하여 攝과 음성 운미에 대한 내용을 기술하였다.

全淸 次淸 全濁 次濁 全淸 全濁

脣音
重脣 幫 滂 並 明
輕脣 非 敷 奉 微

舌音
舌頭 端 透 定 泥
舌上 知 徹 澄 娘

齒音
齒頭 精 淸 從 心 邪

正齒(2) 莊 初 牀 疏
正齒(3) 照 穿 神 審 禪

牙音 見 溪 羣 疑
喉音 影 曉 匣 喩
喉音 爲
半舌 來
半齒 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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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攝
上(28)下(19)平聲ㆍ57
운

上聲ㆍ55운 去聲ㆍ60운 入聲ㆍ34운

1
通攝

一東 獨用 一董 獨用 一送 獨用 一屋 獨用
2 二同 鐘同用 二宋 用同用 二沃 燭同用
3 三鐘 二腫 獨用 三用 三燭 
4 江攝 四江 獨用 三講 獨用 四絳 獨用 四覺 獨用
5

止攝

五支 脂之同用 四紙 旨止同用 五寘 至志同用

음성운미 /-i/
6 六脂 五旨 六至
7 七之 六止 七志
8 八微 獨用 七尾 獨用 八未 獨用
9

遇攝
九魚 獨用 八語 獨用 九御 獨用

음성운미10 十虞 模同用 九麌 同用 十遇 暮同用
11 十一模 十姥 十一暮
12

蟹攝

十二齊 獨用 十一薺 獨用 十二霽 祭同用

음성운미 /-i/

13 十三祭
14 十四泰
15 十三佳 皆同用 十二蟹 駭同用 十五卦 怪夬同用
16 十四皆 十三駭 十六怪
17 十七夬
18 十五灰 咍同用 十四賂 海同用 十八隊 代同用
19 十六咍 十五海 十九代
20 二十廢 獨用
21

臻攝
(元은 
예외로 
山攝)

十七眞 諄臻同用 十六軫 準同用 二十一震 稕同用 五質 術櫛同用
22 十八諄 十七準 二十二稕 六術
23 十九臻 七櫛
24 二十文 欣同用 十八吻 隱同用 二十三問 獨用 八物 獨用
25 二十一欣 十九隱 二十四焮 獨用 九迄 獨用
26 二十二元 魂痕同用 二十阮 混很同用 二十五願 慁同用 十月 沒同用
27 二十三魂 二十一混 二十六慁 十一沒
28 二十四痕 二十二很 二十七恨
29

山攝

二十五寒 桓同用 二十三旱 緩同用 二十八翰 換同用 十二曷 末同用
30 二十六桓 二十四緩 二十九換 十三末
31 二十七刪 山同用 二十五潸 産同用 三十諫 襇同用 十四黠 鎋同用
32 二十八産 二十六産 三十一襇 十五鎋
33 下平聲 一先 仙同用 二十七銑 獮同用 三十二霰 線同用 十六屑 薛同用
34 二仙 二十八獮 三十三線 十七薛
35

效攝

三蕭 宵同用 二十九筱 小同用 三十四嘯 笑同用

음성운미 /-u(w)/
36 四宵 三十小 三十五笑
37 五肴 獨用 三十一巧 獨用 三十六效 獨用
38 六豪 獨用 三十二皓 獨用 三十七號獨用

39 果攝 七歌 戈同用 三十三哿 果同用 三十八箇 過同用 음성운미

<표2> 광운 206운 표와 후기 등운도의 十六攝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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攝은 攝내 음의 운미가 같은 것을 뜻하므로, 攝을 통해 61운류에서 평・상・거성과 입

성의 상관관계를 파악할 수도 있다. 입성운은 廣韻에서 양성운과만 짝을 이룬다. 廣韻
의 通攝・江攝은 평・상・거성에서는 양성 운미 /-ŋ/이고, 입성 운미에서는 /-k/이다. 止

攝은 음성 운미로 운미에 /-i/가 나타난다고 할 수 있지만, 일률적이지는 않다. 遇攝은 음

성 운미로 단운모에 가깝다. 蟹攝은 음성 운미 /-i/를 지닌다. 臻攝은 평・상・거성에서는
양성 운미 /-n/이고, 입성 운미에서는 /-t/이다. 山攝은 평・상・거성에서는 양성 운미

/-n/이고, 입성 운미에서는 /-t/이다. 效攝은 음성 운미로, 운미가 /-u(w)/이다. 果攝은 음

성 운미로, 단운모에 가깝다. 假攝은 음성 운미로, 단운모에 가깝다. 宕攝・梗攝・曾攝은
평・상・거성에서는 양성 운미 /-ŋ/이고, 입성 운미에서는 /-k/이다. 流攝은 음성 운미로,

운미가 /-u(w)/이다. 深攝・咸攝은 평・상・거성에서는 양성 운미 /-m/이고, 입성 운미에

서는 /-p/이다. 25)

25) 문성호, ｢漢語 中古音과 訓民正音의 音韻 硏究 -粵語, 梵語, 東國正韻 漢字音의 音韻 比較를 통하

여-｣, 제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0, 24-26쪽.

40 八戈 三十四果 三十九過
41 假攝 九麻 獨用 三十五馬 獨用 四十禡 獨用 음성운미
42

宕攝
十陽 唐同用 三十六養 蕩同用 四十一漾 宕同用 十八葯 鐸同用

43 十一唐 三十七蕩 四十二宕 十九鐸
44

梗攝

十二庾 耕淸同用 三十八梗 耿靜同用 四十三映 諍勁同用 二十陌 麥昔同用
45 十三耕 三十九耿 四十四諍 二十一麥
46 十四淸 四十靜 四十五勁 二十二昔
47 十五靑 獨用 四十一逈 獨用 四十六經 獨用 二十三錫 獨用
48

曾攝
十六蒸 登同用 四十二拯 等同用 四十七證 嶝同用 二十四職 德同用

49 十七登 四十三等 四十八嶝 二十五德
50

流攝
十八尤 侯幽同用 四十四有 厚黝同用 四十九宥 候幼同用

음성운미 /-u(w)/51 十九侯 四十五厚 五十候
52 二十幽 四十六黝 五十一幼
53 深攝 二十一侵 獨用 四十七寢 獨用 五十二沁 獨用 二十六緝 獨用
54

咸攝

二十二覃 談同用 四十八感 敢同用 五十三勘 闞同用 二十七合 盍同用
55 二十三談 四十九敢 五十四闞 二十八盍
56 二十四鹽 添同用 五十琰 忝同用 五十五艶(木忝)同用 二十九葉 帖同用
57 二十五添 五十一忝 五十六(木忝) 三十帖
58 二十六咸 銜同用 五十二豏 檻同用 五十七陷 鑒同用 三十一洽 狎同用
59 二十七銜 五十三檻 五十八鑒 三十二狎
60 二十八嚴 凡同用 五十四儼 范同用 五十九釅 梵同用 三十三業 乏同用
61 二十九凡 五十五范 六十梵 三十四乏



- 13 -

漢語 中古音은 관련 韻書와 시기적으로 거리가 있지만, 한자음의 특성상 한번 정착되면

음변과정이 더디게 진행되기 때문에, 관련 韻書와 비교 연구를 진행했을 때 실질적으로

그 변화가 크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한국 한자음은 중국의 上古音과 中古音이

잘 남아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또한, 四聲七音이라는 전통적인 성운학 체계가 확립되어 한

자음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으며, 崔世珍이 四聲通解를 저술하면서 앞부분에 韻會 및
洪武正韻의 字母圖와 함께 廣韻의 字母圖를 음계 분류의 참고용으로 제시하기도 하였

기 때문에, 본고에서 漢語 中古音을 각 韻書의 한자음의 연원을 확인하는데 참고하려고

한다.

2. 中原音韻

中原音韻은 1324년에 江西高安 지방의 사람인 周德淸이 편찬한 韻書이다. 총 5,876개

의 한자가 수록되어 있으며, 19개의 韻으로 분류되어 있다. 그리고 이전의 韻書와 다르게

각 聲調 아래 운을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운부터 분류하고, 각 운 아래 聲調를 분류

하였다.

中原音韻에서 드러나는 특징은 3가지가 있다. 즉, ‘平分陰陽’, ‘入派三聲’, ‘濁上變去’26)

이다. 趙蔭棠에 의하면, 명대와 청대의 韻書가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27), 이전의 三十

六字母에 있는 濁音을 淸音에 합류시킨 가장 최초의 운서는 中原音韻이다.28)
中原音韻의 聲母와 韻母 체계는 다음과 같다.29)

26) ‘平分陰陽’이란 무성음 聲母를 가진 平聲字는 陰平, 유성음 聲母를 가진 平聲字는 陽平으로 변화되었음

을 의미한다. ‘入派三聲’이란 入聲字였던 글자들이 中原音韻에서 다른 세 성조로 入派되었음을 의미한

다. ‘濁上變去’란 全濁 聲母를 가진 上聲字는 聲母의 무성음화와 함께 聲調가 去聲으로 변했음을 의미한

다.

27) 趙蔭棠, 等韻源流, 商務印書館, 1957, 208쪽.

28) 김 혜, ｢滿文原檔의 차용 표기에 나타난 만주어와 한어의 음운 현상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11-12쪽.

29) 中原音韻의 聲母와 韻母의 내용은 김태경, 중국어 음운학, 학고방, 2014, 182-189쪽의 내용을 주

로 참고하여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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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中原音韻의 聲母
<표3> 中原音韻 聲母 재구음30)

위의 聲母 체계를 漢語 中古音과 비교했을 때,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명음을 제외한 유성 장애음 聲母가 무성음이 되었다. 평성의 유성 장애음 聲母

는 같은 조음 위치의 유기음으로 변하였고, 측성의 유성 장애음 聲母는 같은 조음 위치의

무기음으로 변하였다. 예를 들면, 中古 시기 유성 장애음 聲母를 가졌던 평성의 徒/du/는

/tʰu/가 되었고, 상성의 杜/du/는 /tu/가 되었다.
둘째, 舌上音 知계가 正齒音 照계에 합류되었다. 正齒音은 切韻시기 莊계와 章계로 갈

라져 있었는데, 莊계는 주로 2등운과 결합하고, 간간이 3등운과도 결합하였으며, 章계는 3

등운과만 결합하였다. 운도 시기에는 莊계가 더 이상 3등운과 결합하지 않게 되어, 章계와

상보적 분포를 하게 되면서, 莊계와 章계 聲母는 같은 聲母, 즉 36자모의 照계로 합류하였

고, 中原音韻 시기에는 舌上音 知계도 正齒音 대열에 합류한 것이다. 章계 聲母는 莊계

와 병합된 후, 개음 /i-/가 탈락되기 시작했는데, 中原音韻에 그 과정이 반영되어 있다.

中原音韻에는 支思운에서 章계와 莊계가 병합되었고, 다른 韻書에서는 병합되지 않았다.

中原音韻에서 知계는 결합하는 韻母가 2등이냐 아니면 3등이냐에 따라 각각 莊계나 章

계와 같이 쓰였다.31) 이로써 정치음 聲母가 여전히 개음 /i-/와 결합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셋째, 影母는 喩母에 완전히 합류되어 영성모가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평분음양’의 음

운 변화가 일어난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影母의 평성자가 中原音韻에서 양

평이 아닌 음평에 수록되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사실은 影母가 평성이 음양조로 나뉘던

30) 寧繼福, 中原音韻表稿, 吉林文史出版社, 1985에서 재구해 낸 聲母 체계를 제시하였다.

31) 예를 들면 章계 聲母 글자 眞과 중고 시기 3등운자인 知계 聲母 글자 珍이 같은 동음자군에 수록되어 

있고, 莊계 聲母 글자 錚과 중고 시기 2등운자인 知계 聲母 글자 撑이 같은 동음자군에 수록되어 있다.

조음방식

조음위치

파열/파찰음 마찰음
공명음

무기 유기 무성 유성

순 음 p pʰ f v m

설 음 t tʰ n l

치두음 ts tsʰ s

정치음 tʂ tʂʰ ʂ r

후아음 k kʰ x ŋ 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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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에는 여전히 무성음 /ʔ-/의 음가를 지니고 있었음을 나타낸다.32) 疑母의 글자들 역시

대부분 영성모가 되었으나, 완전히 소실되지는 않고, 일부 글자에서 여전히 /ŋ-/음가를 지

니고 있었다. 日母의 음가는 권설음 /r-/로 본다.

넷째, 이 시기 聲母 체계와 연관된 주목할 만한 또 다른 음운 변화는, 바로 牙・喉音 聲
母를 가진 중고 시기 2등운 글자들에 개음 /i-/가 생겨났다는 점이다. 이러한 음운 변화는

中原音韻보다 조금 앞서 간행된 古今韻會擧要에도 반영되어 있다.

2) 中原音韻의 韻母
周德淸의 中原音韻은 元曲 작가들의 희곡 작품에서 압운하고 있는 글자들끼리 묶어서

韻部를 나누어 편찬한 韻書이므로, 韻母를 한 개만 포함하고 있는 韻部도 있지만, 많게는

네 개의 韻母를 포함한 韻部도 있다. 곡에서의 압운은 시에서의 압운과 같이 주요모음과

운미만 같으면 압운할 수 있으므로, 개음의 유무와 종류에 따라 한 韻部에 많게는 네 개

까지 서로 다른 韻母가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표4> 中原音韻 韻母 재구음

32) 그러나 입성의 분열이 발생했을 때는 影母 /ʔ-/의 음가는 확실히 이미 소실된 후였다. 中原音韻에서 

이 글자들은 一과 沃을 제외하고 ‘입성작상성(入聲作上聲)’이 아닌 ‘입성작거성(入聲作去聲)’에 수록되었

는데, 中原音韻에서 무성음 聲母의 입성자들은 ‘입성작상성’에 수록되고, 영성모를 포함한 공명음 聲母

의 글자들은 ‘입성작거성’이 되었기 때문이다. 만일 影母가 당시에도 무성음 음가를 갖고 있었다면 ‘입성

작상성’에 수록되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影母가 /ʔ-/ 음가를 소실한 것은 ‘평분음양’보다는 나중에, ‘입파

삼성’보다는 먼저 일어난 것이다. Hsueh, F. S., Phonology of Old Mandarin, The Hague, 1975, 

32-33쪽.

NO. 운부 재구음

1 東鍾 iŋ iuŋ

2 江陽 aŋ iaŋ uaŋ

3 支思 ï

4 齊微 ei i ui

5 魚模 u iu

6 皆來 ai iai uai

7 眞文 ən iən uən iuən
8 寒山 an ian uan

9 桓歡 uɔn
10 先天 iɛn iuɛ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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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古 시기의 韻母 체계와 비교해 볼 때, 中原音韻의 韻母 체계는 매우 간단해졌으며,

중기 운도에서 韻母를 분류한 16攝과 아주 가깝다. 두 시기의 韻母 체계 간의 가장 두드

러진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입성이 없어졌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일부 학자들은 편자 周德淸이 중고 시기의

입성자들을 음성운자들과 분리하여 ‘입성작평성(入聲作平聲)’, ‘입성작상성(入聲作上聲)’,

‘입성작거성(入聲作去聲)’이라 해서 따로 모아 놓은 것은 입성 운미가 소실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압운의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라고 보고 당시 북방음에 여전히 입성 운미 /-ʔ/로
존재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입성 운미가 소실되기 시작한 흔적은 唐代 말기까지 거슬

러 올라간다. 또, 입성운이 수록된 일부 운미의 韻母 체계가 이미 모음 운미를 갖고 있어

당시 중국어의 음절 구조상 또 다른 운미 /-ʔ/를 허용할 수 없다.
둘째, 양순 비음 운미 /-m/이 여전히 보존되어 있지만, 聲母가 양순음이면서 운미도 양

순음인 글자들, 예를 들면, 品, 凡, 帆, 貶, 笵, 犯, 範, 泛은 모두 /-n/ 운미 운부에 수록되

33) 蕭豪운의 재구음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蕭豪운에 속하는 2등운 글자인 交는 중고 시기 kau였으나 이 

시기에는 –i-개음이 발생하여 kiau가 되었다. 압운의 원칙에 따르면 같은 운부에 속하는 글자들은 주요모

음과 운미가 같아야 하는데, 蕭豪운에는 중고 시기 3등운 글자인 嬌, 驕가 交와는 다른 동음자군에 속해 

있다. 交와 嬌의 聲母는 같으므로, 그렇다면 두 글자의 韻母는 달라야 한다. 즉 交가 kiau이면 嬌, 驕는 

iɛu나 유사한 다른 韻母이어야 한다. 문제는 交를 kiau로, 嬌를 kiɛu로 재구할 경우 주요모음이 달라지게 

되어 동운(同韻)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리 신쿠이(李新魁)는 한 운부에 속하는 글자들은 

주요모음과 운미가 같아야 한다는 원칙을 깨고 예외적으로 蕭豪운에 ɑu, au, iau, iɛu 네 개의 韻母를 재

구하였다. 닝 지푸(寧繼福)는 交 동음자군과 嬌 동음자군이 대립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으나 양자의 차이

를 –i-개음의 차이로 보고 각각 au, iau로 재구했다. 닝 지푸와 리 신쿠이가 au 외에 ɑu의 韻母를 재구

한 것은 주고 시기 순음 聲母자들 가운데 1등운 글자인 褒와 2등운 包 동음자군이 여전히 대립하고 있

기 때문이다. 학자들마다 이렇듯 蕭豪운의 재구 결과가 다른 것은 聲母가 같은데도 다른 동음자군에 속

해 대립하고 있는 대립쌍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다.

11 蕭豪 ɑu au iau (iɛu)33)
12 歌戈 ɔ iɔ uɔ
13 家麻 a ia ua

14 車遮 iɛ iuɛ
15 庚靑 əŋ iəŋ uəŋ iuəŋ
16 尤侯 əu iəu
17 侵尋 əm iəm
18 監咸 am iam

19 廉纖 iɛ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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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이 같은 사실은 이 글자들이 聲母와 운미의 이화작용으로 인해 운미가 /-n/인 운에

먼저 합류하고, 이러한 운미 변화가 후에 다른 음절로까지 확산되었음을 시사한다.

본고에서는 한자음의 변화에 있어서 漢語 中古音을 바탕으로 한 음에서 現音에 이르기

까지 그 과도기라고 할 수 있는 近代音에 대한 연구 또한 필요하다고 여겨, 중국 韻書 중

시기적으로 가까운 中原音韻의 한자음도 四聲通解의 특성을 파악하는데 참고로 하였

다. 中原音韻의 한자음을 통하여 四聲通解의 正音, 俗音, 今俗音의 세 가지 체계의 성

격을 알아볼 수 있을 것이며, 이 세 가지 체계가 또 다른 한국 韻書와 현실 한자음에 어

떤 영향을 주었는지도 살펴보고자 한다.

3. 東國正韻·訓蒙字會·全韻玉篇

1) 東國正韻
東國正韻은 1447년(세종29년)에 간행된 우리나라 최초의 韻書이다. 東國正韻의 편찬

목적에 대해서 학계의 의견은 대체로 하나로 모아진다. 그것은 당시의 혼란스러운 한자음

을 정리하고 통일하는 데 있었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당시에 한국 한자음과 중국 한자

음이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는 문제점을 간파한 東國正韻 편찬자들은 한국 한자음의 변

화를 바로잡기 위한 기본 지침서를 마련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그렇다면 東國正韻이 기반하고 있는 音은 어떤 것인가? 혼란스럽게 변화된 한자음을

통일하기 위해서는 한자음을 받아들인 당시의 중국어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했을 것

이다. 한자음을 받아들인 시기란 東國正韻을 편찬하던 시기보다 훨씬 이전이었을 것임

은 당연하다. 따라서 東國正韻 편찬자들은 15세기 당시의 中國音(近代音)이 아니라 그

이전의 中古音을 참고하였다고34) 봐야 한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東國正韻은 元朝인 1297년에 간행된 古今韻會擧要을 훈민정음

으로 번역하여 만들어졌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그러나 東國正韻은 당시의 한국 한

자음을 무조건 中國音 體系에 일치시키려고 한 것이 아니라 중국의 음운체계를 바탕으로

漢語 中古音의 四聲, 七音, 淸濁 체계에 맞추어 정리한 韻書라고 할 수 있다. 東國正韻

34) 김지형, ｢동국정운식(東國正韻式) 한자음(漢字音)에서의 ‘ㆍ’의 음가(音價) －중국(中國) 한자음(漢字音)

과의 대비를 중심으로－｣, 어문연구 33,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5, 8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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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東國正韻의 23字母
<표5> 東國正韻 23字母

훈민정음 초성 17자에 各自並書 6자를 더하면 東國正韻 23字母와 일치한다. 東國正
韻 23字母의 四聲七音 체계는 중고 한어 36字母와 동일하며, 다만 東國正韻에서 중

순・경순, 설두・설상, 치두・정치의 구분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순음에서 4개 자모,

설음에서 4개 자모, 치음에서 5개 자모, 총 13개의 자모를 제외시키면, 東國正韻 23字母
가 된다. 東國正韻 23字母의 四聲七音은 중고 한어 36字母와 같다고 할 수 있지만, 東
國正韻 23字母에서 聲母의 한자를 중고 한어 36字母와 다르게 한 것은, 중순・경순, 설
두・설상, 치두・정치의 구분을 두지 않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만약 東國正韻 23
字母의 聲母의 한자를 중고 한어 36字母와 같게 할 경우, 순음ㆍ설음ㆍ치음에서 중순ㆍ경

순, 설두ㆍ설상, 치두ㆍ정치 중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하기 때문이다. 東國正韻에서 순음

ㆍ설음ㆍ치음에서의 分韻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단지 우리말에서 구분되지 않기 때문으

로, 東國正韻 서문에서 명확히 밝히고 있다.

且字母之作, 諧於聲耳。 如舌頭舌上、唇重唇輕、齒頭正齒之類, 於我國字音,

未可分辨, 亦當因其自然, 何必泥於三十六字乎?

자모(字母)를 만든 것이 소리에 맞출 따름이니, 설두(舌頭)ㆍ설상(舌上)과 순중

(唇重)ㆍ순경(唇經)과 치두(齒頭)ㆍ정치(正齒)와 같은 따위인데, 우리나라의 글자

음에는 분별할 수 없으니 또한 마땅히 자연에 따라 할 것이지, 어찌 꼭 36자(三

十六字) 에 구애할 것이랴.

전청 차청 전탁 불청불탁 전청 전탁

아음 君 ㄱ 快 ㅋ 虯 ㄲ 業 ㆁ

설음 斗 ㄷ 呑 ㅌ 覃 ㄸ 那 ㄴ
순음 彆 ㅂ 漂 ㅍ 步 ㅃ 彌 ㅁ
치음 卽 ㅈ 侵 ㅊ 慈 ㅉ 戍 ㅅ 邪 ㅆ
후음 挹 ㆆ 虛 ㅎ 洪 ㆅ 欲 ㅇ
반설 閭 ㄹ
반치 穰 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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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國正韻의 序에서 東國正韻 편찬자가 자모의 分韻에 대해서는 관대한 반면에, 청

ㆍ탁에 관해서는 엄격한 모습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을 東國正韻의 序에

서 발췌한 것은 다음과 같다.

我國語音, 其淸濁之辨, 與中國無異, 而於字音獨無濁聲, 豈有此理

우리나라의 말소리에 청탁(淸濁)의 분변이 중국과 다름이 없는데, 글자음에는

오직 탁성(濁聲)이 없으니 어찌 이러한 이치가 있을 것인가.

莫不受天地之氣, 而聲音, 生於氣者也。 淸濁者, 陰陽之類, 而天地之道也

사람이 날 때에 천지의 가운을 받지 않은 자가 없는데 성음(聲音)은 기운에서

나는 것이니, 청탁(淸濁)이란 것은 음양(陰陽)의 분류(分類)로서 천지의 도(道)이

요,

自正音作而萬古一聲, 毫釐不差, 實傳音之樞紐也。 淸濁分而天地之道定

훈민정음이 제작됨으로부터 만고(萬古)의 한 소리로 털끝만큼도 틀리지 아니하

니, 실로 음(音)을 전하는 중심줄[樞紐]인지라. 청탁(淸濁)이 분별되매 천지의 도

(道)가 정하여진다.35)

위의 東國正韻 序文에서 ‘우리나라의 말소리에 청탁(淸濁)의 분변이 중국과 다름이 없

는데, 글자음에는 오직 탁성(濁聲)이 없으니 어찌 이러한 이치가 있을 것인가.’라고 하였는

데, 당시 우리나라의 말소리에서 존재했다던 濁音이 현재 국제음성기호에서 규정하는 유

성음인지에 관해서는 의문이 든다. 비록 현재 各自並書로 표기된 濁音을 유성음으로 보고

있는 견해가 주를 이루지만, 위와 같이 東國正韻 序文의 내용을 고려한다면, 淸音과 濁

音에 대해서 다시 처음부터 재논의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② 東國正韻 91韻(26韻類)
<표6> 東國正韻 91韻(26韻類)

35) 문성호, ｢漢語 中古音과 訓民正音의 音韻 硏究 -粵語, 梵語, 東國正韻 漢字音의 音韻 比較를 통하

여-｣, 제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0, 65-66쪽.

東國正韻韻目 東國正韻字音 漢語 中古音  중성ㆍ종성

1 揯 肯 亘 亟  : · ·극 登蒸庚(二)耕     
2 觥 礦 橫 䝞  : · ·괵 梗攝(合口)  
3 肱 國  ·귁 曾攝(合口)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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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國正韻의 체제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운의 배열 순서이다. 운은 평・상・거・입의
‘운류’로 묶여 종성의 아・설・순・(치)36)・후의 순으로 배열되고 있으며, 각 운은 훈민정

음으로 주음되고 있다. 같은 운미의 한자음을 기준으로 분류되고 있는 것은 ‘攝(섭)’의 개

념을 적극 도입한 것으로, 운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운미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것임

을 알게 해준다. 같은 섭 내에서 한자음의 배열은 중성・초성의 순서이다.37)
제1운류에서 제7운류까지는 양성운 /-ŋ/이며, 입성운은 /-k/가 된다. 양성운 /-ŋ/과 입

성운 /-k/의 음성적 관계에 대해, 청대의 학자 戈載는 양성운 /-ŋ/을 ‘穿鼻’라고 명명했는

데, 穿鼻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k/로 끝을 맺는 운을 일컫는 것은 그다지 타당하지 않다

고 했고, 근대의 唐鉞給는 /-k/를 별도로 ‘嘚喉’라 했다. 반면, 세종은 일찌감치 양성운

/-ŋ/과 입성운 /-k/의 음성적 관계를 파악하고 있어, 訓民正音 ｢解例本｣ 終聲解에서 “아

음 ‘ㆁ(옛이응)’은 ‘ㄱ’과 짝이 되어 ‘ㆁ(옛이응)’을 급하게 내면 ‘ㄱ’으로 변하고, ‘ㄱ’을 느리

게 발음하면 ‘ㆁ(옛이응)’으로 변한다.”38)라고 설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각 ‘ㆁ(옛이

응)’과 ‘ㄱ’으로 문자화하여 조음 원리를 형상화하고 있다. /-ŋ/과 /-k/의 조음 원리에 관한

36) 한자음 주음에서 齒音은 운미 혹은 終聲에서 사용되지 않았다. 

37) 문성호, ｢漢語 中古音과 訓民正音의 音韻 硏究 -粵語, 梵語, 東國正韻 漢字音의 音韻 比較를 통하

여-｣, 제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0, 62-63쪽.

38) 訓民正音 ｢解例本｣ 終聲解 : 如牙之ㆁ與ㄱ爲對, 而ㆁ促呼則變爲ㄱ而急, ㄱ舒出則變爲ㆁ而緩

4 公 拱 貢 穀  : · ·곡 東冬鐘    
5 江 講 絳 覺  : · ·각 江攝ㆍ宕攝      
6 弓 重 䛪 匊  : · ·국 東    
7 京 景 敬 隔  : · ·격 庚(三)淸靑    
8 根 懇 艮 訖  : · · 痕臻眞欣      
9 昆 袞 睔 骨 곤 :곤 ·곤 · 魂  
10 干 笴 旰 葛 간 :간 ·간 · 寒桓山刪    
11 君 攟 攈 屈 군 :군 ·군 · 臻攝    

12 鞬 寋 建 訐 건 :건 ·건 · 山攝(三四)
    

  
13 簪 痒 譖 戢  : · · 深攝      
14 甘 感 紺 閤 감 :감 ·감 ·갑 咸攝(一二)  
15 箝 檢 劒 劫 껌 :검 ·검 ·겁 咸攝(三四)    
16 高 杲 誥  : · 效攝  
17 鳩 九 救  : · 流攝  
18 貲 紫 恣  : · 止攝(開口)ㆍ咍    
19 傀 隗 儈 굉 :욍 ·굉 蟹攝(合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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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의 설명은 음운의 영역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우며, 음운을 음성의 차원에서 바라볼 수

있을 때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제8운류에서 제12운류까지는 양성운 /-n/이며, 입성운은 /-t/가 된다. 東國正韻에서는
우리말 한자음의 종성 ‘ㄹ’ 옆에 ‘ㆆ’을 사용하여, 漢語 中古音의 설내입성 /-t/를 ‘ㅭ’로 표

기하고 있다.

제13운류에서 제15운류까지는 양성운 /-m/이며, 입성운은 /-p/가 된다.

제16운류에서 제17운류까지는 음성운 /-u(w)/이다. 東國正韻에서 漢語 中古音의 效攝

과 流攝의 운미 /-u(w)/를 표기하기 위해, 순경음 ‘ㅱ’을 한국 한자음에 덧대고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제18운류에서 제22운류까지는 음성운 /-i/이다. 止攝에는 음성 운미 /-i/가 일률적으로

확인되지 않지만, 蟹攝에서는 음성 운미 /-i/를 일률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東國正韻 한
자음에서 漢語 中古音의 음성 운미 /-i/를 표기하기 위해, 중성자와 결합하는 ‘-ㅣ’를 사용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23운류에서 제26운류까지는 음성운 果攝・遇攝에 해당하는 것으로, 중국 학계에서는

이를 특정 운미로 다루지 않는다. 漢語 中古音에서 운미라고 하는 것은 단운모가 아닌, 주

요원음 뒤에 오는 輔音 혹은 元音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漢語 中古音의 운미

는 8개이다.

세종대왕은 한국 한자음을 ‘訛(그릇되다)’로 보아 字母, 七音, 淸濁, 四聲 등에 걸쳐 그

본말을 밝히지 않음이 없도록 해서 그 올바른 것을 회복하라고 명하면서39) 東國正韻을
편찬하였다. 하지만 아직까지 東國正韻은 당시 한국의 현실 한자음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東國正韻이 훈민정음으로 주음

한 우리나라 최초의 韻書로서 한자음의 유래를 밝히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韻書임은 분

명하다. 본고에서는 四聲通解 한자음과의 비교・연구를 통하여 東國正韻의 한자음 특

성을 더욱 명확히 확인할 수 있을 것이며, 현재 한국 한자음과 어떠한 영향 관계가 있는

지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2) 訓蒙字會
訓蒙字會는 1527년에 崔世珍이 千字文과 類合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實字

39) 강신항, 훈민정음연구, 성균대학교 출판부, 2014, 218쪽.



- 22 -

를 위주로 하여, ‘實字’, ‘半實半虛字’, ‘虛字’ 3가지로 분류해 수록했으며, 총 3,360字 중에서

上, 中에 실린 한자가 2,240字, 下는 雜語라 칭하여 1,120字를 수록해 놓았다. 또한, 한자마

다 釋과 音을 달고 필요한 경우에는 주석을 덧붙인 어휘 해설집이라고도 할 수 있다.

崔世珍이 訓蒙字會를 편찬함에 있어서 諺文과 漢文 둘 다 가르치고자 하였는데, 이는

訓蒙字會의 凡例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註內稱俗者 指漢人之謂也 人或有學漢語者 可使兼通 故多收漢俗稱呼之名也 又

恐註繁亦不盡收 - 訓蒙字會 ｢凡例｣7條

註에서 ‘俗’이라고 稱하는 것은 중국 사람이 말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다. 혹

시 漢語를 배우고자 하는 자가 있다면 兼通할 수 있도록 漢語의 속어라 稱하는

것을 많이 수록하였는데, 註가 너무 번잡할까 우려되어 모두 수록하지는 않았다. 

여기서 가리키는 ‘俗’은 우리나라의 ‘俗’이 아닌 中國의 ‘俗’, 즉 中國의 口語를 말한다.

이는 그 당시의 중국어 연구 자료로서 의미가 있으며, 3,000字가 넘는 漢字에 대해 우리나

라의 실제 한자음을 잘 반영하고 있다는 가치를 인정받아 국어학자들에 의해 연구되어40)

왔다. 訓蒙字會의 자음과 모음체계는 다음과 같다.

< 訓蒙字會의 자음과 모음체계 >

訓蒙字會의 자음에서는 訓民正音 ｢解例本｣에서의 ‘ㆆ’이 제외되었다. ‘ㆆ’자는 목구

멍 막힘 및 터침 소리로 /ʔ-/의 음가를 지녔으며, 이 소리는 지금도 존재한다. 그러나 ‘ㆆ’

은 소리마디의 첫소리로서는 ‘ㅇ’와 잘 구별되지 않는다. 이것은 곧 ‘ㆆ’이 다른 자음과 같

이 독자성이 강하지 못한 점을 보여준다. 따라서 訓蒙字會에서는 ‘ㆆ’을 제외한 것이다.

자음의 순서는 廣韻의 36字母와 같이 ‘牙・舌・脣・齒・喉’ 순으로 글자를 배열하였고,

모음의 순서는 廣韻의 開口韻과 合口韻처럼 발음할 때의 입술 벌림의 크기의 차례를 따

르되, 벌린 입술 모음을 먼저 놓고, 둥근 입술 모음을 그 다음에 놓으며, 보통 입술 모음

40) 이정민, ｢중세 이후 한국의 한자음 초성과 중국어 성모와의 대응관계 고찰 -訓蒙字會를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7, 15-16쪽.

자음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ㅋ, ㅌ, ㅍ, ㅈ, ㅍ, △, ㆁ, ㅎ

모음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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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끝에 놓았다.41)

訓蒙字會의 한자음을 四聲通解의 한자음과 비교해보았을 때는 몇 가지 차이점을 확
인할 수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ㆆ’과 ‘ㅸ’이 나타나지 않는다. 두 번째, 全濁

字 표기인 各自並書 ‘ㄲ, ㄸ, ㅃ, ㅆ, ㅉ, ㆅ’이 나타나지 않는다. 세 번째, 초성에 ‘ㆁ’이 표

기되지 않는다. 네 번째, ‘ㅿ’이 사용된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표기상의 차이점을 漢語

中古音과 中原音韻 및 관련 韻書를 참고하여 그 이유를 찾아보고자 하며, 四聲通解와
訓蒙字會는 동일 저자가 동시기에 편찬한 韻書인 만큼 두 韻書는 중국 한자음과 한국

한자음의 특징을 밝히는 데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3) 四聲通解와 全韻玉篇
全韻玉篇은 조선 후기 정조 때에 奎章全韻(1796)의 자매편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추

정되는 옥편으로 10,840자의 한자를 214部首에 나누어 수록하고 있다. 옥편의 형식은 청나

라 때 만들어진 康熙字典(1710)을 따르고 있는데, 한자를 표제자로 보인 뒤에 한글로 음

을 표기하고 한문으로 註釋을 달았고, 마지막에 韻母를 표기하였다.42) 全韻玉篇은 한국

한자음을 한글로 표시한 최초의 書引字典이라는 점에 가치가 있을뿐더러, 후대에 간행된

옥편・자전류의 전거가 되었다.43) 더 주목할 만한 점은 三韻聲彙와 奎章全韻이 한국

한자음을 전적으로 정칙음만을 표시한 것과는 달리, 全韻玉篇에서는 620여 자의 한자음

에 대하여 ‘X俗Y’ 또는 ‘X正Y’식으로 당시의 통용음을 표시했다는 점이다.44) 여기에서 ‘X’

가 정칙음이고, ‘Y’가 이른바 속음인데, 후자를 중국・일본 한자음과 대조하여 보면 적으

나마 한국 한자음의 특이성을 파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후대 전승 한자음의 유래와 그

양상을 밝힐 수 있다.45)

41) 訓蒙字會의 체계에 관해서는 안경상, ｢어학고전 訓蒙字會의 몇가지 특징｣, 중국조선어문, 길림성

민족사무위원회, 2020, 38-51쪽을 주로 참고하여 기술하였다.

42) 정경일, 규장전운・전운옥편, 신구문화사, 2008, 249쪽.

43) 한 예로 池錫永(1855-1935)의 字典釋要(1906 완성, 1909 간행)의 正·俗音은 바로 全韻玉篇을 

따른 것이다.

44) 여기 ‘俗’이나 ‘正’의 구별은 속음(통용음)으로서의 차이라기보다는 교정음으로서의 차이를 의미한다. 대

체로 華東正音通釋韻考에서 정·속음을 동시에 표시한 자는 ‘俗’을 쓰고, 三韻聲彙와 奎章全韻에서 

교정한 음이 華東正音通釋韻考 음과 다를 경우에는 ‘正’으로 나타냈다. 예를 들면 ‘呵·荷·訶’자에 대하

여 華東正音通釋韻考은 정음을 ‘하’로 표시하고 상단에 ‘俗가’라는 두주를 달아 놓았다. 그러나 三韻

聲彙와 奎章全韻 음은 ‘하’뿐이다. 그리하여 全韻玉篇에서는 ‘하俗가’로 정·속음을 표시하였다. 이와 

달리 ‘枯’자의 華東正音通釋韻考 음은 ‘구’이지만 三韻聲彙와 奎章全韻에서는 정칙음인 ‘고’로 교

정되었다. 이 경우에 全韻玉篇은 ‘고正구’식으로 나타낸 것임을 이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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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韻玉篇의 ‘정칙음’과 ‘속음’에 관해서는 이돈주의 기존 연구에서 ‘奎章全韻은 규범

음만을 나타낸 반면에, 全韻玉篇에서는 아마도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널

리 사용하여 온 듯한 한국의 현실 한자음을 추가 기록하고 중국 한자음을 표시하지 않은

것이 특색이다.’46)라고 하였다. 그러나 필자가 관련 연구를 진행한 결과 全韻玉篇의 正

音 및 俗音이 중국 한자음인 漢語 中古音과 연관성이 크다는 것을 확인한 바가 있다. 그

내용을 몇 가지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騬’은 ‘층正승’으로, 반절은 ‘食陵’이며 東國正韻 음은 ‘​​’으로 나타나지

만, 廣韻에서 ‘神陵, 石證’ 반절이 더 있는 것으로 보아 ‘騬’에서 正俗으로 반

영된 ‘층’과 ‘승’은 正俗 관계라기보다 ‘食陵’의 又音으로 봐야 한다.

ⓑ ‘泓’은 ‘횡俗홍’으로 반절은 ‘烏宏’이다. 全韻玉篇의 正音은 東國正韻의
‘’을 반영하고, 俗音이 오늘날까지 전해진다. 

ⓒ ‘嶸’은 ‘횡正영’으로, 반절은 ‘永兵’이며 東國正韻 음은 ‘​​’으로 나타나지

만, 廣韻에서 ‘胡萌, 永兵’이 더 있는 것으로 보아 ‘嶸’에서 正俗으로 반영된

‘횡’과 ‘영’은 正俗 관계라기보다 ‘永兵’의 又音으로 봐야 한다.

ⓓ ‘樅’은 ‘총正종’으로, 반절은 ‘即容’이며 東國正韻 음은 ‘총/죵’으로 나타나

지만, 廣韻에서 ‘七恭, 即容’ 반절이 더 있는 것으로 보아 ‘樅’에서 正俗으로

반영된 ‘총’과 ‘종’은 正俗 관계라기보다 ‘即容’의 又音으로 봐야 한다.

ⓔ ‘舡’은 ‘항俗강’으로 반절이 ‘許江’으로 나타나는데, 송대 이후 集韻에는
반절음 ‘虛江, 枯江’이 추가된 것으로 보아 ‘舡’에서 正俗으로 반영된 ‘항’과 ‘강’

은 正俗 관계라기보다 ‘許江’의 又音으로 봐야 한다.

ⓕ ‘抗’은 ‘강俗항’으로, 반절은 ‘胡郎’이며 東國正韻 음은 ‘·캉’으로 나타나지

만, 廣韻에서 ‘苦浪’ 반절이 더 있는 것으로 보아 ‘抗’에서 正俗으로 반영된

‘강’과 ‘항’은 正俗 관계라기보다 ‘胡郎’의 又音으로 봐야 한다.47)

위의 내용을 살펴보면, 漢語 中古音과 全韻玉篇의 正音 및 俗音이 비록 시기적으로

45) 이돈주, ｢全韻玉篇의 正·俗 漢字音에 대한 연구｣, 국어학 30, 국어학회, 1997, 4쪽.

46) 이돈주, ｢화동정음통석운고의 정속음과 전운옥편 한자음의 비교 고찰｣, 한글 249, 한글학회, 2000, 

60쪽.

47) 김은희·김민경·김서영, ｢全韻玉篇에 나타난 정ㆍ속음의 성격 고찰 上 -東國正韻 음운 체계와의 비

교를 통하여-｣, 중국언어연구 86, 한국중국언어학회, 2020.

   김민경·김서영·문성호·김은희, ｢全韻玉篇에 나타난 정ㆍ속음의 성격 고찰 下 -東國正韻 음운 체계와

의 비교를 통하여-｣, 동남어문논집 86, 한국중국언어학회,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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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으나, 正音 및 俗音의 유래를 확인하기에는 충분하다. 이처럼 일반

적으로 全韻玉篇이 한국 한자음을 기록한 것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그 유래와 전승 과

정을 통해 중국 한자음과 관련이 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全韻玉篇은 奎章
全韻의 한자음을 사전 형식으로 정리한 것인데, 중국 한자음과 한국 한자음을 모두 기록

하고 있는 奎章全韻은 四聲通解를 근거로 두고 있어, 분명히 그 영향이 있었을 것이

라고 판단된다.

四聲通解를 그대로 따른 한자음도 확인할 수 있는데, ‘叉’의 경우 四聲通解에서는
‘​’로 표기되었고, 全韻玉篇에서는 ‘채, 차’로 표기되었다. 東國正韻과 訓蒙字會의 한
자음이 각각 ‘창’과 ‘차’로 표기된 것으로 보아, 全韻玉篇의 又音字인 ‘채’는 四聲通解를
따른 것으로 보인다. ‘族’의 경우에도 四聲通解에서는 ‘​’로 표기되었고, 全韻玉篇에서
는 ‘족, 주’로 표기되었다. 東國正韻과 訓蒙字會의 음도 각각 ‘쪽’과 ‘족’으로 표기되는

것으로 보아, 全韻玉篇의 又音字인 ‘주’는 四聲通解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1446년 훈민정음이 반포된 후, 韻書 諺譯 사업이 시행된 지 약 350여 년간 편찬된 東

國正韻, 四聲通解, 訓蒙字會 및 全韻玉篇은 중국 한자음과 한국 한자음의 변천 과

정 및 그 영향력을 연구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중국 한자음은 원활한 통교를 위한

목적으로 표기되었고, 또한 한국 한자음을 정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국 한자음의 기준음

으로도 활용되었다. 부록의 ‘東音과 華音을 잇는 韻書 통계 도표’에서도 나타나듯이 한국

한자음과 중국 한자음은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이 때문에 본고에서는 四聲通
解의 한자음을 고찰할 때 관련 韻書를 총체적으로 살펴봐야 할 필요성을 느꼈고, 이에

따라 漢語 中古音과 함께 東國正韻, 中原音韻, 四聲通解, 訓蒙字會, 全韻玉篇의
한자음을 함께 제시하여 비교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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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漢語 中古音과 四聲通解의 聲母

Ⅲ장과 Ⅳ장에서는 훈민정음을 사용하여 한자음을 표기하고 있는 여러 韻書들을 비교

연구하려고 한다. 비교 연구의 대상으로 삼은 韻書는 한국 한자음을 충실히 반영했다고

보는 東國正韻, 중국 한자음을 반영하고 있는 四聲通解, 한국 한자음을 반영하고 있는

訓蒙字會 및 全韻玉篇이다. 또한, 四聲通解의 한자음을 분석하기 위해, 중국의 近代

音을 기록한 韻書인 中原音韻도 참고하였다. Ⅲ장의 聲母 부분에서는 四聲通解의 聲

母를 ‘牙・舌・脣・齒・喉’ 순으로 정렬하였고, 이를 漢語 中古音, 東國正韻, 中原音韻,
訓蒙字會, 全韻玉篇과 비교하여 기술하려고 한다.48)

四聲通解 앞부분에서는 ‘廣韻三十六字母之圖’를 제시한 후, 四聲通解의 聲母 體系를

廣韻 三十六字母와 비교하여 간단히 설명하고 있는데, 그 ‘廣韻三十六字母之圖’와 설명

은 다음과 같다.

<표7> 廣韻三十六字母之圖

48) 본고 Ⅲ・Ⅳ장에서 東國正韻과 全韻玉篇에 대한 논의는 소논문 김은희・김민경・김서영, ｢全韻玉

篇에 나타난 정ㆍ속음의 성격 고찰 上- 東國正韻 음운 체계와의 비교를 통하여 -｣, 중국언어연구 
86, 한국중국언어학회, 2020과 김민경・김서영・문성호・김은희, ｢全韻玉篇에 나타난 正･俗音의 성격 

고찰 下- 東國正韻 음운 체계와의 비교를 통하여 -｣, 동남어문논집 49, 동남어문학회, 2020의 내용

을 바탕으로 해서 새롭게 기술한 것이다.

五音 五行 七音 全淸 次淸 全濁 不淸
不濁 全淸 全濁

角 木 牙音 見
ㄱ

溪
ㅋ

群
ㄲ

疑
ㆁ

徵 火
舌頭音 端

ㄷ
透
ㅌ

定
ㄸ

泥
ㄴ

舌上音 知


徹


澄


孃
ㄴ

羽 水
脣音重 幫

ㅂ
滂
ㅍ

並
ㅃ

明
ㅁ

脣音輕 非
ㅸ

敷
ㅸ

奉
ㅹ

微
ㅱ

商 金
齒頭音 精


淸


從


心


邪


正齒音 照


穿


狀


審


禪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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舌上音即同本國所呼似, 與正齒音不同, 而漢音自歸於正齒. 非·敷, 泥·孃, 鄉漢難

辨, 集韻借用三十六母而稱影·曉·匣三母爲淺喉音, 喻母爲深喉音. 又以影母敘入匣母

之下, 古今沿襲不同, 盖亦必有所由也. 而今不可究矣.

舌上音은 우리나라에서 발음하는 것과 비슷하고, 正齒音과는 다르다. 그러나

漢音에서는 정치음에 귀속시킨다. 非・敷 그리고 泥・孃은 우리말과 한어에서 구
분하기 어렵다. 集韻에서 36字母를 빌려 쓰고 있는데, 影・曉・匣 세 聲母를

淺喉音이라고 하고, 喻母를 深喉音이라 칭한다. 또한, 影母를 匣母 밑에 넣었다.

고금의 沿襲이 다른 것은 무릇 마땅히 이유가 있으니 지금은 궁구할 수 없다.

‘廣韻三十六字母之圖’에서 知系와 照系는 구분하였지만, 한편으로 知·徹·澄과 照·穿·牀을

모두 ‘··’로 표기하고 있다. 이것은 최세진의 관념 속에 당시 중국어에서 知系와 照

系는 合流된 것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字母에 대한 설명에서 知系는 조선의

발음과 같지만, 照系와 다르다고 설명하였다. 조선의 한자음에서 知系와 照系는 아직 合流

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또한, 非· 敷의 발음, 그리고 泥·孃의 발음이 원래 달랐지만,

당시 조선 한자음과 중국어에서 이미 합류되었음을 알 수 있다.49)

四聲通解에서 제시한 ‘廣韻三十六字母之圖’와 관련 설명을 정리하면, 四聲通解의 聲

母 體系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8> 四聲通解三十一字母之圖

49) 한가준, ｢최세진의 四聲通解 硏究｣,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14쪽.

宮 土 喉音 影
ㆆ

曉
ㅎ

匣
ㆅ

喩
ㅇ

半徵
半商

半火
半金

半舌
半齒

來
ㄹ
日
ㅿ

五音 五行 七音 全淸 次淸 全濁 不淸
不濁 全淸 全濁

角 木 牙音 見
ㄱ

溪
ㅋ

群
ㄲ

疑
ㆁ

徵 火 舌頭音 端
ㄷ

透
ㅌ

定
ㄸ

泥
ㄴ

舌上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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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四聲通解의 聲母는 漢語 中古音 36聲母에서 5개의 聲母가 적은 31聲母이다. <표7>과

<표8>을 비교하면 <표8>에는 漢語 中古音 36聲母에서 舌上音에 해당하는 ‘知’, ‘徹’, ‘澄’,

‘孃’과 脣音輕에 해당하는 ‘敷’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廣韻, 中原音韻, 東國正韻, 四聲通解, 訓蒙字會, 全韻玉篇의
聲母의 分合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9> 中古 漢語 41聲母와 관련 韻書의 聲母 대조표50)

羽 水
脣音重 幫

ㅂ
滂
ㅍ

並
ㅃ

明
ㅁ

脣音輕 非
ㅸ

奉
ㅹ

微
ㅱ

商 金
齒頭音 精


淸


從


心


邪


正齒音 照


穿


狀


審


禪


宮 土 喉音 影
ㆆ

曉
ㅎ

匣
ㆅ

喩
ㅇ

半徵
半商

半火
半金

半舌
半齒

來
ㄹ
日
ㅿ

七
音

中古 漢語 
41聲母 中原音韻 東國正韻 

23字母
四聲通解

31聲母 訓蒙字會 全韻玉篇

牙
音

見 /k/ 見 /k/ 君 ㄱ 見 /k/ ㄱ 見 /k/ ㄱ 見 /k/ ㄱ
溪 /kʰ/ 溪 /kʰ/ 快 ㅋ 溪 /kʰ/ ㅋ 溪 /kʰ/ ㄱ 溪 /kʰ/ ㄱ
羣 /ɡʰ/ 羣 /kʰ/ 虯 ㄲ 羣 /ɡʰ/ ㄲ 羣 /ɡʰ/ ㄱ 羣 /ɡʰ/ ㄱ
疑 /ŋ/ 疑 /ø/ 業 ㆁ 疑 /ŋ/ ㆁ 疑 /ŋ/ ㅇ 疑 /ŋ/ ㅇ

舌
音

舌頭 端/t/ 舌頭 端/t/ 斗 ㄷ 舌頭 端/t/ ㄷ 舌頭 端/t/
ㄷ
ㅌ
ㅊ

舌頭 端/t/
ㄷ
ㅌ
ㅊ

舌上 知/ȶ/ 舌上 知/tʂ/ 舌上 知/ȶ/ ㄷ 舌上 知/ȶ/ ㅈ
舌頭 透/tʰ/ 舌頭 透/tʰ/

呑 ㅌ 舌頭 透/tʰ/ ㅌ
舌頭 透/tʰ/

ㅌ
舌頭 透/tʰ/ ㅌ

舌上 徹/ȶʰ/ 舌上 徹
/ʈʂʰ/ 舌上 徹/ȶʰ/ 舌上 徹/ȶʰ/ ㅊ

舌頭 定/dʰ/ 舌頭 定/t/
覃 ㄸ 舌頭 定/dʰ/ ㄸ

舌頭 定/dʰ/ ㄷ
ㅌ

舌頭 定/dʰ/ ㄷ
ㅌ

舌上 澄/ȡʰ/ 舌上 澄
/tsʰ/ 舌上 澄/ȡʰ

/ 舌上 澄/ȡʰ
/

ㅈ
ㅊ

舌頭 泥/n/ 舌頭 泥/n/ 那 ㄴ 舌頭 泥/n/ ㄴ 舌頭 泥/n/ ㄴ 舌頭 泥/n/ ㄴ舌上 娘/n/ 舌上 娘/n/ 舌上 娘/n/ 舌上 娘/n/
半
舌 來 /l/ 來 /l/ 閭 ㄹ 來/l/ ㄹ 來 /l/ ㄹ 來 /l/ ㄹ

脣
音

重脣 幫/p/ 重脣 幫/p/
彆 ㅂ

重脣 幫/p/ ㅂ 重脣 幫/p/ ㅂ
ㅍ 重脣 幫/p/ ㅂ

ㅍ

輕脣 非/p/ 輕脣 非/f/ 輕脣 非/p/ ㅸ 輕脣 非/p/ ㅂ
ㅍ 輕脣 非/p/ ㅂ

ㅍ

重脣 滂/pʰ/ 重脣 滂/pʰ/ 漂 ㅍ 重脣 滂/pʰ/ ㅍ 重脣 滂/pʰ/ ㅂ 重脣 滂/pʰ/ 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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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김서영・안영실・김민경, ｢漢語 中古音의 齒音 小考 -東國正韻・訓蒙字會 齒音과의 비교를 통해-

｣, 中國學 72, 대한중국학회, 2020, 5쪽.

ㅍ ㅍ
輕脣 敷/pʰ/ 輕脣 敷/f/ 輕脣 敷/pʰ/ ㅂ 輕脣 敷/pʰ/ ㅂ

重脣 並/bʰ/ 重脣 並/p/
步 ㅃ

重脣 並/bʰ/ ㅃ 重脣 並/bʰ/ ㅂ
ㅍ 重脣 並/bʰ/ ㅂ

ㅍ
輕脣 奉/bʰ/ 輕脣 奉/f/ 輕脣 奉/bʰ/ ㅹ 輕脣 奉/bʰ/ ㅂ 輕脣 奉/bʰ/ ㅂ
重脣 明/m/ 重脣 明/m/

彌 ㅁ
重脣 明/m/ ㅁ 重脣 明/m/

ㅁ
重脣 明/m/

ㅁ
輕脣 微/m/ 輕脣 微/ʋ/ 輕脣 微/m/ ㅱ 輕脣 微/m/ 輕脣 微/m/

齒
音

齒頭 精/ts/ 齒頭 精/ts/

卽 ㅈ

齒頭 精/ts/  齒頭 精/ts/

ㅈ

齒頭 精/ts/ ㅈ
正齒
(2) 莊/tʃ/ 正齒

(2) 莊/tʂ/
正齒 照/tɕ/ 

正齒
(2) 莊/tʃ/ 正齒

(2) 莊/tʃ/ ㅈ
ㅅ

正齒
(3)

章,照
/tɕ/

正齒
(3)

章,照
/tʂ/

正齒
(3)

章,照
/tɕ/

正齒
(3)

章,照
/tɕ/

ㅈ
ㅊ

齒頭 淸/tsʰ/ 齒頭 淸/tsʰ/

侵 ㅊ

齒頭 淸/tsʰ/  齒頭 淸/tsʰ/

ㅊ

齒頭 淸/tsʰ/ ㅈ
ㅊ

正齒
(2)

初/tʃʰ
/

正齒
(2)

初/ʈʂʰ
/ 正齒 穿/tɕʰ

/ 

正齒
(2)

初/tʃʰ
/

正齒
(2)

初/tʃʰ
/ ㅊ正齒

(3)
昌,穿
/tɕʰ/

正齒
(3)

昌,穿
/ʈʂʰ/

正齒
(3)

穿/tɕʰ
/

正齒
(3)

穿/tɕʰ
/

齒頭 從/dzʰ
/ 齒頭 從/tsʰ/ ㅉ

慈 
ㅉ(ㅆ)

齒頭 從/dzʰ
/  齒頭 從/dzʰ

/ ㅈ 齒頭 從/dzʰ
/ ㅈ

正齒
(2)

崇,牀 
/dʒʰ/

正齒
(2)

崇,牀 
/ʈʂʰ/

ㅉ
ㅆ

正齒 牀/dʒʰ
/ 

正齒
(2)

崇,牀 
/dʒʰ/

ㅅ 正齒
(2)

崇/dʒʰ
/

ㅅ
ㅈ正齒

(3)
船,神 
/dʑʰ/

正齒
(3)

船,神 
/ʈʂʰ/ ㅆ 正齒

(3)
船,神 
/dʑʰ/

齒頭 心/s/ 齒頭 心/s/

戍 ㅅ

齒頭 心/s/  齒頭 心/s/

ㅅ

齒頭 心/s/ ㅅ
ㅊ

正齒
(2)

生,疏
/ʃ/

正齒
(2)

生,疏
/ʂ/

正齒 審/ʃ/ 

正齒
(2)

生,疏/
ʃ/

正齒
(2)

生,疏
/ʃ/ ㅅ

正齒
(3)

書,審
/ɕ/

正齒
(3)

書,審
/ʂ/

正齒
(3)

書,審/
ɕ/

正齒
(3)

書,審
/ɕ/

ㅅ
ㅇ

齒頭 邪/z/ 齒頭 邪/z/
邪 ㅆ

齒頭 邪/z/  齒頭 邪/z/
ㅅ

齒頭 邪/z/ ㅅ
ㄷ

正齒
(3) 禪/ʑ/ 正齒

(3) 禪/ʑ/ 正齒 禪/ʒ/  正齒
(3) 禪/ʑ/ 正齒

(3) 禪/ʑ/ ㅅ

半
齒 日 /ȵ/ 日 /ɽ/ 穰 ㅿ 日 /ȵ/ ㅿ 日 /ȵ/ ㅿ 日 /ȵ/ ㅇ

喉
音

影 /ʔ/ 影 /ø/ 挹 ㆆ 影 /ʔ/ ㆆ 影 /ʔ/ ㅇ 影 /ʔ/ ㅇ
曉 /x/ 曉 /x/ 虛 ㅎ 曉 /x/ ㅎ 曉 /x/ ㅎ 曉 /x/ ㅎ
匣 /ɤ/ 匣 /x/ 洪 ㆅ 匣 /ɤ/ ㆅ 匣 /ɤ/ ㅎ 匣 /ɤ/ ㅎ
喩 /ø/ 喩 /ø/

欲 ㅇ 喩 /ø/ ㅇ 喩 /ø/ ㅇ 喩 /ø/ ㅇ爲 /ɤ/ 爲 /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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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牙音

1) ‘ㄱ(全淸)’

<표10>51) 見母 * 東國正韻의 君母(ㄱ)에 해당

51) 본고에 사용된 이 표는 四聲通解와 訓蒙字會의 동일 수록자를 기준으로 中古 漢語 41聲類와 開合 

및 等呼를 정렬하였다.

字
例

聲
母

上古音 中古音
反切 中原

音韻
東國
正韻 

四聲
通解

訓蒙
字會

全韻
玉篇 普通話韻

部 董同龢 廣韻 董同龢

哥 見 歌 kɑ 果開一平歌見全清 kɑ 古俄 kɔ 강 거 가 가 kɤ¹

句
⁺52) 見 侯 kûɡ 流開一去候見全清 ku 古侯 kiu

,·
궁,:궁
·궁,꿍

규 구 구 kou⁴

狗 見 侯 kûɡ 流開一上厚見全清 ku 古厚 kəu :  구 구 kou³

句 見 侯 kûɡ 流開一平侯見全清 ku 古侯 kiu
,·
궁,:궁
·궁,꿍

규 구 구 kou¹

干 見 元 kɑn 山開一平寒見全清 kɑn 古寒 kan
간 
·
·

건 간 간 kan¹

割 見 祭 kɑt 山開一入曷見全清 kɑt 古達 kɔ · 거 할 갈俗
53)할 kɤ¹

根 見 文 kə̂n 臻開一平痕見全清 kən 古痕 kən  근 근 근 kən¹

閣 見 魚 kɑk 宕開一入鐸見全清 kɑk 古落 kɑu ·각  각 각 kɤ²

剛 見 陽 kɑŋ 宕開一平唐見全清 kɑŋ 古郎 kaŋ    강 kaŋ¹

甘 見 談 kɑm 咸開一平談見全清 kɑm 古三 kam 감, 감 감 감 kan¹

蓋⁺ 見 祭/
葉

kɑd/
kɑb 咸開一入盍見全清 kɑp 古盍 kai ·갱

·
개,

가, 개 갑
버,합 kɤ³

蓋 見 蟹開一去泰見全清 kɑi 古太 kai ·갱
·

개,
가, 개 갑

버,합 kai⁴

膏⁺ 見 宵 kɔ̂ɡ 效開一去號見全清 kɑu 古到 kɑu 
·  고 고 kau⁴

膏 見 宵 kɔ̂ɡ 效開一平豪見全清 kɑu 古勞 kɑu 
·  고 고 kau¹

京 見 陽 kjăŋ 梗開三平庚見全清 kjɐŋ 舉卿 kiəŋ   경 경 tɕiŋ¹

訐 見 祭 kjat 山開三入月見全清 kjɐt 居竭 · 겨 알 갈俗
알 tɕie²

給 見 緝 kjəp 深開三入緝見全清 kjep 居立 ki ·급 기 급 급 tɕi³

今 見 侵 kjəm 深開三平侵見全清 kjem 居吟 kiəm 금 김 금 금 tɕin¹

棘 見 之 kjək 曾開三入職見全清 kjək 紀力 ki
·극
·쁙 
·격

기 극 극 tɕi²

机 見 脂 kjed 止開三平脂見全清 kjĕi 居夷 ki :긩 계 궤 궤 tɕi¹

机⁺ 見 脂 kjed 止開三上旨見全清 kjĕi 居履 ki :긩 계 궤 궤 tɕi¹

巾 見 文 kjən 臻開三平真見全清 kjĕn 居銀 kiən 근 긴 건 근俗
건 tɕin¹

吃 見 微 kjə̆t 臻開三入迄見全清 kjət 居乞 · 기 걸 글俗 tʂʰʅ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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見母 즉, 東國正韻의 君母(ㄱ)에 해당되는 聲母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첫째, 四聲通解에서 見母는 全淸 ‘ㄱ’에 대응된다.
둘째, 董同龢의 漢語 中古音의 추정음54)과 中原音韻의 추정음은55) 연구개 파열음56)

/k/이다.

셋째, 四聲通解에서 見母에 해당하는 글자는 ‘蓋(개, 가)’의 又音 ‘​’를 제외하고 聲母

가 모두 ‘ㄱ’으로 나타나며, ‘蝸(과)’의 俗音은 ‘ㅇ’으로 나타난다.

넷째, 東國正韻에서는 見母를 全淸 ‘ㄱ(君母)’으로 표기한다. 見母는 訓蒙字會와 全
52) 본고에서 又音은 ‘+(위첨자)’로 표시한다.

53) 본고에서 四聲通解의 한자음은 正音을 수록했으며, 俗音이 있을 경우 ‘X俗Y’로 표기하여 좌측은 ‘正

音’ 우측은 ‘俗音’을 나타냈으며, 今俗音이 있을 경우 ‘X今俗Y’로, 俗音과 今俗이 모두 있을 경우 ‘X俗Y

今俗Z’로 제시했다.

54) 董同龢는 東國正韻의 韻母 ‘’을 ‘/-æi/’로 추정하였다. ‘/-æ/’는 한국어 발성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 

모음인데, ‘’을 ‘/-æi/’로 추정한 董同龢의 추정음에 주목하여, 여기서는 董同龢의 추정음을 제시하여 

비교하기로 한다.

55) 中原音韻의 추정음은 小學堂의 추정음을 따르기로 한다.      

   (https://xiaoxue.iis.sinica.edu.tw/)

56) 본고에서는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과 관련된 용어는 위키백과(https://ko.wikipedia.org/)를 따르기로 한

다. 

字
例

聲
母

上古音 中古音
反切 中原

音韻
東國
正韻 

四聲
通解

訓蒙
字會

全韻
玉篇 普通話韻

部 董同龢 廣韻 董同龢

흘
檢 見 談 kjɐm 咸開三上琰見全清 kjæm 居奄 :검 겸 검 검 tɕian³

訐⁺ 見 蟹開三去祭見全清 kjæi 居例 · 겨 알 갈俗
알 tɕie²

繳 見 宵 kiɔɡ 效開四上篠見全清 kiɛu 古了 kiau ·쟉 
:  쟉

교, 
쟉俗
격

tɕiau³

趼 見 元 kiæn 山開四上銑見全清 kiɛn 古典 :견 견 견 tɕian³

莢 見 葉 kiɐp 咸開四入帖見全清 kiɛp 古協 kiɛ ·겹 겨 협 겹俗
협 tɕia²

古 見 魚 kɑɡ 遇合一上姥見全清 kuo 公戶 ku :공 구 고 고 ku³

公 見 東 kewŋ 通合一平東見全清 kuŋ 古紅 kuŋ    공 kuŋ¹

穀 見 侯 kûk 通合一入屋見全清 kuk 古祿
·곡 
·
:

구 곡 곡, 
누 ku³

蝸⁺ 見 歌 kua 假合二平麻見全清 kua 古華
괭
광
뢍

과俗
와 과 과正

와 uo¹

蝸 見 蟹合二平佳見全清 kuæi 古蛙
괭
광
뢍

과俗
와 과 괘俗

왜 uo¹

句⁺ 見 侯 kjuɡ 遇合三去遇見全清 kjuo 九遇 kiu
,·
궁,:궁
·궁,꿍

규 구 구 tɕy⁴

閨 見 佳 kiueɡ 蟹合四平齊見全清 kiuɛi 古攜 kui  귀 규 규 kuei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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韻玉篇에서 대체로 ‘ㄱ’으로 나타나지만, 全韻玉篇의 ‘割(갈)’, ‘吃(글)’, ‘莢(겹)’에 해당하

는 俗音에서는 ‘ㅎ’으로, ‘訐(갈)’, ‘蝸(과)’에 해당하는 俗音에서는 ‘ㅇ’으로 나타난다. 訓蒙
字會에서는 ‘割(할)’, ‘訐(알)’, ‘莢(협)’을 제외하고, 全韻玉篇의 正音과 동일하게 나타난

다.

<표10>에서 見母는 東國正韻의 君母와 대응되어 聲母가 ‘ㄱ’으로 나타나고, 訓蒙字
會와 全韻玉篇에서도 ‘ㄱ’으로 나타난다. <표10>에서 ‘巾’은 東國正韻에서 ‘근’, 四聲
通解에서는 ‘긴’, 訓蒙字會에서는 ‘건’, 全韻玉篇에서는 ‘근俗건’, 現音은 ‘건’이다. ‘蝸’

는 東國正韻에서 ‘괭, 광, 뢍’, 四聲通解에서는 ‘과俗와’, 訓蒙字會에서는 ‘과’, 全韻玉
篇에서는 ‘괘俗왜’, 現音은 ‘와’이다. 現音 ‘와’는 四聲通解의 俗音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

다.

2) ‘ㅋ(次淸)’

<표11> 溪母 * 東國正韻의 快母(ㅋ)에 해당
字
例

聲
母

上古音 中古音
反切 中原

音韻
東國
正韻 

四聲
通解

訓蒙
字會

全韻
玉篇 普通話韻

部 董同龢 廣韻 董同龢

珂 溪 果開一平歌溪次清 kʰɑ 苦何 kʰɔ 캉 커 가 가 kʰɤ¹

口 溪 侯 kʰûɡ 流開一上厚溪次清 kʰu 苦后 kʰəu :  구 구 kʰou³

渴 溪 祭 kʰɑt 山開一入曷溪次清 kʰɑt 苦曷 kʰɔ
·
·
·캥

커 갈 갈, 
걸 kʰɤ³

看⁺ 溪 元 kʰɑn 山開一平寒溪次清 kʰɑn 苦寒 kʰan 칸
·칸 컨 간 간 kʰan¹

看 溪 元 kʰɑn 山開一去翰溪次清 kʰɑn 苦旰 kʰan 칸
·칸 컨 간 간 kʰan⁴

齦 溪 文 kʰə̂n 臻開一上很溪次清 kʰən 康很 kʰən
:
 
:콘

큰 근 ,은 kʰən³

齦⁺ 溪 山開二上產溪次清 kʰæn 起限 kʰən
:
 
:콘

큰 근 ,은 tɕʰian³

坩 溪 咸開一平談溪次清 kʰɑm 苦甘 캄 감 kan¹

榼 溪 葉 kʰɑp 咸開一入盍溪次清 kʰɑp 苦盍 ·캅 카 합 갑俗
합 kʰɤ¹

考 溪 幽 kʰôɡ 效開一上晧溪次清 kʰɑu 苦浩 kʰɑu :  거 고 kʰau³

歉⁺ 溪 咸開二上豏溪次清 kʰɐm 苦減 kʰiɛm
·캄
:켬
·켬

켬 :겸 겸, 
감 tɕʰian⁴

歉 溪 咸開二平咸溪次清 kʰɐm 口咸 kʰiɛm
·캄
:켬
·켬

켬 :겸 겸, 
감 tɕʰian⁴

歉⁺ 溪 談 kʰɐm 咸開二去陷溪次清 kʰɐm 口陷 kʰiɛm
·캄
:켬
·켬

켬 :겸 겸, 
감 tɕʰian⁴

歉⁺ 溪 談 kʰiɐm 咸開四上忝溪次清 kʰiɛm 苦簟 kʰiɛm ·캄 켬 :겸 겸, tɕʰian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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溪母 즉, 東國正韻의 快母(ㅋ)에 해당되는 聲母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첫째, 四聲通解에서 溪母는 次淸 ‘ㅋ’에 대응된다.
둘째, 董同龢의 漢語 中古音의 추정음과 中原音韻의 추정음은 유기 연구개 파열음 /kʰ

/이다.

셋째, 東國正韻에서는 溪母를 次淸 ‘ㅋ(快母)’으로 표기한다. 溪母는 訓蒙字會와 全
韻玉篇에서 대체로 ‘ㄱ’으로 나타나지만, 全韻玉篇에서는 ‘榼(갑)’, ‘篋(겹)’, ‘咳(​)’에 해

당하는 俗音이 ‘ㅎ’으로, ‘泣(급)’에 해당하는 俗音이 ‘ㅇ’으로 나타난다.

넷째, ‘咳’는 見母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四聲通解에서 ‘캐’로 나타나며 漢語 中古音

은 /k/로 연구개 파열음으로 추정된다. ‘咳’는『集韻에서 見母에 해당되는데, 隋・唐代 이

후 見母의 발음이 추가되었고, 발음 부위가 같고 방법이 다른 ‘見母’와 ‘溪母’가 서로 섞이

는 것을 알 수 있다.

57) 廣韻에서 中古音을 찾을 수 없는 경우, 集韻의 中古音으로 대신하여 ‘*’로 표기한다.

字
例

聲
母

上古音 中古音
反切 中原

音韻
東國
正韻 

四聲
通解

訓蒙
字會

全韻
玉篇 普通話韻

部 董同龢 廣韻 董同龢

:켬
·켬 감

隙 溪 魚 kʰjăk 梗開三入陌溪次清 kʰjɐk 綺戟 ·켝 키 극 극 ɕi⁴

泣 溪 緝 kʰjəp 深開三入緝溪次清 kʰjep 去急 kʰi ·큽 키 읍 급俗
읍 tɕʰi⁴

乞 溪 微 kʰjə̆t 臻開三入迄溪次清 kʰjət 去訖 ki ·
·킝 키 걸

긔, 
글俗
걸

tɕʰi

篋 溪 咸開四入帖溪次清 kʰiɛp 苦協 kʰiɛ ·켭 켜 협 겹俗
협 tɕʰie⁴

溪 溪 蟹開四平齊溪次清 kʰiɛi 苦奚 kʰi 콍 켸 계 계 ɕi¹

胯 溪 魚 kʰuăɡ 假合二去禡溪次清 kʰua 苦化 kʰua
·콩,쾅 

:쾅
·쾅

콰 과 고, 과 kʰua⁴

胯⁺ 溪 假合二平麻溪次清 kʰua 苦瓜 kʰua
·콩,쾅 

:쾅
·쾅

콰 과 고, 과 kʰua¹

胯⁺ 溪 魚 kʰuɑɡ 遇合一去暮溪次清 kʰuo 苦故 kʰua
·콩,쾅 

:쾅
·쾅

콰 과 고, 과 kʰu⁴

枯 溪 魚 kʰɑɡ 遇合一平模溪次清 kʰuo 苦胡 kʰu 콩 쿠 고 고正
구 kʰu¹

哭 溪 侯 kʰûk 通合一入屋溪次清 kʰuk 空谷 kʰu ·콕 쿠 곡 곡 kʰu¹

塊 溪 微 kʰuə̂d 蟹合一去隊溪次清 kʰuAi 苦對 kʰuai ·쾽
·쾡 퀴 괴 괴 kʰuai⁴

傾 溪 耕 kʰjueŋ 梗合三平清溪次清 kʰjuɛŋ 去營 kʰiuŋ 
:

俗
  경 tɕʰiŋ¹

咳 *57)
蟹開一平咍見全清 kɒi 柯開 ·캥 캐,  俗

 xai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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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韻玉篇에서 ‘咳’는 ‘​俗​’로 반절이 ‘柯開’이다. 그러나 廣韻에서 ‘戶來’ 반절이 더
있는 것으로 보아, ‘咳’에서 正俗으로 반영된 ‘​’와 ‘​’는 正俗 관계라기보다 又音으로 봐

야 한다.

<표11>에서 溪母는 東國正韻의 快母와 대응되어 聲母가 ‘ㅋ’으로 나타나지만, 訓蒙
字會와 全韻玉篇에서는 ‘ㄱ’으로 나타난다. <표11>에서 ‘看’은 東國正韻에서 ‘칸’, 四
聲通解에서는 ‘컨’, 訓蒙字會에서는 ‘간’, 全韻玉篇에서는 ‘간’, 現音은 ‘간’이다. 위의

‘咳’와 같은 글자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集韻에서는 발음 부위가 같은 ‘見母’와 ‘溪母’가

서로 섞이고 있는데, ‘看’ 또한 全淸과 次淸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한국에서는 ‘ㄱ’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3) ‘ㄲ(全濁)’

<표12> 羣母 * 東國正韻의 虯母(ㄲ)에 해당

羣母 즉, 東國正韻의 虯母(ㄲ)에 해당되는 聲母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첫째, 四聲通解에서 羣母는 全濁 ‘ㄲ’에 대응된다.
둘째, 董同龢의 漢語 中古音의 추정음은 유성 연구개 파열음 /gʰ/이고, 中原音韻의 추

정음은 유기 연구개 파열음 /kʰ/이다.
셋째, 東國正韻에서는 羣母를 全濁 ‘ㄲ(虯母)’으로 표기한다. 訓蒙字會와 全韻玉篇

에서는 모두 ‘ㄱ’으로 나타난다.

<표12>에서 羣母는 東國正韻의 虯母와 대응되어 聲母가 ‘ㄲ’으로 나타나지만, 訓蒙
字會와 全韻玉篇에서는 ‘ㄱ’으로 나타난다. <표12>에서 ‘乾’은 東國正韻에서 ‘껀, 간’,

字
例

聲
母

上古音 中古音
反切 中原

音韻
東國
正韻 

四聲
通解

訓蒙
字會

全韻
玉篇 普通話韻

部 董同龢 廣韻 董同龢

鯨 羣 陽 ɡʰjăŋ 梗開三平庚羣全濁 ɡʰjɐŋ 渠京 kʰiəŋ    경 tɕiŋ¹

乾 羣 元 ɡʰjan 山開三平仙羣全濁 ɡʰjæ̆n 渠焉 kʰiɛn 껀,간 껸 건 건,간 tɕʰian²

傑 羣 祭 ɡʰjat 山開三入薛羣全濁 ɡʰjæ̆t 渠列 kiɛ · 껴 걸 걸 tɕie²

琴 羣 侵 ɡʰjəm 深開三平侵羣全濁 ɡʰjem 巨金 kʰiəm 끔 낌 금 금 tɕʰin²

芹 羣 文 ɡʰjə̆n 臻開三平欣羣全濁 ɡʰjən 巨斤 kʰiən 끈 낀 근 근 tɕʰin²

柑 羣 *咸開三平鹽群全濁 ɡiæm 其淹 kam 감,껌 꼄 감 감,겸 kan¹

衢 羣 魚 ɡ jhuaɡ 遇合三平虞羣全濁 ɡʰjuo 其俱 kiu 꿍 뀨 구 tɕʰy²

葵 羣 脂 gǐwei 止合三平脂羣全濁 ɡʰjuei 渠追 kʰui  뀌 규 규 kʰuei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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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四聲通解에서는 ‘껸’, 訓蒙字會에서는 ‘건’, 全韻玉篇에서는 ‘건, 간’, 現音은 ‘간’이다.

四聲通解에서 ‘껸’으로 표기되어 개음 /i-/가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四聲通解가
중국 한자음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4) ‘ㆁ(不淸不濁)’58)

<표13> 疑母 * 東國正韻의 業母(ㆁ)에 해당

疑母 즉, 東國正韻의 業母(ㆁ)에 해당되는 聲母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첫째, 四聲通解에서 疑母는 不淸不濁 ‘ㆁ’에 대응된다.
둘째, 董同龢의 漢語 中古音의 추정음은 연구개 비음 /ŋ/이고, 中原音韻의 추정음은

/ø/이다.

셋째, 東國正韻에서는 疑母를 옛이응 ‘ㆁ(業母)’으로 표기한다. 訓蒙字會와 全韻玉
篇에서는 모두 ‘ㅇ’으로 나타난다.
넷째, ‘役’는 以母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四聲通解에서 ‘​’로 나타나는 것이 특이하

58) 본고에서 漢語 中古音의 次濁을 漢語 中古音을 기준으로 논할 때는 ‘次濁’이라 하고, 훈민정음을 기준

으로 논할 때는 훈민정음에서 정의하고 있는 ‘불청불탁(不淸不濁)’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字
例

聲
母

上古音 中古音
反切 中原

音韻
東國
正韻 

四聲
通解

訓蒙
字會

全韻
玉篇 普通話韻

部 董同龢 廣韻 董同龢

我 疑 歌 ŋɑ 果開一上哿疑次濁 ŋɑ 五可 ŋɔ 
:  아 아 uo³

岸 疑 元 ŋɑn 山開一去翰疑次濁 ŋɑn 五旰 an ·  안 안 an⁴

艾 疑 祭 ŋɑd 蟹開一去泰疑次濁 ŋɑi 五蓋 ai :
:  애 애

예 ai⁴

熬 疑 宵 ŋɔ̂ɡ 效開一平豪疑次濁 ŋɑu 五勞   오 오 au²

吾⁺ 疑 魚 ŋăɡ 假開二平麻疑次濁 ŋa 五加 u   오 오 ia²

魚 疑 魚 ŋjaɡ 遇開三平魚疑次濁 ŋjo 語居 iu   어 어 y²

銀 疑 文 ŋjən 臻開三平真疑次濁 ŋjĕn 語巾 iən   은 은 in²

仰 疑 宕開三去漾疑次濁 ŋjɑŋ 魚向 ŋiaŋ

:
·

  앙 iaŋ³

仰⁺ 疑 陽 ŋjaŋ 宕開三上養疑次濁 ŋjɑŋ 魚兩 ŋiaŋ

:
·

  앙 iaŋ³

艾⁺ 疑 祭 ŋjăd 蟹開三去廢疑次濁 ŋjɐi 魚肺 ai :
:  애 애

예 i⁴

外 疑 祭 ŋuɑd 蟹合一去泰疑次濁 ŋuɑi 五會 uai ·  외 외 uai⁴

瓦 疑 歌 ŋua 假合二上馬疑次濁 ŋua 五寡 ua :
:  와 와 ua³

瓦⁺ 疑 假合二去禡疑次濁 ŋua 五化 ua :
:  와 와 ua⁴

役 以 佳 ɡjuek 梗合三入昔以次濁 øjuɛk 營隻 i ·  역 역 i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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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漢語 中古音은 /ø/로 추정된다. 四聲通解에서는 ‘/ŋ/’과 ‘/ø/’의 발음 부위가 근접해

있어 소리가 섞이고 있는 현상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13>에서 疑母는 東國正韻의 業母와 대응되어 聲母가 ‘ㆁ(옛이응)’으로 나타나지만,

訓蒙字會와 全韻玉篇에서는 ‘ㅇ(이응)’으로 나타난다. <표13>에서 ‘我’는 東國正韻에
서 ‘​​’, 四聲通解에서는 ‘엉’, 訓蒙字會에서는 ‘앙’, 全韻玉篇에서는 ‘앙’, 現音은 ‘아’

이다. ‘我’는 漢語 中古音과 東國正韻에서 聲母가 ‘ㆁ/ŋ/’이지만, 訓蒙字會와 全韻玉篇
에서는 ‘ㅇ/ø/’이다. 中原音韻에서 疑母의 음가는 ‘/ŋ/’과 ‘/ø/’이 섞여서 나타나지만, 四
聲通解에서는 이를 반영하지 않고 疑母를 일률적으로 옛이응 ‘ㆁ/ŋ/’으로 표기했다. 訓蒙
字會와 全韻玉篇에서는 이응 ‘ㅇ/ø/’으로 표기하여, 한국의 현실 한자음을 반영한 것으

로 보인다.

2. 舌音

1) ‘ㄷ(全淸)’

<표14> 端母 * 東國正韻의 斗母(ㄷ)에 해당
字
例

聲
母

上古音 中古音
反切 中原

音韻
東國
正韻 

四聲
通解

訓蒙
字會

全韻
玉篇 普通話韻

部 董同龢 廣韻 董同龢

丹 端 元 tɑn 山開一平寒端全清 tɑn 都寒 tan 단 단 단 단 tan¹

襠 端 宕開一平唐端全清 tɑŋ 都郎 taŋ    당 taŋ¹

膽 端 談 tɑm 咸開一上敢端全清 tɑm 都敢 tam :담 담 담 담 tan³

帶 端 祭 tɑd 蟹開一去泰端全清 tɑi 當蓋 tai ·댕 대   tai⁴

刀 端 宵 tɔ̂ɡ 效開一平豪端全清 tɑu 都牢 tɑu ,  도 도 tau¹

打⁺ 端 梗開二上梗端全清 tɐŋ 德冷 ta
:
:
:당

다 타 뎡,타 ta³

丁 端 耕 tieŋ 梗開四平青端全清 tieŋ 當經 tiəŋ ,   뎡, tiŋ¹

靮 端 梗開四入錫端全清 tiek 都歷 ti ·뎍 디 뎍 뎍 ti²

打 端 梗開四上迥端全清 tieŋ 都挺 ta
:
:
:당

다 타 뎡,타 ta³

典 端 文 tiən 山開四上銑端全清 tiɛn 多殄 tiɛn :뎐 
:뗜 뎐 뎐 뎐 tian³

店 端 咸開四去㮇端全清 tiɛm 都念 tiɛm ·뎜 뎜 뎜 뎜 tian⁴

堤⁺ 端 蟹開四平齊端全清 tiɛi 都奚 ti
뎽
:뎽
씽

뎨 뎨 뎨 ti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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端母 즉, 東國正韻의 斗母(ㄷ)에 해당되는 聲母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첫째, 四聲通解에서 端母는 全淸 ‘ㄷ’에 대응된다.
둘째, 董同龢의 漢語 中古音의 추정음과 中原音韻의 추정음은 치조 파열음 /t/이다.
셋째, 東國正韻에서는 端母를 全淸 ‘ㄷ’으로 표기한다. 訓蒙字會와 全韻玉篇에서는

‘ㄷ’, ‘ㅌ’, ‘ㅊ’이 혼용되고 있다.

<표14>에서 端母는 東國正韻의 端母와 대응되어 聲母가 ‘ㄷ(斗母)’으로 나타나고, 訓
蒙字會와 全韻玉篇에서도 대체로 ‘ㄷ’으로 나타난다. <표14>에서 ‘丁’은 東國正韻에서
‘​​, ​​’, 四聲通解에서는 ‘​​’, 訓蒙字會에서는 ‘​​’, 全韻玉篇에서는 ‘뎡, ​​’, 現音은

‘정’이다. 中原音韻이 ‘/tiəŋ/’으로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四聲通解는 ‘딩’으로 표기되어

/-ə-/ 음가가 탈락했으며, 普通話에서도 ‘/tiŋ/’으로 나타난다. 또, 訓蒙字會에서는 ‘​​’, 
全韻玉篇에서는 ‘뎡, ​​’, 現音은 ‘정’으로 나타나는데, ‘丁’이 現音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

聲母 ‘ㄷ’이 ‘ㅈ’으로 구개음화되는 과정을 엿볼 수 있다.

2) ‘ㅌ(次淸)’

<표15> 透母 * 東國正韻의 呑母(ㅌ)에 해당

字
例

聲
母

上古音 中古音
反切 中原

音韻
東國
正韻 

四聲
通解

訓蒙
字會

全韻
玉篇 普通話韻

部 董同龢 廣韻 董同龢

堤 端 蟹開四上薺端全清 tiɛi 都禮 ti
뎽
:뎽
씽

뎨 뎨 뎨 ti³ 

釣 端 宵 tiɔɡ 效開四去嘯端全清 tiɛu 多嘯 tiau :  ·됴 됴 tiau⁴

捶 端 歌 ȶjua *果合一上果端全清 tuɑ 都果 ʈʂʰui :돵
: 더  타,츄 tʂʰuei²

都 端 魚 tɑɡ 遇合一平模端全清 tuo 當孤 tu 동 두 도 도 tu¹

啄 端 侯 tûk 通合一入屋端全清 tuk 丁木 ·돡
· 두 탁 착俗

탁 tʂuo²

東 端 東 tûŋ 通合一平東端全清 tuŋ 德紅 tuŋ   동 동 tuŋ¹

碓 端 微 tuə̂d 蟹合一去隊端全清 tuAi 都隊 tui ·됭 뒤   tuei⁴

字
例

聲
母

上古音 中古音
反切 中原

音韻
東國
正韻 

四聲
通解

訓蒙
字會

全韻
玉篇 普通話韻

部 董同龢 廣韻 董同龢

他 透 果開一平歌透次清 tʰɑ 託何 tʰuɔ 탕
·땅 터 타 타 tʰa¹

灘 透 元 tʰɑn 山開一平寒透次清 tʰɑn 他干 tʰan 탄
·탄 탄 탄 탄 tʰan¹

撻 透 祭 tʰɑt 山開一入曷透次清 tʰɑt 他達 ta · 타 달 달 tʰa⁴

湯 透 宕開一平唐透次清 tʰɑŋ 吐郎 tʰaŋ 
· ,  탕

샹 tʰaŋ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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透母 즉, 東國正韻의 呑母(ㅌ)에 해당되는 聲母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첫째, 四聲通解에서 透母는 次淸 ‘ㅌ’에 대응된다.
둘째, 董同龢의 漢語 中古音의 추정음과 中原音韻의 추정음은 유기 치조 파열음 /tʰ/

이다.

셋째, 東國正韻에서는 透母를 次淸 ‘ㅌ(呑母)’으로 표기한다. 訓蒙字會와 全韻玉篇
에서는 대체로 ‘ㅌ’으로 나타나지만, 訓蒙字會에서 ‘撻(달)’, ‘禿(독)’이 ‘ㄷ’으로, 全韻玉篇
에서 ‘撻(달)’, ‘土(두)’가 ‘ㄷ’으로 나타난다.
<표15>에서 透母는 東國正韻의 呑母와 대응되어 聲母가 ‘ㅌ’으로 나타나고, 訓蒙字
會와 全韻玉篇에서도 대체로 ‘ㅌ’으로 나타난다. <표15>에서 ‘體’은 東國正韻에서
‘톙’, 四聲通解, 訓蒙字會, 全韻玉篇에서는 ‘톄’, 現音은 ‘체’이다. 中原音韻은 /tʰi/로
普通話와 동일하다. 中原音韻에서 ‘/tʰi/’로 나타나지만, 四聲通解에서는 이를 반영하지

않고, 漢語 中古音과 東國正韻을 따르고 있다. 訓蒙字會와 全韻玉篇에서 透母가 ‘ㅌ’

字
例

聲
母

上古音 中古音
反切 中原

音韻
東國
正韻 

四聲
通解

訓蒙
字會

全韻
玉篇 普通話韻

部 董同龢 廣韻 董同龢

·
,

湯⁺ 透 宕開一去宕透次清 tʰɑŋ 他浪 tʰaŋ

·
·

,
,  탕

샹 tʰaŋ⁴

塔 透 咸開一入盍透次清 tʰɑp 吐盍 tʰa ·탑 타 탑 탑 tʰa³

貪 透 侵 tʰə̂m 咸開一平覃透次清 tʰAm 他含 tʰam 탐 탐 탐 탐 tʰan¹

態 透 之 tʰə̂ɡ 蟹開一去代透次清 tʰAi 他代 tʰai · 태   tʰai⁴

聽 透 梗開四去徑透次清 tʰieŋ 他定 tʰiəŋ 
·   텽 tʰiŋ¹

聽⁺ 透 梗開四平青透次清 tʰieŋ 他丁 tʰiəŋ 
·   텽 tʰiŋ¹

天 透 山開四平先透次清 tʰiɛn 他前 tʰiɛn 텬 텬 텬 텬 tʰian¹

鐵 透 山開四入屑透次清 tʰiɛt 他結 tʰiɛ · 텨 텰 텰 tʰie³

帖 透 咸開四入帖透次清 tʰiɛp 他協 tʰiɛ ·텹 텨 텹 텹 tʰie⁴

添 透 咸開四平添透次清 tʰiɛm 他兼 tʰiɛm 텸 텸 텸 텸 tʰian¹

體 透 脂 tʰied 蟹開四上薺透次清 tʰiɛi 他禮 tʰi :톙 톄 톄 톄 tʰi³

痛 透 東 tʰûŋ 通合一去送透次清 tʰuŋ 他貢 tʰuŋ ·   통 tʰuŋ⁴

土 透 魚 tʰɑɡ 遇合一上姥透次清 tʰuo 他魯 tʰu
:통
:동
:똥

투 토 토,두 tʰu³

禿 透 侯 tʰûk 通合一入屋透次清 tʰuk 他谷 tʰu ·톡 투 독 tʰu¹
退 透 微 tʰuə̂d 蟹合一去隊透次清 tʰuAi 他內 tʰui ·툉 튀 퇴 퇴 tʰuei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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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나지만, 現音은 ‘ㅊ’으로 구개음화됐다.

3) ‘ㄸ(全濁)’

<표16> 定母 * 東國正韻의 覃母(ㄸ)에 해당

定母 즉, 東國正韻의 覃母(ㄸ)에 해당되는 聲母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첫째, 四聲通解에서 定母는 全濁 ‘ㄸ’에 대응된다.
둘째, 董同龢의 漢語 中古音의 추정음은 유기 치조 파열음 /dʰ/이고, 中原音韻의 추정

字
例

聲
母

上古音 中古音
反切 中原

音韻
東國
正韻 

四聲
通解

訓蒙
字會

全韻
玉篇 普通話韻

部 董同龢 廣韻 董同龢

跎 定 果開一平歌定全濁 dʰɑ 徒河 tʰuɔ 땅 떠 타 타 tʰuo²
頭 定 侯 dʰûɡ 流開一平侯定全濁 dʰu 度侯 tʰəu   두 두 tʰou²
薘 定 山開一入曷定全濁 dʰɑt 唐割 따 달 달 ta²

彈⁺ 定 元 dʰɑn 山開一平寒定全濁 dʰɑn 徒干 tan 딴
·딴 딴 탄 탄 tʰan²

彈 定 元 dʰɑn 山開一去翰定全濁 dʰɑn 徒案 tan 딴
·딴 딴 탄 탄 tan⁴

度⁺ 定 魚 dʰɑk 宕開一入鐸定全濁 dʰɑk 徒落 tu ·딱
·똥  도 도

탁 tuo²

堂 定 陽 dʰɑŋ 宕開一平唐定全濁 dʰɑŋ 徒郎 tʰaŋ   당 당 tʰaŋ²
談 定 談 dʰɑm 咸開一平談定全濁 dʰɑm 徒甘 tʰam 땀 땀 담 담 tʰan²

臺 定 之 dʰə̂ɡ 蟹開一平咍定全濁 dʰAi 徒哀 tʰai  때   tʰai²

陶 定 幽 dʰôɡ 效開一平豪定全濁 dʰɑu 徒刀 tʰɑu

·


 됴 도
요 tʰau²

狄 定 佳 dʰiek 梗開四入錫定全濁 dʰiek 徒歷 ti ·뗙
·텩 띠 뎍 뎍 ti²

亭 定 耕 dʰieŋ 梗開四平青定全濁 dʰieŋ 特丁 tʰiəŋ    뎡 tʰiŋ²

田 定 真 dʰien 山開四平先定全濁 dʰiɛn 徒年 tʰiɛn 뗜
·뗜 뗜 뎐 뎐 tʰian²

跌 定 脂 dʰiet 山開四入屑定全濁 dʰiɛt 徒結 tiɛ · 뗘 딜 뎔俗
딜 tie¹

弟⁺ 定 脂 dʰied 蟹開四去霽定全濁 ti⁴ 特計 ti :똉 
·똉 뗴 뎨 뎨 ti⁴、tʰi⁴

弟 定 脂 dʰied 蟹開四上薺定全濁 dʰiɛi 徒禮 ti :똉 
·똉 뗴 뎨 뎨 ti⁴、tʰi⁴

跳 定 效開四平蕭定全濁 dʰiɛu 徒聊 tʰiau 
· , 됴 묘 tʰiau⁴

條 定 幽 dʰioɡ 效開四平蕭定全濁 dʰiɛu 徒聊 tʰiau ·뗙 
, , 됴 tʰiau²

童 定 東 dʰûŋ 通合一平東定全濁 dʰuŋ 徒紅 tʰuŋ    동 tʰuŋ²

度 定 魚 dʰɑɡ 遇合一去暮定全濁 dʰuo 徒故 tu ·딱
·똥  도 도

탁 tu⁴

徒 定 魚 dʰɑɡ 遇合一平模定全濁 dʰuo 同都 tʰu 똥 뚜 도 도 tʰu²
堗 定 臻合一入沒定全濁 dʰuət 陀骨 · 뚜 돌 돌 tʰu¹

豚 定 文 dʰuə̂n 臻合一平魂定全濁 dʰuən 徒渾 tʰuən 똔 
:똔 뚠 돈 돈 tʰuən²

讀 定 侯 dʰûk 通合一入屋定全濁 dʰuk 徒谷 tu ·똑
· 뚜 독 두

독 tu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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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은 치조 파열음 /t/이다.

셋째, 東國正韻에서는 定母를 全濁 ‘ㄸ(覃母)’으로 표기한다. 訓蒙字會와 全韻玉篇
에서는 대체로 ‘ㄷ’과 ‘ㅌ’이 혼용된다.

<표16>에서 定母는 東國正韻의 覃母와 대응되어 聲母가 ‘ㄸ’으로 나타나고, 訓蒙字
會와 全韻玉篇에서도 대체로 ‘ㅌ’으로 나타난다. <표16>에서 ‘彈’은 東國正韻에서
‘딴’, 四聲通解에서는 ‘딴’, 訓蒙字會와 全韻玉篇에서는 ‘탄’, 現音은 ‘탄’이다. 中原音
韻은 ‘/tan/’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彈’은 四聲通解 이후 濁音의 淸音化 현상을 반

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訓蒙字會와 全韻玉篇에서 ‘단’이 아닌 ‘탄’으로 나타나는

데, 又音의 普通話가 ‘/tʰan/’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訓蒙字會와 全韻玉篇은 ‘彈’의

又音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4) ‘ㄴ(不淸不濁)’

<표17> 泥母 * 東國正韻의 那母(ㄴ)에 해당
字
例

聲
母

上古音 中古音
反切 中原

音韻
東國
正韻 

四聲
通解

訓蒙
字會

全韻
玉篇 普通話韻

部 董同龢 廣韻 董同龢

挪 泥 果開一平歌泥次濁 nɑ 諾何 nuɔ 너 나 나 nuo²

攤 泥 山開一上緩泥次濁 nuɑn 奴但 ·난
탄 난,탄 탄 난

탄 nan⁴

攤⁺ 泥 山開一去翰泥次濁 nɑn 奴案 ·난
탄 난,탄 탄 난

탄 nan⁴

能⁺ 泥 蒸 nə̂ŋ 曾開一平登泥次濁 nəŋ 奴登 nəŋ
,
,냉 
·냉

내 


능

nəŋ²

能⁺ 泥 曾開一上等泥次濁 nəŋ 奴等 nəŋ
,
,냉 
·냉

내 


능

nəŋ²

囊 泥 陽 nɑŋ 宕開一平唐泥次濁 nɑŋ 奴當 naŋ , 
   낭 naŋ²

能⁺ 泥 蟹開一去代泥次濁 nAi 奴代 nai
,
,냉 
·냉

내 


능

nai⁴

能 泥 之 nə̂ɡ 蟹開一平咍泥次濁 nAi 奴來 nai
,
,냉 
·냉

내 


능

nai²

腦 泥 宵 nɔ̂ɡ 效開一上晧泥次濁 nɑu 奴晧 nɑu :  노 노 nau³

腦⁺ 泥 效開一去號泥次濁 nɑu 那到 nɑu :  노 노 nau⁴

溺 泥 宵 niɔk 梗開四入錫泥次濁 niek 奴歷 niau
·녁
·
·

니 닉 뇨
닉 ni⁴

年 泥 真 nien 山開四平先泥次濁 niɛn 奴顛 niɛn 년 년 년 년 nian²
捻 泥 咸開四入帖泥次濁 niɛp 奴協 ·녑 녀 녑 녑 nie¹

拈 泥 談 niɐm 咸開四平添泥次濁 niɛm 奴兼 niɛm 념 념 졈 념俗
뎜 nian¹

尿 泥 宵 niɔɡ 效開四去嘯泥次濁 niɛu 奴弔 ·  뇨 뇨 niau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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泥母 즉, 東國正韻의 那母(ㄴ)에 해당되는 聲母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첫째, 四聲通解에서 泥母는 不淸不濁 ‘ㄴ’에 대응된다.
둘째, 董同龢의 漢語 中古音의 추정음과 中原音韻의 추정음은 치조 비음 /n/이다.
셋째, 東國正韻에서는 泥母를 不淸不濁 ‘ㄴ(那母)’으로 표기한다. 訓蒙字會와 全韻
玉篇에서도 대체로 ‘ㄴ’으로 나타나지만, 訓蒙字會에서 ‘拈(졈)’에 해당하는 聲母가 ‘ㅈ’

으로 나타나고, 해당 글자가 全韻玉篇에서 俗音이 ‘ㄷ’으로 나타난다. ‘攤(탄)’은 訓蒙字
會에서 ‘ㅌ’으로 나타나며, 東國正韻, 四聲通解, 全韻玉篇에서는 又音이 ‘ㅌ’으로 나

타난다.

넷째, 漢語 中古音의 娘母가 四聲通解에서 泥母로 합류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17>에서 娘母는 東國正韻의 那母와 대응되어 聲母가 ‘ㄴ’으로 나타나고, 訓蒙字
會와 全韻玉篇에서도 대체로 ‘ㄴ’으로 나타난다. <표17>에서 ‘溺’은 東國正韻에서
‘녁’, 四聲通解에서는 ‘니’, 訓蒙字會와 全韻玉篇에서는 ‘닉’, 現音은 ‘닉’이다. 中原音
韻에서 ‘/niau/’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東國正韻 이후 입성 /-k/가 소실되어 운미가

/-u/로 변화하였고, 普通話에서는 운미가 탈락하여 ‘/ni/’가 된 것으로 보인다. 訓蒙字會
와 全韻玉篇에서는 ‘닉’으로 나타나 입성이 남아있는데, 이는 上古音과 中古音을 잘 반

영하고 있다는 한국 한자음의 특징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5) ‘ㄹ(不淸不濁)’

<표18> 來母 * 東國正韻의 閭母(ㄹ)에 해당

字
例

聲
母

上古音 中古音
反切 中原

音韻
東國
正韻 

四聲
通解

訓蒙
字會

全韻
玉篇 普通話韻

部 董同龢 廣韻 董同龢

暖 泥 山合一上緩泥次濁 nuɑn 乃管 nuɔn :놘 
훤 눤 난 nuan³

奴 泥 魚 nɑɡ 遇合一平模泥次濁 nuo 乃都 nu 농 누 노 노 nu²
農 泥 中 nôŋ 通合一平冬泥次濁 nuoŋ 奴冬 nuŋ   농 농 nuŋ²

內 泥 緝/
微

nuə̂b/
nuə̂d 蟹合一去隊泥次濁 nuAi 奴對 nui 뉘  

납 nei⁴

尼 娘 脂 njed 止開三平脂娘次濁 njei 女夷 ni
·
닝
잉

녜 니 니
닐 ni²

女⁺ 娘 魚 njaɡ 遇開三去御娘次濁 ny⁴ 尼據 niu
:녕
·녕 
:

뉴 녀 녀 ny³

女 娘 魚 njaɡ 遇開三上語娘次濁 njo 尼呂 niu
:녕 
·녕 
:

뉴 녀 녀 ny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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來母 즉, 東國正韻의 閭母(ㄹ)에 해당되는 聲母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첫째, 四聲通解에서 來母는 不淸不濁 ‘ㄹ’에 대응된다.
둘째, 董同龢의 漢語 中古音의 추정음과 中原音韻의 추정음은 설측 접근음 /l/이다.
셋째, 東國正韻에서는 來母를 不淸不濁 ‘ㄹ(閭母)’로 표기한다. 全韻玉篇에서 ‘龍(룡,

字
例

聲
母

上古音 中古音
反切 中原

音韻
東國
正韻 

四聲
通解

訓蒙
字會

全韻
玉篇 普通話韻

部 董同龢 廣韻 董同龢

樓 來 侯 lûɡ 流開一平侯來次濁 lu 落侯 ləu   루 루 lou²
欄 來 山開一平寒來次濁 lɑn 落干 lan 란 란 란 lan²
酪 來 宕開一入鐸來次濁 lɑk 盧各 lɑu ·락  락 락 lau⁴
廊 來 宕開一平唐來次濁 lɑŋ 魯當 laŋ  랑 랑 랑 laŋ²

令⁺ 來 耕 ljeŋ 梗開三平清來次濁 ljɛŋ 呂貞 liəŋ 
·   령 liŋ²

令⁺ 來 耕 ljeŋ 梗開三去勁來次濁 ljɛŋ 力政 liəŋ 
·   령 liŋ⁴

柳 來 幽 ljŏɡ 流開三上有來次濁 lju 力久 liu :  류 류 liou³
蛚 來 祭 ljæt 山開三入薛來次濁 ljæt 良辥 · 려 렬 렬 lie⁴

令⁺ 來 耕 ljeŋ 山開三平仙來次濁 ljæn 力延 liəŋ 
·   령 lian²

蓮⁺ 來 山開三上獮來次濁 ljæn 力展 liɛn 련 련 련 련 lian³
旅 來 魚 ljaɡ 遇開三上語來次濁 ljo 力舉 liu :령 류 려 려 ly³
璃 來 止開三平支來次濁 lje 呂支 li 링 례 리 리 li²
麟 來 真 ljen 臻開三平真來次濁 ljen 力珍 liən 린 린 린 린 lin²

栗 來 脂 ljet 臻開三入質來次濁 ljet 力質 li ·
· 리 률 률 li⁴

梁 來 陽 ljaŋ 宕開三平陽來次濁 ljɑŋ 呂張 liaŋ    량 liaŋ²

僚⁺ 來 宵 ljɔɡ 效開三上小來次濁 ljæu 力小 liau
:

:

 료 료 liau²

令⁺ 來 梗開四去徑來次濁 lieŋ 郎定 liəŋ 
·   령 liŋ²

令 來 耕 lieŋ 梗開四平青來次濁 lieŋ 郎丁 liəŋ 
·   령 liŋ²

曆 來 梗開四入錫來次濁 liek 郎擊 li ·력 리 력 력 li⁴
蓮 來 元 liæn 山開四平先來次濁 liɛn 落賢 liɛn 련 련 련 련 lian²

僚 來 宵 liɔɡ 效開四平蕭來次濁 liɛu 落蕭 liau
:

:

 료 료 liau²

卵⁺ 來 果合一上果來次濁 luɑ 郎果 luɔn :롼 뤈 란 란 luan³
卵 來 元 luɑn 山合一上緩來次濁 luɑn 盧管 luɔn :롼 뤈 란 란 luan³

路 來 魚 lɑɡ 遇合一去暮來次濁 luo 洛故 lu ·락
·롱 루 로 로 lu⁴

雷 來 微 luə̂d 蟹合一平灰來次濁 luAi 魯回 lui 룅
·룅 뤼 뢰 뢰 lei²

葎 來 臻合三入術來次濁 ljuet 呂䘏 류 률 ly⁴
淪 來 文 ljuən 臻合三平諄來次濁 ljuen 力迍 liuən 륜 룬 륜 륜,론 luən²
陸 來 幽 ljok 通合三入屋來次濁 ljuk 力竹 liu 륙 루 륙 륙 lu⁴

龍 來 東 ljuŋ 通合三平鍾來次濁 ljuoŋ 力鍾 liuŋ
,
:
:

俗
  룡,춍 

롱 luŋ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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롱)’의 又音이 ‘ㅊ’으로 나타나는 것을 제외하고, 訓蒙字會와 全韻玉篇에서 모두 ‘ㄹ’로

나타난다.

<표18>에서 來母는 東國正韻의 閭母와 대응되어 聲母가 ‘ㄹ’로 나타나고, 訓蒙字會
와 全韻玉篇에서도 ‘ㄹ’로 나타난다. <표18>에서 ‘酪’은 東國正韻에서 ‘락’, 四聲通解
에서는 ‘​​’, 訓蒙字會와 全韻玉篇에서는 ‘락’, 現音은 ‘락’이다. 四聲通解에서 ‘藥’韻에
해당되는 글자는 終聲이 ‘ㅸ’으로 표기되었는데, 終聲 ‘ㅸ’은 /-u/로 추정된다. 中原音韻
이 ‘/lɑu/’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四聲通解는 中原音韻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 東國
正韻, 訓蒙字會, 全韻玉篇은 ‘락’으로 나타나 中古音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3. 脣音

1) ‘ㅂ(全淸)’

<표19> 幫母 * 東國正韻의 彆母(ㅂ)에 해당
字
例

聲
母

上古音 中古音
反切 中原

音韻
東國
正韻 

四聲
通解

訓蒙
字會

全韻
玉篇 普通話韻

部 董同龢 廣韻 董同龢

博 幫 魚 puɑk 宕開一入鐸幫全清 pɑk 補各 pɑu ·박  박 박 po²
笆 幫 假開二平麻幫全清 pa 伯加 pua 방 바 파 파 pa¹
笆⁺ 假開二上馬並全濁 bʰa 傍下 pua 방 바 파 파 pa¹
邦 幫 東 puŋ 江開二平江幫全清 pɔŋ 博江 puaŋ  방  방 paŋ¹
拜 幫 祭 puæd 蟹開二去怪幫全清 pɐi 博怪 pai ·뱅 배   pai⁴
飽 幫 幽 poɡ 效開二上巧幫全清 pau 博巧 pau :  포 포 pau³

柄 幫 陽 pjuăŋ 梗開三去映幫全清 pjɐŋ 陂病 piəŋ ·
·텸   병 piŋ³

鼈 幫 祭 b jhuæt 山開三入薛幫全清 pjæt 并列 piɛ · 벼 별 별 pie¹
賓 幫 真 pjen 臻開三平真幫全清 pjen 必鄰 piən 빈 빈  빈 pin¹

筆 幫 微 pjuət 臻開三入質幫全清 pjĕt 鄙密 pui ·
·녑 비 필 필 pi³

表 幫 宵 pjɔ̆ɡ 效開三上小幫全清 pjæ̆u 陂矯 piau ,:  표 표 piau³
壁 幫 佳 piek 梗開四入錫幫全清 piek 北激 pi ·벽 비 벽 벽 pi⁴
蝙 幫 元 piuæn 山開四平先幫全清 piɛn 布玄 변 변 편 편 pian¹

波 幫 歌 puɑ 果合一平戈幫全清 puɑ 博禾 puɔ ·빙
빙,방 붜 파 파 po¹

布 幫 魚 puɑɡ 遇合一去暮幫全清 puo 博故 pu ·봉 부 포 포 pu⁴
杯 幫 蟹合一平灰幫全清 puAi 布回 pui  뷔   pei¹
八 幫 脂 pet 山合二入黠幫全清 pæt 博拔 pua · 바 팔 팔 pa¹
板 幫 元 puan 山合二上潸幫全清 pan 布綰 puan :반 반 판 판 pan³



- 44 -

幫母 즉, 東國正韻의 彆母(ㅂ)에 해당되는 聲母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첫째, 四聲通解에서 幫母는 全淸 ‘ㅂ’에 대응된다.
둘째, 董同龢의 漢語 中古音의 추정음은 양순 파열음 /p/이고, 中原音韻의 추정음은

양순 파열음 /p/, /pʰ/이다.
셋째, 東國正韻에서는 幫母를 全淸 ‘ㅂ(彆母)’으로 표기한다. 訓蒙字會와 全韻玉篇

에서는 ‘ㅂ’과 ‘ㅍ’이 혼용된다.

<표19>에서 幫母는 東國正韻의 彆母와 대응되어 聲母가 ‘ㅂ’으로 나타나고, 訓蒙字
會와 全韻玉篇에서는 ‘ㅂ’과 ‘ㅍ’이 혼용된다. <표19>에서 ‘八’은 東國正韻에서 ‘​​’, 
四聲通解에서는 ‘바’, 訓蒙字會와 全韻玉篇에서는 ‘팔’, 現音은 ‘팔’이다. 東國正韻에
서 終聲이 以影補來 ‘ㅭ’59)로 나타나는데, 이는 입성 /-t/를 표기한 것이다. 四聲通解는
‘바’로 나타나 입성 소실을 반영하며, 이는 中原音韻과 같다. 訓蒙字會와 全韻玉篇는
입성 /-t/가 한국 한자음에서 /-l/로 변화된 현상을 반영하며, 입성이 보존되어 있다. 聲母

는 ‘ㅂ’이 아닌 ‘ㅍ’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한국 한자음에서 全淸과 次淸의 구분이 불분명

한 점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2) ‘ㅸ(全淸)’

<표20> 非母 * 東國正韻의 彆母(ㅂ)에 해당

59) 東國正韻 序文의 “以影補來 因俗歸正”은 ‘ㆆ’으로 ‘ㄹ’을 보충하여, 속습에 해당하는 한국 한자음의 

운미 [-l]을 [-t]로 바로잡겠다는 뜻이다. 주목할 점은 속습의 발음인 [-l]을 버리지 않고, 속습을 바탕

으로 [-t]를 표기한다는 점이다. ‘ㄹ’을 버리고 斗音 ‘ㄷ’을 사용할 수도 있었지만, ‘ㅭ’을 사용했다는 것

은 속습의 발음과 정음을 동시에 나타내고자 의도한 것일 수 있다. 문성호, ｢漢語 中古音과 訓民正音의 

音韻 硏究 -粵語, 梵語, 東國正韻 漢字音의 音韻 比較를 통하여-｣, 제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0, 

136쪽.

字
例

聲
母

上古音 中古音
反切 中原

音韻
東國
正韻 

四聲
通解

訓蒙
字會

全韻
玉篇 普通話韻

部 董同龢 廣韻 董同龢

否 非 之 pjuə̆ɡ 流開三上有非全清 pju 方久 fəu
:
:빙
:삥

 부 비,부 fou³

父 非 遇合三上麌非全清 pjuo 方矩 fu :붕
:뿡  부 부,보 fu³

分 非 文 pjuə̆n 臻合三平文非全清 pjuən 府文 fuən
·빤 
·뿐
분

, 분 분 fən¹

風⁺ 非 通合三平東非全清 pjuŋ 方戎 fuŋ 
·  풍 풍 fəŋ⁴、

fəŋ³

風 非 侵 pjuəm 通合三平東非全清 pjuŋ 方戎 fuŋ 
·  풍 풍 fəŋ¹

法 非 葉 pjuăp 咸合三入乏非全清 pjuɐp 方乏 fua ·법  법 법 fa³



- 45 -

非母 즉, 東國正韻의 彆母(ㅂ)에 해당되는 聲母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첫째, 四聲通解에서 非母는 全淸 ‘ㅸ’에 대응된다.
둘째, 董同龢의 漢語 中古音의 추정음은 양순 파열음 /p/(非母)과 /pʰ/(敷母)이고, 中原

音韻의 추정음은 순치 마찰음 /f/이다.
셋째, 東國正韻에서는 幫母를 全淸 ‘ㅂ(彆母)’으로 표기한다. 訓蒙字會와 全韻玉篇

에서는 ‘ㅂ’과 ‘ㅍ’이 혼용된다.

넷째, 董同龢는 漢語 中古音에서 非母 /p/로 추정된다.

다섯째, 漢語 中古音의 敷母가 四聲通解에서 非母로 합류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20>에서 非母는 東國正韻의 彆母와 대응되어 聲母가 ‘ㅸ’으로 나타나고, 訓蒙字

會와 全韻玉篇에서는 ‘ㅂ’로 나타난다. <표20>에서 ‘父’은 東國正韻에서 ‘붕’, 四聲通
解에서는 ‘​’, 訓蒙字會와 全韻玉篇에서는 ‘부’, 現音은 ‘부’이다. 中原音韻과 四聲
通解의 聲母가 각각 輕脣音 ‘/f/’와 ‘ㅸ’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漢語 中古音의 /p/가 반모음
/j-/을 지닌 韻母와 결합하여 /f/로 변화한 현상을 보여준다. 非母에 해당하는 글자들은 輕

脣音이 존재하지 않는 한국 한자음에서 輕脣音 /f/를 ‘ㅂ’ 혹은 ‘ㅍ’으로 표기했다.

3) ‘ㅍ(次淸)’

<표21> 滂母 * 東國正韻의 漂母(ㅍ)에 해당

字
例

聲
母

上古音 中古音
反切 中原

音韻
東國
正韻 

四聲
通解

訓蒙
字會

全韻
玉篇 普通話韻

部 董同龢 廣韻 董同龢

紡 敷 陽 p jhuaŋ 宕開三上養敷次清 pʰjuɑŋ 妃兩 :   방 faŋ³

字
例

聲
母

上古音 中古音
反切 中原

音韻
東國
正韻 

四聲
通解

訓蒙
字會

全韻
玉篇 普通話韻

部 董同龢 廣韻 董同龢

膊 滂 魚 pʰuɑk 宕開一入鐸滂次清 pʰɑk 匹各 ·박 
·팍 , 박 박 pʰo⁴

肺 滂 祭 p jhuăd *蟹開一去夳滂次清 pʰɑi 普蓋 fui ·팽
·폥 퓌 폐 폐, 패 pʰi²

葩 滂 魚 pʰuăɡ 假開二平麻滂次清 pʰa 普巴 pʰua 팡 파 파 파 pʰa¹

泡 滂 幽 pʰoɡ 效開二平肴滂次清 pʰau 匹交 pʰau   포 포 pʰau¹
pʰau⁴

品 滂 侵 pʰjəm 深開三上寑滂次清 pʰjem 丕飲 pʰiən :픔 핀 품 픔 pʰin³
匹 滂 脂 pʰjet 臻開三入質滂次清 pʰjet 譬吉 pʰi · 피 필 필 pʰi³

鋪⁺ 滂 魚 pʰuɑɡ 遇合一去暮滂次清 pʰuo 普故 pʰu 퐁,풍
·퐁 푸 푸 포 pʰu⁴

坡 滂 歌 pʰuɑ 果合一平戈滂次清 pʰuɑ 滂禾 pʰuɔ 팡 풔 파 파 pʰo¹

潘 滂 元 pʰuɑn 山合一平桓滂次清 pʰuɑn 普官 pʰuɔn 판
펀

풘俗
펀 번 반

번 pʰan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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滂母 즉, 東國正韻의 漂母(ㅍ)에 해당되는 聲母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첫째, 四聲通解에서 滂母는 次淸 ‘ㅍ’에 대응된다.
둘째, 董同龢의 漢語 中古音의 추정음과 中原音韻의 추정음은 유기 양순 파열음 /pʰ/

이다.

셋째, 東國正韻에서는 滂母를 次淸 ‘ㅍ(漂母)’으로 표기한다. 訓蒙字會와 全韻玉篇
에서는 ‘ㅂ’, ‘ㅍ’이 혼용된다.

<표21>에서 非母는 東國正韻의 彆母와 대응되어 聲母가 ‘ㅸ’으로 나타나고, 訓蒙字
會와 全韻玉篇에서는 ‘ㅂ’로 나타난다. <표21>에서 ‘品’은 東國正韻에서 ‘픔’, 四聲通
解에서는 ‘핀’, 訓蒙字會에서는 ‘품’, 全韻玉篇에서는 ‘픔’, 現音은 ‘품’이다. 中原音韻
은 /pʰiən/로 나타나는데, 漢語 中古音의 운미 /-m/이 운미 /-n/으로 합류된 현상을 반영

한다. 中原音韻에서는 양순 비음 운미 /-m/이 여전히 보존되어 있지만, 聲母가 양순음

이면서 운미도 양순음인 글자들은 모두 운미가 /-n/인 韻部60)에 수록되었다. 이 같은 사

실은 聲母와 운미의 이화작용으로 인해 운미가 /-n/인 운에 먼저 합류하고, 이러한 운미

변화가 후에 다른 음절로까지 확산되었음을 보여준다.61) ‘品’이 中原音韻과 四聲通解
에서 ‘/pʰiən/’과 ‘핀’으로 나타난 것은, 中古 시기의 韻母 체계와 近代音으로 대표되는 中
原音韻의 韻母 체계 간의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을 보여주는 대표 자례라고 할 수 있다.

4) ‘ㅃ(全濁)’

<표22> 並母 * 東國正韻의 步母(ㅃ)에 해당

60) 中原音韻은 元曲 작가들이 희곡 작품에서 압운하고 있는 글자들을 묶어서 ‘韻部’로 분류하였는데, 총 

19개로 이루어져 있다.

61) 김태경, 중국어 음운학, 학고방, 2014, 18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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例

聲
母

上古音 中古音
反切 中原

音韻
東國
正韻 

四聲
通解

訓蒙
字會

全韻
玉篇 普通話韻

部 董同龢 廣韻 董同龢

醱 滂 山合一入末滂次清 pʰuɑt 普活 · 풔 발 발 pʰo¹

鋪 滂 魚 pʰuɑɡ 遇合一平模滂次清 pʰuo 普胡 pʰu 퐁,풍
·퐁 푸 푸 포 pʰu¹

噴 滂 文 pʰuə̂n 臻合一去慁滂次清 pʰuən 普悶 pʰuən 폰 
·폰 푼 분 분 pʰən¹

噴⁺ 滂 文 pʰuə̂n 臻合一平魂滂次清 pʰuən 普魂 pʰuən 폰 
·폰 푼 분 분 pʰən¹

醭 滂 通合一入屋滂次清 pʰuk 普木 ·폭 푸 복 복 pu²
派 滂 佳 pʰeɡ 蟹合二去卦滂次清 pʰæi 匹卦 pʰai :팽 패 패 패 pʰai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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並母 즉, 東國正韻의 步母(ㅃ)에 해당되는 聲母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첫째, 四聲通解에서 並母는 全濁 ‘ㅃ’에 대응된다.
둘째, 董同龢의 漢語 中古音의 추정음은 유성 양순 파열음 /bʰ/이고, 中原音韻의 추정

음은 양순 파열음 /p/이다.

셋째, 東國正韻에서는 並母를 全濁 ‘ㅃ(步母)’으로 표기한다. 訓蒙字會와 全韻玉篇
에서는 ‘ㅂ’, ‘ㅍ’이 혼용된다.

<표22>에서 並母는 東國正韻의 步母와 대응되어 聲母가 ‘ㅃ’으로 나타나고, 訓蒙字
會와 全韻玉篇에서는 ‘ㅂ’과 ‘ㅍ’이 혼용된다. <표22>에서 ‘琶’은 東國正韻에서 ‘빵’, 
四聲通解에서는 ‘빠’, 訓蒙字會와 全韻玉篇에서는 ‘파’, 現音은 ‘파’이다. 漢語 中古音과

字
例

聲
母

上古音 中古音
反切 中原

音韻
東國
正韻 

四聲
通解

訓蒙
字會

全韻
玉篇 普通話韻

部 董同龢 廣韻 董同龢

培⁺ 並 之 bʰuə̩̂ɡ 流開一上厚並全濁 bʰu 蒲口 pʰui :
, 쀠  ,부 pʰou³

抔 並 流開一平侯並全濁 bʰu 薄侯 pʰəu   부 부 pʰou²
房 並 宕開一平唐並全濁 bʰɑŋ 步光 pʰuaŋ  , 방 방 pʰaŋ²

袍 並 效開一平豪並全濁 bʰɑu 薄襃 pʰɑu 
·  포 포 pʰau²

琶 並 假開二平麻並全濁 bʰa 蒲巴 pʰua 빵 빠 파 파 pʰa²

瓣 並 元 bʰuæn 山開二去襉並全濁 bʰæn 蒲莧 puan 빤
·빤 빤 판 판 pan⁴

排 並 蟹開二平皆並全濁 bʰɐi 步皆 pʰai 뺑
·뺑 빼   pʰai²

闢 並 佳 bʰjek 梗開三入昔並全濁 bʰjɛk 房益 pʰi ·뼉 삐 벽 벽 pʰi⁴
坪 並 梗開三平庚並全濁 bʰjɐŋ 符兵   평 pʰiŋ²

便 並 元 b jhuæn 山開三去線並全濁 bʰjæn 婢面 piɛn 뼌 
·뼌 뼌 편 편, 변 pian⁴

便⁺ 並 元 bjuæn 山開三平仙並全濁 bʰjæn 房連 pʰiɛn 뼌 
·뼌 뼌 편 편, 변 pʰian²

貧 並 文 b jhuən 臻開三平真並全濁 bʰjĕn 符巾 pʰiən 삔 삔 빈 빈 pʰin²

佛⁺ 並 微 bʰjuə̆t *
臻開三入質並全濁 biet 薄宓 fu,fuɔ

·
·
·
·

삐 불 불, 
필 fu²,fo²

瓢 並 宵 bʰjɔɡ 效開三平宵並全濁 bʰjæu 符霄 pʰiau   표 표 pʰiau²

僕 並 侯 bʰûk 通合一入屋並全濁 bʰuk 蒲木 pʰu ·뽁
·복 뿌 복 복 pʰu²

盤 並 元 bʰuɑn 山合一平桓並全濁 bʰuɑn 薄官 pʰuɔn 빤 뿬  반 pʰan²
步 並 魚 bʰuɑɡ 遇合一去暮並全濁 bʰuo 薄故 pu 뿌 보 보 pu⁴
鵓 並 臻合一入沒並全濁 bʰuət 蒲沒 뿌   po²
盆 並 文 bʰuə̂n 臻合一平魂並全濁 bʰuən 蒲奔 pʰuən 뽄 뿐 분 분 pʰən²

僕⁺ 並 通合一入沃並全濁 bʰuok 蒲沃 pʰu ·뽁
·복 뿌 복 복 pu²

篷 並 通合一平東並全濁 bʰuŋ 薄紅 pʰuŋ    pʰəŋ²

培 並 之 bʰuə̂ɡ 蟹合一平灰並全濁 bʰuAi 薄回 pʰui :, 
, 쀠  ,부 pʰei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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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原音韻의 聲母는 각각 /bʰ/와 /pʰ/로 나타난다. 近代音으로 대표되는 中原音韻에서
는 中古音의 濁音이 淸音化되었는데, ‘琶’는 이러한 현상이 반영된 것이다. 四聲通解에서
는 聲母가 各自並書 ‘ㅃ’로 나타나 여전히 全濁字로 표기되어 있지만, 訓蒙字會와 全韻
玉篇은 ‘파’로 나타나 한국의 현실 한자음을 반영했다고 볼 수 있다.

5) ‘ㅹ(全濁)’

<표23> 奉母 * 東國正韻의 步母(ㅃ)에 해당

奉母 즉, 東國正韻의 步母(ㅃ)에 해당되는 聲母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첫째, 四聲通解에서 奉母는 全濁 ‘ㅹ’에 대응된다.
둘째, 董同龢의 漢語 中古音의 추정음은 유성 양순 파열음 /bʰ/이고, 中原音韻의 추정

음은 순치 마찰음 /f/이다.

셋째, 東國正韻에서는 奉母를 全濁 ‘ㅃ(步母)’으로 표기한다. 訓蒙字會와 全韻玉篇
에서는 모두 ‘ㅂ’으로 나타난다.

<표23>에서 奉母는 東國正韻의 步母와 대응되어 聲母가 ‘ㅹ’으로 나타나고, 訓蒙字
會와 全韻玉篇에서는 ‘ㅂ’으로 나타난다. <표23>에서 ‘帆’은 東國正韻에서 ‘뻠’, 四聲
通解에서는 ‘’, 訓蒙字會에서는 ‘범’, 現音은 ‘범’이다. 中原音韻에서는 /fan/으로 나

타나 운미 /-m/이 /-n/으로 변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四聲通解에서는 이를 반영하지

않고 ‘’으로 표기했으며, 訓蒙字會와 現音도 終聲이 ‘ㅁ’으로 남아있다.

字
例

聲
母

上古音 中古音
反切 中原

音韻
東國
正韻 

四聲
通解

訓蒙
字會

全韻
玉篇 普通話韻

部 董同龢 廣韻 董同龢

阜 奉 幽 bʰjŏɡ 流開三上有奉全濁 bʰju 房久 fu :  부 부 fu⁴
房 奉 陽 b jhuaŋ 宕開三平陽奉全濁 bʰjuɑŋ 符方 fuaŋ   방 방 faŋ²
夫 奉 魚 b jhuaɡ 遇合三平虞奉全濁 bʰjuo 防無 fu 붕,뿡  부 부 fu²

墳 奉 文 b jhuə̆n 臻合三平文奉全濁 bʰjuən 符分 fuən 뿐
:뿐  분 분 fən²

墳⁺ 奉 文 b jhuə̆n 臻合三上吻奉全濁 bʰjuən 房吻 fuən 뿐
:뿐  분 분 fən⁴

服 奉 之 b jhuə̆k 通合三入屋奉全濁 bʰjuk 房六 fu
·쁙
·뽁
·빡

 복 복 fu²

帆 奉 咸合三平凡奉全濁 bʰjuɐm 符䒦 fan 뻠
·뻠  범 fan¹

帆⁺ 奉 咸合三去梵奉全濁 bʰjuɐm 扶泛 fan 뻠
·뻠  범 fan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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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ㅁ(不淸不濁)’

<표24> 明母 * 東國正韻의 彌母(ㅁ)에 해당

明母 즉, 東國正韻의 彌母(ㅁ)에 해당되는 聲母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첫째, 四聲通解에서 明母는 不淸不濁 ‘ㅁ’에 대응된다.
둘째, 董同龢의 漢語 中古音의 추정음과 中原音韻의 추정음은 양순 비음 /m/이다.
셋째, 東國正韻에서는 明母를 不淸不濁 ‘ㅁ(彌母)’으로 표기하며, 訓蒙字會와 全韻

玉篇에서도 모두 ‘ㅁ’으로 나타난다.

字
例

聲
母

上古音 中古音
反切 中原

音韻
東國
正韻 

四聲
通解

訓蒙
字會

全韻
玉篇 普通話韻

部 董同龢 廣韻 董同龢

母 明 之 muə̩̂ɡ 流開一上厚明次濁 mu 莫厚 mu
:
몽 
:뭉

무, 모 무 mu³

幕 明 魚 muɑk 宕開一入鐸明次濁 mɑk 慕各 muɔ
·막
·멱
·만

 막 막 mu

蟒 明 宕開一上蕩明次濁 mɑŋ 模朗 muaŋ : 망  망 maŋ³
沫⁺ 明 祭 muɑd 蟹開一去泰明次濁 muɑi 莫貝 muɔ · 뭐 말 말 mo⁴
茅 明 宵 mjɔ̆ɡ 效開二平肴明次濁 mau 莫交 mɑu   모 모 mau²

明 明 陽 mjuăŋ 梗開三平庚明次濁 mjɐŋ 武兵 miəŋ ·
,  명 명 miŋ²

矛 明 幽 mjŏɡ 流開三平尤明次濁 mju 莫浮 məu   모 무俗
모 mau²

面 明 元 mjuæn 山開三去線明次濁 mjæn 彌箭 miɛn ·면 면 면 면 mian⁴
滅 明 祭 mjuæt 山開三入薛明次濁 mjæt 亡列 miɛ · 며 멸 멸 mie⁴
蜜 明 脂 mjet 臻開三入質明次濁 mjet 彌畢 mi · 미 밀 밀 mi⁴
民 明 真 mjen 臻開三平真明次濁 mjen 彌鄰 miən 민 민 민 민 min²
苗 明 宵 mjɔ̆ɡ 效開三平宵明次濁 mjæ̆u 武瀌   묘 묘 miau²
迷 明 脂 mied 蟹開四平齊明次濁 miɛi 莫兮 mi 몡 몌 미 미 mi²

每⁺ 明 之 muə̂ɡ 蟹合一上賄明次濁 muAi 武罪 뮈   mei³

磨⁺ 明 歌 muɑ 果合一平戈明次濁 muɑ 莫婆 muɔ 망
·망 뭐 마 마 mo²

磨 明 歌 muɑ 果合一去過明次濁 muɑ 摸臥 muɔ 망
·망 뭐 마 마 mo⁴

饅 明 山合一平桓明次濁 muɑn 母官 muɔn 만 뭔 만 만 man²
沫 明 祭 muɑt 山合一入末明次濁 muɑt 莫撥 muɔ · 뭐 말 말 mo⁴
門 明 文 muə̂n 臻合一平魂明次濁 muən 莫奔 muən 몬 문 문 문 mən²
木 明 侯 mûk 通合一入屋明次濁 muk 莫卜 mu ·목 무 목 목 mu⁴
每 明 之 muə̂ɡ 蟹合一去隊明次濁 muAi 莫佩 뮈   mei³
蠻 明 元 muan 山合二平刪明次濁 man 莫還 muan 만 만 만 만 man²

賣 明 佳 meɡ 蟹合二去卦明次濁 mæi 莫懈 mai ·맹
·육 매 매 매 mai⁴

夢⁺ 明 蒸 mjuə̆ŋ 通合三去送明次濁 mjuŋ 莫鳳 muŋ 
·   몽 məŋ⁴

夢 明 蒸 mjuə̆ŋ 通合三平東明次濁 mjuŋ 莫中 muŋ 
·   몽 məŋ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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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4>에서 明母는 東國正韻의 彌母와 대응되어 聲母가 ‘ㅁ’으로 나타나고, 訓蒙字
會와 全韻玉篇에서도 ‘ㅁ’으로 나타난다. <표24>에서 ‘幕’은 東國正韻에서 ‘막’, 四聲
通解에서는 ‘​​’, 訓蒙字會와 全韻玉篇에서는 ‘막’, 現音은 ‘막’이다. ‘幕’은 四聲通解
에서 ‘藥’韻에 속하는 글자로, 終聲이 ‘ㅸ’으로 표기되었다. 中原音韻에서 /muɔ/로 나타나
는 것으로 보아 中原音韻에서는 입성이 소실되었지만, 四聲通解에서는 ‘藥’韻에 해당

하는 글자의 終聲을 ‘ㅸ’으로 표기하였는데, 이는 中原音韻 편찬 당시 口語에서는 아직

남아있던 입성을 어떻게든 표기하려 했던 의도로 추측해 볼 수도 있다.62) 訓蒙字會와 
全韻玉篇에서는 ‘막’으로 漢語 中古音이 그대로 잘 반영되어 있다.

7) ‘ㅱ(不淸不濁)’

<표25> 微母 * 東國正韻의 彌母(ㅁ)에 해당

微母 즉, 東國正韻의 彌母(ㅁ)에 해당되는 聲母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첫째, 四聲通解에서 微母는 不淸不濁 ‘ㅱ’에 대응된다.
둘째, 董同龢의 漢語 中古音의 추정음은 순치 비음 /ɱ/이고, 中原音韻의 추정음은 순

치 마찰음 /v/이다.

셋째, 東國正韻에서는 ㅱ를 不淸不濁 ‘ㅁ(彌母)’으로 표기한다. 訓蒙字會와 全韻玉
篇에서도 모두 ‘ㅁ’으로 나타난다.
넷째, ‘武’는 四聲通解에서 ‘​’로 나타난다. 聲母 ‘ㅱ’이 음가를 가지고 있던 聲母였다

면 적어도 ‘w/u/’는 아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韻母 ‘ㅜ’에 해당하는 ‘武(​)’를 전사하면

/uu/가 되므로, 聲母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微母는 대체로 /ɱ/→/ʋ/→/u/→/ø/의 발전

단계를 거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中原音韻의 聲母가 ‘/ʋ/’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62) 中原音韻 ｢正語作詞起例｣에서 ‘呼吸言語之間還有入聲之別.(말을 할 때에는 아직 입성의 구별이 있었

다.)’라고 말한 것으로 인하여 약간의 학자들은 당시 북방음에 여전히 입성이 있었으며, 다만 [p], [t], 

[k] 세 종류의 운미가 이미 합류하여 후색음인 [ʔ]으로 변하였을 따름이라고 보고 있기도 하다. 이재돈, 

중국어 음운학, 학고방, 2019, 229쪽.

字
例

聲
母

上古音 中古音
反切 中原

音韻
東國
正韻 

四聲
通解

訓蒙
字會

全韻
玉篇 普通話韻

部 董同龢 廣韻 董同龢

網 微 宕開三上養微次濁 ɱjuɑŋ 文兩 ʋuaŋ :   망 uaŋ³
武 微 魚 mjuaɡ 遇合三上麌微次濁 ɱjuo 文甫 ʋu :뭉  무 무 u³
問 微 文 mjuə̆n 臻合三去問微次濁 ɱjuən 亡運 ʋuən ·문  문 문 uən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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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四聲通解의 ‘​’는 聲母 ‘/ʋ/’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이며, 普通話의 聲母는 ‘/ø/’이다.
<표25>에서 微母는 東國正韻의 彌母와 대응되어 聲母가 ‘ㅱ’으로 나타나고, 訓蒙字

會와 全韻玉篇에서는 ‘ㅁ’으로 나타난다. <표25>에서 ‘網’은 東國正韻에서 ‘​​’, 四聲
通解에서는 ‘​​’, 訓蒙字會와 全韻玉篇에서는 ‘​​’, 現音은 ‘​​’이다. ‘網’의 聲母는 漢語
中古音, 中原音韻, 普通話에서 각각 ‘/ɱ/’, ‘/ʋ/’, ‘/ø/’로 대응된다. 이는 漢語 中古音의 微

母가 中原音韻에서 脣齒音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가 普通話에서 영성모로 변화하는 과정

을 보여준다. 四聲通解에서도 ‘​​’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中原音韻을 반영하고 있

다고 볼 수 있다. 東國正韻, 訓蒙字會, 全韻玉篇은 ‘망’으로 漢語 中古音을 그대로

잘 반영하고 있다.

4. 齒音

1) ‘ㅈ(全淸)’

<표26> 精母(齒頭) *東國正韻의 卽母(ㅈ)에 해당
字
例

聲
母

上古音 中古音
反切 中原

音韻
東國
正韻 

四聲
通解

訓蒙
字會

全韻
玉篇 普通話韻

部 董同龢 廣韻 董同龢

左⁺ 精 歌 tsɑ 果開一去箇精全清 tsɑ 則箇 tsuɔ :장
·장  좌 자 tsuo³

左⁺ 精 歌 tsɑ 果開一上哿精全清 tsɑ 臧可 tsuɔ :장
·장  좌 자 tsuo³

奏 精 侯 tsûɡ 流開一去候精全清 tsu 則候 tsəu ·
·  주 주 tsou⁴

葬 精 陽 tsɑŋ 宕開一去宕精全清 tsɑŋ 則浪 tsaŋ ·   장 tsaŋ⁴

簪⁺ 精  *咸開一平精全清 tsɒm 祖含 tʂəm ,잠    tsan¹

簪⁺ 精 侵 tsə̂m 咸開一平覃精全清 tsAm 作含 tʂəm ,잠    tsan¹

咂⁺ 精 咸開一入合精全清 tsAp 子荅 tsa  잡 tsa¹

栽⁺ 精 蟹開一平咍精全清 tsAi 祖才 tsai 
·    tsai¹

早 精 幽 tsôɡ 效開一上晧精全清 tsɑu 子晧 tsɑu :  조 조 tsau³
脊 精 佳 tsjek 梗開三入昔精全清 tsjɛk 資昔 tsi ·젹  쳑 쳑 tɕi³

井 精 耕 tsjeŋ 梗開三上靜精全清 tsjɛŋ 子郢 tsiəŋ    졍 tɕiŋ³

煎⁺ 精 元 tsjæn 山開三平仙精全清 tsjæn 子仙 tsiɛn
젼 
:젼
·젼

 젼 젼 tɕian¹

煎⁺ 精 元 tsjæn 山開三去線精全清 tɕian⁴ 子賤 tsiɛn
젼
:젼
·젼

 젼 젼 tɕian¹

資 精 脂 tsjed 止開三平脂精全清 tsjei 即夷 tsï     tsɿ¹
津 精 真 tsjen 臻開三平真精全清 tsjen 將鄰 tsiən 진  진 진 tɕin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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精母 즉, 東國正韻의 卽母(ㅈ)에 해당되는 聲母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첫째, 四聲通解에서 精母는 全淸 ‘’에 대응된다.
둘째, 董同龢의 漢語 中古音의 추정음과 中原音韻의 추정음은 치조 파찰음 /ts/이다.
셋째, 東國正韻에서는 精母를 全淸 ‘ㅈ(卽母)’으로 표기한다. 訓蒙字會에서도 精母를

대체로 ‘ㅈ’으로 표기하지만, ‘ㅊ’으로 표기되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넷째, 董同龢는 漢語 中古音에서 齒頭音을 치조 파찰음 /ts/(精母)로 추정하고, 正齒 二

等은 치조후 파찰음 /tʃ/(莊母)로, 正齒 三等은 치조 구개 파찰음 /tɕ/(照母)로 추정했다.

최세진은 四聲通解 범례에서 齒頭音을 /ts/로 추정한 것으로 보이지만, 正齒音은 /tʂ/로
추정한 것으로 보인다.63) 최세진은 齒頭音을 普通話의 舌尖前音으로, 正齒音은 舌尖後音으

로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64) 이는 한국어의 齒音이 齒頭音과 正齒音 사이에 있다고 설

명한 것에서 추측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재 한국어와 普通話의 齒音 사이의 관계가 설명

63) 무릇 齒音의 齒頭音은 혀를 올려 치아에 닿는 것이므로 그의 소리가 얕다. 正齒音은 혀를 말아 경구개

에 닿는 것이므로 그의 소리가 깊다. 

64) 한어의 齒頭音은 치경음이며, 正齒音은 경구개음이므로 조음 위치에서 이 둘은 서로 변별된다. 김무림, 

홍무정훈역훈, 신구문화사, 2006, 35쪽.

字
例

聲
母

上古音 中古音
反切 中原

音韻
東國
正韻 

四聲
通解

訓蒙
字會

全韻
玉篇 普通話韻

部 董同龢 廣韻 董同龢

祭⁺ 精 祭 tsæd *蟹開三去祭精全清 tsiæi 子例 tsi ·쟁
·졩  졔 졔 채 tʂai⁴

祭⁺ 精 祭 tsjæd 蟹開三去祭精全清 tsjæi 子例 tsi ·쟁
·졩  졔 졔 채 tɕi⁴

焦 精 宵 tsjɔɡ 效開三平宵精全清 tsjæu 即消 tsiau ,  쵸 쵸 tɕiau¹

樵⁺ 精 宵 dzʰjɔɡ *效開三平宵精全清 tsiæu 兹消 tsʼiau   쵸 쵸 tɕʰiau²
鑽⁺ 精 山合一平桓精全清 借官 tsuɔn ·좐  찬 찬 tsuan¹
鑽⁺ 精 元 tsuɑn 山合一去換精全清 tsuɑn 子筭 tsuɔn ·좐  찬 찬 tsuan⁴

租 精 魚 tsɑɡ 遇合一平模精全清 tsuo 則吾 tsu ,종  조 조 tsu¹

尊 精 文 tsuə̂n 臻合一平魂精全清 tsuən 祖昆 tsuən 존  존 존 tsuən¹

卒⁺ 精 微 tsuə̂t 臻合一入沒精全清 tsuət 臧沒 tsu
·
·
·
·





졸 졸 줄 tsu²

宗 精 通合一平冬精全清 tsuoŋ 作冬 tsuŋ    종 tsuŋ¹

鏃⁺ 精 侯 tsûk 通合一入屋精全清 tsuk 作木 tsʼu ·족  족 족 tsu²

疽⁺ 精 魚 tsʰjaɡ *遇合三上語精全清 tsiɔ 子與 tsiu :졍 
쳥  져 져 tɕy¹

醉 精 微 tsjuəd 止合三去至精全清 tsjuei 將遂 tsui ·  :  tsuei⁴

卒⁺ 精 微 tsjuət 臻合三入術精全清 tsjuet 子聿 tsu 
·
·
·
·





졸 졸 줄 tsu²

咂⁺ 精 通合三入屋精全清 tsjuk 子六 tsa  잡 tsʰu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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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65)

반면, 중국 한자음의 齒頭音과 正齒音을 훈민정음으로 표기하고 있는 訓民正音 ｢諺解
本｣66)의 설명은 최세진과 상반된다. ｢諺解本｣에서는 齒頭音을 경구개 혹은 치조음으로 보

고, 正齒音을 혀끝이 아랫잇몸에 닿는 것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보아, 중국어의 舌尖前音을

묘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67) 陸志韋도 15세기 북방음의 正齒音을 ‘/tʂ/․/tɕ/, /tʂʰ/․/tɕ
ʰ/, /ʂ/․/ɕ/, /ʐ/’로 추정하는 것으로 보아, 齒頭音과 正齒音의 추정음에 대한 학자 간의

견해가 상이함을 알 수 있다.68)

訓民正音 ｢諺解本｣의 설명은 正齒 三等에 관한 설명과 부합되는 것으로 齒頭와 正齒

에 대한 구분의 기준을 中古音으로 삼았다고 볼 수 있는 반면에, 최세진은 近代音을 기준

으로 齒頭와 正齒를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正齒 三等의 韻母는 /i-/ 계열로 舌尖

後音의 발음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여섯째, 四聲通解는 중국 한자음을 표기하기 위해 齒頭音을 ‘’으로 표기했다. 訓蒙
字會와 全韻玉篇에서 精母에 해당하는 초성은 대체로 ‘ㅈ’이지만, ‘脊(척)’, ‘焦(초)’, ‘鑽

(찬)’, ‘醉(취)’에서 ‘ㅊ’으로 표기됐다. 東國正韻과 四聲通解에서는 精母가 일률적으로

全淸‘ㅈ()’으로 표기되지만, 訓蒙字會와 全韻玉篇에서는 ‘早(조)’, ‘척(脊)’ 등에서 全淸
과 次淸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한국 한자음 위주로 표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26>에서 精母는 東國正韻의 卽母와 대응되어 聲母가 ‘(齒頭)’으로 나타나고, 訓
蒙字會와 全韻玉篇에서는 ‘ㅈ’과 ‘ㅊ’이 혼용된다. <표26>에서 ‘井’은 東國正韻에서
‘​​’, 四聲通解에서는 ‘’, 訓蒙字會와 全韻玉篇에서는 ‘​​’, 現音은 ‘정’이다. ‘井’은 
中原音韻에서 /tsiəŋ/으로, 普通話에서 /tɕiŋ/으로 나타난다. 여기서는 聲母 /ts/가 개음

65) 우리나라의 齒音 ‘ㅅ・ㅈ・ㅊ’은 齒頭音과 正齒音의 사이에 있는데, 訓民正音에도 齒頭音과 正齒音의 

구별이 없다. 지금 齒頭音은 ‘・・’로 표기하고, 正齒音은 ‘・・’로 표기하여 구분한다. 

66) 현전하는 기록으로 齒頭音 ‘・・’과 正齒音 ‘・・’의 사용은 洪武正韻譯訓(1455)에서 처

음 확인할 수 있으며, 訓民正音 ｢諺解本｣(1459)에서는 치두음과 정치음에 대한 조음 위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67) 訓民正音 ｢解例本｣에서는 齒頭音을 경구개 혹은 치조음으로 보고, 正齒音을 혀끝이 아랫잇몸에 닿는 

것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보아, 漢語의 舌尖前音을 묘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ᄽ는 用於齒頭하

고,【이 소리는 우리 나라의 소리에서 엷으니 혀끝이 윗니의 머리에 닿느니라.】ᄿ는 用於正齒하

나니,【이 소리는 우리 나라의 소리에서 두터우니 혀끝이 아랫잇몸에 닿느니라.】나찬연, 月印釋譜 序, 

경진, 2018, 68쪽.

68) 陸氏는 15세기 북방음의 正齒音을 ‘tʂ․tɕ, tʂʰ․tɕʰ, ʂ․ɕ, ʐ’로 추정했는데, 董氏는 ‘tʃ(枝), tʃ‘(春), ʃ(上), 

ʒ(人)’로만 보고 있다. 강신항, 四聲通解 硏究, 신아사, 1980, 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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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의 영향으로 /tɕ/으로 변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 한자음은 東國正韻, 訓蒙字會, 全
韻玉篇에서 ‘​​, 졍’으로 나타나지만, 現音에서는 개음 /i-/가 탈락되어 ‘정’으로 변화되었

다.

<표27> 照母(正齒) *東國正韻의 卽母(ㅈ)에 해당
字
例

聲
母

上古音 中古音
反切 中原

音韻
東國
正韻 

四聲
通解

訓蒙
字會

全韻
玉篇 普通話韻

部 董同龢 廣韻 董同龢

詐 莊 魚 tsăɡ 假開二去禡莊全清 tʃa 側駕 tʂa ·장  사 자正
사69) tʂa⁴

債⁺ 莊 梗開二入麥莊全清 tʃæk 側革 tʂai ·
·쟁  채 채 tʂai⁴

盞 莊 山開二上產莊全清 tʃæn 阻限 tʂan :잔  잔 잔 tʂan³

榛⁺ 莊 真 tsen 臻開二平臻莊全清 tʃ(j)en 側詵 tʂən 즌,쯘 , 진 진 tʂən¹

債⁺ 莊 蟹開二去卦莊全清 tʃæi 側賣 tʂai ·
·쟁  채 채 tʂai⁴

爪 莊 宵 tsɔɡ 效開二上巧莊全清 tʃau 側絞 tʂau :  tʂau³ 
皺 莊 流開三去宥莊全清 tʃju 側救 tʂəu ·  추 추 tʂou⁴

簪⁺ 莊 深開三平侵莊全清 tʃjem 側吟 tsam ,잠    tsan¹

輜⁺ 莊 之 tsəɡ 止開三平之莊全清 tʃi 側持  츼 츼 tsɿ¹
戰 章 元 ȶjæn 山開三去線章全清 tɕjæn 之膳 tʂiɛn ·젼  젼 젼 tʂan⁴

烝⁺ 章 蒸 cjəŋ 曾開三平蒸章全清 tɕjəŋ 煮仍 tʂiəŋ 
·   증 tʂəŋ¹

烝⁺ 章 曾開三去證章全清 tɕjəŋ 諸應 tʂiəŋ 
·   증 tʂəŋ¹

職 章 之 ȶjək 曾開三入職章全清 tɕjək 之翼 ·직  직 직 tʂʅ²

枝⁺ 章 佳 cjeɡ 止開三平支章全清 tɕje 章移 tʂï 낑,징  지 tʂʅ¹

櫍 章 臻開三入質章全清 tɕjet 之日 ·  질 질 tʂʅ⁴

占⁺ 章 咸開三去豔章全清 tɕjæm 章豔 tʂiɛm 졈
·졈  졈 졈 tʂan⁴

占⁺ 章 談 ȶjɐm 咸開三平鹽章全清 tɕjæm 職廉 tʂiɛm 졈
·졈  졈 졈 tʂan¹

主 章 侯 ȶjuɡ 遇合三上麌章全清 tɕjuo 之庾 tʂiu :즁
·즁  쥬 쥬 tʂu³

錐 章 微 ȶjuəd 止合三平脂章全清 tɕjuei 職追 tʂui   쵸 츄 tʂuei¹

珍 知 真 tjen 臻開三平真知全清 ȶjen 陟鄰 tʂiən 딘  딘 진 tʂən¹

朝⁺ 知 宵 tjɔɡ 效開三平宵知全清 ȶjæu 陟遙 tʂiau ,  됴 죠 tʂau¹

檛 知 假合二平麻知全清 ȶua 陟瓜 돵  좌 좌俗
과 tʂua¹

柱⁺ 知 侯 tjuɡ 遇合三上麌知全清 ȶjuo 知庾 tʂiu
:듕
·듕
:뜡 

 듀 쥬 tʂu³

中⁺ 知 中 tjoŋ 通合三去送知全清 陟仲 tʂiuŋ

·
·

俗
  즁 tʂuŋ⁴

中⁺ 知 中 tjoŋ 通合三平東知全清 ȶjuŋ 陟弓 tʂiuŋ

·
·

俗
  즁 tʂuŋ¹

忠
70) 知 通合三平東知全清 ȶjuŋ 陟弓 tʂiuŋ    츙 tʂuŋ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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照母 즉, 東國正韻의 卽母(ㅈ)에 해당되는 聲母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첫째, 四聲通解에서 照母는 全淸 ‘’에 대응된다.
둘째, 董同龢의 漢語 中古音 추정음은 正齒 二等에서 치조후 파찰음 /tʃ/(莊母)으로, 正

齒 三等에서 치조 구개 파찰음 /tɕ/(章母)이다. 中原音韻에서 正齒 二等은 경구개 파찰

음 /tʂ/(莊母)으로, 正齒 三等은 치조후 파찰음 /tʃ/(章母)로 추정된다.
셋째, 四聲通解에서는 舌上音이 正齒音으로 합류됐다.71) 東國正韻에서는 齒音과 舌

音의 표기가 명확하여 舌上音이 ‘ㄷ’으로 표기되지만, 四聲通解에서는 齒音 표기를 위한

‘’으로 표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실제 어음이 변한 것인지,

아니면 표기에서 舌音의 파열음과 舌音의 파찰음의 구분을 하고자 한 것인지 지속적인 연

구가 필요하다. 訓蒙字會에서도 齒音 照母는 ‘사(詐)’를 제외하고, ‘ㅈ’, ‘ㅊ’으로 표기되고

舌上音 知母는 東國正韻과 마찬가지로 ‘ㄷ’으로 표기된다. 따라서 訓蒙字會까지는 七

音이 지켜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반면, 四聲通解의 舌上音 知母는 正齒音 照母’로 합류되었고, ‘’으로 표기된다. 全韻
玉篇에서도 舌上音은 ‘ㄷ’이 아닌 ‘ㅈ’으로 표기되고 있다. 四聲通解와 全韻玉篇에서
中原音韻에서 반영하고 있는 어음의 특징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이것이

실제 한자음의 변화를 반영한 것인지, 아니면 표기에서 七音에 국한되지 않은 舌音에서

나타날 수 있는 파찰음을 齒音으로 표기한 것은 아닌지 연구할 필요가 있다.

69) 全韻玉篇의 俗音字 수는 620여 字로, 三韻聲彙, 奎章全韻에서 한국 한자음을 전적으로 정칙음만

을 나타낸 것과는 달리 이 한자음에 대하여 ‘X正Y’ 또는 ‘X俗Y’로 당시의 통용음을 표시하였다. 여기에

서 ‘俗’이나 ‘正’의 구별은 俗音으로서의 차이라기보다 교정음으로서의 차이를 의미한다. 華東正音通釋

韻考(1747)에서 正⋅俗音을 동시에 표시한 字는 ‘俗’으로 사용하고, 三韻聲彙, 奎章全韻에서 교정

한 음이 華東正音通釋韻考와 다를 때 ‘正’으로 나타냈다. 이에 正音을 정칙음으로, 俗音을 통용음 또는 

관용음으로 칭하기도 한다. 이돈주, ｢全韻玉篇의 正⋅俗漢字音에 대한 연구｣, 국어학 30, 국어학회, 

1997, 4쪽.

70) ‘忠’에 대해서 ‘正音體系에서 忠(‘’)·旨(‘’)·鼠(‘’)와 같은 예에서는 중성에 모두 介音 /-i-/ 혹은 元

音 /i/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四聲通解에서 忠 ‘’의 俗音은 ‘’이고, 旨 ‘’의 俗音은 ‘’이며, 

舂 ‘츙’의 今俗音은 ‘’으로 표기하였다. 원래 존재하던 介音 /-i-/ 혹은 元音 /i/가 사라져서 洪音化 되

었음을 나타낸다.’는 견해도 있다. 한가준, ｢崔世珍의 四聲通解 硏究｣,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84쪽.

71) 〈四聲通攷凡例〉제3조는 知照合流에 대한 설명이다. 즉 中古 三十六字母에서 舌上音 知․徹․澄과 正齒

音 照 ․穿 ․牀이 합류되었다. 그리고 孃母는 泥母와 합류되었다. 申叔舟는 舌上音의 발음방법이 어려워서 

점차 正齒音으로 변하게 되었다고 서술하였다. 舌上音 知 ․徹 ․澄과 正齒音 照 ․穿 ․牀의 발음위치는 모두 舌

面前(alveolo p.alatal)이다. 또한 발음방법에 있어서 知 ․徹 ․澄은 擦音(fricative)이고, 照 ․穿 ․牀은 塞擦音

(affricate)이다. 발음위치가 같고 발음방법이 가까워서 합류된 것이다. 신숙주의 발음 분석내용에서 이미 

발음방법의 차이가 언급되고 있다. 한가준, ｢崔世珍의 四聲通解 硏究｣,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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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四聲通解에서는 舌上音이 正齒音으로 합류되었는데, 東國正韻, 訓蒙字會는
舌音과 齒音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四聲通解에서 이미 舌上音이 正齒音으로 합류되

었는데도 불구하고, 동일 저자의 저서인 訓蒙字會에서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은 주

목할 만하다.

다섯째, 訓蒙字會에서 구개음화가 발생하는 조건인 ‘ㅣ(珍:딘)’, ‘ㅛ(朝:됴)’, ‘ㅠ(柱:듀)’

에서는 舌音 ‘ㄷ’으로 표기하고72), 구개음화가 발생하는 조건이 아닌 ‘ㅘ(檛:좌)’에서는 齒

音 ‘ㅈ’으로 표기된다. 舌上音은 청취 측면에서 齒音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漢語 中古音의 七音은 조음 위치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지만, 조음 방식과 관련해서는 全

淸·次淸·全濁·次濁이 전해주는 음색을 제외하고, 명확히 규정하기는 어렵다. 舌音의 조음

방식을 파열음으로만 규정하지 않고 파찰음으로 범위를 넓힌다면, 舌上音과 齒音의 청취

측면의 차이는 적어도 한국인에게는 변별 자질은 아니다. 즉, 舌音의 ‘ㄷ’을 ‘ㅈ’으로 표기

할 수도 있게 되는데, 이는 漢語 中古音의 七音에서 벗어나 음소문자가 지닌 음운 자질로

써 한자음을 구분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여섯째, 全韻玉篇에서는 舌上音 ‘ㄷ’이 일률적으로 ‘ㅈ’으로 표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ㄷ’과 ‘ㅈ’의 표기의 통일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일곱째, 訓蒙字會와 全韻玉篇에서는 ‘盞(잔)’, ‘皺(추)’ 등에서 全淸 ‘ㅈ’과 次淸 ‘ㅊ’73)

이 혼용되는 것으로 보아, 訓蒙字會와 全韻玉篇에서 全淸과 次淸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표27>에서 照母는 東國正韻의 卽母와 대응되어 聲母가 ‘(正齒)’으로 나타나고, 訓
蒙字會에서는 ‘ㄷ’, ‘ㅈ’, ‘ㅊ’이, 全韻玉篇에서는 ‘ㅈ’, ‘ㅊ’이 혼용된다. <표27>에서 ‘中’은

東國正韻에서 ‘​​’, 四聲通解에서는 ‘​​俗’, 訓蒙字會에서는 ‘​​’, 全韻玉篇에서는
‘즁’, 現音은 ‘중’이다. 四聲通解에서는 舌上音 知母가 正齒音 照母에 합류되었는데, 東國
正韻과 訓蒙字會에서는 舌上音 知母를 ‘ㄷ’으로 표기하여 齒音과 구분되어 있다. 全韻

72) 한글 맞춤법 통일안(1933년)이 발간되어 표기법을 규정하기 전에 우리 언어생활 및 한자음에서 ‘ㄷ’은 

단일 음소가 아니었다. 1937년 발간된 개정한 한글 맞춤법 통일안의 제2장 성음에 관한 것, 제3절 구

개음화, 제5항에서 “한글의 자모는 다 제 음가대로 읽음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여 ‘댜, 뎌, 됴, 듀, 디’를 

‘자, 저, 조, 주, 지’로나, ‘탸, 텨, 툐, 튜, 티’를 ‘차, 처, 초, 추, 치’로 읽음을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댜, 뎌, 됴, 듀, 디’를 ‘자, 저, 조, 주, 지’로 읽었고, ‘탸, 텨, 툐, 튜, 티’를

‘차, 처, 초, 추, 치’로 읽었다는 뜻이다. 

73) 訓蒙字會와 全韻玉篇에는 淸音과 濁音을 구분하지 않아 全淸과 次淸의 용어를 사용할 수 없지만, 

본고에서는 漢語 中古音 혹은 東國正韻의 淸濁과의 비교를 위해 사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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玉篇에서는 ‘즁’으로 나타나 한국의 현실 한자음을 반영했다고 볼 수 있다. 四聲通解의
正音은 ‘​​’, 俗音은 ‘’으로, 中原音韻의 /tʂiuŋ/ 및 普通話의 /tʂuŋ/과 대응된다. 이는

近代音에서 개음 /i-/가 탈락되어 普通話에서 洪音化되는 과정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

다.

2) ‘ㅊ(次淸)’

<표28> 淸母(齒頭) *東國正韻의 侵母(ㅊ)에 해당
字
例

聲
母

上古音 中古音
反切 中原

音韻
東國
正韻 

四聲
通解

訓蒙
字會

全韻
玉篇 普通話韻

部 董同龢 廣韻 董同龢

搓 清 果開一平歌清次清 tsʰɑ 七何 tsʰuɔ 창  차 차 tsʰuo¹

錯⁺ 清 魚 tsʰɑk 宕開一入鐸清次清 tsʰɑk 倉各 tsʰu ·착
·총  착 조, 

착 tsʰu⁴

錯⁺ 清 魚 tsʰɑk 宕開一入鐸清次清 tsʰɑk 倉各 tsʰu ·착
·총  착 조, 

착 tsʰu⁴

倉 清 陽 tsʰɑŋ 宕開一平唐清次清 tsʰɑŋ 七岡 tsʰaŋ 
·  창 창 tsʰaŋ¹

菜 清 之 tsʰə̂ɡ 蟹開一去代清次清 tsʰAi 倉代 tsʰai ·    tsʰai⁴
草 清 幽 sʰôɡ 效開一上晧清次清 tsʰɑu 采老 tsʰɑu :  초 초 tsʰau³

腠 清 流開一去候清次清 tsʰu 倉奏 ·  주 주 tsʰou⁴

寢 清 侵 tsʰjəm 深開三上寑清次清 tsʰjem 七稔 tsʰiəm 침
:침  침 침 tɕʰin³

緝 清 緝 tsʰjəp 深開三入緝清次清 tsʰjep 七入 ·칩  즙 즙 tɕi¹

疽⁺ 清 魚 tsʰjaɡ 遇開三平魚清次清 tsʰjo 七余 tsiu :졍 
쳥  져 져 tɕy¹

雌 清 佳 tsʰjeɡ 止開三平支清次清 tsʰje 此移 tsï     tsʰɿ²
七 清 脂 tsʰjet 臻開三入質清次清 tsʰjet 親吉 tsʰi ·  칠 칠 tɕʰi¹

親⁺ 清 臻開三去震清次清 tsʰjen 七遴 tsʰiən 친 
·친  친 친 tɕʰiŋ⁴

親⁺ 清 真 tsʰjen 臻開三平真清次清 tsʰjen 七人 tsʰiən 친 
·친  친 친 tɕʰin¹

籤 清 談 tsʰjɐm 咸開三平鹽清次清 ts jhæm 七廉 tsʰiɛm 쳠  쳠 쳠 tɕʰian¹
千 清 真 tsʰien 山開四平先清次清 tsʰiɛn 蒼先  tsʰiɛn 쳔  쳔 쳔 tɕʰian¹

妻⁺ 清 蟹開四去霽清次清 tɕʰi⁴ 七計 tsʰi 촁 
·촁  쳐 쳐 tɕʰi¹

妻⁺ 清 脂 tsʰied 蟹開四平齊清次清 tsʰiɛi 七稽 tsʰi 촁 
·촁  쳐 쳐 tɕʰi¹

錯⁺ 清 魚 tsʰɑɡ 遇合一去暮清次清 tsʰuo 倉故 tsʰu ·착
·총  착 조 착 tsʰu⁴

錯⁺ 清 魚 tsʰɑɡ 遇合一去暮清次清 tsʰuo 倉故 tsʰu ·착
·총  착 조 착 tsʰu⁴

卒⁺ 清 微 tsʰuə̂t 臻合一入沒清次清 tsʰuət 倉沒 tsu
·
·
·
·





졸 졸 줄 tsʰu⁴

寸 清 文 tsʰuə̂n 臻合一去慁清次清 tsʰuən 倉困 tsʰuən ·촌  촌 촌 tsʰuən⁴
鏃⁺ 清  通合一入屋清次清 tsʰuk 千木 tsʰu ·족  족 족 tsu²
葱 清 東 tsʰûŋ 通合一平東清次清 tsʰuŋ 倉紅 tsʰuŋ   tsʰuŋ¹
娶⁺ 清 侯 tsʰjuɡ 遇合三去遇清次清 tsʰjuo 七句 tsʰiu ·츙   츄 tɕʰy³
翠 清 微 tsʰjuəd 止合三去至清次清 tsʰjuei 七醉 tsʰui   취  tsʰuei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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淸母 즉, 東國正韻의 侵母(ㅊ)에 해당되는 聲母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첫째, 四聲通解에서 淸母는 次淸 ‘’에 대응된다.
둘째, 董同龢의 漢語 中古音과 中原音韻의 추정음은 치조 파찰음 /tsʰ/이다.
셋째, 東國正韻에서는 次淸 ‘ㅊ(侵母)’으로 표기되고, 四聲通解에서는 齒頭와 正齒를

구분하기 위해, 齒頭音을 ‘’으로 표기한다. 訓蒙字會와 全韻玉篇에서는 ‘腠(주)’, ‘倉

(창)’ 등에서 全淸 ‘ㅈ’과 次淸 ‘ㅊ’이 혼용되는 것으로 보아, 全淸과 次淸이 명확히 구분된

다고 보기 어렵다.

<표28>에서 淸母는 東國正韻의 侵母와 대응되어 聲母가 ‘(齒頭)’으로 나타나고, 訓
蒙字會와 全韻玉篇에서는 ‘ㅈ’, ‘ㅊ’이 혼용된다. <표28>에서 ‘錯’은 東國正韻에서 ‘착,

총’, 四聲通解에서는 ‘​’, 訓蒙字會에서는 ‘착’, 全韻玉篇에서는 ‘착, 조’, 現音은 ‘착,

조’이다. ‘錯’은 漢語 中古音에서 開口韻과 合口韻의 글자가 모두 존재하는데, 東國正韻
에서 開口韻은 ‘착’으로, 合口韻은 ‘총’으로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訓蒙字會는 東國正韻
의 ‘착’에 해당하는 한자음을 반영했고, 全韻玉篇에서는 ‘착’과 ‘조’를 모두 반영했다. 
中原音韻에서는 合口韻에 해당하는 음을 반영하여 /tsʰu/로 나타나고, 四聲通解와 普通

話에서도 이를 따라서 ‘​’와 /tsʰu/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표29> 穿母(正齒) *東國正韻의 侵母(ㅊ)에 해당
字
例

聲
母

上古音 中古音
反切 中原

音韻
東國
正韻 

四聲
通解

訓蒙
字會

全韻
玉篇 普通話韻

部 董同龢 廣韻 董同龢

叉⁺ 初 歌 tsʰa 假開二平麻初次清 tʃʰa 初牙 ʈʂʰa 창  차 채 차 tʂʰa¹

杈⁺ 初 歌 tsʰa 假開二平麻初次清 tʃʰa 初牙 창  차 차 tʂʰa¹
杈⁺ 初 蟹開二去卦初次清 tʃʰæi 楚懈 창  차 차 tʂʰa¹

叉⁺ 初 蟹開二平佳初次清 tʃʰæi 楚佳 ʈʂʰa 창  차 채 차 tʂʰai¹

礎 初 遇開三上語初次清 tʃʰjo 創舉 ʈʂʰu :총  초 초 tʂʰu³
輜⁺ 初 止開三平之初次清 tʃʰi 楚持  츼 츼 tsɿ¹
櫬 初 真 tsʰen 臻開三去震初次清 tʃʰjen 初覲 ·츤  친 츤 tʂʰən⁴

蒭 初 *遇合三平虞初次清 ʧʰio 䆫俞  추 tʂu²
尺 昌 梗開三入昔昌次清 tɕʰjɛk 昌石 ʈʂʰi ·쳑  쳑 쳑 tʂʰʅ³

處⁺ 昌 魚 cʰjaɡ 遇開三去御昌次清 tʂʰu⁴ 昌據 ʈʂʰiu :쳥
·쳥  쳐 쳐 tʂʰu³

處⁺ 昌 魚 cʰjaɡ 遇開三上語昌次清 tɕʰjo 昌與 ʈʂʰiu :쳥
·쳥  쳐 쳐 tʂʰu³

齒 昌 之 ȶʰjəɡ 止開三上止昌次清 tɕʰi 昌里 ʈʂʰï :칭


今俗


치 치 tʂʰʅ³

麨 昌 效開三上小昌次清 tɕʰjæu 尺沼 :  쵸 쵸 tʂʰau³
吹⁺ 昌 歌 ȶʰjua 止合三平支昌次清 tɕʰjue 昌垂 ʈʂʰui   츄  tʂʰuei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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穿母 즉, 東國正韻의 侵母(ㅊ)에 해당되는 聲母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첫째, 四聲通解에서 穿母는 次淸 ‘’으로 표기된다.
둘째, 董同龢의 漢語 中古音의 추정음은 正齒 二等에서 치조후 파찰음 /tʃʰ/(初母)로, 正

齒 三等에서 치조후 파찰음 /tɕʰ/(昌母)이다. 中原音韻에서 正齒音은 경구개 파찰음 /tʂʰ
/(初母, 昌母)이된다.

셋째, 東國正韻에서는 穿母 ‘ㅊ(侵母)’으로 표기되고, 四聲通解에서는 齒頭와 正齒를

구분하기 위해, 正齒音을 ‘’으로 표기한다. 全韻玉篇에서는 ‘檉(졍)’, ‘冲(츙)’ 등에서 全

淸 ‘ㅈ’과 次淸 ‘ㅊ’이 혼용되는 것으로 보아, 全淸과 次淸이 명확히 구분된다고 보기 어렵

다.

넷째, 四聲通解에서는 舌上音이 正齒音으로 합류되었는데, 東國正韻, 訓蒙字會는
舌音과 齒音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표29>에서 徹母에 해당하는 글자는 ‘檉’으로, 舌上

音 徹母가 正齒音으로 합류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檉(徹母)’는 東國正韻에서 次淸 ‘ㅌ(呑母)’으로 표기되지만, 訓蒙字會에서는 ‘ㄷ’으로

표기된다. 全韻玉篇에서는 ‘ㅌ’이 ‘ㅊ’으로 표기되기 때문에, ‘檉(徹母)’의 초성은 ‘ㅊ’으로

표기되는 것이 타당하지만, ‘ㅈ’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의 현실 한자음을 반영하고 있는

訓蒙字會에서부터 全淸과 次淸를 구분하여 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漢語 中古音의

全淸과 次淸은 한국 한자음에서 변별 자질로 작용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표29>에서 穿母는 東國正韻의 侵母와 대응되어 聲母가 ‘(正齒)’으로 나타나고, 訓
蒙字會와 全韻玉篇에서는 ‘ㅈ’, ‘ㅊ’이 혼용된다. <표29>에서 ‘冲’은 東國正韻에서 ‘​​’,

四聲通解에서는 ‘’, 訓蒙字會에서는 ‘​​’, 全韻玉篇에서는 ‘츙’, 現音은 ‘충’이다. ‘冲’

은 漢語 中古音에서 昌母에 속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東國正韻에서 舌上音 표기 방식인

‘​​’으로 나타난다. 中原音韻에서 知系는 결합하는 韻母가 二等이냐 三等이냐에 따라 각

각 照二系나 照三系와 같이 분류되었는데74), 東國正韻에서부터 三等에 속하는 ‘冲’이 知

字
例

聲
母

上古音 中古音
反切 中原

音韻
東國
正韻 

四聲
通解

訓蒙
字會

全韻
玉篇 普通話韻

部 董同龢 廣韻 董同龢

·

吹⁺ 昌 歌 ȶʰjua 止合三去寘昌次清 tɕʰjue 尺偽 ʈʂʰui 
·  츄  tʂʰuei⁴

冲 昌 東 ȶʰjuŋ 通合三平鍾昌次清 tɕh juoŋ 尺容 ʈʂʰiuŋ    츙 tʂʰuŋ¹
檉 徹 耕 tʰjeŋ 梗開三平清徹次清 ȶʰjɛŋ 丑貞 tsʰiəŋ    졍 tʂʰəŋ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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系의 음과 혼동되어 ‘ㄸ’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訓蒙字會에서는 ‘​​’으로 나타나

지만, 全韻玉篇에서는 구개음화 되어 ‘츙’으로 나타난다. 中原音韻에서는 /ʈʂʰiuŋ/으로
나타나는데, 四聲通解는 /ʈʂʰiuŋ/에서 개음 /i-/이 탈락한 음을 반영한 ‘’으로, 普通話

/tʂʰuŋ/과 대응된다.

3) ‘ㅉ(全濁)’

<표30> 從母(齒頭) *東國正韻의 慈母(ㅉ,ㅆ)에 해당

74) 예를 들면 章계 聲母 글자 眞과 중고 시기 3등운자인 知계 聲母 글자 珍이 같은 동음자군에 수록되어 

있고, 莊계 聲母 글자 錚과 중고 시기 2등운자인 知계 聲母 글자 撑이 같은 동음자군에 수록되어 있다. 

김태경, 중국어 음운학, 학고방, 2014, 183쪽.

字
例

聲
母

上古音 中古音
反切 中原

音韻
東國
正韻 

四聲
通解

訓蒙
字會

全韻
玉篇 普通話韻

部 董同龢 廣韻 董同龢

昨 從 魚 dzʰɑk 宕開一入鐸從全濁 dzʰɑk 在各 ·짝  작 작 tsuo²
才 從 之 dzʰə̂ɡ 蟹開一平咍從全濁 dzʰAi 昨哉 tsʰai     tsʰai²

栽⁺ 從 之 dzʰə̂ɡ 蟹開一去代從全濁 dzʰAi 昨代 tsai 
·    tsai⁴

曹 從 幽 dzʰôɡ 效開一平豪從全濁 dzʰɑu 昨勞 tsʰɑu   조 조 tsʰau
情 從 耕 dzʰjeŋ 梗開三平清從全濁 dzʰjɛŋ 疾盈 tsʰiəŋ    졍 tɕʰiŋ²

鬵⁺ 從 深開三平侵從全濁 dzh jem 昨淫 siəm 씸,쪔  심 심 ɕin²

集 從 緝 dzʰjəp 深開三入緝從全濁 dzʰjep 秦入 tsi ·찝  ·집 집 tɕi²

自 從 脂 dzʰjed 止開三去至從全濁 dzʰjei 疾二 tsï ·    tsɿ⁴
螓 從 臻開三平真從全濁 dzʰjen 匠鄰 찐  진 진 tɕʰin²
疾 從 脂 dzʰjet 臻開三入質從全濁 dzʰjet 秦悉 tsi ·  질 질 tɕi²

潛⁺ 從 咸開三去豔從全濁 dzh jæm 慈豔 tsʰiɛm 쪔   쳠正
 tɕʰian²

鬵⁺ 從 咸開三平鹽從全濁 dzh jæm 昨鹽 siəm 씸,쪔  심 심 tɕʰin²

潛⁺ 從 侵 dz jhəm 咸開三平鹽從全濁 dzh jæm 昨鹽 tsʰiɛm 쪔   쳠正
 tɕʰian²

樵⁺ 從 宵 dzʰjɔɡ 效開三平宵從全濁 dz jhæu 昨焦 siəm   쵸 쵸 tɕʰiau²

前 從 元 dzʰiæn 山開四平先從全濁 dzʰiɛn 昨先 tsʰiɛn :젼 
쪈  젼 젼 tɕʰian²

臍 從 脂 dzʰied 蟹開四平齊從全濁 dzʰiɛi 徂奚 tsʰi 쪵  졔 졔 tɕʰi³

坐⁺ 從 歌 dzʰuɑ 果合一上果從全濁 dzʰuɑ 徂果 tsuɔ :쫭
·쫭  좌 좌 tsuo⁴

坐⁺ 從 歌 dzʰuɑ 果合一去過從全濁 dzʰuɑ 徂臥 tsuɔ :쫭
·쫭  좌 좌 tsuo⁴

蹲 從 文 dzh uə̂n 臻合一平魂從全濁 dzh uən 徂尊 tsʰuən 쫀,쥰 
츈


 준 준 tuən¹

叢 從 東 dzʰûŋ 通合一平東從全濁 dzʰuŋ 徂紅 tsʰuŋ    tsʰuŋ²

族 從 侯 dzʰûk 通合一入屋從全濁 dzʰuk 昨木 tsu ·쪽 
·  족 족,주 tsu²

罪 從 微 dzʰuə̂d 蟹合一上賄從全濁 dzʰuAi 徂賄 tsui  죄 죄 tsuei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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從母 즉, 東國正韻의 慈母(ㅉ,ㅆ)에 해당되는 聲母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첫째, 四聲通解에서 從母는 全濁 ‘’에 대응된다.
둘째, 董同龢의 漢語 中古音의 추정음은 齒頭音에서 치조 파찰음 /dzʰ/(從母), 中原音韻

에서는 치조 파찰음 /tsʰ/(從母)이다.
셋째, 東國正韻에서는 全濁 從母를 各自並書인 ‘ㅉ(慈母)’으로 표기한다. 訓蒙字會에

서는 全淸과 全濁의 구분 없이 ‘ㅈ’으로 표기되고, 이는 全韻玉篇에서도 동일하다.
넷째, 訓蒙字會와 全韻玉篇의 글자 ‘樵(쵸)’에서 次淸 ‘ㅊ’으로 표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東國正韻과 四聲通解에서 全淸과 次淸의 혼용을 찾아볼 수 없는 반면에, 訓
蒙字會와 全韻玉篇에서는 ‘昨(작)’, ‘樵(쵸)’ 등에서 全淸과 次淸의 혼용을 확인할 수 있

는 것으로 보아, 東國正韻과 四聲通解에서 ‘全淸・次淸・全濁・次濁’으로 구분되는 표

기의 통일을 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訓蒙字會와 全韻玉篇은 상대적으로 한

국의 현실 한자음을 반영하고 있다.

<표30>에서 ‘潛’은 東國正韻에서 ‘쪔’, 四聲通解에서는 ‘’, 訓蒙字會에서는 ‘​​’, 
全韻玉篇에서는 ‘쳠正​​’, 現音은 ‘잠’이다. 東國正韻과 四聲通解는 漢語 中古音의 ‘/dz
ʰjæm/’를 따르며, 訓蒙字會와 全韻玉篇의 俗音은 ‘​​’으로 나타나 한국의 현실 한자음

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全韻玉篇의 正音은 ‘쳠’으로 나타나는데, 中原音韻이 ‘/tsʰ
iɛm/’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全韻玉篇의 正音은 中原音韻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

다. 普通話는 中原音韻의 聲母 ‘/tsʰ/’가 개음 /i-/의 영향으로 변화된 ‘/tɕʰ/’로 나타난다.

3) ‘ㅉ(全濁)’

<표31> 牀母(正齒) *東國正韻의 慈母(ㅉ,ㅆ)에 해당
字
例

聲
母

上古音 中古音
反切 中原

音韻
東國
正韻 

四聲
通解

訓蒙
字會

全韻
玉篇 普通話韻

部 董同龢 廣韻 董同龢

寨⁺ 崇 蟹開二去夬崇全濁 dʒʰai 豺夬 tʂai ・슥  채  tʂai⁴

巢⁺ 崇 效開二去效崇全濁 dʒʰau 七稍 ʈʂʰau :
  소 쵸正

소 tʂʰau⁴

巢⁺ 崇 宵 dzʰɔɡ 效開二平肴崇全濁 dʒʰau 鉏交 ʈʂʰau :
  소 쵸正

소 tʂʰau²

鋤 崇 遇開三平魚崇全濁 dʒʰjo 士魚 ʈʂʰu 쫑  서 조俗
서 tʂʰu²

榛⁺ 崇 *臻開三平臻崇全濁  ʤien 鋤臻 tʂən 즌 
쯘


 진 진 tʂən¹

饌⁺ 崇 山合二上潸崇全濁 dʒʰuan 雛鯇 tʂuan 
 :쫜
・쫜
 :


今俗


찬 찬 쳔 tʂuan⁴

饌⁺ 崇 山合三去線崇全濁 dʒ jhuæn 七戀 tʂuan  :쫜  찬 찬 쳔 tʂuan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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澄母 즉, 東國正韻의 慈母(ㅉ,ㅆ)에 해당되는 聲母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첫째, 四聲通解에서 牀母는 全濁 ‘’에 대응된다.

둘째, 董同龢의 漢語 中古音의 추정음은 치조후 파찰음 /dʒʰ/(崇母)이고, 中原音韻에서
는 경구개 파찰음 /tʂʰ/(崇母)이다.
셋째, 東國正韻에서 崇母는 일반적으로 ‘ㅆ’, ‘ㅉ’으로 표기되지만, ‘寨(슥)’, ‘榛(​​)’과

‘饌(쫜)’의 又音에서는 ‘ㅅ’, ‘ㅈ’으로 표기되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巢’는 東國正韻에서
는 ‘:​​, ’로, 全韻玉篇에서는 ‘쵸正소’로 발음된다. 東國正韻의 ‘:​​’는 全韻玉篇의
‘쵸’와 직접적으로 대응하지는 않지만, 全韻玉篇에서 全淸과 次淸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

75) ‘茶’에 대해서 ‘舌上音 澄母에 속하는데, 澄母가 正齒音 牀母에 합류된 것을 반영한 것이다.’는 견해도 

있다. 김무림, ｢四聲通解 字母圖에 대한 考察｣, 어문논집 70, 민족어문학회, 2014, 19쪽.

76) ‘逐’에 대해서 ‘四聲通解에서 廣韻의 澄母는 牀母에 합류되었다. 廣韻 澄母字 ‘逐’은 四聲通解
의 正音體系에서 牀母의 표기음 ‘’으로 표기하였으나, 又音에서 照母 표기음 ‘’으로 표기하였다. 廣

韻 澄母字 ‘軸’, ‘妯’은 四聲通解의 正音體系에서 牀母의 표기음 ‘’으로 표기하였으나 今俗音에서 

照母의 표기음 ‘’으로 표기하였다.’는 견해도 있다. 한가준, ｢崔世珍의 四聲通解 硏究｣,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81쪽.

字
例

聲
母

上古音 中古音
反切 中原

音韻
東國
正韻 

四聲
通解

訓蒙
字會

全韻
玉篇 普通話韻

部 董同龢 廣韻 董同龢

・쫜
 :

今俗


茶
75) 澄 魚 dʰăɡ 假開二平麻澄全濁 ȡʰa 宅加 ʈʂʰa 땅  다 차俗

다 tʂʰa²

廛 澄 元 dʰjæn 山開三平仙澄全濁 ȡʰjæn 直連 ʈʂʰiɛn 뗜  뎐 젼 tʂʰan²

直 澄 之 dʰjək 曾開三入職澄全濁 ȡʰjək 除力 tʂi ・띡 
・띵  딕 직 치 tʂʅ²

稚 澄 止開三去至澄全濁 ȡʰjei 直利 tʂi ・띵  티 치 tʂʅ⁴

姪⁺ 澄 脂 dʰjet 臻開三入質澄全濁 ȡʰjet 直一 tʂi ・
・  딜 질,뎔 tʂʅ²

朝⁺ 澄 宵 dʰjɔɡ 效開三平宵澄全濁 ȡʰjæu 直遙 tʂiau 
  됴 죠 tʂʰau²

柱⁺ 澄 侯 dʰjuɡ 遇合三上麌澄全濁 ȡʰjuo 直主 tʂiu
 :듕
・듕
 :뜡 

 듀 쥬 tʂu⁴

錘⁺ 澄 歌 dʰjua 止合三平支澄全濁 ȡʰjue 直垂
  
・
 :
・

 튜 츄 tʂʰuei²

錘⁺ 澄 歌 dʰjua 止合三去寘澄全濁 ȡʰjue 馳偽
  
・
 :
・

 튜 츄 tʂʰuei²

蟲⁺ 澄 通合三去送澄全濁 ȡʰjuŋ 直眾 ʈʂʰiuŋ   
・

俗
  츙 tʂuŋ⁴

蟲⁺ 澄 中 dʰjoŋ 通合三平東澄全濁 ȡʰjuŋ 直弓 ʈʂʰiuŋ   
・

俗
  츙 tʂʰuŋ²

逐
76) 澄 通合三入屋澄全濁 ȡʰjuk 直六 tʂiu ・뜍

・뗙
俗
 튝 츅,뎍  tʂu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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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점을 감안할 때, ‘:​​, ’와 ‘쵸, 소’는 각각 대응 관계를 이룬다고 볼 수 있다.
넷째, 牀母, 神母는 漢語 中古音에서 파찰음으로 추정되지만, 東國正韻에서 牀母는

‘ㅉ, ㅆ’으로 나뉘어 읽히고, 神母는 ‘ㅆ’으로 읽힌다.77) 東國正韻에서 漢語 中古音의 齒

音(齒頭(從母), 正齒 二等(牀母), 正齒 三等(神母))의 대표 자모로 ‘ㅉ(慈母)’을 선택하면서

도 해당 한자의 反切上字에서 ‘ㅉ’과 ‘ㅆ’이 교차되어 표기되는 이유로 牀母는 二等字로 개

구도가 크고, 神母는 三等字로 韻母가 /i-/에 가까워 마찰음을 내기 적합한 것이 아닌가라

고 생각해 볼 수 있다.

漢語 中古音에서 普通話로의 한자음의 변화 양상78)을 살펴봤을 때도 牀母에서 /tʂ/(鋤:
쫑)와 /ʂ/(巢:)이 모두 드러난다. 평성일 경우에는 /tʂ/(鋤:쫑)로 발음되고, 측성인 경우에

는 /tʂ/(鋤:쫑)와 /ʂ/(巢:)이 모두 드러난다. 따라서 牀母에서 두 자모가 모두 드러나 파

찰음과 마찰음이 혼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섯째, 東國正韻에서 舌音의 全濁字는 일률적으로 ‘ㄸ(覃母)’으로 표기되지만, 四聲
通解에서 舌上音에 속하는 ‘澄母’가 正齒音 ‘牀母’로 합류되어 ‘’으로 표기하고 있다. 訓
蒙字會에서는 東國正韻과 마찬가지로 ‘澄母’를 舌音으로 표기하지만, 各自並書 ‘ㄸ’이

77) 30페이지의 ‘中古 漢語 41聲母와 관련 韻書 聲母 대조표’ 참조.

78) 이 표는 董同龢 著, 공재석 譯, 漢語音韻學, 汎學圖書, 1975, 218-219쪽에서 발췌한 것으로, 中古

音에서 普通話로의 변화 양상을 나타낸다.

全淸 次淸 全濁 次濁 全淸
(擦)

全濁(擦)
平 仄 平 仄

重脣 幫 p 滂 p‘ 並 p‘ p 明 m
輕脣 非 f 敷 f 奉 f 微 ø(u)

舌頭(娘倂入,來附) 端 t 透 t‘ 定 t‘ t
泥(娘)n 

來 l
舌上

梗入二
等讀音 知 ts 徹 ts‘ ts

其他 知 tʂ 徹 tʂ‘ 澄 tʂ‘ tʂ

齒頭 洪音 精 ts 淸 ts‘ 從 ts‘ ts 心 s 邪 ts‘,s s
細音 精 tɕ 淸tɕ‘ 從tɕ‘ tɕ 心 ɕ 邪 tɕ‘,ɕ ɕ

正齒
附半
齒

莊
系

深及梗
曾通入 莊 ts 初 ts‘ 崇 ts 生 s 俟
其他 莊 tʂ 初 tʂ‘ 崇 tʂ‘ tʂ,ʂ 生 ʂ 俟 s

章
系

止 開 章 tʂ 昌 tʂ‘ 船 
tʂ‘,ʂ ʂ 日 ø 書 ʂ 禪 tʂ‘,ʂ ʂ其他 日 ʐ

牙曉
匣移
此

開
口

洪音 見 k 溪 k‘ 疑 ø 曉 x 匣 x
細
音

三等 見 tɕ 溪tɕ‘ 羣 tɕ‘ tɕ 疑 n,ø(i) 曉 ɕ 匣 ɕ
其他 見 tɕ 溪tɕ‘ 疑 ø(i) 曉 ɕ 匣 ɕ

合
口

洪音 見 k 溪 k‘ 羣 k‘ k 疑 ø(u) 曉 x 匣 x
細音 見 tɕ 溪tɕ‘ 羣tɕ‘ tɕ 疑 ø(y) 曉 ɕ 匣 ɕ

喉
開
口

洪音 影 ø
細音 影ø(i) 云,以 ø()

合
口

洪音 影ø(u) 云,以 ø(u)
細音 影ø(y) 云,以 ø(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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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 ‘ㄷ’으로 표기하고 있다. 따라서 訓蒙字會에서 全淸과 全濁을 구분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섯째, 全韻玉篇에서 구개음화가 적용된 한자음과 적용되지 않은 한자음의 구분을

할 수 있는데, 구개음화가 적용된 한자음은 二・三等에 속하는 舌上音이고, 구개음화가 적

용되지 않은 한자음은 一・四等에 속하는 舌頭音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全韻玉篇에서
이미 구개음화가 적용된 한자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예시 글자들은 아래에서

살펴본다.

 全韻玉篇에서 구개음화가 적용된 예:
池 지, 長 장, 忠 츙, 中 즁, 朝 죠

全韻玉篇에서 구개음화가 적용되지 않은 예:
地 디, 點 뎜, 電 뎐, 定 뎡, 天 텬79)

‘池(지), 長(장), 忠(충), 中(중), 朝(조)’는 漢語 中古音을 기준으로 舌上音에 해당하며,

‘地(디), 點(뎜), 電(뎐), 定(뎡), 天(텬)’은 舌頭音에 해당한다.

일곱째, 訓蒙字會에서는 ‘ㄷ’과 ‘ㅌ’이 혼용되고, 全韻玉篇에서는 ‘ㅈ’과 ‘ㅊ’이 혼용되

는 것으로 보아, 全淸와 次淸의 뚜렷한 대립을 확인할 수 없다.

여덟째, 全韻玉篇에서 舌上音은 ‘ㅈ, ㅊ’으로 표기되지만, ‘茶(다)’, ‘姪(뎔)’, ‘逐(뎍)’에서

‘ㄷ’과도 혼용되어 사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舌頭音의 ‘ㄷ’이 ‘ㅈ’으로 표기

되는 과도기적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표31> ‘茶80)’의 경우 구개음화가 일어날 조건이

아닌 ‘ㅏ’에서도 ‘ㅊ’으로 표기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현재 한국 한자음에서도

‘茶’를 ‘다’로 읽는 것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표31>에서 從母는 東國正韻의 慈母와 대응되어 聲母가 ‘(齒頭)’으로 나타나고, 訓

79) 주시경이 ‘忠信’은 ‘츙신’으로 표기하고(忠의 원래음은 ‘튱’이었다) ‘天地’는 ‘텬디’로 표기한 이유를 이해

할 수 있다. 주시경은 全韻玉篇에 제시되어 있는 한자음을 본음이라고 여기고서 그에 따라 한자음을 

표기하였다고 할 수 있다. 만약 訓蒙字會를 한자음 표기의 전거로 삼았더라면 ‘忠信, 朝鮮, 長短’이 ‘튱

신, 됴션, 댱단’으로 표기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全韻玉篇을 한자음 표기의 전거로 삼았기 때문에 이들

은 ‘츙신, 죠션, 쟝단’으로 표기되었던 것이다. 송철의, 주시경의 언어이론과 표기법, 서울대학교 출판문

화원, 2010.

80) 차 잎의 {茶(차 차)}는 본래 “荼(씀바귀 도)”로 나타내었다.”, “荼(도)는 본래 씀바귀[苦菜]의 이름으로 

차 잎도 역시 맛이 쓰므로 {茶(차)}는 대개 {荼(도)}에서 파생된 사일 것이다. 裘锡圭, 文字學槪要, 商

務印書館, 2009, 176쪽.



- 65 -

蒙字會와 全韻玉篇에서는 대체로 ‘ㅈ’으로 나타난다. <표31>에서 ‘集’은 東國正韻에서
‘찝’, 四聲通解에서는 ‘​’, 訓蒙字會와 全韻玉篇에서는 ‘집’, 現音은 ‘집’이다. 中原音
韻은 ‘/tsi/’로, 四聲通解에서는 입성이 소실된 中原音韻을 반영하여 ‘​’로 표기한 것

으로 보이며, 中原音韻의 聲母 ‘/ts/’는 개음 /i-/의 영향으로 普通話에서 ‘/tɕ/’로 변화되

었다. 淸音과 濁音을 구분하여 표기하고 있는 東國正韻과 四聲通解에서는 聲母가 各

自並書 ‘ㅉ, ’으로 표기되지만, 訓蒙字會와 全韻玉篇은 聲母가 ‘ㅈ’으로 표기되어 한

국의 현실 한자음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4) ‘ㅅ(全淸)’

<표32> 心母(齒頭音 ‘ㅅ’) *東國正韻의 戌母(ㅅ)에 해당
字
例

聲
母

上古音 中古音
反切 中原

音韻
東國
正韻 

四聲
通解

訓蒙
字會

全韻
玉篇 普通話韻

部 董同龢 廣韻 董同龢

叟 心 幽 sôɡ 流開一上厚心全清 su 蘇后 səu 
:  수 수 sou³

傘 心 山開一上旱心全清 sɑn 蘇旱 san :산  산 산 san³

珊 心 元  sɑn 山開一平寒心全清 sɑn 蘇干 san 산 
 산 산 ʂan¹

寨⁺ 心  曾開一入德心全清 sək 蘇則 tʂai ·슥  채  sɤ⁴

塞⁺ 心 之 sə̂k 曾開一入德心全清 sək 蘇則 sï ·슥
·     sai¹

索⁺ 心 魚 sɑk 宕開一入鐸心全清 sɑk 蘇各 sɑu ·
·삭  삭 삭  suo³

桑 心 陽 sɑŋ 宕開一平唐心全清 sɑŋ 息郎 saŋ    상 saŋ¹
糝 心 侵 sə̂m 咸開一上感心全清 sAm 桑感 sam :삼  참 삼 san³

塞⁺ 心 之 sə̂ɡ 蟹開一去代心全清 sAi 先代 sai ·슥
·     sai⁴

搔 心 幽 sôɡ 效開一平豪心全清 sɑu 蘇遭 sɑu   소 소 sau¹

昔 心 魚 sjăk 梗開三入昔心全清 sjɛk 思積 si ·셕
·착  셕 착

셕 ɕi¹

司 心 之 sjəɡ 止開三平之心全清 si 息茲 sï 
·  사  sɿ¹

蟋⁺ 心 臻開三入質心全清 sjet 息七 ·  실 실 ɕi¹ 
辛 心 真 sjen 臻開三平真心全清 sjen 息鄰 siən 신  신 신 ɕin¹

宵 心 宵 sjɔɡ 效開三平宵心全清 sjæu 相邀 siau 
·  쇼 쇼 ɕiau¹

星 心 耕 sieŋ 梗開四平青心全清 sieŋ 桑經 siəŋ    셩 ɕiŋ¹

洗⁺ 心 文 siən 山開四上銑心全清 siɛn 蘇典 si :션
:솅  셰 셰 션 ɕian³

西 心 脂 sied 蟹開四平齊心全清 siɛi 先稽 si 션,솅  셔 셔 ɕi¹

洗⁺ 心 蟹開四上薺心全清 siɛi 先禮 siɛn :션
:솅  셰 셰 션 ɕi³

酸 心 元 suɑn 山合一平桓心全清 suɑn 素官 suɔn 솬  산 산 suan¹
素 心 魚 sɑɡ 遇合一去暮心全清 suo 桑故 su ·송  소 소 su⁴

孫 心 文 suə̂n 臻合一平魂心全清 suən 思渾 suən 손 
·손  손 손 suən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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心母 즉, 東國正韻의 戌母(ㅅ)에 해당되는 聲母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첫째, 四聲通解에서 心母는 全淸 ‘’에 대응된다.
둘째, 董同龢의 漢語 中古音의 추정음은 무성 치조 마찰음 /s/(心母)이고, 中原音韻에

서는 무성 경구개 마찰음 /ʂ/(心母)로 추정된다.
셋째, 東國正韻에서 ‘昔(셕)’의 又音 ‘착’을 제외하고, 全淸 心母는 ‘ㅅ’으로 표기하고, 

訓蒙字會에서도 ‘ㅅ’으로 표기한다.
넷째, 四聲通解에서도 ‘珊(​​)’, ‘寨(​)’의 又音을 제외하고, 全淸 心母는 ‘’으로 표기

된다.81) 訓蒙字會에서 ‘糝(참)’을 제외하고 ‘ㅅ’으로 표기되며, 全韻玉篇에서는 역시 又

音을 제외하고 ‘ㅅ’으로 표기된다.

다섯째, 漢語 中古音에서 무성 마찰음 齒頭, 正齒 二等, 正齒 三等을 ‘/s/, /ʃ/, /ɕ/’으로
구분하고 있지만, 東國正韻에서는 일률적으로 ‘ㅅ’으로, 四聲通解에서는 ‘/s/, /ʃ/’으로
만 표기하고 있다. 한국 한자음에서도 心母는 又音 ‘寨(​)’를 제외하고 모두 ‘ㅅ’으로 표기

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 한자음의 齒音에서 韻母에 따른 구분은 변별 자질로 사용되지 않

음을 알 수 있다.

<표32>에서 心母는 東國正韻의 戌母와 대응되어 聲母가 ‘(齒頭)’으로 나타나고, 訓
蒙字會와 全韻玉篇에서는 대체로 ‘ㅅ’으로 나타난다. <표32>에서 ‘昔’은 東國正韻에서
‘셕, 착’, 四聲通解에서는 ‘’, 訓蒙字會에서는 ‘집’, 全韻玉篇에서는 ‘셕, 착’, 現音은

‘석, 착’이다. 東國正韻의 ‘셕’은 漢語 中古音의 /sjɛk/에 대응되며, 訓蒙字會와 全韻玉
篇에서도 ‘셕’으로 나타난다. 中原音韻은 입성 /-k/이 소실되어 ‘/si/’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로 표기된 四聲通解는 中原音韻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全韻玉篇의 又音

‘착’은 東國正韻의 又音 ‘착’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 現音에서는 ‘석, 착’이 모두

남아있다.

81) 東國正韻에서 ‘昔’은 ‘․착, ․셕’으로 표기된다.

字
例

聲
母

上古音 中古音
反切 中原

音韻
東國
正韻 

四聲
通解

訓蒙
字會

全韻
玉篇 普通話韻

部 董同龢 廣韻 董同龢

鬚 心  遇合三平虞心全清 sjuo 相俞 siu  슈 슈 ɕy¹
髓 心 歌 sjua 止合三上紙心全清 sjue 息委 sui :  슈 슈 suei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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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3> 審母(正齒) *東國正韻의 戌母(ㅅ)에 해당

審母 즉, 東國正韻의 戌母(ㅅ)에 해당되는 聲母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字
例

聲
母

上古音 中古音
反切 中原

音韻
東國
正韻 

四聲
通解

訓蒙
字會

全韻
玉篇 普通話韻

部 董同龢 廣韻 董同龢

沙⁺ 生 假開二去禡生全清 ʃa 所嫁 ʂa 상
·상  사 사 ʂa¹

沙⁺ 生 歌 ʃeai 假開二平麻生全清 ʃa 所加 ʂa 상
·상  사 사 ʂa¹

索⁺ 生 梗開二入麥生全清 ʃæk 山責 ʂai ·
·삭  삭 삭

 suo³

索⁺ 生 魚 săk 梗開二入陌生全清 ʃɐk 山戟 sɑu ·
·삭  삭 삭

 suo³

殺⁺ 生 祭 sæt 山開二入黠生全清 ʃæt 所八 ʂa

·
·
·싱
·생
·솅

 살
시
쇄
살

ʂa¹

瑟 生 脂 set 臻開二入櫛生全清 ʃ(j)et 所櫛 ʂï ·  슬 슬 sɤ⁴

衫 生 咸開二平銜生全清 ʃam 所銜 ʂam 삼  삼 삼 ʂan¹

殺⁺ 生 祭 sæd 蟹開二去怪生全清 ʃɐi 所拜 ʂa

·
·
·싱
·생
·솅

 살
시
쇄
살

ʂai⁴

筲 生 宵 sɔɡ 效開二平肴生全清 ʃau 所交 ʂau   쇼 쇼 ʂau¹

搜 生 幽 soɡ 流開三平尤生全清 ʃju 所鳩 ʂəu :
  수 수 sou¹

所 生 魚 saɡ 遇開三上語生全清 ʃjo 踈舉 ʂu :송  쇼 소 suo³

師 生 脂 sed 止開三平脂生全清 ʃjei 踈夷 ʂï     ʂʅ¹

簁⁺ 生 佳 seɡ 止開三上紙生全清 ʃje 所綺

:
생

 싀  ʂai¹

簁⁺ 生 止開三平支生全清 ʃje 所宜

:
생

 싀  ʂai¹

扇⁺ 書 山開三平仙書全清 ɕjæn 式連 ʂiɛn 션
·션  션 션 ʂan⁴

扇⁺ 書 元 ɕjæn 山開三去線書全清 ɕjæn 式戰 ʂiɛn 션
·션  션 션 ʂan⁴

暑 書 魚 ɕjaɡ 遇開三上語書全清 ɕjo 舒呂 ʂiu :셩  셔 셔 ʂu³

式 書 之 ɕjək 曾開三入職書全清 ɕjək 賞職 ·식
·싱  식 식 ʂʅ⁴

升 書 蒸 ɕjəŋ 曾開三平蒸書全清 ɕjəŋ 識蒸 ʂiəŋ    승 ʂəŋ¹
室 書 脂 ɕjet 臻開三入質書全清 ɕjet 式質 ʂi ·  실 실 ʂʅ⁴

身 書 真 ɕjen 臻開三平真書全清 ɕjen 失人 ʂiən 신 
 신 신 ʂən¹

攝⁺ 書 葉 ɕjɐp 咸開三入葉書全清 ɕjæp 書涉 ʂiɛ
·삽
·녑
·셥

 셥 셥 녑 ʂɤ⁴

燒⁺ 書 宵 çjɔɡ 效開三去笑書全清 ɕjæu 失照 ʂiau  쇼 쇼 ʂau⁴

燒⁺ 書 宵 çjɔɡ 效開三平宵書全清 ɕjæu 式招 ʂiau  쇼 쇼 ʂau¹
水 書 脂 çjued 止合三上旨書全清 ɕjuei 式軌 ʂui :  슈 슈 ʂuei³

舂 書 東 ɕjuŋ 通合三平鍾書全清 ɕjuoŋ 書容 ʈʂʰiuŋ 
俗
今
俗

 숑俗
용 tʂʰuŋ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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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四聲通解에서 審母는 全淸 ‘’에 대응된다.
둘째, 董同龢의 漢語 中古音의 추정음은 무성 치조후 마찰음 /ʃ/(生母), 무성 치조 구개

마찰음 /ɕ/(書母)이고, 中原音韻에서는 무성 경구개 마찰음 /ʂ/(生母, 書母)로 추정된다.
셋째, 東國正韻에서는 心母를 ‘ㅅ(戌母)’으로 표기하고, 訓蒙字會에서도 精母를 ‘ㅅ’

으로 표기한다.

넷째, 董同龢는 漢語 中古音의 齒頭(心母), 正齒 二等(疏母), 正齒 三等(審母)을 무성 마

찰음 ‘/s/, /ʃ/, /ɕ/’으로 추정한다. 四聲通解에서 齒頭 心母는 ‘’으로, 正齒 三等 審母는

‘’으로 표기하고, 東國正韻, 訓蒙字會, 全韻玉篇에서 ‘心母, 疏母, 審母’를 ‘ㅅ’으로

표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心母, 疏母, 審母’는 무성 마찰음이라 볼 수 있다.

<표33>에서 審母는 東國正韻의 戌母와 대응되어 聲母가 ‘(正齒)’으로 나타나고, 訓
蒙字會와 全韻玉篇에서는 ‘ㅅ’으로 나타난다. <표33>에서 ‘升’은 東國正韻에서는 ‘​​’,

四聲通解에서는 ‘’, 訓蒙字會, 全韻玉篇, 現音은 ‘승’이다. 東國正韻과 四聲通解
는 漢語 中古音과 近代音에서 남아 있던 개음 /i-/의 영향으로 ‘​​’과 ‘’으로 나타나는 것

으로 보인다. ‘升’은 中原音韻에서 ‘/ʂiəŋ/’으로, 庚靑韻에 속한다. 庚靑韻에 속하는 韻母

‘/iəŋ/’은 普通話에서 개음 /i-/가 탈락되어 ‘/-əŋ/’으로 변하는데,82) 訓蒙字會와 全韻玉
篇도 ‘승’으로 표기되어, 한국 한자음도 개음 /i-/가 탈락된 형태로 나타난다.

5) ‘ㅆ(全濁)’

<표34> 邪母(齒頭) *東國正韻의 邪母(ㅆ)에 해당

82) 이재돈, 중국어 음운학, 학고방, 2019, 250-25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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餳 邪 梗開三平清邪全濁 zjɛŋ 徐盈 ,   셩,당 ɕiŋ²

席 邪 魚 zjăk 梗開三入昔邪全濁 zjɛk 祥易 si ·쎡  셕 셕 ɕi²

涎⁺ 邪 元 zjæn 山開三平仙邪全濁 zjæn 夕連  siɛn   연 션正
연 ɕian²

鬵⁺ 邪 深開三平侵邪全濁 zjem 徐林 siəm 씸,쪔  심 심 ɕin²

習 邪 緝 zjəp 深開三入緝邪全濁 zjep 似入 si ·씹  습 습 ɕi²
序 邪 遇開三上語邪全濁 zjo 徐呂 siu :쎵  셔 셔 ɕy⁴

詞 邪 之 zjəɡ 止開三平之邪全濁 zi 似茲 sï     tsʰɿ²
寺
83) 邪 之 zjəɡ 止開三去志邪全濁 zi 祥吏 sï ·

·씽  
시 sɿ⁴

燼 邪 臻開三去震邪全濁 zjen 徐刃 siən ·씬  신 신 tɕin⁴
燧 邪 微 zjuəd 止合三去至邪全濁 zjuei 徐醉 sui ·  슈 슈 suei⁴



- 69 -

邪母 즉, 東國正韻의 邪母(ㅆ)에 해당되는 聲母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첫째, 四聲通解에서 邪母는 全濁 ‘’에 대응된다.
둘째, 董同龢의 漢語 中古音에서 유성 치조 마찰음 /z/이고, 中原音韻에서는 무성 치

조 마찰음 /s/로 추정된다.

셋째, 東國正韻에서 邪母를 各自並書 ‘ㅆ(邪母)’으로 표기하고, 訓蒙字會에서는 ‘ㅅ’

으로 표기한다. 漢語 中古音 추정음에서 일반적으로 淸音은 국제음성기호(IPA)에서 규정

하는 무성음, 濁音은 국제음성기호(IPA)에서 규정하는 유성음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東國
正韻의 各自並書 ‘ㅆ’이 訓蒙字會와 全韻玉篇에서 무성 마찰음인 ‘ㅅ’으로 표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東國正韻의 ‘ㅆ’을 유성 마찰음인 /z/로 보는 것에 대해 재고의 여

지가 있다.

넷째, 東國正韻의 성격에 관해 異論이 있어, 본고에서 ‘ㅆ’의 조음 방식을 규정하지 않

고, 訓蒙字會, 全韻玉篇 및 중국 한자음을 표기하고 있는 四聲通解에 반영된 ‘, ’
을 바탕으로 東國正韻에서 ‘ㅆ’의 조음 방식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漢語 中古音을 기준

으로 보면 ‘ㅆ’을 /z/으로 추정할 수 있지만, 이 경우 東國正韻의 조음 위치를 충실히 반

영하고 있는 訓蒙字會에서 선택하고 있는 표기인 ‘ㅅ’이 설명되지 않는다. 東國正韻에
서는 漢語 中古音의 全濁을 各自並書로 표기하지만, 訓蒙字會에서는 各自並書로 표기하

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 조음 방식에서 기본적으로 일치한다. 즉, 東國正韻의 ‘ㅆ’을 ‘ㅅ’

으로 표기하고 있고, 訓蒙字會의 ‘ㅅ’은 異論의 여지없이 무성 마찰음이다.
본고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했을 때, 漢語 中古音의 淸音과 濁音을 국제음성기호에서

정하는 무성음과 유성음의 대립으로만 단언하기에는 무리가 따름을 알 수 있다. 만약 東
83) ‘寺’에 대해서 ‘廣韻에서 邪母로 분류하지만, 洪武正韻와 四聲通解에서는 邪母와 淸音 心母에 모

두 넣었다. 四聲通解에서 邪母는 ‘’으로 표기하고, 心母는 ‘’으로 표기하였다.’는 견해도 있다. 한가

준, ｢崔世珍의 四聲通解 硏究｣,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78쪽.

84) ‘松’에 대해서 ‘廣韻에서 邪母字로 분류하지만, 洪武正韻에서는 淸音 心母에 넣었다. 그러므로 명나

라 초기에 邪母가 이미 淸音化 되어 心母에 합류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세진은 비록 四聲通解의 

正音體系에서 중고음의 분류에 따라 心母의 초성 표기인 ‘’으로 표기하였으나, 又音에서 다시 邪母의 

초성 표기 ‘’으로 표기하고 있어 당시 邪母와 心母의 합류를 반영하고 있다.’라는 견해도 있다. 한가준, 

｢崔世珍의 四聲通解 硏究｣,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7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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松
84) 邪 通合三平鍾邪全濁 zjuoŋ 祥容 siuŋ    숑 suŋ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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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正韻의 ‘ㅆ’이 유성음 /z/라면, 訓蒙字會나 全韻玉篇에서 ‘ㅆ’을 ‘ㅅ’으로 표기하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東國正韻의 ‘ㅆ’이 中原音韻을 따른 것이라면 東國正韻에서 漢

語 中古音의 운미 8개를 모두 구현하지 않았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ㅆ’이 漢語 中古音의

全濁字 표기를 위한 것이라면, 한국의 현실 한자음을 반영하고 있는 訓蒙字會와 全韻
玉篇에서 ‘ㅆ’을 ‘ㅅ’으로 표기할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漢語 上古音과 中古音의 특징이

남아 있다고 평가받는 한국 한자음에서도 유성음의 무성음화 즉, 濁音의 淸音化가 진행됐

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따르기 때문이다.

현재 중국에서도 全淸 心母와 全濁 邪母에서 무성음과 유성음의 대립을 확인하기 어렵

다. 吳방언 및 湘방언의 일부 지역에서는 心母와 邪母에서 뚜렷한 무성음과 유성음의 대

립을 확인할 수 있지만, 吳방언 및 湘방언의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心母와 邪母에서 무성

음과 유성음의 대립을 거의 확인할 수 없다. 만약 心母와 邪母에서 무성음과 유성음의 대

립을 확인할 수 있는 吳방언에서 漢語 中古音의 특징이 가장 잘 드러난다고 한다면, 吳방

언에서 舌根音이 舌面音화 되고, 입성이 소실되는 것에 대해서는 설명하기 어려울 것이다.

粵語에서는 漢語 中古音의 운미 8개가 현재까지 온전히 사용되고 있고, 舌根音이 舌面

音化 되지 않았으며, 聲母에서 비음 운미 /-ŋ/가 여전히 사용된다. 또한, 漢語 中古音의 淸

音과 濁音이 粵語에서 음조・양조와 일률적인 대응 관계를 이루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즉, 粵語에서 무성음과 유성음의 대립을 제외하고 漢語 中古音의 특징을 모두 살펴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粵語와 한국 한자음을 근거로 淸音과 濁音의 조음 방식을 국제음성

기호에서 규정하는 무성음과 유성음의 대립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

<표34>에서 邪母는 東國正韻의 邪母와 대응되어 聲母가 ‘(齒頭)’으로 나타나고, 訓
蒙字會와 全韻玉篇에서는 ‘ㅅ’으로 나타난다. <표34>에서 ‘涎’은 東國正韻에서는 ‘​​’,

四聲通解에서는 ‘​​’, 訓蒙字會에서는 ‘연’, 全韻玉篇에서는 ‘션正연’, 現音은 ‘연’이다.

濁音을 各自並書로 표기하고 있는 東國正韻과 四聲通解에서는 ‘​​’과 ‘​​’으로 나타난

다. 中原音韻에서 ‘涎’의 聲母가 무성음 /s/로 추정됨에도 불구하고 四聲通解에서는 濁

音으로 표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四聲通解는 濁音이 淸音化되기 전의 음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訓蒙字會에서 ‘涎’이 ‘연’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이는 集韻에서 ‘涎’이

以母에 추가된 것으로 보아, 集韻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연’은 全韻玉篇에서 俗音

으로 나타나고, 現音은 ‘연’으로만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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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5> 禪母(正齒) *東國正韻의 邪母(ㅆ)에 해당

禪母 즉, 東國正韻의 邪母(ㅆ)에 해당되는 聲母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첫째, 四聲通解에서 禪母는 全濁 ‘’에 대응된다.
둘째, 董同龢의 漢語 中古音의 추정음은 치조 구개 마찰음 /ʑ/이고, 中原音韻에서는

경구개 마찰음 /ʂ/이다.
셋째, 東國正韻에서는 禪母를 ‘ㅆ(邪母)’으로 표기하고 訓蒙字會에서는 禪母를 ‘ㅅ’으

로 표기하고 있어, 全濁 ‘ㅆ’을 유성 마찰음 /z/로 보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넷째, 四聲通解는 中原音韻 뿐만 아니라, 蒙古韻略의 한자음도 기록하고, 字釋은

古今韻會擧要에서 보충했다. 또한 洪武正韻驛訓과 달리 입성 표기를 하지 않은 것으

로 보아,87) 近代音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洪武正韻의 저자 중

85) ‘贍’에 대해서 ‘廣韻 禪母字 ‘贍’ 등은 洪武正韻과 四聲通解에서 審母에 넣어졌다. 그리고 四聲

通解의 正音體系에서 審母의 표기음 ‘’으로 표기하였으나, 又音에서는 禪母의 표기음 ‘’이 나타났다. 

당시 禪母와 審母가 합류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한가준, ｢崔世珍의 四聲通解 硏

究｣,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83쪽.

86) ‘熟’에 대해서 ‘廣韻 禪母字 ‘熟’은 四聲通解 正音體系에서 禪母의 표기음 ‘’으로 표기하였으나, 

今俗音에서 審母의 표기음 ‘’이 나타난다. 廣韻 禪母字 ‘孰’과 ‘洙’ 등은 四聲通解 正音體系에서 

禪母의 표기음 ‘’으로 표기하였으나 又音에서 審母의 표기음 ‘’이 나타나고 있다. 全濁音 廣韻 禪

母가 당시 실제 발음에서 淸音化되었음을 반영하고 있다.’는 견해도 있다. 한가준, ｢崔世珍의 四聲通解 
硏究｣,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82-8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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城 禪 耕 ʑjeŋ 梗開三平清禪全濁 ʑjɛŋ 是征 ʈʂʰiəŋ   셩 셩 tʂʰəŋ²

盛⁺ 禪 耕 ʑjeŋ 梗開三平清禪全濁 ʑjɛŋ 是征 ʈʂʰiəŋ 
·   셩 tʂʰəŋ²

盛⁺ 禪 耕 ʑjeŋ 梗開三去勁禪全濁 ʑjɛŋ 承正 ʂiəŋ 
·   셩 ʂəŋ⁴

石 禪 梗開三入昔禪全濁 ʑjɛk 常隻 ʂi ·쎡  셕 셕 ʂʅ²、
tan⁴

善 禪 元 ʑjæn 山開三上獮禪全濁 ʑjæn 常演 ʂiɛn :쎤
·쎤  션 ʂan⁴

時 禪 之 ʑjəɡ 止開三平之禪全濁 ʑi 市之 ʂï 씽  시 시 ʂʅ²
臣 禪 真 jjen 臻開三平真禪全濁 ʑjen 植鄰 ʈʂʰiən 씬  신 신 tʂʰən²

辰 禪 文 ʑjən 臻開三平真禪全濁 ʑjen 植鄰 ʈʂʰiən 씬 
 신 신 tʂʰən²

贍
85) 禪 咸開三去豔禪全濁 ʑjæm 視隹 ʂiɛm ·쎰 

 셤 ʂan⁴

樹⁺ 禪 侯 ʑjuɡ 遇合三去遇禪全濁 ʑjuo 常句 ʂiu :쓩
·쓩  슈 슈 ʂu⁴

樹⁺ 禪 侯 ʑjuɡ 遇合三上麌禪全濁 ʑjuo 臣庾 ʂiu :쓩
·쓩  슈 슈 ʂu⁴

誰 禪 微 ʑjuəd 止合三平脂禪全濁 ʑjuei 視隹 ʂui   슈 슈 ʂuei²
熟
86) 禪 通合三入屋禪全濁 ʑjuk 殊六 ʂiu ·쓕  슉 슉 ʂu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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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吳방언 지역 출신이 있는데88), 洪武正韻驛訓에서 全濁字를 ‘ㅆ’으로 표기하고 四
聲通解에서도 ‘ㅆ’을 ‘’와 ‘’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당시 한국에서는 吳방언의 유

성음 /z/를 표기에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 판단할 수 있다.

훈민정음 창제 당시에는 淸音과 濁音을 현재 국제음성기호(IPA)에서 분석하는 무성음과

유성음의 대립으로 구분 짓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東國正韻, 訓蒙字會, 全韻
玉篇에 반영된 한자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15세기 음운학자가 받아들인 淸音

과 濁音은 말 그대로 한자음이 전해주는 음색과 관련된 것이라 생각한다.

<표35>에서 禪母는 東國正韻의 邪母와 대응되어 聲母가 ‘(正齒)’으로 나타나고, 訓
蒙字會와 全韻玉篇에서는 ‘ㅅ’으로 나타난다. <표35>에서 ‘石’은 東國正韻에서 ‘쎡’, 
四聲通解에서는 ‘​’, 訓蒙字會와 全韻玉篇에서는 ‘셕’, 現音은 ‘석’이다. ‘石’은 東國正
韻에서 ‘쎡’인데, 訓蒙字會와 全韻玉篇에서 한국의 현실 한자음을 반영하여 ‘셕’으로

표기했다. 中原音韻은 ‘/ʂi/’로 나타나며, 四聲通解는 中原音韻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

다. 中原音韻의 聲母 ‘/ʂ/’는 당시 경구개 마찰음 ‘/ʂ/’가 韻母 ‘/i/’와 결합이 가능했었음

을 보여주며, 普通話에서는 韻母 ‘/i/’가 韻母 ‘/ʅ/’로 변화되었다.

6) ‘ㅿ(不淸不濁)’

<표36> 日母 *東國正韻의 穰母(ㅿ)에 해당

87) 四聲通解의 正音에서 ‘藥’韻은 中古音의 ‘覺․鐸․藥’韻에 해당하며 ‘ㅸ’으로 終聲을 표기했다.

88) 洪武正韻은 1375년(洪武 7년)에 명나라 때의 악소봉(樂韶鳳)・송염(宋濂) 등이 지은 관찬(官撰) 운서

이다. 편찬에 참여한 자들의 출신지가 한 명을 제외하고는 안휘성과 절강성으로 대부분 남방인이다. 안기

섭, ｢조선시대 대 한어 역음서의 정음, 속음 성격의 재고(서, 범례상의 기술을 중심으로)｣, 중어중문학 
10, 1988, 81쪽.

字
例

聲
母

上古音 中古音
反切 中原

音韻
東國
正韻 

四聲
通解

訓蒙
字會

全韻
玉篇 普通話韻

部 董同龢 廣韻 董同龢

耳 日 之 ȵjəɡ 止開三上止日次濁 ȵi 而止 ɽï 
:   이 ɚ³

日 日 脂 ȵjet 臻開三入質日次濁 ȵjet 人質 ɽi (·)   일 ʐʅ⁴
人 日 真 ȵjen 臻開三平真日次濁 ȵjen 如鄰 ɽiən    인 ʐən²
弱 日 宵 ȵjɔk 宕開三入藥日次濁 ȵjɑk 而灼 ɽiɔ ·  약 약 ʐuo⁴

攘 日 陽 ȵjaŋ 宕開三去漾日次濁 ȵjɑŋ 人㨾

:


  양, 
녕 ʐaŋ⁴

攘⁺ 日 宕開三上養日次濁 ȵjɑŋ 如兩

:


  양, 
녕 ʐaŋ³

攘⁺ 日 陽 ȵjaŋ 宕開三平陽日次濁 ȵjɑŋ 汝陽 
:   양, 

녕 ʐaŋ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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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母 즉, 東國正韻의 穰母(ㅿ)에 해당되는 聲母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첫째, 四聲通解에서 日母는 不淸不濁 ‘ㅿ’에 대응된다.
둘째, 董同龢의 漢語 中古音과 訓蒙字會의 추정음은 치조 구개 비음 /ȵ/이고, 中原音

韻의 추정음은 권설 탄음 /ɽ/이다.
셋째, 東國正韻에서는 日母를 不淸不濁 ‘ㅿ(穰母)’으로 표기한다. 訓蒙字會에서도

‘ㅿ’으로 나타나지만, 全韻玉篇에서는 ‘閏(뉸)’과 ‘攘(양)’, ‘橈(요)’의 又音에서 초성이 ‘ㄴ’

으로 나타나는 것을 제외하고 ‘ㅇ’으로 나타난다.

<표36>에서 日母는 東國正韻의 穰母와 대응되어 聲母가 ‘ㅿ’으로 나타나고, 訓蒙字
會에서는 ‘ㅿ’으로, 全韻玉篇에서는 ‘ㅇ’과 ‘ㄴ’으로 나타난다. <표36>에서 ‘日’은 東國
正韻에서 ‘​​’, 四聲通解에서는 ‘​’, 訓蒙字會에서는 ‘​’, 全韻玉篇에서는 ‘이’, 現音

은 ‘이’다. 日母에 대응되는 漢語 中古音의 /ȵ/은 半齒音을 표기한 東國正韻, 四聲通解
, 訓蒙字會에서는 ‘ㅿ’로 나타나지만, 全韻玉篇에서는 ‘ㅇ’으로 나타난다. 中原音韻은
‘/ɽï/’로 추정되는데, 中原音韻 이후 照三系의 聲母가 /i-/ 혹은 /y-/와 결합할 수 없고

照二系에 합류하여 모두 권설음으로 변한 것과 마찬가지로, 日母 ‘/ȵ/’도 普通話에서 ‘/ȵi/’

와 같이 /i-/ 혹은 /y-/와 결합하지 못하고 완전한 권설음인 ‘/ʐʅ/’로 변하였다.89) 이렇듯

中原音韻 시기에 ‘/ɽï/’로 읽히던 글자는 대부분 普通話에서 兒化되었는데, ‘耳’도 普通話

가 ‘/ɚ/’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中原音韻의 ‘/ɽï/’가 兒化된 것으로 보인다.

89) 이재돈, 중국어음운학, 학고방, 2019, 250쪽.

字
例

聲
母

上古音 中古音
反切 中原

音韻
東國
正韻 

四聲
通解

訓蒙
字會

全韻
玉篇 普通話韻

部 董同龢 廣韻 董同龢



橈 日 效開三平宵日次濁 ȵjæu 如招

:
·

  요, 
뇨 ʐau²

乳 日 侯 ȵjuɡ 遇合三上麌日次濁 ȵjuo 而主 ɽiu :
·   유 ʐu³

閏 日 臻合三去稕日次濁 ȵjuen 如順 ɽiuən ·   뉸 ʐuən⁴

戎 日 中 ȵjoŋ 通合三平東日次濁 ȵjuŋ 如融 ɽiuŋ ,
,

俗
  융 ʐuŋ²

褥 日 通合三入燭日次濁 ȵjuok 而蜀 ɽiu ·   욕 ʐu⁴

肉 日 幽 ɲjok 通合三入屋日次濁 ȵjuk 如六 ɽiəu
·
 
·

  육, 
유 ʐou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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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喉音

1) ‘ㆆ(全淸)’

<표37> 影母 *東國正韻의 挹母(ㆆ)에 해당
字
例

聲
母

上古音 中古音
反切 中原

音韻
東國
正韻 

四聲
通解

訓蒙
字會

全韻
玉篇 普通話韻

部 董同龢 廣韻 董同龢

鷗 影 侯 ʔûɡ 流開一平侯影全清 ʔu 烏侯 əu   구 구 ou¹
案 影 元 ʔɑn 山開一去翰影全清 ʔɑn 烏旰 an ·  안 안 an⁴

盎 影 陽 ʔɑŋ 宕開一上蕩影全清 ʔɑŋ 烏朗 aŋ :
·   앙 aŋ⁴

惡 影 魚 ʔɑk 宕開一入鐸影全清 ʔɑk 烏各 ɔ
·

·
·

今
俗 악 오, 

악 ɤ⁴

鴦⁺ 影 宕開一平唐影全清 ʔɑŋ 烏郎 iaŋ    앙 iaŋ¹

盎⁺ 影 陽 ʔɑŋ 宕開一去宕影全清 ʔɑŋ 烏浪 aŋ :
·   앙 aŋ⁴

惡⁺ 影 魚 ʔɑk 宕開一入鐸影全清 ʔɑk 烏各 ɔ
·

·
·

 악 오, 
악 ɤ⁴

愛 影 微 ʔə̂d 蟹開一去代影全清 ʔAi 烏代 ai ·    ai⁴

燠⁺ 影 幽 ʔôɡ 效開一上晧影全清 ʔɑu 烏晧
·
·
·

 욱 오, 
욱 y⁴

燠⁺ 影 幽 ʔôɡ 效開一去號影全清 ʔɑu 烏到
·
·
·

 욱 오, 
욱 y⁴

夭⁺ 影 宵 ʔɔ̂ɡ 效開一上晧影全清 ʔɑu 烏晧 iau
:

:

 요 요, 
오 tsou³

隘 影 佳 ʔeɡ 蟹開二去卦影全清 ʔæi 烏懈 iai ·    ai⁴
膺 影 蒸 ʔjəŋ 曾開三平蒸影全清 ʔjəŋ 於陵 iəŋ    응 iŋ¹

億 影 之 ʔjək 曾開三入職影全清 ʔjək 於力 ·
  억 억 i⁴

衣 影 微 ʔjə̆d 止開三平微影全清 ʔjəi 於希 i 
·  의 의 i¹

衣⁺ 影 微 ʔjə̆d 止開三去未影全清 i⁴ 於既 i 
·  의 의 i¹

壹 影 脂 ʔjet 臻開三入質影全清 ʔjet 於悉 ·  일 일 i¹

烟 影 真 ʔjen 臻開三平真影全清 ʔjen 於真 
  연 연 in¹

鴦 影 陽 ʔjaŋ 宕開三平陽影全清 ʔjɑŋ 於良 iaŋ    앙 iaŋ¹
印 影 真 ʔjen 臻開三去震影全清 ʔjen 於刃 iən ·  인 인  in⁴ 

夭 影 宵 ʔjɔ̆ɡ 效開三上小影全清 ʔjæ̆u 於兆 iau
:

:

 요 요, 
오 iau¹

烟 影 山開四平先影全清 ʔiɛn 烏前 
  연 연 ian¹

豌 影 山合一平桓影全清 ʔuɑn 一丸 uɔn   완 완 uan¹

斡 影 祭 ʔuɑt 山合一入末影全清 ʔuɑt 烏括 ·
:관

俗
音,

권
알

알,
관正
간

uo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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影母 즉, 東國正韻의 挹母(ㆆ)에 해당되는 聲母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첫째, 四聲通解에서 影母는 全淸 ‘ㆆ’에 대응된다.

둘째, 董同龢의 漢語 中古音의 추정음은 성문 파열음 /ʔ/이고, 中原音韻의 추정음은

/ø/이다.

셋째, 東國正韻에서는 影母를 全淸 ‘ㆆ(挹母)’으로 표기한다. 訓蒙字會에서는 ‘鷗

(구)’, ‘嫗(구)’에서 초성이 ‘ㄱ’으로, 全韻玉篇에서는 ‘鷗(구)’와 ‘斡(알)’, ‘嫗(우)’의 俗音

이 초성 ‘ㄱ’으로 나타나는 것을 제외하고, ‘ㅇ’으로 표기된다.

넷째, 訓民正音解例⋅用字解에서는 ‘ㆆ’이 빠져있으며, 순수 諺文에서는 ‘ㆆ’이 초성이

나 종성에서 단독으로 쓰인 기록이 없고, 다만 世宗 世祖代의 문헌에서도 動名詞 語尾

‘ㅭ’의 형태로만 극히 제한적으로 사용되었다.

어음변천과정을 통해 볼 때, 당시 四聲通解에서 影母(ㆆ)를 喩母(ㅇ)에 분류시킨 예는

字
例

聲
母

上古音 中古音
反切 中原

音韻
東國
正韻 

四聲
通解

訓蒙
字會

全韻
玉篇 普通話韻

部 董同龢 廣韻 董同龢

惡 影 魚 ʔɑɡ 遇合一平模影全清 ʔuo 哀都 u
·

·
·

 악 오, 
악 u¹

惡⁺ 影 魚 ʔɑɡ 遇合一去暮影全清 ʔuo 烏路 u
·

·
·

今
俗 악 오, 

악 u⁴

縕 影 文 ʔuə̂n 臻合一平魂影全清 ʔuən 烏渾
,
:
·

, :온 온 uən¹

縕⁺ 影 文 ʔuə̂n 臻合一平魂影全清 ʔuən 烏渾
,
:
·

, :온 온 uən¹

屋 影 侯 ʔûk 通合一入屋影全清 ʔuk 烏谷 u ·
·  옥 옥 u¹

翁 影 東 ʔûŋ 通合一平東影全清 ʔuŋ 烏紅 uŋ 
:   옹 uŋ¹

嫗⁺ 影 *
遇合三上噳影全清 ʔio 委羽 iu :

·  구 우俗
구 y⁴

嫗 影 侯 ʔjuɡ 遇合三去遇影全清 ʔjuo 衣遇 iu :
·  구 우俗

구 y⁴

威 影 微 ʔjuə̆d 止合三平微影全清 ʔjuəi 於非 ui 
·  위 위 uei¹

縕 影 文 ʔjuə̆n 臻合三平文影全清 ʔjuən 於云
,
:
·

, :온 온 yn⁴

搵 影 文 ʔjuə̆n 臻合三上吻影全清 ʔjuən 於粉 uən  온 uən⁴

壅 影 通合三平鍾影全清 ʔjuoŋ 於容 uŋ

:
·

,  옹 yuŋ¹

燠 影 幽 ʔjok 通合三入屋影全清 ʔjuk 於六
·
·
·

 욱 오, 
욱 y⁴

淵 影 真 ʔiuen 山合四平先影全清 ʔiuɛn 烏玄 iuɛn   연 연 yan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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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히 자연스러운 귀결이겠지만, 오히려 喩母(ㅇ)를 影母(ㆆ)로 표기하고 있는 예도 적지

않다.

賄韻: 蔿, 薳, 蘤, 洧, 鮪, 痏, 韙, 葦, 偉, 韡, 暐, 煒, 瑋, 壝 

篠韻: 溔, 鷕, 舀

尤韻: 攸, 悠, 滺

북방음계를 기록하고 있는 四聲通解에서 影母에 中古 시기의 喩母를 소속시키고 있다

는 것은 普通話 비교해보아도 발음 발전에 있어 역행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이는 당시

影母가 喩母와의 구분이 모호해졌음을 방증하는 일면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四聲通解의 편자는 이미 影母가 喩母에 귀속되었음을 인지하면서도, 洪武
正韻의 어음체제를 유지시키면서 동시에 어음의 역사적 근원을 밝히기 위한 수단으로서

影母를 형식적으로 독립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90)

위의 표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중국의 북방음을 반영하고 있는 中原音韻에서 聲母

가 이미 영성모로 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四聲通解에서는 이를 반영하지 않고 影母를

모두 ‘ㆆ’으로 표기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37>에서 影母는 東國正韻의 挹母와 대응되어 聲母가 ‘ㆆ’으로 나타나고, 訓蒙字
會와 全韻玉篇에서는 ‘ㅇ’으로 나타난다. <표37>에서 ‘案’은 東國正韻에서 ‘​​’, 四聲
通解에서는 ‘​​’, 訓蒙字會와 全韻玉篇에서는 ‘안’, 現音은 ‘안’이다. 中原音韻은
‘/an/’으로 나타나 漢語 中古音의 影母가 喩母에 합류되어 영성모가 된 현상을 반영한다.

이러한 변화는 ‘평분음양91)’의 음운 변화가 일어난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影

母의 평성자가 中原音韻에서 양평이 아닌 음평에 수록되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사실은

影母가 음양조로 나뉘던 시기에는 여전히 /ʔ/의 음가를 지니고 있었음을 나타낸다.92) 東
國正韻과 四聲通解는 影母가 喩母에 합류되어 영성모가 되기 전의 음을 반영하지만, 
訓蒙字會와 全韻玉篇는 影母가 喩母에 합류되어 영성모가 된 후의 음을 반영하고 있

다. 中原音韻과 普通話 역시 ‘/ø/’로 나타난다.
90) 주성일, ｢四聲通解에 반영된 近代漢語 어음 연구｣, 중국문학연구 42, 한국중문학회, 2011, 312쪽.

91) 원래 평성의 전청, 차청인 성모는 음평으로, 전탁, 차탁인 성모는 양평으로 변하였는데, 이것을 ‘평분음

양’이라고 한다. 이재돈, 중국어음운학, 학고방, 2019, 233쪽. 

92) 김태경, 중국어 음운학, 학고방, 2014, 18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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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ㅎ(次淸)’

<표38> 曉母 *東國正韻의 虛母(ㅎ)에 해당

曉母 즉, 東國正韻의 虛母(ㅎ)에 해당되는 聲母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첫째, 四聲通解에서 曉母는 次淸 ‘ㅎ’에 대응된다.
둘째, 董同龢의 漢語 中古音의 추정음과 中原音韻의 추정음은 연구개 마찰음 /x/이다.
셋째, 東國正韻에서는 曉母를 次淸 ‘ㅎ(虛母)’으로 표기한다. 訓蒙字會와 全韻玉篇

에서 ‘濊(예), ’旭(욱)’에서 聲母가 ‘ㅇ’으로 나타나는 것을 제외하고 ‘ㅎ’으로 표기된다.

<표38>에서 曉母는 東國正韻의 虛母와 대응되어 聲母가 ‘ㅎ’으로 나타나고, 訓蒙字
會와 全韻玉篇에서는 대체로 ‘ㅎ’으로 나타난다. <표38>에서 ‘濊’는 東國正韻에서 ‘​​,

字
例

聲
母

上古音 中古音
反切 中原

音韻
東國
正韻 

四聲
通解

訓蒙
字會

全韻
玉篇 普通話韻

部 董同龢 廣韻 董同龢

黑 曉 之 m̥uə̂k 曾開一入德曉次清 xək 呼北 xei ·흑 희 흑 흑 xei¹

海 曉 之 xə̂ɡ/
xuə̂ɡ 蟹開一上海曉次清 xAi 呼改 xai : 해   xai³

好 曉 幽 xôɡ 效開一上晧曉次清 xɑu 呼晧 xɑu :
·  ·호 호 xau³

好⁺ 曉 幽 xôɡ 效開一去號曉次清 xɑu 呼到 xɑu :
·  ·호 호 xau⁴

軒 曉 元 xjăn 山開三平元曉次清 xjɐn 虛言 xiɛn 헌
·헌 현 헌 헌 ɕyan¹

昕 曉 文 xjə̆n 臻開三平欣曉次清 xjən 許斤 xiən 흔 힌 흔 흔 ɕin¹

香 曉 陽 xjaŋ 宕開三平陽曉次清 xjɑŋ 許良 xiaŋ ·
·   향 ɕiaŋ¹

曉 曉 宵 xiɔɡ 效開四上篠曉次清 xiɛu 馨皛 xiau :  효 효 ɕiau³

濊⁺ 曉 山合一入末曉次清 xuɑt 呼括
·
·
·

훠 예
외正
회, 

예,활
xuo⁴

虎 曉 魚 xɑɡ 遇合一上姥曉次清 xuo 呼古 xu :홍 후 호 호 xu³
昏 曉 文 m̥uə̂n 臻合一平魂曉次清 xuən 呼昆 xuən 혼 훈 혼 혼 xuən¹
笏 曉 臻合一入沒曉次清 xuət 呼骨 xu · 후 홀 홀 xu⁴

烘⁺ 曉 通合一去送曉次清 xuŋ 呼貢 xuŋ ·,
,   홍 xuŋ¹

烘⁺ 曉 東 xûŋ 通合一平東曉次清 xuŋ 呼東 xuŋ ·,
,   홍 xuŋ¹

賄 曉 之 xuə̂ɡ 蟹合一上賄曉次清 xuAi 呼罪 xui :횡 휘 회 회 xuei⁴

濊 曉 祭 xuɑd 蟹合一去泰曉次清 xuɑi 呼會
·
·
·

훠 예
외正
회, 

예,활
xuei⁴

化 曉 歌 xua 假合二去禡曉次清 xua 呼霸 xua ·황 화 화 화 xua⁴

兄 曉 梗合三平庚曉次清 xjuɐŋ 許榮 xiuəŋ ·
   형, 

황 ɕyuŋ¹

訓 曉 臻合三去問曉次清 xjuən 許運 xiuən ·훈 휸 훈 훈 ɕyn⁴
旭 曉 通合三入燭曉次清 xjuok 許玉 ·혹 휴 욱 욱 ɕy⁴

濊⁺ 曉 祭 ʔjuăd 蟹合三去廢影全清 ʔjuɐi 於廢
·
·
·

훠 예
외正
회, 

예,활
uei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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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四聲通解에서는 ‘훠’, 訓蒙字會에서는 ‘예’, 全韻玉篇에서는 ‘외正회, 예, 활’,

現音은 ‘예, 외, 회, 활’이다. 東國正韻에서 聲母가 ‘ㆆ’와 ‘ㅎ’로 나타나는데, 이는 ‘濊’가

漢語 中古音에서 影母에 해당하는 又音까지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訓蒙字會와 全韻玉
篇에서도 ‘ㅇ’이 추가되었는데, 이는 影母에 해당하는 又音이 喩母에 합류되어 영성모로

되기까지의 음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3) ‘ㆅ(全濁)’

<표39> 匣母 *東國正韻의 洪母(ㆅ)에 해당
字
例

聲
母

上古音 中古音
反切 中原

音韻
東國
正韻 

四聲
通解

訓蒙
字會

全韻
玉篇 普通話韻

部 董同龢 廣韻 董同龢

魂 匣 文 ɤuə̂n 臻合一平魂匣全濁 ɤuən 戶昆 xuən   흔 혼 xuən²
鶻⁺ 匣 微 ɤuət 山合二入黠匣全濁 ɤuæt 戶八 xu   골 홀,골 ku²
鶻⁺ 匣 微 kuə̂t 臻合一入沒匣全濁 ɤuət 戶骨 xu   골 홀,골 xu²

汗 匣 元 ɤɑn 山開一去翰匣全濁 ɤɑn 侯旰 xan 
·  한 한 xan⁴

慧 匣 祭 ɤiuæd 蟹合四去霽匣全濁 ɤiuɛi 胡桂 xui ·  혜 혜 xuei⁴
骸 匣 之 ɤəɡ 蟹開二平皆匣全濁 ɤɐi 戶皆 xiai     xai²
湖 匣 魚 ɤɑɡ 遇合一平模匣全濁 ɤuo 戶吳 xu   호 호 xu²

汗⁺ 匣 元 ɤɑn 山開一平寒匣全濁 ɤɑn 胡安 xan 
·  한 한 xan²

玄 匣 真 ɤiuen 山合四平先匣全濁 ɤiuɛn 胡涓 xiuɛn 
·  현 현 ɕyan²

孩 匣 之 ɤə̂ɡ 蟹開一平咍匣全濁 ɤAi 戶來 xai     xai²

號 匣 號 ɤɔ̂ɡ 效開一平豪匣全濁 ɤɑu 胡刀 xɑu 
·  호 호 xau²

紅 匣 東 ɤûŋ 通合一平東匣全濁 ɤuŋ 戶公 xuŋ


·

,  홍,공 xuŋ²

烘 匣 東 ɤûŋ 通合一平東匣全濁 ɤuŋ 戶公 xuŋ ,
·   홍 xuŋ¹

蹊 匣 蟹開四平齊匣全濁  ɤiɛi 胡雞 xi 
:  계 혜 ɕi¹

下 匣 魚 ɤăɡ 假開二上馬匣全濁 ɤa 胡雅 xia
:·
강,
:
·

 하 하 ɕia⁴

芄 匣 元 ɤuɑn 山合一平桓匣全濁 ɤuɑn 胡官   환 환 uan²

括 匣 *
山合一入末匣全濁 ɤuɑt 戶括 ·

·  괄 활
괄 kʰuo⁴

華⁺ 匣 魚 ɤuăɡ 假合二平麻匣全濁 ɤua 戶花 xua

·

쾡,쾅 
풍

 화 화 xua²

華⁺ 匣 魚 ɤuăɡ 假合二去禡匣全濁 ɤua 胡化 xua

·

쾡,쾅 
풍

 화 화 xua⁴

賢 匣 真 ɤien 山開四平先匣全濁 ɤiɛn 胡田   xiɛn   현 현 ɕian²

行 匣 陽 ɤɑŋ 宕開一平唐匣全濁 ɤɑŋ 胡郎 xaŋ ,
:   항

힝 xaŋ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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匣母 즉, 東國正韻의 洪母(ㆅ)에 해당되는 聲母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첫째, 四聲通解에서 匣母는 全濁 ‘ㆅ’에 대응된다.
둘째, 董同龢의 漢語 中古音의 추정음은 연구개 마찰음 /ɤ/이고, 中原音韻의 추정음은

연구개 마찰음 /x/이다.

셋째, 東國正韻에서는 匣母를 全濁 ‘ㆅ(洪母)’으로 표기한다. 訓蒙字會에서 ‘鶻(골)’,

‘蹊(계)’, ‘括(괄)’에서는 聲母가 ‘ㄱ’으로, 全韻玉篇에서 ‘鶻(홀)’, ‘紅(홍)’, ‘括(활)’의 又音이

‘ㄱ’으로 나타나는 것을 제외하고 대부분 ‘ㅎ’으로 표기된다.

넷째, 申叔舟와 崔世珍이 사용한 各自並書의 표기가 성조의 변화에 따른 표기였다는 견

해도 있는데, 이를 四聲通解에 기록된 中原音韻의 한글 표음기록을 통해 설명하고 있

字
例

聲
母

上古音 中古音
反切 中原

音韻
東國
正韻 

四聲
通解

訓蒙
字會

全韻
玉篇 普通話韻

部 董同龢 廣韻 董同龢

·
·

行⁺ 匣 陽 ɤăŋ 梗開二平庚匣全濁 ɤɐŋ 戶庚 xiəŋ
,
:
·
·

  항
힝 ɕiŋ²

鶴 匣 宵 ɤɔ̂k2 宕開一入鐸匣全濁 ɤɑk 下各 xɔ ·  학 학 xɤ⁴
巷 匣 東 ɤuŋ 江開二去絳匣全濁 ɤɔŋ 胡絳 xiaŋ ·   항 ɕiaŋ⁴

學 匣 幽 ɤok 江開二入覺匣全濁 ɤɔk 胡覺 xiɔ
·
·
·

  학 ɕye²

穴 匣 脂 ɤiuet 山合四入屑匣全濁 ɤiuɛt 胡決 xiɛ ·
·  혈 혈 ɕye²

形 匣 耕 ɤieŋ 梗開四平青匣全濁 ɤieŋ 戶經 xiəŋ    형 ɕiŋ²

橫⁺ 匣 陽 ɤuăŋ 梗合二平庚匣全濁 ɤuɐŋ 戶盲 xuŋ
,
·
·

俗
  횡 xəŋ²

橫⁺ 匣 梗合二去映匣全濁 ɤuɐŋ 戶孟 xuŋ
,
·
·

俗
  횡 xəŋ⁴

號⁺ 匣 宵 ɤɔ̂ɡ 效開一去號匣全濁 xau⁴ 胡到 xɑu 
·  호 호 xau²

后 匣 侯 ɤûɡ 流開一上厚匣全濁 ɤu 胡口 xəu :
·  후 후 xou⁴

后⁺ 匣 侯 ɤûɡ 流開一去候匣全濁 ɤu 胡遘 xəu :
·  후 후 xou⁴

熊 云 蒸 ɤjuə̆ŋ 通合三平東云次濁 ɤjuŋ 羽弓 xiuŋ   웅 웅 ɕyuŋ²

華 曉 魚 xuăɡ 假合二平麻曉次清 xua 呼瓜 xua

·

쾡,쾅 
풍

 화 화 xua¹

灰 曉 之 xuə̂ɡ 蟹合一平灰曉次清 xuAi 呼恢 xui 횡  회 회 xuei¹
孝 曉 效開二去效曉次清 xau 呼教 xau ·  효 효 ɕiau⁴

橫 見 宕合一平唐見全清 kuɑŋ 古黃 xuəŋ
,
·
·

俗
  횡 kuaŋ¹

鶻 見 微 kuə̂t 臻合一入沒見全清 kuət 古忽 xu   골 홀,골 ku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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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中古 시기 全濁音들 중 四聲通解에 기록된 中原音韻의 표기 어음을 표로 나타내

면 다음과 같다.

全濁音 글자들에 대한 四聲通解의 ‘中原音韻’의 자모 표기를 통해 아래와 같은 몇 가

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中原音韻에서 無聲・有氣・陽平으로 발현되는 글자는

四聲通解에서 各自並書(‘芃’)로 전사하고 있으며, 無聲・有氣・陰平과 無聲・無氣・陰平
으로 발현되는 글자는 홑자모(‘駘, 繒’)를 사용하고 있다. 둘째, 中古 시기 全濁 上聲 및 去

聲 글자들은 中原音韻에서 無氣・無聲・去聲으로 발현되며, 四聲通解에서는 이를 모

두 各自並書(‘奉, 市, 聚, 廌, 峴, 篆, 大, 碭’)로 전사하고 있다. 中古 시기 全濁 入聲 글자들

은 中原音韻에서 대부분 無氣・無聲・入聲作平聲陽으로 발현되며, 四聲通解에서는 이

를 홑자모(‘熟’)를 사용하여 전사하고 있다. 이러한 대응 관계를 통해 볼 때, 平聲에서의

各自並書는 全濁 平聲에서 발전한 陽平의 표지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또한 全濁 上聲

과 全濁 去聲에서 발전한 淸音 去聲을 원래의 淸音 去聲과 구별하기 위해 各自並書를 사

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全濁 入聲에서 발전한 陽平聲의 경우에는 원래의 淸音 平聲과

다름없는 홑자모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특이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93)

위의 기술을 살펴보면, 全濁 入聲에서 발전한 陽平聲의 경우에는 各自並書로 표기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各自並書는 漢語 中古音의 全濁字를 일률적으로 표기하기

93) 주성일, ｢四聲通解에 반영된 近代漢語 어음 연구｣, 중국문학연구 42, 한국중문학회, 2011, 310쪽.

例字
中古音 中原音韻 四聲通解 속 中原音韻 음

자모 성조 자모 성조 韻 자모 성조
芃 並 平 pʰ 陽平

東
ㅃ 平

奉 奉 上 f 去 ‘鳳’ ㅹ 去
市 禪 上 ʃ 去 支  去
聚 從 上 ʦ 去 魚  去
廌 澄 上 ʧ 去 皆  去
峴 匣 上 x 去

先
ㆅ 去

篆 澄 上 ʧ 去  去
大 定 去 t 去 歌 ㄸ 去
碭 定 去 t 去 陽 ㄸ 去
駘 定 平 tʰ 陰平 皆 ‘透母’ ㅌ 平
繒 從 平 ʦ 陰平 庚 ‘罾’  平
熟 禪 入 ʃ 入作陽 屋  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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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수단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各自並書의 성격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표39>에서 匣母는 東國正韻의 洪母와 대응되어 聲母가 ‘ㆅ’으로 나타나고, 訓蒙字
會와 全韻玉篇에서는 대체로 ‘ㅎ’으로 나타난다. <표39>에서 ‘下’는 東國正韻에서 ‘ᅘ

’, 四聲通解에서는 ‘​’, 訓蒙字會와 全韻玉篇에서는 ‘하’, 現音은 ‘하’이다. ‘下’의 漢語
中古音은 ‘/ɤa/’이고, 中原音韻은 ‘/xia/’로 나타나는데, 이는 中古 시기 牙・喉音 聲母를

가진 二等韻 글자들에 개음 /i-/가 생겨난 현상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四聲通解
에서도 개음 /i-/가 반영된 ‘​’로 나타난다. 반면, 東國正韻, 訓蒙字會, 全韻玉篇은
漢語 中古音의 ‘/ɤa/’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ㅇ(不淸不濁)’

<표40> 喩母 *東國正韻의 欲母(ㅇ)에 해당

喩母 즉, 東國正韻의 欲母(ㅇ)에 해당되는 聲母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字
例

聲
母

上古音 中古音
反切 中原

音韻
東國
正韻 

四聲
通解

訓蒙
字會

全韻
玉篇 普通話韻

部 董同龢 廣韻 董同龢

爺 以 假開三平麻以次濁 øja 以遮 iɛ 양 여 야 야 ie²
贏 以 梗開三平清以次濁 øjɛŋ 以成 iəŋ    영 iŋ²
筵 以 元 djæn 山開三平仙以次濁 øjæn 以然 iɛn 연 연 연 연 ian²
夷 以 脂 djed 止開三平脂以次濁 øjei 以脂 i 잉 이 이 이 i²

引 以 真 djen 臻開三上軫以次濁 øjen 余忍 iən :인
·인 인 인 인 in³

溢 以 臻開三入質以次濁 øjet 夷質 i · 이 일 일 i⁴
繘 以 脂 ɡjuet 臻合三入術以次濁 øjuet 餘律 · 유 휼 율 y⁴
雲 以 文 ɤjuə̆n 臻合三平文云次濁 ɤjuən 王分 iuən  윤 운 운 yn²

引⁺ 以 真 djen 臻開三去震以次濁 øjen 羊晉 iən :인 
·인 인 인 인 in³

陽 以 陽 djaŋ 宕開三平陽以次濁 øjɑŋ 與章 iaŋ    양 iaŋ²

藥 以 宕開三入藥以次濁 øjɑk 以灼 iau ·약
·샥  약 약 iau⁴

容 以 東 ɡjuŋ 通合三平鍾以次濁 øjuoŋ 餘封 iuŋ 
:   용 ʐuŋ²

曜 以 效開三去笑以次濁 øjæu 弋照 iau ·  요 요 iau⁴

原 疑 元 ŋjuăn 山合三平元疑次濁 ŋjuɐn 愚袁 iuɛn 
·  원 원 yan²

涯 疑 止開三平支疑次濁 ŋjĕ 魚羈 ia ,


얘今
俗애 애 의,애 

아 ia²

鍔 疑 宕開一入鐸疑次濁 ŋɑk 五各 ·  악 악 ɤ⁴

涯⁺ 疑 蟹開二平佳疑次濁 ŋæi 五佳 ia ,


얘今
俗애 애 의,애 

아 ia²

兒 疑 蟹開四平齊疑次濁 ŋiɛi 五稽 i 옝
 예  , 

예 ni²

友 云 之 ɤjuə̆ɡ 流開三上有云次濁 ɤju 云久 iəu :  우 우 iou³

位 云 緝/
微

ɤjuəb/
ɤjuəd 止合三去至云次濁 ɤjei 于愧 ui ·윙

·링 위 위 위 uei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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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四聲通解에서 喩母는 不淸不濁 ‘ㅇ’으로 표기된다.
둘째, 董同龢의 漢語 中古音의 추정음은 양순 마찰음 /ø/(以母), 연구개 비음 /ŋ/(疑母),

연구개 마찰음 /ɤ/(云母)이고, 中原音韻의 추정음은 /ø-/이다.
셋째, 東國正韻에서는 喩母를 不淸不濁 ‘ㅇ(欲母)’으로 표기한다. 訓蒙字會에서 ‘繘

(휼)’, ‘兒(​)’을 제외하고 訓蒙字會와 全韻玉篇에서는 ‘ㅇ’으로 표기한다.
<표40>에서 喩母는 東國正韻의 欲母와 대응되어 聲母가 ‘ㅇ’으로 나타나고, 訓蒙字

會와 全韻玉篇에서도 대체로 ‘ㅇ’으로 나타난다. <표40>에서 ‘兒’는 東國正韻에서
‘옝, ​​’, 四聲通解에서는 ‘예’, 訓蒙字會에서는 ‘​’, 全韻玉篇에서는 ‘​, 예’, 現音은

‘아’다. 漢語 中古音에서 疑母에 해당하는 ‘兒’가 中原音韻에서 ‘/i/’로 나타나는데, 이는

漢語 中古音의 疑母 ‘/ŋ/’이 中原音韻에서 소실되어 당시 疑母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나

타낸다. 그러나 일부 개음 /i-/를 지닌 제치호 疑母자가 普通話에서 /n/로 읽히는데, 이 현

상은 喉音 ‘/ŋ/’이 개음 /i-/의 영향으로 혀의 위치가 앞으로 이동하여 일어난 일종의 동화

현상의 결과라고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16세기 초 조선 시대에 한어 학습할 때

교재로 사용하였던 崔世珍의 老乞大朴通事에서 ‘牛’를 ‘​’로 주음한 것으로 보아 15세기

에는 이미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94) ‘兒’도 普通話에서 ‘/ni/’로, 聲母가 /n/로 나타난다.

四聲通解는 普通話 이전 疑母가 소실된 음을 반영하고 있으며, 東國正韻은 聲母가

‘ㅇ’과 ‘ㅿ’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疑母의 변화 전후의 음을 모두 반영한 것으로 보인

다. 訓蒙字會는 ‘ㅿ’으로 변화 전, 全韻玉篇은 ‘ㅇ’으로 변화 후의 음을 반영한다.

94) 이재돈, 중국어 음운학, 학고방, 2019, 2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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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漢語 中古音과 四聲通解의 韻母

四聲通解는 23개의 韻目으로 이루어져 있어, 洪武正韻의 23韻目 76韻과 거의 일치

한다. 그러나 四聲通解는 洪武正韻의 ‘眞, 軫, 震, 質’韻에서 ‘文, 吻, 問, 物’韻을 분리시
켜 80韻으로 구성했다. 四聲通解의 23韻目 80韻을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95)

본 장에서 中古音의 기준이 되는 廣韻은 206韻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四聲等子에서
는 이를 16攝으로 나누었다. Ⅳ장에서는 韻母를 분석하기 위해, 四聲等子의 16攝을 기준
으로 정렬하여 각 韻書와의 비교 연구를 진행해보고자 한다.

95) 이영월, ｢試論『四聲通解』音系特徵｣, 중국언어연구 21, 한국중국언어학회, 2005, 340쪽.

洪武正韻 四聲通解 正音
韻目 開 齊 合 撮 開 齊 合 撮
1. 東 uŋ iuŋ - - 응 융
2. 支 ï 으 이 - -
3. 齊 i - 예 - -
4. 魚 iu - - - 유
5. 模 u - - 우 -
6. 皆 ai uai 애 얘 왜 -
7. 灰 uəi - - 위 -
8. 眞 ən Iən uən iuən 인
9. 文 은 운 윤
10. 寒 ɔn uɔn 언 - 원 -
11. 刪 an uan 안 얀 완 -
12. 先 iɛn iuɛn - 연 -
13. 蕭 iɛu - ​​ -
14. 爻 ɑu ​​ ​​ - -
15. 歌 ɔ uɔ 어 - 워 -
16. 麻 a ua 아 야 와 -
17. 遮 iɛ iuɛ - 여 -
18. 陽 ɒŋ iɒŋ uɒŋ 앙 양 왕 -
19. 庚 əŋ iəŋ uəŋ iuəŋ 읭 앙 윙
20. 尤 əu iəu ​​ ​​ - -
21. 侵 im 음 임 - -
22. 覃 am 암 얌 - -
23. 鹽 iɛm - 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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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通攝

<표41>

字
例 攝

上古音 中古音
反切 中原

音韻
東國
正韻 

四聲
通解

訓蒙
字會

全韻
玉篇 普通話韻

部 董同龢 廣韻 董同龢

葱 通 東 tsʰûŋ 通合一平東清次清 tsʰuŋ 倉紅 tsʰuŋ   tsʰuŋ¹

篷 通 通合一平東並全濁 bʰuŋ 薄紅 pʰuŋ    pʰəŋ²

叢 通 東 dzʰûŋ 通合一平東從全濁 dzʰuŋ 徂紅 tsʰuŋ    tsʰuŋ²

烘 通 東 ɤûŋ 通合一平東匣全濁 ɤuŋ 戶公 xuŋ ,
·   홍 xuŋ¹

紅 通 東 ɤûŋ 通合一平東匣全濁 ɤuŋ 戶公 xuŋ


·

,  홍,공 xuŋ²

公 通 東 kewŋ 通合一平東見全清 kuŋ 古紅 kuŋ    공 kuŋ¹

烘⁺ 通 東 xûŋ 通合一平東曉次清 xuŋ 呼東 xuŋ ·,
,   홍 xuŋ¹

童 通 東 dʰûŋ 通合一平東定全濁 dʰuŋ 徒紅 dʰûŋ    동 tʰuŋ²

翁 通 東 ʔûŋ 通合一平東影全清 ʔuŋ 烏紅 ʔûŋ 
:   옹 uŋ¹

農 通 中 nôŋ 通合一平冬泥次濁 nuoŋ 奴冬 nuoŋ   농 농 nuŋ²

宗 通 通合一平冬精全清 tsuoŋ 作冬 tsuŋ    종 tsuŋ¹

烘⁺ 通 通合一去送曉次清 xuŋ 呼貢 xuŋ ·,
,   홍 xuŋ¹

痛 通 東 tʰûŋ 通合一去送透次清 tʰuŋ 他貢 tʰûŋ ·   통 tʰuŋ⁴

鏃⁺ 通 侯 tsûk 通合一入屋精全清 tsuk 作木 tsûk ·족  족 족 tsu²

族 通 侯 dzʰûk 通合一入屋從全濁 dzʰuk 昨木 dzh ûk ·쪽 
·  족 족 주 tsu²

僕 通 侯 bʰûk 通合一入屋並全濁 bʰuk 蒲木 pʰu ·뽁
·복 뿌 복 복 pʰu²

讀 通 侯 dʰûk 通合一入屋定全濁 dʰuk 徒谷 dʰûk ·똑
· 뚜 독 두, 

독 tu²

醭 通 通合一入屋滂次清 pʰuk 普木 ·폭 푸 복 복 pu²

屋 通 侯 ʔûk 通合一入屋影全清 ʔuk 烏谷 ʔûk ·
·  옥 옥 u¹

鏃⁺ 通 通合一入屋清次清 tsʰuk 千木 tsʼu ·족  족 족 tsu²

穀 通 侯 kûk 通合一入屋見全清 kuk 古祿 kûk
·곡 
·
:

구 곡 곡, 
누 ku³

木 通 侯 mûk 通合一入屋明次濁 muk 莫卜 mûk ·목 무 목 목 mu⁴

禿 通 侯 tʰûk 通合一入屋透次清 tʰuk 他谷 tʰu ·톡 투 독 tʰu¹
僕
⁺ 通 通合一入沃並全濁 bʰuok 蒲沃 pʰu ·뽁

·복 뿌 복 복 pu²

風 通 侵 pjuəm 通合三平東非全清 pjuŋ 方戎 
·  풍 풍 fəŋ¹

戎 通 中 ȵjoŋ 通合三平東日次濁 ȵjuŋ 如融 ,
,

俗
  융 ʐuŋ²

熊 通 蒸 ɤjuə̆ŋ 通合三平東云次濁 ɤjuŋ 羽弓 ɤjuə̆ŋ   웅 웅 ɕyuŋ²
忠 通 通合三平東知全清 ȶjuŋ 陟弓 tʂiuŋ    츙 tʂuŋ¹
風⁺ 通 通合三平東非全清 pjuŋ 方戎   풍 풍 fəŋ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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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1>을 통하여 通攝에 해당하는 韻母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첫째, 通攝은 廣韻의 ‘東・冬・鍾・送・屋・燭’韻을 포함하며, 牙音系 운미를 취하는

陽聲韻이다.

둘째, 通攝 合口 一等에 속하는 글자는 洪音으로, 中原音韻, 四聲通解, 普通話에서는
韻母 ‘/uŋ/’과 대응되며, 東國正韻, 訓蒙字會, 全韻玉篇에서는 韻母 ‘/oŋ/’과 대응

된다.

셋째, 通攝 合口 三等에 속하는 글자는 細音으로, 中原音韻, 四聲通解, 普通話에서는
韻母 ‘/iuŋ/’과 대응되며, 東國正韻, 訓蒙字會, 全韻玉篇에서는 韻母 ‘/ioŋ/’과 대

字
例 攝

上古音 中古音
反切 中原

音韻
東國
正韻 

四聲
通解

訓蒙
字會

全韻
玉篇 普通話韻

部 董同龢 廣韻 董同龢

· fəŋ³

中⁺ 通 中 tjoŋ 通合三平東知全清 ȶjuŋ 陟弓 tjoŋ

·
·

俗
  즁 tʂuŋ¹

夢 通 蒸 mjuə̆ŋ 通合三平東明次濁 mjuŋ 莫中 mjuŋ   몽 məŋ²

容 通 東 ɡjuŋ 通合三平鍾以次濁 0juoŋ 餘封 øjuoŋ 
:   용 ʐuŋ²

壅 通 通合三平鍾影全清 ʔjuoŋ 於容

:
·

,  옹 yuŋ¹

龍 通 東 ljuŋ 通合三平鍾來次濁 ljuoŋ 力鍾 ljuŋ
,:

:
,

俗
  룡,춍 

롱 luŋ²

冲 通 東 ȶʰjuŋ 通合三平鍾昌次清 tɕh juoŋ 尺容 ȶʰjuŋ    츙 tʂʰuŋ¹

舂 通 東 ɕjuŋ 通合三平鍾書全清 ɕjuoŋ 書容 ɕjuŋ 
俗
今
俗

 숑俗
용 tʂʰuŋ¹

松 通 通合三平鍾邪全濁 zjuoŋ 祥容    숑 suŋ¹

中⁺ 通 中 tjoŋ 通合三去送知全清 陟仲 tjoŋ

·
·

俗
  즁 tʂuŋ⁴

夢
⁺ 通 蒸 mjuə̆ŋ 通合三去送明次濁 mjuŋ 莫鳳 mjuŋ 

·   몽 məŋ⁴

咂⁺ 通 通合三入屋精全清 tsjuk 子六  잡 tsʰu⁴

肉 通 幽 ɲjok 通合三入屋日次濁 ȵjuk 如六 ɲjok
·
 
·

  육, 
유 ʐou⁴

服 通 之 b jhuə̆k 通合三入屋奉全濁 bʰjuk 房六 b jhuk
·쁙
·뽁
·빡

 복 복 fu²

熟 通 通合三入屋禪全濁 ʑjuk 殊六 ʑjuk ·쓕  슉 슉 ʂu²

燠 通 幽 ʔjok 通合三入屋影全清 ʔjuk 於六
·
·
·

 욱 오, 
욱 y⁴

陸 通 幽 ljok 通合三入屋來次濁 ljuk 力竹 liu 륙 루 륙 륙 lu⁴

褥 通 通合三入燭日次濁 ȵjuok 而蜀 ɽiu ·   욕 ʐu⁴

旭 通 通合三入燭曉次清 xjuok 許玉 ·혹 휴 욱 욱 ɕy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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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된다.

넷째, ‘風(​​), 夢(​​), 冲(), 服(​​), 熟(​), 陸(루), 褥(​)’는 四聲通解 正音에서부터
개음 /i-/가 소실되었고, 普通話에서는 ‘/uŋ/, /u/’로 나타나 일률적으로 개음 /i-/가 완전히

소실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섯째, ‘屋・燭’韻은 入聲韻에 속하며, 中原音韻에서는 운미 /-k/가 일부 존재하지만,

四聲通解와 普通話에서는 소실되었다. 반면, 東國正韻, 訓蒙字會, 全韻玉篇에서는
운미 /-k/가 보존되어 있다.

여섯째, 合口 三等 ‘屋・燭’韻에서 韻母 ‘ㅠ/iu/’에 해당하는 ‘燠(​), 旭(휴)’는 普通話에서

韻母가 ‘/y/’로 나타난다.

일곱째, 東國正韻의 ‘/iok/’에 해당하는 글자가 중국 한자음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

四聲通解에서는 合口 ‘ㅜ/u/’로 나타난다.
여덟째, 廣韻의 通攝 입성자는 근대 이후 입성 운미가 탈락되면서 遇攝에 통합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通攝 一等字와 知系, 照系 三等字는 /-u/로, 나머지 三等字는 /y/

로 독음되는데, ‘肉’은 流攝에 통합되어 /ou/로 독음된다. 이로써 추측하면 ‘肉’은 기타의

知系, 照系와는 다른 변화 과정을 겪었음을 알 수 있다. 즉 개음의 탈락이나 韻母의 변화

가 계열의 변화와 병행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진행되었다고 할 것인데, 특히 개음의 탈락

에서는 개별적인 선행이 있었다고 생각된다.96)

<표41>에서 通攝에 해당하는 ‘舂’은 中原音韻에서 ‘/ɕjuŋ/’으로, 四聲通解에서 ‘俗

今俗’으로, 普通話는 ‘/tʂʰuŋ/’으로 나타나 齒音 三等의 개음 /i-/가 탈락하는 과정을 볼
수 있다. 반면, 東國正韻, 訓蒙字會, 全韻玉篇은 ‘숑, 용’으로 개음 /i-/가 반영되었다.

이를 통해 한국 한자음은 개음 /i-/가 탈락하기 전의 음을 반영하였고, 이후 음변 현상이

없었음을 알 수 있다.

96) 김무림, 홍무정운역훈, 신구문화사, 2006, 9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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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梗攝

<표42>

字
例 攝

上古音 中古音
反切 中原

音韻
東國
正韻 

四聲
通解

訓蒙
字會

全韻
玉篇 普通話韻

部 董同龢 廣韻 董同龢

明 梗 陽 mjuăŋ 梗開三平庚明次濁 mjɐŋ 武兵 mu ·
,  명 명 miŋ²

京 梗 陽 kjăŋ 梗開三平庚見全清 kjɐŋ 舉卿 kjăŋ   경 경 tɕiŋ¹

坪 梗 梗開三平庚並全濁 bʰjɐŋ 符兵   평 pʰiŋ²

鯨 梗 陽 ɡʰjăŋ 梗開三平庚羣全濁 ɡʰjɐŋ 渠京 kʰiəŋ    경 tɕiŋ¹

城 梗 耕 ʑjeŋ 梗開三平清禪全濁 ʑjɛŋ 是征 ʈʂ ihəŋ   셩 셩 tʂʰəŋ²

餳 梗 梗開三平清邪全濁 zjɛŋ 徐盈 
   셩

당 ɕiŋ²

盛⁺ 梗 耕 ʑjeŋ 梗開三平清禪全濁 ʑjɛŋ 是征 ʑjeŋ 
·   셩 tʂʰəŋ²

情 梗 耕 dzʰjeŋ 梗開三平清從全濁 dzʰjɛŋ 疾盈 ts ihəŋ    졍 tɕʰiŋ²

令⁺ 梗 耕 ljeŋ 梗開三平清來次濁 ljɛŋ 呂貞 liəŋ 
·   령 liŋ²

檉 梗 耕 tʰjeŋ 梗開三平清徹次清 ȶʰjɛŋ 丑貞 ts ihəŋ    졍 tʂʰəŋ¹

贏 梗 梗開三平清以次濁 0jɛŋ 以成 iəŋ    영 iŋ²

井 梗 耕 tsjeŋ 梗開三上靜精全清 tsjɛŋ 子郢 tsjeŋ    졍 tɕiŋ³

柄 梗 陽 pjuăŋ 梗開三去映幫全清 pjɐŋ 陂病 piəŋ ·
·텸   병 piŋ³

令⁺ 梗 耕 ljeŋ 梗開三去勁來次濁 ljɛŋ 力政 piəŋ 
·   령 liŋ⁴

盛⁺ 梗 耕 ʑjeŋ 梗開三去勁禪全濁 ʑjɛŋ 承正 ʑjeŋ 
·   셩 ʂəŋ⁴

隙 梗 魚 kʰjăk 梗開三入陌溪次清 kʰjɐk 綺戟 kʰjăk ·켝 키 극 극 ɕi⁴

闢 梗 佳 bʰjek 梗開三入昔並全濁 bʰjɛk 房益 bʰjek ·뼉 삐 벽 벽 pʰi⁴

石 梗 梗開三入昔禪全濁 ʑjɛk 常隻 ·쎡  셕 셕 ʂʅ²、
tan⁴

席 梗 魚 zjăk 梗開三入昔邪全濁 zjɛk 祥易 si ·쎡  셕 셕 ɕi²

昔 梗 魚 sjăk 梗開三入昔心全清 sjɛk 思積 ʂi ·셕
·착  셕 셕

착 ɕi¹

脊 梗 佳 tsjek 梗開三入昔精全清 tsjɛk 資昔 tsjek ·젹  쳑 쳑 tɕi³

尺 梗 梗開三入昔昌次清 tɕʰjɛk 昌石 ·쳑  쳑 쳑 tʂʰʅ³

令 梗 耕 lieŋ 梗開四平青來次濁 lieŋ 郎丁 ljɛŋ 
·   령 liŋ²

星 梗 耕 sieŋ 梗開四平青心全清 sieŋ 桑經 sieŋ    셩 ɕiŋ¹

形 梗 耕 ɤieŋ 梗開四平青匣全濁 ɤieŋ 戶經 ɤieŋ    형 ɕiŋ²

聽⁺ 梗 梗開四平青透次清 tʰieŋ 他丁 tʰiəŋ 
·   텽 tʰiŋ¹

丁 梗 耕 tieŋ 梗開四平青端全清 tieŋ 當經 tiəŋ 
   뎡

 tiŋ¹

亭 梗 耕 dʰieŋ 梗開四平青定全濁 dʰieŋ 特丁 dʰieŋ    뎡 tʰiŋ²

聽 梗 梗開四去徑透次清 tʰieŋ 他定 tʰiəŋ    텽 tʰiŋ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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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2>를 통하여 梗攝에 해당하는 韻母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첫째, 梗攝은 廣韻의 ‘庚・靜・徑・青・清・迥・映・勁・陌・昔・錫’韻을 포함하며, 牙

音系 운미를 취하는 陽聲韻이다.

둘째, 梗攝 開口 三・四等에 속하는 글자는 四聲通解, 普通話에서 韻母 ‘​​/iŋ/’과 대응
되며, 中原音韻, 東國正韻, 訓蒙字會, 全韻玉篇에서는 韻母 ‘/iəŋ/’과 대응된다.
셋째, 梗攝 合口 二等에 속하는 글자는 中原音韻, 四聲通解, 普通話에서는 韻母

‘/uŋ/, /uiŋ/, /əŋ/’과 대응되며, 東國正韻, 訓蒙字會, 全韻玉篇에서는 韻母 ‘/oiŋ/’

과 대응된다.

넷째, 梗攝 合口 三等에 속하는 글자는 中原音韻, 四聲通解, 普通話에서는 韻母

‘/iuŋ/, /iuiŋ/, /iŋ/’과 대응되며, 東國正韻, 訓蒙字會, 全韻玉篇에서는 韻母 ‘

/iuiəŋ/, /iəŋ/’과 대응된다.
다섯째, ‘陌・昔・錫’韻은 入聲韻에 속하며, 中原音韻에서는 운미 /-k/가 일부 존재하

지만, 四聲通解와 普通話에서는 소실되었다. 반면, 東國正韻, 訓蒙字會, 全韻玉篇
에서는 운미 /-k/가 보존되어 있다.

여섯째, ‘橫()’은 梗攝 合口 二等에 속한다. 合口 三等의 경우, 음운 현상이 중국 한자

음에서는 ‘/i-/’ 모음을 받는 게 자연스러운데, ‘橫()’은 二等임에도 불구하고 개음 /i-/가

개입되었다.

字
例 攝

上古音 中古音
反切 中原

音韻
東國
正韻 

四聲
通解

訓蒙
字會

全韻
玉篇 普通話韻

部 董同龢 廣韻 董同龢

·
曆 梗 梗開四入錫來次濁 liek 郎擊 li ·력 리 력 력 li⁴

靮 梗 梗開四入錫端全清 tiek 都歷 ti ·뎍 디 뎍 뎍 ti²

壁 梗 佳 piek 梗開四入錫幫全清 piek 北激 pi ·벽 비 벽 벽 pi⁴

狄 梗 佳 dʰiek 梗開四入錫定全濁 dʰiek 徒歷 ti ·뗙
·텩 띠 뎍 뎍 ti²

溺 梗 宵 niɔk 梗開四入錫泥次濁 niek 奴歷 niau
·녁
·
·

니 닉 뇨, 
닉 ni⁴

橫⁺ 梗 陽 ɤuăŋ 梗合二平庚匣全濁 ɤuɐŋ 戶盲 xuŋ
,
·
·

俗
  횡 xəŋ²

橫⁺ 梗 梗合二去映匣全濁 ɤuɐŋ 戶孟 xuŋ
,
·
·

俗
  횡 xəŋ⁴

兄 梗 梗合三平庚曉次清 xjuɐŋ 許榮 ·
   형, 

황 ɕyuŋ¹

傾 梗 耕 kʰjueŋ 梗合三平清溪次清 kʰjuɛŋ 去營 kʰiuŋ 
:

俗
  경 tɕʰiŋ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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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2>에서 梗攝에 해당하는 ‘京’은 中原音韻에서 ‘/kjăŋ/’으로, 四聲通解에서 ‘깅’으

로, 普通話는 ‘/tɕiŋ/’으로 나타나며, 이러한 韻母 변화는 梗攝 開口 三・四等에서 일괄적으

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東國正韻, 訓蒙字會, 全韻玉篇은 ‘/iəŋ/’으로 음변 이전의

음을 보존하고 있다.

3. 曾攝

<표43>

<표43>을 통하여 曾攝에 해당하는 韻母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첫째, 曾攝은 廣韻의 ‘證・蒸・德’韻을 포함하며, 牙音系 운미를 취하는 陽聲韻이다.
둘째, 曾攝 開口 一等에 속하는 ‘黑(희)’는 中原音韻, 四聲通解, 普通話에서는 韻母

‘/ei/, ㅢ/ɨi/’와 대응되며, 東國正韻, 訓蒙字會, 全韻玉篇에서는 韻母 ‘/ɨk/’과 대응된

다.

셋째, 曾攝 開口 三等에 속하는 글자는 中原音韻, 四聲通解, 普通話에서는 韻母

‘/iəŋ/, ​​/iŋ/, /əŋ/’과 대응되며, 東國正韻, 訓蒙字會, 全韻玉篇에서는 韻母 ‘​​/iŋ/,

/ɨŋ/, /ɨŋ/’과 대응된다.
넷째, ‘德・職’韻은 入聲韻에 속하며, 中原音韻에서 운미 /-k/가 탈락하여 四聲通解
와 普通話에서도 운미 /-k/가 소실되었다. 반면, 東國正韻, 訓蒙字會, 全韻玉篇에서

字
例 攝

上古音 中古音
反切 中原

音韻
東國
正韻 

四聲
通解

訓蒙
字會

全韻
玉篇 普通話韻

部 董同龢 廣韻 董同龢

黑 曾 之 m̥uə̂k 曾開一入德曉次清 xək 呼北 xei ·흑 희 흑 흑 xei¹

烝⁺ 曾 蒸 cjəŋ 曾開三平蒸章全清 tɕjəŋ 煮仍 tʂiəŋ 
·   증 tʂəŋ¹

升 曾 蒸 ɕjəŋ 曾開三平蒸書全清 ɕjəŋ 識蒸 ʂiəŋ    승 ʂəŋ¹
膺 曾 蒸 ʔjəŋ 曾開三平蒸影全清 ʔjəŋ 於陵 iəŋ    응 iŋ¹

烝⁺ 曾 曾開三去證章全清 tɕjəŋ 諸應 tʂiəŋ 
·   증 tʂəŋ¹

棘 曾 之 kjək 曾開三入職見全清 kjək 紀力 ki
·극
·쁙 
·격

기 극 극 tɕi²

億 曾 之 ʔjək 曾開三入職影全清 ʔjək 於力 ·
  억 억 i⁴

式 曾 之 ɕjək 曾開三入職書全清 ɕjək 賞職 ·식 
·싱  식 식 ʂʅ⁴

職 曾 之 ȶjək 曾開三入職章全清 tɕjək 之翼 ·직  직 직 tʂʅ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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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운미 /-k/가 보존되어 있다.

다섯째, 梗攝, 曾攝은 廣韻에서 통합되었지만, 梗攝의 경우 대부분 中原音韻, 四聲
通解, 普通話가 ‘/iəŋ/, /iŋ/, /iŋ/’으로 대응되는 반면, 曾攝의 경우 대부분 ‘/iəŋ/, ​​/iŋ/,
/əŋ/’으로 대응된다. 한국 한자음의 경우도 梗攝, 曾攝이 각각 ‘/iəŋ/, /ɨŋ/’으로, 曾攝의
경우 개음 /i-/가 탈락된 형태로 정착되었다.

<표43>에서 曾攝에 해당하는 ‘黑(희)’는 中原音韻, 普通話에서 ‘/xei/’로 일치하지만, 
四聲通解는 ‘희’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崔世珍이 음을 기록할 당시 ‘黑’의 韻母를 ‘ㅢ

/ɨi/’로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東國正韻, 訓蒙字會, 全韻玉篇은 ‘/ɨk/’으로 中古音

의 韻母 /ək/을 그대로 반영하였다.

4. 宕攝

<표44>

字
例 攝

上古音 中古音
反切 中原

音韻
東國
正韻 

四聲
通解

訓蒙
字會

全韻
玉篇 普通話韻

部 董同龢 廣韻 董同龢

廊 宕 宕開一平唐來次濁 lɑŋ 魯當  랑 랑 랑 laŋ²

湯 宕 宕開一平唐透次清 tʰɑŋ 吐郎 tʰaŋ

·
·

,
,  탕, 

샹 tʰaŋ¹

倉 宕 陽 tsʰɑŋ 宕開一平唐清次清 tsʰɑŋ 七岡 tsʰaŋ 
·  창 창 tsʰaŋ¹

行 宕 陽 ɤɑŋ 宕開一平唐匣全濁 ɤɑŋ 胡郎 xaŋ
,
:
·
·

  항
힝 xaŋ²

房 宕 宕開一平唐並全濁 bʰɑŋ 步光 ph uaŋ  , 방 방 pʰaŋ²
剛 宕 陽 kɑŋ 宕開一平唐見全清 kɑŋ 古郎 kaŋ    강 kaŋ¹

堂 宕 陽 dʰɑŋ 宕開一平唐定全濁 dʰɑŋ 徒郎 tʰaŋ   당 당 tʰaŋ²
鴦
⁺ 宕 宕開一平唐影全清 ʔɑŋ 烏郎 iaŋ    앙 iaŋ¹

襠 宕 宕開一平唐端全清 tɑŋ 都郎 taŋ    당 taŋ¹

囊 宕 陽 nɑŋ 宕開一平唐泥次濁 nɑŋ 奴當 naŋ 
   낭 naŋ²

桑 宕 陽 sɑŋ 宕開一平唐心全清 sɑŋ 息郎 saŋ    상 saŋ¹

蟒 宕 宕開一上蕩明次濁 mɑŋ 模朗 : 망  망 maŋ³

葬 宕 陽 tsɑŋ 宕開一去宕精全清 tsɑŋ 則浪 tsaŋ ·   장 tsaŋ⁴

盎⁺ 宕 陽 ʔɑŋ 宕開一去宕影全清 ʔɑŋ 烏浪 aŋ :
·   앙 aŋ⁴

湯⁺ 宕 宕開一去宕透次清 tʰɑŋ 他浪 tʰaŋ  ,  탕, tʰaŋ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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字
例 攝

上古音 中古音
反切 中原

音韻
東國
正韻 

四聲
通解

訓蒙
字會

全韻
玉篇 普通話韻

部 董同龢 廣韻 董同龢

·
·

,
샹

盎 宕 陽 ʔɑŋ 宕開一上蕩影全清 ʔɑŋ 烏朗 aŋ :
·   앙 aŋ⁴

幕 宕 魚 muɑk 宕開一入鐸明次濁 mɑk 慕各 muɑk
·막
·멱
·만

 막 막 mu

鍔 宕 宕開一入鐸疑次濁 ŋɑk 五各 ·  악 악 ɤ⁴

惡⁺ 宕 魚 ʔɑk 宕開一入鐸影全清 ʔɑk 烏各 ʔɑk
·

·
·

 악 오, 
악 ɤ⁴

索⁺ 宕 魚 sɑk 宕開一入鐸心全清 sɑk 蘇各 sɑu ·
·삭  삭 삭  suo³

博 宕 魚 puɑk 宕開一入鐸幫全清 pɑk 補各 pɑu ·박  박 박 po²

膊 宕 魚 pʰuɑk 宕開一入鐸滂次清 pʰɑk 匹各 ·박 
·팍 , 박 박 pʰo⁴

鶴 宕 宵 ɤɔ̂k2 宕開一入鐸匣全濁 ɤɑk 下各 xɔ ·  학 학 xɤ⁴
閣 宕 魚 kɑk 宕開一入鐸見全清 kɑk 古落 kɑu ·각  각 각 kɤ²

惡 宕 魚 ʔɑk 宕開一入鐸影全清 ʔɑk 烏各 ʔɑk
·

·
·

今
俗 악 오, 

악 ɤ⁴

錯⁺ 宕 魚 tsʰɑk 宕開一入鐸清次清 tsʰɑk 倉各 tsʰu ·착 
·총  착 조, 

착 tsʰu⁴

昨 宕 魚 dzʰɑk 宕開一入鐸從全濁 dzʰɑk 在各 ·짝  작 작 tsuo²

度⁺ 宕 魚 dʰɑk 宕開一入鐸定全濁 dʰɑk 徒落 tu ·딱
·똥  도 도, 

탁 tuo²

酪 宕 宕開一入鐸來次濁 lɑk 盧各 lɑu ·락  락 락 lau⁴

香 宕 陽 xjaŋ 宕開三平陽曉次清 xjɑŋ 許良 xiaŋ ·
·   향 ɕiaŋ¹

房 宕 陽 b jhuaŋ 宕開三平陽奉全濁 bʰjuɑŋ 符方 ph uaŋ   방 방 faŋ²

鴦 宕 陽 ʔjaŋ 宕開三平陽影全清 ʔjɑŋ 於良 iaŋ    앙 iaŋ¹

梁 宕 陽 ljaŋ 宕開三平陽來次濁 ljɑŋ 呂張 liaŋ    량 liaŋ²

攘⁺ 宕 陽 ȵjaŋ 宕開三平陽日次濁 ȵjɑŋ 汝陽

:


  양, 
녕 ʐaŋ³

陽 宕 陽 djaŋ 宕開三平陽以次濁 0jɑŋ 與章 iaŋ    양 iaŋ²

仰⁺ 宕 陽 ŋjaŋ 宕開三上養疑次濁 ŋjɑŋ 魚兩 ŋiaŋ

:
·

  앙 iaŋ³

網 宕 宕開三上養微次濁 mjuɑŋ 文兩 ʋuaŋ   망 uaŋ³

攘⁺ 宕 宕開三上養日次濁 ȵjɑŋ 如兩

:


  양, 
녕 ʐaŋ³

紡 宕 陽 p jhuaŋ 宕開三上養敷次清 pʰjuɑŋ 妃兩 :   방 faŋ³

仰 宕 宕開三去漾疑次濁 ŋjɑŋ 魚向 ŋiaŋ

:
·

  앙 iaŋ³

攘 宕 陽 ȵjaŋ 宕開三去漾日次濁 ȵjɑŋ 人㨾

:


  양, 
녕 ʐaŋ⁴

藥 宕 宕開三入藥以次濁 0jɑk 以灼 iau ·약
·샥  약 약 iau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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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4>를 통하여 宕攝에 해당하는 韻母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첫째, 宕攝은 廣韻의 ‘唐・蕩・宕・陽・養・漾・鐸・藥’韻을 포함하며, 牙音系 운미를

취하는 陽聲韻이다.

둘째, 宕攝 開口 一等에 속하는 글자는 中原音韻, 東國正韻, 四聲通解, 訓蒙字會
, 全韻玉篇, 普通話에서 韻母 ‘/aŋ/’과 대응된다.
셋째, 宕攝 開口 三等에 속하는 글자는 中原音韻, 東國正韻, 四聲通解, 訓蒙字會

, 全韻玉篇, 普通話에서 韻母 ‘/iaŋ/’과 대응된다.
넷째, ‘鐸・藥’韻은 入聲韻에 속하며, 中原音韻에서는 운미 /-k/가 ‘ㅸ’로 표기되었으며,
普通話에서는 소실되었다. 東國正韻, 訓蒙字會, 全韻玉篇에서는 운미 /-k/가 보존되

어 있다.

다섯째, 開口 三等에 속하는 ‘房(​​), 仰(​​), 網(​​), 紡(​​)’은 細音인데도 불구하고 中
原音韻, 東國正韻, 四聲通解, 訓蒙字會, 全韻玉篇, 普通話에서 洪音인 ‘/aŋ/’으로

나타난다.

여섯째, ‘惡()’은 四聲通解의 正音이 ‘’으로, 俗音이 ‘’으로 나타난다. 四聲通解
의 正音에서 ‘藥’韻(中古 ‘藥, 鐸, 覺’)에 해당하는 글자는 終聲이 ‘ㅸ’97)으로 표기되었는데,

‘惡’은 漢語 中古音에서 ‘鐸’韻에 속해 있어 正音이 ‘’으로 나타난다. 俗音은 終聲이 ‘ㆆ’로
나타나 俗音에서도 입성의 흔적을 확인해 볼 수 있으며, 普通話에서는 입성이 완전히 소

실된 ‘/ɤ/’로 나타난다.
四聲通解의 正音에서는 약운(藥韻)에 해당하는 글자만 終聲을 ‘ㅸ’으로 표기했고, 俗音

에서는 일부 입성자의 글자만 終聲을 ‘ㆆ’으로 표기했는데, 終聲 ‘ㆆ’이 四聲通解보다 먼

97) 입성 운미는 일반적으로 중화적 약화에 이어 영(zero)으로 탈락하는 것이지만, 약운(藥韻)에 있어서는 

대개의 입성 운미가 近代音 이후 운미 /-u/로 변화하였다. 四聲通解의 저본인 洪武正韻譯訓의 終聲 

표기를 살펴보면, 운미 /-u/의 正音 표음에는 제12 소운(蕭韻), 제13 효운(爻韻), 제19 우운(尤韻)에서와 

같이 ‘ㅱ’을 사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음가를 지정한 약운(藥韻)의 俗音 終聲의 표음에 ‘ㅱ’을 

사용하지 않고 굳이 ‘ㅸ’을 사용한 것은 원래의 正音이 입성운으로서 전청음 계열에 속하기 때문에 俗音 

終聲의 표음에 있어서도 전청음으로 분류되는 ‘ㅸ’을 사용한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ㄱ, ㄷ, ㅂ’ 및 ‘ㆆ’

과 함께 終聲에 있어서 전청음 계열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洪武正韻譯訓에

서 終聲 표기에 쓰인 ‘ㅱ’과 ‘ㅸ’은 그 음성적 가치에 있어서 다름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김무림, 홍무정

운역훈, 신구문화사, 2006, 61쪽. 

字
例 攝

上古音 中古音
反切 中原

音韻
東國
正韻 

四聲
通解

訓蒙
字會

全韻
玉篇 普通話韻

部 董同龢 廣韻 董同龢

弱 宕 宵 ȵjɔk 宕開三入藥日次濁 ȵjɑk 而灼 ɽiɔ ·  약 약 ʐuo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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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쓰인 동일저자의 飜譯老乞大朴通事에서 이미 소실되어 있으므로, 四聲通解의 俗音

에서 일부 입성자의 終聲을 ‘ㆆ’로 표시한 것은 洪武正韻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였기 때문98)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다.

<표44>에서 宕攝에 해당하는 ‘酪’은 中原音韻에서 ‘/lɑu/’로, 四聲通解에서 ‘​​’으로,

普通話는 ‘/lau/’로 나타난다. 七音略(11세기)에서 宕攝의 ‘藥, 鐸’韻을 效攝에 대응시켰는

데,99) 中原音韻, 四聲通解, 普通話에서 七音略 이후 ‘酪’의 입성이 소실된 한자음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東國正韻, 訓蒙字會, 全韻玉篇에서는 中古音 ‘/lɑk/’을
그대로 반영하여 ‘락’으로 나타난다.

5. 江攝

<표45>

<표45>를 통하여 江攝에 해당하는 韻母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첫째, 江攝은 廣韻의 ‘江・絳・覺’韻을 포함하며, 牙音系 운미를 취하는 陽聲韻이다.
둘째, 江攝 開口 二等에 속하는 글자는 中原音韻, 四聲通解, 普通話에서 韻母 ‘/ɔŋ/,

/aŋ/, /aŋ/’과 대응된다.

98) 이재돈, ｢四聲通解에 반영된 16세기 중국어 음계 연구｣, 중국어문학지 1, 중국어문학회, 1994, 

300쪽.

99) 宕섭의 입성자들은 현대 표준 중국어에서 입말 어음인 구어음과 글말 어음인 독서음의 두 가지 독음을 

갖는데, 절운지장도에 이 입성자들이 수록된 상황에서 이 글자들이 두 가지 독음을 갖게 된 근거를 찾

을 수 있다. 宕섭의 입성자들은 현대 구어음으로는 모두 韻母가 –au이고 독서음으로는 -ɔ 또는 -ə 계통

의 韻母를 갖는다. 落, 惡, 脚, 角, 覺 등의 글자들을 예로 들 수 있다. 절운지장도에서 效섭의 韻母는 

ɑu, au, iau이므로 宕섭 입성자가 效섭에 수록된 것은 구어음에서는 입성 운미가 소실되었을 가능성을 

보여 주는 예이다. ɑu, au, iau에 입성 운미가 있었다면 ɑuk, auk, iauk(또는 ɑuʔ, auʔ, iauʔ)인데, 이 경

우 운미가 둘이 되므로 당시 중국어의 음절 구조에 맞지 않는다. 칠음략에서 宕섭의 글자인 藥, 鐸운을 

效섭에 대응시킨 것은 구어음에서 입성 운미의 소실이 칠음략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음을 의미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김태경, 중국어 음운학, 학고방, 2014, 17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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邦 江 東 puŋ 江開二平江幫全清 pɔŋ 博江 pɔŋ  방  방 paŋ¹
巷 江 東 ɤuŋ 江開二去絳匣全濁 ɤɔŋ 胡絳 xiaŋ ·   항 ɕiaŋ⁴

學 江 幽 ɤok 江開二入覺匣全濁 ɤɔk 胡覺 xiɔ
·
·
·

  학 ɕye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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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覺’韻은 入聲韻에 속하며, 中原音韻에서는 운미 /-k/가 ‘ㅸ’로 표기되었으며, 普

通話에서는 소실되었다. 東國正韻, 訓蒙字會, 全韻玉篇에서는 운미 /-k/가 보존되어

있다.

넷째, ‘巷(​​), 學(​​)’은 開口 二等에 속하는데도 불구하고 개음 /i-/가 나타난다. 開口

二等의 聲母가 牙・喉音에 해당하는 글자들에서 개음 /i-/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四聲
通解가 중국 한자음을 충실히 반영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45>에서 江攝에 해당하는 ‘學’은 中古音에서 ‘/ɤɔk/’으로, 中原音韻에서 ‘/xiɔ/’로, 
四聲通解에서 ‘​​’으로, 普通話는 ‘/ɕye/’로 나타난다. 漢語 中古音의 ‘/ɔk/’은 中原音韻에
서 입성이 소실되고 개음 /i-/가 추가되어 ‘/iɔ/’가 되었다. 四聲通解는 ‘’로 나타나는데,
현재 학자들 대부분이 終聲 표기로 사용된 ‘ㅸ’의 음가를 ‘/-u/’로 추정하고 있어, ‘’는

/iau/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100) 宕攝의 入聲 開口 三等은 普通話에서 ‘/uo/, /au/, /ye/,

/iau/’로 발음되는데,101) 四聲等子에서부터 宕攝과 江攝이 병합된 것으로 보아, ‘學(​​)’

또한 普通話에서 韻母가 ‘/ye/’로 발음되는 것으로 보인다.

6. 山攝

<표46>

100) 四聲通解 凡例에서 “藥韻 종성에서만은 그 소리가 效韻과 흡사해서 蒙韻에서는 -ㅱ를 사용하였

고, 四聲通考에서는 -ㅸ을 사용하였으니, 지금 四聲通考를 따라 -ㅸ을 사용하도록 한다.”라고 한 대

목은 상당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운미 종성에 사용된 -ㅸ의 실제 음가가 -ㅱ오 상근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飜譯老乞大・朴通事 凡例 “ㅱㅸ爲終聲”條에 따르면 “ㅱ는 본래 ‘ㅜ・ㅗ’와 같

은 소리는 아니지만, 蕭・爻韻의 (종성) -ㅱ는 마치 ‘ㅗ’와 같이 발음되고, 尤韻의 (종성) -ㅱ는 마치 爻

(效)韻의 ‘ㅜ’와 같이 발음된다.”고 하였으며, 諺文志에서도 “藥韻에서는 마치 ‘ㅗ’와 ‘ㅛ’로 각각 발음

된다.”라고 한 것을 보면, 藥韻의 운미에 사용된 -ㅸ의 음가는 “ㅗ/-o/”에 가까웠을 것으로 판단된다. 주

성일, 四聲通解 入聲韻의 今俗音 考察, 중국문학연구 37, 한국중문학회, 2008, 398-399쪽.

101) 陳新雄, 廣韻硏究, 學生書局, 2004, 58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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干 山 元 kɑn 山開一平寒見全清 kɑn 古寒 kan
간 
·
·

건 간 간 kan¹

珊 山 元  sɑn 山開一平寒心全清 sɑn 蘇干 san 산 
 산 산 ʂan¹

看⁺ 山 元 kʰɑn 山開一平寒溪次清 kʰɑn 苦寒 kʰan 칸
·칸 컨 간 간 kʰan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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灘 山 元 tʰɑn 山開一平寒透次清 tʰɑn 他干 tʰan 탄
·탄 탄 탄 탄 tʰan¹

欄 山 山開一平寒來次濁 lɑn 落干 lan 란 란 란 lan²

彈⁺ 山 元 dʰɑn 山開一平寒定全濁 dʰɑn 徒干 tan 딴
·딴 딴 탄 탄 tʰan²

汗⁺ 山 元 ɤɑn 山開一平寒匣全濁 ɤɑn 胡安 xan 
·  한 한 xan²

丹 山 元 tɑn 山開一平寒端全清 tɑn 都寒 tan 단 단 단 단 tan¹
傘 山 山開一上旱心全清 sɑn 蘇旱 san :산  산 산 san³

攤 山 山開一平寒透次清 nuɑn 奴但 ·난
탄

난,
탄 탄 난

탄 nan⁴

看 山 元 kʰɑn 山開一去翰溪次清 kʰɑn 苦旰 kʰan 칸
·칸 컨 간 간 kʰan⁴

案 山 元 ʔɑn 山開一去翰影全清 ʔɑn 烏旰 an ·  안 안 an⁴
岸 山 元 ŋɑn 山開一去翰疑次濁 ŋɑn 五旰 an ·  안 안 an⁴

彈 山 元 dʰɑn 山開一去翰定全濁 dʰɑn 徒案 tan 딴
·딴 딴 탄 탄 tan⁴

攤⁺ 山 山開一去翰泥次濁 nɑn 奴案 ·난
탄

난
탄 탄 난

탄 nan⁴

汗 山 元 ɤɑn 山開一去翰匣全濁 ɤɑn 侯旰 xan 
·  한 한 xan⁴

割 山 祭 kɑt 山開一入曷見全清 kɑt 古達 kɔ · 거 할 갈俗
할 kɤ¹

薘 山 山開一入曷定全濁 dʰɑt 唐割 따 달 달 ta²

撻 山 祭 tʰɑt 山開一入曷透次清 tʰɑt 他達 ta · 타 달 달 tʰa⁴

渴 山 祭 kʰɑt 山開一入曷溪次清 kʰɑt 苦曷 kʰɔ
·
·
·캥

커 갈 갈, 
걸 kʰɤ³

盞 山 山開二上產莊全清 tʃæn 阻限 tʂan :잔  잔 잔 tʂan³

瓣 山 元 bʰuæn 山開二去襉並全濁 bʰæn 蒲莧 puan 빤
·빤 빤 판 판 pan⁴

涎⁺ 山 元 zjæn 山開三平仙邪全濁 zjæn 夕連 siɛn   연 션正
연 ɕian²

便⁺ 山 元 bjuæn 山開三平仙並全濁 bʰjæn 房連 piɛn 뼌 
·뼌 뼌 편 편, 변 pʰian²

煎⁺ 山 元 tsjæn 山開三平仙精全清 tsjæn 子仙 tsiɛn
젼 
:젼 
·젼

 젼 젼 tɕian¹

扇⁺ 山 山開三平仙書全清 ɕjæn 式連 ʂiɛn 션 
·션  션 션 ʂan⁴

筵 山 元 djæn 山開三平仙以次濁 0jæn 以然 iɛn 연 연 연 연 ian²

乾 山 元 ɡʰjan 山開三平仙羣全濁 ɡʰjæ̆n 渠焉 kʰiɛn 껀 
간 껸 건 건, 

간 tɕʰian²

蓮
⁺ 山 山開三上獮來次濁 ljæn 力展 liɛn 련 련 련 련 lian³

善 山 元 ʑjæn 山開三上獮禪全濁 ʑjæn 常演 ʂiɛn :쎤 
·쎤  션 ʂan⁴

戰 山 元 ȶjæn 山開三去線章全清 tɕjæn 之膳 tʂiɛn ·젼  젼 젼 tʂan⁴

扇⁺ 山 元 ɕjæn 山開三去線書全清 ɕjæn 式戰 ʂiɛn  션 
·션  션 션 ʂan⁴

煎⁺ 山 元 tsjæn 山開三去線精全清 tɕian⁴ 子賤 tsiɛn
젼 
:젼 
·젼

 젼 젼 tɕian¹

便 山 元 b jhuæn 山開三去線並全濁 bʰjæn 婢面 piɛn  뼌 
·뼌 뼌 편 편, 변 pian⁴

面 山 元 mjuæn 山開三去線明次濁 mjæn 彌箭 miɛn ·면 면 면 면 mian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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鼈 山 祭 b jhuæt 山開三入薛幫全清 pjæt 并列 piɛ · 벼 별 별 pie¹

蛚 山 祭 ljæt 山開三入薛來次濁 ljæt 良辥 · 려 렬 렬 lie⁴

滅 山 祭 mjuæt 山開三入薛明次濁 mjæt 亡列 miɛ · 며 멸 멸 mie⁴
傑 山 祭 ɡʰjat 山開三入薛羣全濁 ɡʰjæ̆t 渠列 kiɛ · 껴 걸 걸 tɕie²
天 山 山開四平先透次清 tʰiɛn 他前 tʰiɛn 텬 텬 텬 텬 tʰian¹

田 山 真 dʰien 山開四平先定全濁 dʰiɛn 徒年 tʰiɛn 뗜
·뗜 뗜 뎐 뎐 tʰian²

蝙 山 元 piuæn 山開四平先幫全清 piɛn 布玄 변 변 편 편 pian¹

烟 山 山開四平先影全清 ʔiɛn 烏前 
  연 연 ian¹

賢 山 真 ɤien 山開四平先匣全濁 ɤiɛn 胡田 xiɛn   현 현 ɕian²

年 山 真 nien 山開四平先泥次濁 niɛn 奴顛 niɛn 년 년 년 년 nian²

前 山 元 dz ihæn 山開四平先從全濁 dzʰiɛn 昨先 tsh iɛn :젼 
쪈  젼 젼 tɕʰian²

千 山 真 tsʰien 山開四平先清次清 tsʰiɛn 蒼先 tsh iɛn 쳔  쳔 쳔 tɕʰian¹

蓮 山 元 liæn 山開四平先來次濁 liɛn 落賢 liɛn 련 련 련 련 lian²

趼 山 元 kiæn 山開四上銑見全清 kiɛn 古典 :견 견 견 tɕian³

典 山 文 tiən 山開四上銑端全清 tiɛn 多殄 tiɛn :뎐 
:뗜 뎐 뎐 뎐 tian³

洗⁺ 山 文 siən 山開四上銑心全清 siɛn 蘇典 si :션 
:솅  셰 셰 션 ɕian³

鐵 山 山開四入屑透次清 tʰiɛt 他結 tʰiɛ · 텨 텰 텰 tʰie³

跌 山 脂 dʰiet 山開四入屑定全濁 dʰiɛt 徒結 tiɛ · 뗘 딜 뎔俗
딜 tie¹

潘 山 元 pʰuɑn 山合一平桓滂次清 pʰuɑn 普官 ph uɔn 판
펀

풘俗
펀 번 번, 

반 pʰan¹

芄 山 元 ɤuɑn 山合一平桓匣全濁 ɤuɑn 胡官   환 환 uan²
盤 山 元 bʰuɑn 山合一平桓並全濁 bʰuɑn 薄官 ph uɔn 빤 뿬  반 pʰan²
酸 山 元 suɑn 山合一平桓心全清 suɑn 素官 suɔn 솬  산 산 suan¹
豌 山 山合一平桓影全清 ʔuɑn 一丸 uɔn   완 완 uan¹
饅 山 山合一平桓明次濁 muɑn 母官 muɔn 만 뭔 만 만 man²
鑽⁺ 山 山合一平桓精全清 借官 tsuɔn ·좐  찬 찬 tsuan¹
卵 山 元 luɑn 山合一上緩來次濁 luɑn 盧管 luɔn :롼 뤈 란 란 luan³

暖 山 山合一上緩泥次濁 nuɑn 乃管 nuɔn :놘   
훤 눤 난 nuan³

鑽⁺ 山 元 tsuɑn 山合一去換精全清 tsuɑn 子筭 tsuɔn ·좐  찬 찬 tsuan⁴

濊⁺ 山 山合一入末曉次清 xuɑt 呼括
·
·
·

훠 예
외正
회, 

예,활
xuo⁴

斡 山 祭 ʔuɑt 山合一入末影全清 ʔuɑt 烏括 ·
:관

俗
音,

권
알

관正
간,
알

uo⁴

沫 山 祭 muɑt 山合一入末明次濁 muɑt 莫撥 muɔ · 뭐 말 말 mo⁴
醱 山 山合一入末滂次清 pʰuɑt 普活 · 풔 발 발 pʰo¹
蠻 山 元 muan 山合二平刪明次濁 man 莫還 muan  만 만 만 만 man²
板 山 元 puan 山合二上潸幫全清 pan 布綰 puan :반 반 판 판 pan³
八 山 脂 pet 山合二入黠幫全清 pæt 博拔 pua · 바 팔 팔 pa¹

原 山 元 ŋjuăn 山合三平元疑次濁 ŋjuɐn 愚袁 iuɛn 
·  원 원 yan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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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6>을 통하여 山攝에 해당하는 韻母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첫째, 山攝은 廣韻의 ‘產・仙・刪・潸・寒・旱・翰・線・襉・屑・元・緩・換・末・
月・曷・桓・黠・薛’韻을 포함하며, 舌音系 운미를 취하는 陽聲韻이다.
둘째, 山攝 開口 一・二等에 속하는 글자는 中原音韻, 東國正韻, 訓蒙字會, 全韻
玉篇, 普通話에서는 韻母 ‘/an/’과 대응되며, 四聲通解에서는 韻母 ‘/an/’과 ‘/ən/’
이 혼용된다.

셋째, 山攝 開口 三・四等에 속하는 글자는 中原音韻, 東國正韻, 四聲通解, 訓蒙
字會, 全韻玉篇, 普通話에서 韻母 ‘/iən/’과 대응된다.
넷째, 山攝 合口 一等에 속하는 글자는 中原音韻, 東國正韻, 訓蒙字會, 全韻玉篇

, 普通話에서는 韻母 ‘/uan/’, ‘/an/’과 대응되며, 四聲通解에서는 韻母 ‘/uən/’과
대응된다.

다섯째, 山攝 合口 二等에 속하는 글자는 中原音韻, 東國正韻, 四聲通解, 訓蒙字
會, 全韻玉篇, 普通話에서 韻母 ‘/an/’과 대응되고, 山攝 合口 三等에 속하는 글자는 
中原音韻, 東國正韻, 訓蒙字會, 全韻玉篇 普通話에서는 韻母 ‘/uən/’과 대응되며,

四聲通解에서는 韻母 ‘/iuən/’과 대응된다.
여섯째, 山攝 合口 四等에 속하는 글자는 中原音韻, 東國正韻, 四聲通解의 韻母

‘/iuən/’과 대응되고, 訓蒙字會, 全韻玉篇 普通話에서는 韻母 ‘/iən/’과 대응된다.
일곱째, ‘曷・月・薛・屑・末・黠・屑’韻은 入聲韻에 속하며, 中原音韻에서 입성 운미

/-t/가 탈락하여 四聲通解와 普通話에서도 운미 /-t/가 소실된 음이 반영되었다. 반면, 
東國正韻에서는 입성 운미 /-t/를 以影補來 ‘ㅭ’로 終聲을 표기했고 訓蒙字會, 全韻玉
篇에서는 ‘ㄹ’로 終聲을 표기했다.
여덟째, 山攝 開口 一等에 속하는 글자들은 입성자를 제외하고 四聲通解에서 韻母가

‘’과 ‘’이 혼용된다. 이는 漢語 中古音의 주요원음 ‘/ɑ/’가 普通話의 주요원음 ‘/a/’로 합

류되는 과정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中原音韻에서는 이미 寒韻이 刪韻에 합류되어

字
例 攝

上古音 中古音
反切 中原

音韻
東國
正韻 

四聲
通解

訓蒙
字會

全韻
玉篇 普通話韻

部 董同龢 廣韻 董同龢

玄 山 真 ɤiuen 山合四平先匣全濁 ɤiuɛn 胡涓 xiuɛn  
·  현 현 ɕyan²

淵 山 真 ʔiuen 山合四平先影全清 ʔiuɛn 烏玄 iuɛn   연 연 yan¹

穴 山 脂 ɤiuet 山合四入屑匣全濁 ɤiuɛt 胡決 xiɛ ·
·  혈 혈 ɕye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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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a/’로 나타난다.

아홉째, 山攝 合口 四等에 해당하는 韻母는 ‘’으로 나타난다. 기존 연구에서 唐作藩이

韻母 ‘’에 대해 설명한 바가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四聲通解에서 合口 四等에 속하는 글자는 韻母가 ‘’로 나타나는데, 역대로

이 음을 재구한 학자들은 한결같이 표기를 그대로 적용하여 ‘/iuiən/’으로 轉寫하

였다. 그러나 과거의 중국 한자음을 재구한 중국인 학자를 비롯한 대부분의 학자

들은 이런 음을 재구한 적이 없으며, 현재 중국어 방언에도 이런 음은 없다. 韻

母가 ‘’의 표기는 崔世珍이 四聲通解를 편찬할 당시 참고한 蒙古字韻 음을
반영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蒙古字韻에는 ‘’에 대응하는 것으로 ‘ṷėn’과

‘ėon’이 있다. ‘ṷėn’에서 ‘ṷ’는 遮韻의 ‘ㆊ’의 대응음에도 쓰인 것으로, 이 두 韻

에서 ‘ṷ’는 분명 ‘ju’를 나타내는 것이고, ‘ė’은 ‘jə’를 나타내는 것이다. 따라서, 
四聲通解에서 보이는 韻母 ‘’은 蒙古字韻에 수록된 또 다른 표음문자로 쓰

인 병음을 그대로 전사했을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102) 

<표46>에서 董同龢의 漢語 中古音의 추정음과 中原音韻의 추정음을 살펴보면 韻母가

‘/iuɛn/’인 것을 확인 할 수 있어, 唐作藩은 당시 董同龢의 추정음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唐作藩이 四聲通解의 ‘’에 대해서 蒙古字韻의 ‘ṷ(ju)’와 ‘ė(jə)’를 轉寫

한 것이라고 짐작한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열째, 中古音, 中原音韻, 普通話의 入聲 변화를 살펴보면 山攝 開口 一等의 入聲은

‘/ɑt/, /ɔ/, /ɤ/’로, 開口 三・四等의 入聲은 ‘/jæt/, /iɛ/, /ie/’로, 合口 一等의 入聲은 ‘/uɑt/,
/uɔ/, /o/’로, 合口 四等의 入聲은 ‘/iuɛt/, /Iɛ/, /ye/’로 변화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46>에서 山攝에 해당하는 ‘沫(뭐)’은 中古音에서 ‘/muɑt/’으로, 中原音韻에서
‘/muɔ/’로, 四聲通解에서 ‘뭐’로, 普通話는 ‘/mo/’로 나타나 漢語 中古音의 合口의 성격이

잘 반영되어 있다. 반면, 東國正韻에서는 ‘​​’로 , 訓蒙字會, 全韻玉篇은 ‘말’로 나타

나 合口의 성격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

102) 이종구, ｢四聲通解의 中國音正音 표기音의 재구｣, 중국언어연구 26, 한국중국언어학회, 2008, 

48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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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臻攝

<표47>

字
例 攝

上古音 中古音
反切 中原

音韻
東國
正韻 

四聲
通解

訓蒙
字會

全韻
玉篇 普通話韻

部 董同龢 廣韻 董同龢

根 臻 文 kə̂n 臻開一平痕見全清 kən 古痕 kən  근 근 근 kən¹

齦 臻 文 kʰə̂n 臻開一上很溪次清 kʰən 康很 kʰən
:

:콘

큰 근 은, 
 kʰən³

榛⁺ 臻 真 tsen 臻開二平臻莊全清 tʃ(j)en 側詵 tʂən 즌 
쯘


 진 진 tʂən¹

瑟 臻 脂 set 臻開二入櫛生全清 ʃ(j)et 所櫛 ʂï ·  슬 슬 sɤ⁴
民 臻 真 mjen 臻開三平真明次濁 mjen 彌鄰 miən 민 민 민 민 min²
螓 臻 臻開三平真從全濁 dzʰjen 匠鄰 찐  진 진 tɕʰin²
貧 臻 文 b jhuən 臻開三平真並全濁 bʰjĕn 符巾 pʰiən 삔 삔 빈 빈 pʰin²
辛 臻 真 sjen 臻開三平真心全清 sjen 息鄰 siən 신  신 신 ɕin¹

辰 臻 文 ʑjən 臻開三平真禪全濁 ʑjen 植鄰 ʈʂ ihən 씬 
 신 신 tʂʰən²

臣 臻 真 jjen 臻開三平真禪全濁 ʑjen 植鄰 ʈʂ ihən 씬  신 신 tʂʰən²
人 臻 真 ȵjen 臻開三平真日次濁 ȵjen 如鄰 ɽiən    인 ʐən²

身 臻 真 ɕjen 臻開三平真書全清 ɕjen 失人 ʂiən 신 
 신 신 ʂən¹

芹 臻 文 ɡʰjə̆n 臻開三平欣羣全濁 ɡʰjən 巨斤 kʰiən 끈 낀 근 근 tɕʰin²

珍 臻 真 tjen 臻開三平真知全清 ȶjen 陟鄰 tʂiən 딘  딘 진 tʂən¹

親⁺ 臻 真 tsʰjen 臻開三平真清次清 tsʰjen 七人 ʈʂ ihən  친 
·친  친 친 tɕʰin¹

銀 臻 文 ŋjən 臻開三平真疑次濁 ŋjĕn 語巾 ʈʂ ihən   은 은 in²

烟 臻 真 ʔjen 臻開三平真影全清 ʔjen 於真 
  연 연 in¹

麟 臻 真 ljen 臻開三平真來次濁 ljen 力珍 liən 린 린 린 린 lin²

巾 臻 文 kjən 臻開三平真見全清 kjĕn 居銀 kiən 근 긴 건 근俗
건 tɕin¹

津 臻 真 tsjen 臻開三平真精全清 tsjen 將鄰 tsiən 진  진 진 tɕin¹
昕 臻 文 xjə̆n 臻開三平欣曉次清 xjən 許斤 xiən 흔 힌 흔 흔 ɕin¹

賓 臻 真 pjen 臻開三平真幫全清 pjen 必鄰 piən 빈 빈  빈 pin¹

引 臻 真 djen 臻開三上軫以次濁 0jen 余忍 iən :인
·인 인 인 인 in³

燼 臻 臻開三去震邪全濁 zjen 徐刃 siən ·씬  신 신 tɕin⁴
櫬 臻 真 tsʰen 臻開三去震初次清 tʃʰjen 初覲 ·츤  친 츤 tʂʰən⁴

親⁺ 臻 臻開三去震清次清 tsʰjen 七遴 ʈʂ ihən  친 
·친  친 친 tɕʰiŋ⁴

引⁺ 臻 真 djen 臻開三去震以次濁 0jen 羊晉 iən :인 
·인 인 인 인 in³

疾 臻 脂 dzʰjet 臻開三入質從全濁 dzʰjet 秦悉 tsi ·  질 질 tɕi²

壹 臻 脂 ʔjet 臻開三入質影全清 ʔjet 於悉 ·  일 일 i¹

蟋⁺ 臻 臻開三入質心全清 sjet 息七 ·  실 실 ɕi¹ 

吃 臻 微 kjə̆t 臻開三入迄見全清 kjət 居乞 · 기 걸 글俗
흘 tʂʰʅ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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字
例 攝

上古音 中古音
反切 中原

音韻
東國
正韻 

四聲
通解

訓蒙
字會

全韻
玉篇 普通話韻

部 董同龢 廣韻 董同龢

七 臻 脂 tsʰjet 臻開三入質清次清 tsʰjet 親吉 tsʰi ·  칠 칠 tɕʰi¹

乞 臻 微 kʰjə̆t 臻開三入迄溪次清 kʰjət 去訖 ki ·
·킝 키 걸

긔, 
글俗
걸

tɕʰi

匹 臻 脂 pʰjet 臻開三入質滂次清 pʰjet 譬吉 pʰi · 피 필 필 pʰi³

蜜 臻 脂 mjet 臻開三入質明次濁 mjet 彌畢 mi · 미 밀 밀 mi⁴

櫍 臻 臻開三入質章全清 tɕjet 之日 ·  질 질 tʂʅ⁴

栗 臻 脂 ljet 臻開三入質來次濁 ljet 力質 li ·
· 리 률 률 li⁴

日 臻 脂 ȵjet 臻開三入質日次濁 ȵjet 人質 ɽi (·)   일 ʐʅ⁴

佛⁺ 臻 微 bʰjuə̆t *
臻開三入質並全濁 biet 薄宓 fu

fuɔ

·
·
·
·

삐 불 불, 
필 fu²,fo²

室 臻 脂 ɕjet 臻開三入質書全清 ɕjet 式質 ʂi ·  실 실 ʂʅ⁴

筆 臻 微 pjuət 臻開三入質幫全清 pjĕt 鄙密 pui ·
·녑 비 필 필 pi³

溢 臻 臻開三入質以次濁 0jet 夷質 i · 이 일 일 i⁴

尊 臻 文 tsuə̂n 臻合一平魂精全清 tsuən 祖昆 tsuən 존  존 존 tsuən¹

昏 臻 文 m̥uə̂n 臻合一平魂曉次清 xuən 呼昆 xuən 혼 훈 혼 혼 xuən¹

魂 臻 文 ɤuə̂n 臻合一平魂匣全濁 ɤuən 戶昆 xuən   흔 혼 xuən²

縕 臻 文 ʔuə̂n 臻合一平魂影全清 ʔuən 烏渾
,
:
·

, :온 온 uən¹

縕⁺ 臻 文 ʔuə̂n 臻合一平魂影全清 ʔuən 烏渾
,
:
·

, :온 온 uən¹

盆 臻 文 bʰuə̂n 臻合一平魂並全濁 bʰuən 蒲奔 ph uən 뽄 뿐 분 분 pʰən²

豚 臻 文 dʰuə̂n 臻合一平魂定全濁 dʰuən 徒渾 tʰuən 똔 
:똔 뚠 돈 돈 tʰuən²

門 臻 文 muə̂n 臻合一平魂明次濁 muən 莫奔 muən 몬 문 문 문 mən²

蹲 臻 文 dzh uə̂n 臻合一平魂從全濁 dzh uən 徂尊 tsh uən
쫀
쥰
츈


 준 준 tuən¹

孫 臻 文 suə̂n 臻合一平魂心全清 suən 思渾 suən 손 
·손  손 손 suən¹

噴⁺ 臻 文 pʰuə̂n 臻合一平魂滂次清 pʰuən 普魂 pʰuən 폰 
·폰 푼 분 분 pʰən¹

噴 臻 文 pʰuə̂n 臻合一去慁滂次清 pʰuən 普悶 pʰuən 폰 
·폰 푼 분 분 pʰən¹

寸 臻 文 tsʰuə̂n 臻合一去慁清次清 tsʰuən 倉困 tsh uən ·촌  촌 촌 tsʰuən⁴

卒⁺ 臻 微 tsuə̂t 臻合一入沒精全清 tsuət 臧沒 tsu
·
·
·
·





졸 졸 줄 tsu²

鶻⁺ 臻 微 kuə̂t 臻合一入沒匣全濁 ɤuət 戶骨 xu   골 홀,골 xu²

堗 臻 臻合一入沒定全濁 dʰuət 陀骨 · 뚜 돌 돌 tʰu¹
笏 臻 臻合一入沒曉次清 xuət 呼骨 xu · 후 홀 홀 xu⁴

鶻 臻 微 kuə̂t 臻合一入沒見全清 kuət 古忽 xu   골 홀,골 ku²

卒⁺ 臻 微 tsʰuə̂t 臻合一入沒清次清 tsʰuət 倉沒 tsu
·
·
·





졸 졸 줄 tsʰu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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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7>을 통하여 臻攝에 해당하는 韻母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첫째, 臻攝은 廣韻의 ‘痕・很・欣・慁・魂・諄・臻・真・軫・震・稕・文・吻・問・
質・迄・沒・櫛・術’韻을 포함하며, 舌音系 운미를 취하는 陽聲韻이다.
둘째, 臻攝 開口 一等에 속하는 글자는 中原音韻, 東國正韻, 四聲通解, 訓蒙字會

, 全韻玉篇, 普通話에서 韻母 ‘/ən/’과 대응된다.
셋째, 臻攝 開口 二等에 속하는 글자가 中原音韻, 東國正韻, 四聲通解, 普通話에서
는 韻母 ‘/ən/’과 대응되고, 訓蒙字會, 全韻玉篇에서는 韻母 ‘​​/in/’과 대응된다.
넷째, 臻攝 開口 三等에 속하는 글자는 中原音韻, 東國正韻, 四聲通解, 訓蒙字會

, 全韻玉篇, 普通話에서 韻母 ‘​​/in/’과 대응된다.
다섯째, 臻攝 合口 一等에 속하는 글자가 四聲通解에서 韻母 ‘​​/un/’과 대응되며, 中
原音韻, 東國正韻, 訓蒙字會, 全韻玉篇에서는 韻母 ‘​​/un/’과 ‘/on/’이 혼용된다.
여섯째, 臻攝 合口 三等에 속하는 글자가 中原音韻, 東國正韻, 四聲通解, 訓蒙字
會, 全韻玉篇에서 韻母 ‘​​/un/’과 ‘/iun/’이 섞여서 나타나는데, 四聲通解의 韻母는

대부분 ‘/iun/’에 속해 있다. 中古音의 韻母는 ‘/juən/’으로, 中原音韻의 韻母는 ‘/juən/’

字
例 攝

上古音 中古音
反切 中原

音韻
東國
正韻 

四聲
通解

訓蒙
字會

全韻
玉篇 普通話韻

部 董同龢 廣韻 董同龢

·
鵓 臻 臻合一入沒並全濁 bʰuət 蒲沒 뿌   po²

縕 臻 文 ʔjuə̆n 臻合三平文影全清 ʔjuən 於云
,
:
·

, :온 온 yn⁴

分 臻 文 pjuə̆n 臻合三平文非全清 pjuən 府文 fuən
·빤 
·뿐
분

, 분 분 fən¹

墳 臻 文 b jhuə̆n 臻合三平文奉全濁 bʰjuən 符分 fuən 뿐
:뿐  분 분 fən²

淪 臻 文 ljuən 臻合三平諄來次濁 ljuen 力迍 liuən 륜 룬 륜 륜,론 luən²
雲 臻 文 ɤjuə̆n 臻合三平文云次濁 ɤjuən 王分 iuən  윤 운 운 yn²
搵 臻 文 ʔjuə̆n 臻合三上吻影全清 ʔjuən 於粉 uən  온 uən⁴

墳⁺ 臻 文 b jhuə̆n 臻合三上吻奉全濁 bʰjuən 房吻 fuən 뿐
:뿐  분 분 fən⁴

問 臻 文 mjuə̆n 臻合三去問微次濁 mjuən 亡運 ʋuən  문 문 uən⁴
訓 臻 臻合三去問曉次清 xjuən 許運 xiuən ·훈 휸 훈 훈 ɕyn⁴
閏 臻 臻合三去稕日次濁 ȵjuen 如順 ɽiuən ·   뉸 ʐuən⁴

卒⁺ 臻 微 tsjuət 臻合三入術精全清 tsjuet 子聿 tsu
·
·
·
·





졸 졸 줄 tsu²

葎 臻 臻合三入術來次濁 ljuet 呂䘏 류 률 ly⁴

繘 臻 脂 ɡjuet 臻合三入術以次濁 0juet 餘律 · 유 휼 율 y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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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uən/’으로 나타나는데, 中原音韻은 개음 /i-/의 소실 과정을 반영하고 있다. 中原音
韻의 韻母가 ‘/juən/’인 글자는 普通話에서 ‘/yn/’으로 나타나고, 中原音韻에서 개음 /i-/

가 소실된 韻母는 普通話에서 ‘/uən/’으로 나타난다.
일곱째, ‘質・迄・沒・櫛・術’’韻은 入聲韻에 속하며, 中原音韻에서 입성 운미 /-t/가

탈락하여 四聲通解와 普通話에서도 운미 /-t/가 소실된 음이 반영되었다. 반면, 東國正
韻에서는 입성 운미 /-t/를 以影補來 ‘ㅭ’로 표기했고 訓蒙字會, 全韻玉篇에서는 ‘ㄹ’

로 표기했다.

여덟째, ‘分(​​,), 墳(), 問(​​)’은 合口 三等임에도 불구하고 聲母가 脣音이기 때문에

韻母가 ‘​​/un/’으로 나타난다.

아홉째, ‘淪’은 東國正韻에서 ‘론’으로 나타나고, 중국 한자음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

四聲通解에서는 合口에 해당하는 ‘룬’으로 나타난다.
열째, 東國正韻의 ‘/on/’에 해당되는 글자 중 四聲通解에서 운미 /-n/이 탈락된 글

자는 中古音을 충실히 따른 것으로 보인다.

열한째, 開口 三等에 해당하는 글자가 東國正韻에서 ‘ㅡ/ɨ/’로 읽히는 것을 볼 수 있다.

중국에서는 舌面音이 開口 三等에 속하고 舌尖音은 開口 一等에 속하지만, 한국에서는 주

요모음이 ‘ㅡ/ɨ/’인데 開口 三等과 開口 一等이 섞여 있다. 이로 보아, 한국어 ‘ㅡ/ɨ/’음의 성
격은 舌尖音과 舌面音 사이의 舌尖面元音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103)

<표47>에서 臻攝에 해당하는 ‘訓(휸)’은 中古音이 ‘/xjuən/’으로, 中原音韻은 /‘xiuən/’
으로, 四聲通解는 ‘휸’으로, 普通話는 ‘/ɕyn/’으로 나타나 韻母가 ‘/juən/, /iuən/, /iun/,
/yn/’으로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東國正韻, 訓蒙字會, 全韻玉篇은 韻母가

‘/un/’으로 개음 /i-/가 탈락된 형태가 반영되었다.

103) 국어의 현대 음운학에서 모음의 변별적 자질로서 ① 開口度, ② 舌的 位置, ③ 공명의 與否를 규칙으

로 세우고 있는데, 이 중 ‘ㅡ’ 모음에 대해서는 개구도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다. 즉 ‘ㅡ’ 音은 중설모음으

로서 舌의 상태가 ‘小縮’으로 조금 오물어진 단계적인 표현(ㅡ舌小縮而聲不深不淺)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근수, ｢중기국어의 “오/  /, / 우/  / ”에 대하여｣, 어문논집 13, 민족어문학회, 1971. 35-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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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咸攝

<표48>

字
例 攝

上古音 中古音
反切 中原

音韻
東國
正韻 

四聲
通解

訓蒙
字會

全韻
玉篇 普通話韻

部 董同龢 廣韻 董同龢

談 咸 談 dʰɑm 咸開一平談定全濁 dʰɑm 徒甘 tʰam 땀 땀 담 담 tʰan²

甘 咸 談 kɑm 咸開一平談見全清 kɑm 古三 kam 감
 감 감 감 kan¹

貪 咸 侵 tʰə̂m 咸開一平覃透次清 tʰAm 他含 tʰam 탐 탐 탐 탐 tʰan¹

坩 咸 咸開一平談溪次清 kʰɑm 苦甘 캄 감 kan¹

簪⁺ 咸 侵 tsə̂m 咸開一平覃精全清 tsAm 作含 tʂəm 
잠    tsan¹

簪⁺ 咸 *
咸開一平精全清 tsɒm 祖含 tʂəm 

잠    tsan¹

膽 咸 談 tɑm 咸開一上敢端全清 tɑm 都敢 tam :담 담 담 담 tan³

糝 咸 侵 sə̂m 咸開一上感心全清 sAm 桑感 sam :삼  참 삼 san³

蓋⁺ 咸 祭/
葉

kɑd/
kɑb 咸開一入盍見全清 kɑp 古盍 kai ·갱

·
개,

가, 개 버,합 
갑 kɤ³

榼 咸 葉 kʰɑp 咸開一入盍溪次清 kʰɑp 苦盍 ·캅 카 합 갑俗
합 kʰɤ¹

咂⁺ 咸 咸開一入合精全清 tsAp 子荅 tsa  잡 tsa¹

塔 咸 咸開一入盍透次清 tʰɑp 吐盍 tʰa ·탑 타 탑 탑 tʰa³

衫 咸 咸開二平銜生全清 ʃam 所銜 ʂam 삼  삼 삼 ʂan¹

歉 咸 咸開二平咸溪次清 kʰɐm 口咸 kh iɛm
·캄
:켬
·켬

켬 :겸 겸 
감 tɕʰian⁴

歉⁺ 咸 咸開二上豏溪次清 kʰɐm 苦減 kh iɛm
·캄
:켬
·켬

켬 :겸 겸 
감 tɕʰian⁴

歉⁺ 咸 談 kʰɐm 咸開二去陷溪次清 kʰɐm 口陷 kh iɛm
·캄
:켬
·켬

켬 :겸 겸 
감 tɕʰian⁴

潛⁺ 咸 侵 dz jhəm 咸開三平鹽從全濁 dzh jæm 昨鹽 tsh iɛm 쪔   쳠正
 tɕʰian²

占⁺ 咸 談 ȶjɐm 咸開三平鹽章全清 tɕjæm 職廉 tʂiɛm 졈 
·졈  졈 졈 tʂan¹

籤 咸 談 tsʰjɐm 咸開三平鹽清次清 ts jhæm 七廉 tsh iɛm 쳠  쳠 쳠 tɕʰian¹

鬵⁺ 咸 咸開三平鹽從全濁 dzh jæm 昨鹽 siəm 씸 
쪔  심 심 tɕʰin²

柑 咸 *咸開三平鹽群全濁 ɡiæm 其淹 kam 감 
껌 꼄 감 감 

겸 kan¹

檢 咸 談 kjɐm 咸開三上琰見全清 kjæm 居奄 :검 겸 검 검 tɕian³

潛⁺ 咸 咸開三去豔從全濁 dzh jæm 慈豔 tsh iɛm 쪔   쳠正
 tɕʰian²

占⁺ 咸 咸開三去豔章全清 tɕjæm 章豔 tsh iɛm 졈 
·졈  졈 졈 tʂan⁴

贍 咸 咸開三去豔禪全濁 ʑjæm 視隹 ʂiɛm ·쎰 
 셤 ʂan⁴

攝⁺ 咸 葉 ɕjɐp 咸開三入葉書全清 ɕjæp 書涉 ʂiɛ
·삽 
·녑 
·셥

 셥 셥 
녑 ʂɤ⁴

添 咸 咸開四平添透次清 tʰiɛm 他兼 tsh iɛm 텸 텸 텸 텸 tʰian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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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8>을 통하여 咸攝에 해당하는 韻母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첫째, 咸攝은 廣韻의 ‘談・覃・琰・敢・感・合・豏・咸・陷・鹽・豔・帖・忝・凡・
梵・盍・葉・乏’韻을 포함하며, 脣音系 운미를 취하는 陽聲韻이다.
둘째, 咸攝 開口 一・二等에 속하는 글자는 中原音韻, 東國正韻, 四聲通解, 訓蒙
字會, 全韻玉篇, 普通話에서 韻母 ‘/am/’과 대응되며, 普通話에서는 韻母 ‘/an/’과 대응
된다.

셋째, 咸攝 開口 三・四等에 속하는 글자는 中原音韻, 東國正韻, 四聲通解, 訓蒙
字會, 全韻玉篇에서 韻母 ‘/iəm/’과 대응되며, 普通話에서는 韻母 ‘/ian/’과 대응된다.
넷째, 入聲韻을 제외하고 咸攝의 운미 /-m/이 普通話에서 /-n/으로 변화된다.

다섯째, ‘盍・葉・乏’韻은 入聲韻에 속하며, 中原音韻에서 입성 운미 /-p/가 탈락하여

四聲通解와 普通話에서도 운미 /-p/가 소실된 음이 반영되었다. 반면, 東國正韻, 訓蒙
字會, 全韻玉篇에서는 입성 운미 /-p/를 ‘ㅂ’으로 표기했다.
여섯째, ‘法(​)’는 開口 一・二等이 아닌 合口 三等에 속하는데, 이는 韻略滙通에서
合口 三等의 글자가 이미 합구성을 상실하고 ‘/an/’으로 실현되는 것104)으로 보아, 法(​)’

도 東國正韻 편찬 당시에 합구성이 상실되어 ‘ㅜ/u/’ 발음이 나타나지 않았던 것으로 추

정된다.

<표48>에서 咸攝에 해당하는 ‘歉(켬)’은 中古音은 ‘/kʰɐm/’으로, 中原音韻에서 ‘/kʰ
104) 안재철, ｢韻略匯通의 音價推定 -韻略易通과의 비교를 통하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404쪽.

字
例 攝

上古音 中古音
反切 中原

音韻
東國
正韻 

四聲
通解

訓蒙
字會

全韻
玉篇 普通話韻

部 董同龢 廣韻 董同龢

拈 咸 談 niɐm 咸開四平添泥次濁 niɛm 奴兼 niɛm 념 념 졈 념俗
뎜 nian¹

店 咸 咸開四去㮇端全清 tiɛm 都念 tiɛm ·뎜 뎜 뎜 뎜 tian⁴
帖 咸 咸開四入帖透次清 tʰiɛp 他協 tʰiɛ ·텹 텨 텹 텹 tʰie⁴

莢 咸 葉 kiɐp 咸開四入帖見全清 kiɛp 古協 kiɛ ·겹 겨 협 겹俗
협 tɕia²

篋 咸 咸開四入帖溪次清 kʰiɛp 苦協 kʰiɛ ·켭 켜 협 겹俗
협 tɕʰie⁴

捻 咸 咸開四入帖泥次濁 niɛp 奴協 ·녑 녀 녑 녑 nie¹

帆 咸 咸合三平凡奉全濁 bʰjuɐm 符䒦 fan 뻠
·뻠  범 fan¹

帆⁺ 咸 咸合三去梵奉全濁 bʰjuɐm 扶泛 fan 뻠
·뻠  범 fan⁴

印 咸 真 ʔjen 咸合三入乏非全清 pjuɐp 方乏 iən ·  인 인 in⁴

法 咸 葉 pjuăp 咸合三入乏非全清 pjuɐp 方乏 fua ·법  법 법 fa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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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ɛm/’으로, 四聲通解에서 ‘켬’으로, 普通話는 ‘/tɕʰian/’으로 나타난다. 운미 /-m/은 普通話

에서 /-n/으로 변화했으며, ‘見母, 匣母, 溪母(牙・喉音 聲母)’인 글자가 中古시기 이후에는

개음 /i-/가 개입되었는데, 開口 二等의 ‘歉(켬)’이 개음 /i-/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四
聲通解가 중국 한자음을 충실히 반영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9. 深攝

<표49>

<표49>을 통하여 深攝에 해당하는 韻母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첫째, 深攝은 廣韻의 ‘侵・寑・緝’韻을 포함하며, 脣音系 운미를 취하는 陽聲韻이다.
둘째, 深攝 開口 三等에 속하는 글자는 中原音韻, 四聲通解, 普通話에서 韻母 ‘/iəm/,

, /in/’과 대응되며, 東國正韻, 訓蒙字會, 全韻玉篇에서는 대부분 韻母 ‘/ɨm/’과 대

응된다.

다섯째, ‘緝’韻은 入聲韻에 속하며, 中原音韻에서 입성 운미 /-p/가 탈락하여 韻母가

‘/i/’로 변했으며, 四聲通解와 普通話에서도 운미 /-p/가 소실된 음이 반영되었다. 반면, 
東國正韻, 訓蒙字會, 全韻玉篇에서는 개음 /-i/가 소실되어 韻母가 ‘/ɨp/’으로 나타

난다.

字
例 攝

上古音 中古音
反切 中原

音韻
東國
正韻 

四聲
通解

訓蒙
字會

全韻
玉篇 普通話韻

部 董同龢 廣韻 董同龢

鬵⁺ 深 深開三平侵邪全濁 zjem 徐林 siəm 씸,쪔  심 심 ɕin²
今 深 侵 kjəm 深開三平侵見全清 kjem 居吟 kiəm 금 김 금 금 tɕin¹
鬵⁺ 深 深開三平侵從全濁 dzh jem 昨淫 siəm 씸,쪔  심 심 ɕin²
琴 深 侵 ɡʰjəm 深開三平侵羣全濁 ɡʰjem 巨金 kh iəm 끔 낌 금 금 tɕʰin²
品 深 侵 pʰjəm 深開三上寑滂次清 pʰjem 丕飲 pʰiən :픔 핀 품 픔 pʰin³

寢 深 侵 tsʰjəm 深開三上寑清次清 tsʰjem 七稔 tsh iəm 침 
:침  침 침 tɕʰin³

緝 深 緝 tsʰjəp 深開三入緝清次清 tsʰjep 七入 ·칩  즙 즙 tɕi¹

泣 深 緝 kʰjəp 深開三入緝溪次清 kʰjep 去急 kʰi ·큽 키 읍 급俗
읍 tɕʰi⁴

習 深 緝 zjəp 深開三入緝邪全濁 zjep 似入 si ·씹  습 습 ɕi²
集 深 緝 dzʰjəp 深開三入緝從全濁 dzʰjep 秦入 tsi ·찝  ·집 집 tɕi²
給 深 緝 kjəp 深開三入緝見全清 kjep 居立 ki ·급 기 급 급 tɕi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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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째, 深攝에서 舌尖音의 성격이 강한 聲母는 ‘/ɨm/’으로 분류되고, 舌尖面元音의 성

격이 강한 聲母는 ‘/im/’으로 분류된다.
<표49>에서 深攝에 해당하는 ‘品(핀)’은 中古音은 ‘/pʰjem/’으로, 中原音韻에서 ‘/pʰ
iən/’으로, 四聲通解에서 ‘핀’으로, 普通話는 ‘/pʰin/’으로 나타난다.

廣韻의 深攝은 운미가 /-m/이지만 寢韻의 순음자는 洪武正韻에서 軫韻에 소속되어

운미의 변화(m>n)를 보여주고 있다.105) 普通話에서 운미 /-m/은 /-n/에 합류되어 변별되

지 않음을 고려하면, 운미 중화의 통시적 과정에서 聲母에 따른 선후의 차이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中原音韻에서도 /-m/ 운미와 /-n/ 운미의 구별은 존재하고 있으나, 순음자

만은 운미가 /-n/로 변화하여 洪武正韻의 상황과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古今韻會擧要
에서는 廣韻의 寢韻에 소속되었던 ‘稟, 品’ 등의 자가 字母韻으로 錦韻에 소속되어 아

직 /-m/ 운미를 보존하고 있는데,106) 이러한 제반 상황은 洪武正韻의 分韻이 近代音을

반영한 증거가 되며 통시적 과정은 다음처럼 배열될 것이다.

* 운미 /-m/의 변화 107)

10. 效攝

<표50>

105) 기타 성조(平, 去, 入)에는 순음이 없기 때문에 해당이 없다.

106) 切韻指掌圖에서도 ‘稟, 品’은 6獨에 배열되어 운미에 있어서는 古今韻會擧要와 마찬가지이다.

107) 김무림, 홍무정운역훈, 신구문화사, 2006, 132쪽.

字
例 攝

上古音 中古音
反切 中原

音韻
東國
正韻 

四聲
通解

訓蒙
字會

全韻
玉篇 普通話韻

部 董同龢 廣韻 董同龢

搔 效 幽 sôɡ 效開一平豪心全清 sɑu 蘇遭 sɑu   소 소 sau¹

陶 效 幽 dʰôɡ 效開一平豪定全濁 dʰɑu 徒刀 tʰɑu

·


 됴 도, 
요 tʰau²

曹 效 幽 dzʰôɡ 效開一平豪從全濁 dzʰɑu 昨勞 tsʰɑu   조 조 tsʰau

袍 效 效開一平豪並全濁 bʰɑu 薄襃 pʰɑu 
·  포 포 pʰau²

號 效 號 ɤɔ̂ɡ 效開一平豪匣全濁 ɤɑu 胡刀 xɑu   호 호 xau²

廣韻 古今韻會擧要 洪武正韻・中原音韻 普通話

-m -m 순음 : n
기타韻母 : m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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字
例 攝

上古音 中古音
反切 中原

音韻
東國
正韻 

四聲
通解

訓蒙
字會

全韻
玉篇 普通話韻

部 董同龢 廣韻 董同龢

·

膏 效 宵 kɔ̂ɡ 效開一平豪見全清 kɑu 古勞 kɑu 
·  고 고 kau¹

刀 效 宵 tɔ̂ɡ 效開一平豪端全清 tɑu 都牢 tɑu 
  도 도 tau¹

熬 效 宵 ŋɔ̂ɡ 效開一平豪疑次濁 ŋɑu 五勞   오 오 au²

燠⁺ 效 幽 ʔôɡ 效開一上晧影全清 ʔɑu 烏晧
·
·
·

 욱 오, 
욱 y⁴

考 效 幽 kʰôɡ 效開一上晧溪次清 kʰɑu 苦浩 kʰɑu :  거 고 kʰau³
早 效 幽 tsôɡ 效開一上晧精全清 tsɑu 子晧 tsɑu :  조 조 tsau³

夭⁺ 效 宵 ʔɔ̂ɡ 效開一上晧影全清 ʔɑu 烏晧 iau
:
 
:

 요 요, 
오 tsou³

好 效 幽 xôɡ 效開一上晧曉次清 xɑu 呼晧 xɑu :
·  ·호 호 xau³

腦 效 宵 nɔ̂ɡ 效開一上晧泥次濁 nɑu 奴晧 nɑu :  노 노 nau³
草 效 幽 sʰôɡ 效開一上晧清次清 tsʰɑu 采老 tsʰɑu :  초 초 tsʰau³

膏⁺ 效 宵 kɔ̂ɡ 效開一去號見全清 kɑu 古到 kɑu 
·  고 고 kau⁴

腦⁺ 效 效開一去號泥次濁 nɑu 那到 nɑu :  노 노 nau⁴

燠⁺ 效 幽 ʔôɡ 效開一去號影全清 ʔɑu 烏到
·
·
·

 욱 오, 
욱 y⁴

號⁺ 效 宵 ɤɔ̂ɡ 效開一去號匣全濁 xau⁴ 胡到 xɑu 
·  호 호 xau²

好⁺ 效 幽 xôɡ 效開一去號曉次清 xɑu 呼到 xɑu :
·  ·호 호 xau⁴

筲 效 宵 sɔɡ 效開二平肴生全清 ʃau 所交 ʂau   쇼 쇼 ʂau¹

泡 效 幽 pʰoɡ 效開二平肴滂次清 pʰau 匹交 pʰau   포 포 pʰau¹
pʰau⁴

茅 效 宵 mjɔ̆ɡ 效開二平肴明次濁 mau 莫交 mɑu   모 모 mau²
爪 效 宵 tsɔɡ 效開二上巧莊全清 tʃau 側絞 tʂau :  tʂau³ 
飽 效 幽 poɡ 效開二上巧幫全清 pau 博巧 pau :  포 포 pau³
孝 效 效開二去效曉次清 xau 呼教 xau ·  효 효 ɕiau⁴

朝⁺ 效 宵 tjɔɡ 效開三平宵知全清 ȶjæu 陟遙 tʂiau 
  됴 죠 tʂau¹

樵⁺ 效 宵 dzʰjɔɡ *
效開三平宵精全清 tsiæu 兹消 siəm   쵸 쵸 tɕʰiau²

瓢 效 宵 bʰjɔɡ 效開三平宵並全濁 bʰjæu 符霄 pʰiau   표 표 pʰiau²
燒⁺ 效 宵 çjɔɡ 效開三平宵書全清 ɕjæu 式招 ʂiau  쇼 쇼 ʂau¹
樵⁺ 效 宵 dzʰjɔɡ 效開三平宵從全濁 dz jhæu 昨焦 siəm   쵸 쵸 tɕʰiau²

橈 效 效開三平宵日次濁 ȵjæu 如招 ʂiau 

:
·

  요, 
뇨 ʐau²

苗 效 宵 mjɔ̆ɡ 效開三平宵明次濁 mjæ̆u 武瀌   묘 묘 miau²

宵 效 宵 sjɔɡ 效開三平宵心全清 sjæu 相邀 siau 
·  쇼 쇼 ɕiau¹

焦 效 宵 tsjɔɡ 效開三平宵精全清 tsjæu 即消 tsiau 
  쵸 쵸 tɕiau¹

僚⁺ 效 宵 ljɔɡ 效開三上小來次濁 ljæu 力小 liau
:

:

 료 료 liau²

夭 效 宵 ʔjɔ̆ɡ 效開三上小影全清 ʔjæ̆u 於兆 iau
:
 
:

 요 요, 
오 iau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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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0>을 통하여 效攝에 해당하는 韻母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첫째, 效攝은 廣韻의 ‘晧・號・豪・蕭・嘯・肴・巧・笑・效・小・宵・蕭・篠’韻을 포

함하며, 脣音系 운미를 취한다.

둘째, 效攝 開口 一・二等에 속하는 글자는 中原音韻, 四聲通解, 普通話에서 韻母

‘/ɑu/, , /au/’와 대응되며, 東國正韻, 訓蒙字會, 全韻玉篇에서는 韻母 ‘, ㅗ, ㅗ’와

대응된다.

셋째, 效攝 開口 三・四等에 속하는 글자는 中原音韻, 四聲通解, 普通話에서 韻母

‘/iau/, , /iau/’와 대응되며, 東國正韻, 訓蒙字會, 全韻玉篇에서는 韻母 ‘, ㅛ, ㅛ’

와 대응된다.

넷째, 東國正韻과 四聲通解에서는 脣音 ‘ㅁ’과 喉音 不淸不濁 ‘ㅇ’을 연서법으로 이

어서 쓴 脣輕音 ‘ㅱ’을 終聲으로 취한다.

다섯째, 東國正韻에서 ‘筲(​​), 爪(​​), 孝(​​), 齩(:​​), 敲(​​)’의 漢語 中古音은 開口

二等이지만, 개음 /i-/가 추가되었다.

여섯째, 終聲 脣輕音 ‘ㅱ’에 대한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脣輕音 ‘ㅱ’은 중국어에서

‘-u/-w/’ 운미를 가지는 效攝과 流攝에 해당되는 漢字音에 일률적으로 적용되어 陰聲韻에

속하며, 脣輕音 ‘ㅱ’이 단순한 문자론적 장치108)라고 서술된 바가 있다. 음운 분석의 관점

108) 차익종, ｢東國正韻의 중성 배열 원리에 대하여｣, 국어학 70, 국어학회, 2014, 16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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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古音 中古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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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韻
玉篇 普通話韻

部 董同龢 廣韻 董同龢

表 效 宵 pjɔ̆ɡ 效開三上小幫全清 pjæ̆u 陂矯 piau 
:  표 표 piau³

麨 效 效開三上小昌次清 tɕʰjæu 尺沼 :  쵸 쵸 tʂʰau³
曜 效 效開三去笑以次濁 0jæu 弋照 iau ·  요 요 iau⁴
燒⁺ 效 宵 çjɔɡ 效開三去笑書全清 ɕjæu 失照 ʂiau  쇼 쇼 ʂau⁴

跳 效 效開四平蕭定全濁 dʰiɛu 徒聊 tʰiau 
· , 됴 묘 tʰiau⁴

條 效 幽 dʰioɡ 效開四平蕭定全濁 dʰiɛu 徒聊 tʰiau ·뗙 
, , 됴 tʰiau²

僚 效 宵 liɔɡ 效開四平蕭來次濁 liɛu 落蕭 liau
:

:

 료 료 liau²

曉 效 宵 xiɔɡ 效開四上篠曉次清 xiɛu 馨皛 xiau :  효 효 ɕiau³

繳 效 宵 kiɔɡ 效開四上篠見全清 kiɛu 古了 kiau ·쟉 
:  쟉

교, 
쟉俗
격

tɕiau³

尿 效 宵 niɔɡ 效開四去嘯泥次濁 niɛu 奴弔 ·  뇨 뇨 niau⁴
釣 效 宵 tiɔɡ 效開四去嘯端全清 tiɛu 多嘯 tiau :  ·됴 됴 tiau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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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살펴봤을 때, 東國正韻에서 效攝・流攝의 운미 주음에 사용된 脣輕音 ‘ㅱ’을 근거

로, 中古音 效攝･流攝의 추정음 ‘-u/-w/’는 脣音과 喉音이 같이 진동하는 ‘/-w/’에 가까움

을 알 수 있다. 上古音 幽部에 대해 董同龢의 추정음은 ‘/-g/’이고, 鄭張尙芳의 추정음은

‘/-w/’로 脣音과 喉音(牙音)이 관여함을 알 수 있지만, 漢語 中古音의 效攝・流攝의 운미

에 대해서는 학자 간의 추정음이 갈리는데, 脣輕音 ‘ㅱ’이 한국 한자음을 주음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기에, 이는 곧 漢語 中古音에 대한 음운 정보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脣

音 ‘ㅁ’과 喉音 ‘ㅇ’이 같이 사용된 이유를 ‘/-w/’에서 찾을 수 있다. 운미를 묘사하는

‘/-w/’는 입이 벌어질 때의 마찰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입이 닫힐 때의 입술에서의 약

한 마찰을 가리키며, 이 경우 자연스레 喉音이 진동하게 되는데, 東國正韻의 편찬자는

이를 음성적으로 인지하고 분석했다고 볼 수 있다.

국어학계에서는 ‘한국 한자음의 終聲에 사용된 ‘ㅱ’과 ‘ㅸ’에 대해서 중세국어의 ‘새(新),

어제(昨)’ 등의 ‘ㅐ, ㅔ’는 각각 ‘aj, əj’로 발음되어 반모음 ‘-j’가 단모음에 후행할 수 있다

는 것이 현대 국어와 비교하여 크게 다른 점이었는데, 훈민정음 표기 체계에 있어서는 반

모음 ‘w(오/우)’가 단모음에 후행하는 ‘, ’ 등과 같은 표기 방법이 고려되지 않았기 때

문에, ‘종성부용초성(終聲復用初聲)’에 따라 洪武正韻譯訓에서 ‘ㅱ, ㅸ’이 終聲의 자리에

오는 경우가 있었으며, ‘ㅱ’과 ‘ㅸ’은 모음에 후행하는 반모음 ‘w(오/우)’를 타나낸 것으로

서, 그 음가에 차이가 없다’109)는 견해도 있다.110)

<표50>에서 效攝에 해당하는 ‘腦’은 中原音韻에서 ‘/nɑu/’로, 四聲通解에서 ‘​​’로,

普通話는 ‘/nau/’로 나타난다. 四聲通解에서 사용된 終聲 ‘ㅱ’은 東國正韻에서도 동일하
게 표기되었고, 訓蒙字會, 全韻玉篇은 ‘노’로 ‘ㅱ’이 終聲으로 표기되지 않았다. 이를 통
해, 訓蒙字會, 全韻玉篇은 한국의 현실 한자음을 반영했다고 볼 수 있다.

109) 김무림, 홍무정운역훈, 신구문화사, 2006, 33쪽.

110) 음성운(-ø, –i, -u) 중 운미 /–i/는 ‘애, 예’와 같이 중성으로 처리하여도 국어의 음절 구조에서 문제가 

없지만, 운미 /-u/는 국어의 음절내 중성의 결합에서 ‘ㅜ’가 운미로 올 수 없기 때문에(즉 ‘ㅏ+ㅜ’나 ‘ㅓ

+ㅜ’가 한 음절이 될 수 없음) 대안을 모색해야 할 형편이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순음[+labial]이면

서 [+지속성/continuant, +공명성/sonarant] 자질을 갖는 ‘ㅱ’이 운미 /-u/의 대역에 선택된 것이다. 특

히 미모(微母, ㅱ)는 근대 이후 반모음 [w]로 약화된 점을 감안하면, ‘-ㅱ’을 운미로 선택하여 부음 ‘-u’

에 대응시킨 것은 음성적으로 최선의 모색이었다고 할 수 있겠다. 김무림, 홍무정운역훈, 신구문화사, 

2006, 15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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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流攝

<표51>

<표51>을 통하여 流攝에 해당하는 韻母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첫째, 流攝은 廣韻의 ‘侯・厚・尤・有・宥’韻을 포함하며, 脣音系 운미를 취한다.
둘째, 流攝 開口 一等에 속하는 글자는 中原音韻, 四聲通解, 普通話에서 韻母 ‘/əu/,

, /ou/’와 대응되며, 東國正韻, 訓蒙字會, 全韻玉篇에서는 韻母 ‘, ㅜ, ㅜ’와 대응

된다.

字
例 攝

上古音 中古音
反切 中原

音韻
東國
正韻 

四聲
通解

訓蒙
字會

全韻
玉篇 普通話韻

部 董同龢 廣韻 董同龢

樓 流 侯 lûɡ 流開一平侯來次濁 lu 落侯 ləu   루 루 lou²
頭 流 侯 dʰûɡ 流開一平侯定全濁 dʰu 度侯 tʰəu   두 두 tʰou²

句 流 侯 kûɡ 流開一平侯見全清 ku 古侯 kiu
,·
궁,:궁
·궁,꿍

규 구 구 kou¹

抔 流 流開一平侯並全濁 bʰu 薄侯 pʰəu   부 부 pʰou²
鷗 流 侯 ʔûɡ 流開一平侯影全清 ʔu 烏侯 əu   구 구 ou¹

狗 流 侯 kûɡ 流開一上厚見全清 ku 古厚 kəu :  구 구 kou³

口 流 侯 kʰûɡ 流開一上厚溪次清 kʰu 苦后 kʰəu :  구 구 kʰou³

叟 流 幽 sôɡ 流開一上厚心全清 su 蘇后 səu 
:  수 수 sou³

后 流 侯 ɤûɡ 流開一上厚匣全濁 ɤu 胡口 xəu :
·  후 후 xou⁴

母 流 之 muə̩̂ɡ 流開一上厚明次濁 mu 莫厚 mu
:
몽 
:뭉

무, 모 무 mu³

后⁺ 流 侯 ɤûɡ 流開一去候匣全濁 ɤu 胡遘 xəu :
·  후 후 xou⁴

腠 流 流開一去候清次清 tsʰu 倉奏 ·  주 주 tsʰou⁴

奏 流 侯 tsûɡ 流開一去候精全清 tsu 則候 tsəu ·
·  주 주 tsou⁴

搜 流 幽 soɡ 流開三平尤生全清 ʃju 所鳩 ʂəu :
  수 수 sou¹

矛 流 幽 mjŏɡ 流開三平尤明次濁 mju 莫浮 məu   모 무俗
모 mau²

友 流 之 ɤjuə̆ɡ 流開三上有云次濁 ɤju 云久 iəu :  우 우 iou³

否 流 之 pjuə̆ɡ 流開三上有非全清 pju 方久 fəu
:
:빙
:삥

 부 비, 
부 fou³

阜 流 幽 bʰjŏɡ 流開三上有奉全濁 bʰju 房久 fu :  부 부 fu⁴

柳 流 幽 ljŏɡ 流開三上有來次濁 lju 力久 liu :  류 류 liou³

皺 流 流開三去宥莊全清 tʃju 側救 tʂəu ·  추 추 tʂou⁴

臭 流 幽 cʰjŏɡ 流開三去宥昌次清 tɕʰju 尺救 ·
·   츄 tʂʰou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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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流攝 開口 三等에 속하는 글자는 中原音韻, 四聲通解, 普通話에서 韻母 ‘/iəu/,
, /iou/’와 대응되며, 東國正韻, 訓蒙字會, 全韻玉篇에서는 韻母 ‘, ㅠ, ㅠ’와 대응

된다.

넷째, 東國正韻과 四聲通解에서 效攝과 마찬가지로 流攝은 脣音 ‘ㅁ’과 喉音 不淸不

濁 ‘ㅇ’을 연서법으로 이어서 쓴 脣輕音 ‘ㅱ’을 終聲으로 취한다.

다섯째, 流攝 開口 三等에 해당하는 글자가 中原音韻에서 대부분 개음 /i-/가 탈락되

었다. 中原音韻에서 개음 /i-/가 남아있는 글자는 四聲通解에서 韻母가 ‘’으로 나타

나고 普通話에서도 개음 /i-/가 남아있다. 中原音韻에서 개음 /i-/가 탈락된 글자는 四
聲通解에서 ‘’으로 나타나고, 普通話에서도 개음 /i-/가 탈락되어 있다.
여섯째, 流攝의 경우 Karlgren은 /əu/로 재구하고 있지만, 董同龢는 主要元音을 /u/로

재구하고 있다. 流攝은 中古때의 발음이 /-ə/인지 /-u/인지 확정하기 어려운데, 東國正韻
에서는 董同龢가 추정한 /-u/를 따르고 있고, 四聲通解는 Karlgren이 추정한 /-ə/를 따
르고 있다.

<표51>에서 流攝에 해당하는 ‘柳’은 中原音韻에서 ‘/liu/’로, 四聲通解에서 ‘​​’으로,

普通話는 ‘/liou/’로 나타나고, 東國正韻에서 ‘​​’으로, 訓蒙字會에서 ‘류’로, 全韻玉篇
는 ‘류’로 나타난다. 각 문헌에서 표기된 한자음은 모두 中古音 三等의 細音을 잘 반영하

고 있다. 四聲通解에서 사용된 終聲 ‘ㅱ’은 東國正韻에서도 동일하게 표기되었고, 訓
蒙字會, 全韻玉篇은 ‘노’로 終聲에 ‘ㅱ’이 표기되지 않았다. 이를 통해, 訓蒙字會, 全
韻玉篇은 한국의 현실 한자음을 반영했다고 볼 수 있다.

東國正韻에서 脣輕音 ‘ㅱ’은 終聲으로만 사용되고 추정음은 /-u(w)/이다. 訓民正音 
｢解例本｣ 例義에서 “脣輕音을 ㅇ連書脣音之下,則爲脣輕音 -‘ㅇ’을 입술소리 아래 이어 쓰

면 입술 가벼운 소리가 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訓民正音 ｢解例本｣ 制字解에서
는 “ㅇ連書脣音之下,則爲脣輕音者, 以輕音脣乍合而喉聲多也”라 하여 ‘ㅇ’자를 입술소리 아

래 이어 쓰면 입술 가벼운 소리글자가 되는데, 脣輕音은 가벼운 소리로서 입술을 잠깐 다

물었다가 바로 열어서 목구멍소리가 많게 조음하는 것이라고 보충 설명하고 있다. 유효홍

은 脣輕音 ‘ㅱ’은 주로 東國正韻식 漢字音이나 한어 음역 등 漢字音과 관련된 표기에만

쓰였을 뿐 한국어 표기에는 전혀 쓰이지 않았다고 했고,111) 佛經諺解에서 조사 ‘-는, 를’과

같이 쓰인 점을 들어 脣輕音 ‘ㅱ’의 음가는 자음이 아닌 모음일 것이라고 했다. 脣輕音

111) 유효홍, ｢순경음 ‘ㅱ’의 종성 표기에 대하여｣, 국어사연구 10, 국어사학회, 2010, 2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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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ㅱ’은 東國正韻의 23자모에 포함되지 않았고, 全韻玉篇에서 脣輕音 ‘ㅱ’이 일률적으로

탈락한 것으로 보아, 한국 한자음 표기와는 관계없는 漢語 中古音의 效攝과 流攝의 운미

/-u(w)/를 의미하는 것일 가능성이 크다. 한국 한자음의 기초에서 脣輕音 ‘ㅱ’을 붙이면

漢語 中古音의 效攝과 流攝이 되고, 脣輕音 ‘ㅱ’을 제외하면 全韻玉篇의 正音과 거의 일

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2. 止攝

<표52>

字
例 攝

上古音 中古音
反切 中原

音韻
東國
正韻 

四聲
通解

訓蒙
字會

全韻
玉篇 普通話韻

部 董同龢 廣韻 董同龢

涯 止 止開三平支疑次濁 ŋjĕ 魚羈 ia ,


얘今
俗애 애 의,애 

아 ia²

簁⁺ 止 止開三平支生全清 ʃje 所宜

:
생

 싀  ʂai¹

師 止 脂 sed 止開三平脂生全清 ʃjei 踈夷 ʂï     ʂʅ¹
輜⁺ 止 之 tsəɡ 止開三平之莊全清 tʃi 側持  츼 츼 tsɿ¹
時 止 之 ʑjəɡ 止開三平之禪全濁 ʑi 市之 ʂï 씽  시 시 ʂʅ²
璃 止 止開三平支來次濁 lje 呂支 li 링 례 리 리 li²
夷 止 脂 djed 止開三平脂以次濁 0jei 以脂 i 잉 이 이 이 i²

尼 止 脂 njed 止開三平脂娘次濁 njei 女夷 ni
·
닝
잉

녜 니 니, 
닐 ni²

机 止 脂 kjed 止開三平脂見全清 kjĕi 居夷 ki :긩 계 궤 궤 tɕi¹

司 止 之 sjəɡ 止開三平之心全清 si 息茲 sï 
·  사  sɿ¹

資 止 脂 tsjed 止開三平脂精全清 tsjei 即夷 tsï     tsɿ¹

衣 止 微 ʔjə̆d 止開三平微影全清 ʔjəi 於希 i 
·  의 의 i¹

詞 止 之 zjəɡ 止開三平之邪全濁 zi 似茲 sï     tsʰɿ²

枝⁺ 止 佳 cjeɡ 止開三平支章全清 tɕje 章移 tʂï 낑 
징  지 tʂʅ¹

兒 止 佳 ɲjeɡ 止開三平支日次濁 ȵje 汝移 i 옝
 예  예

 ɚ²

輜⁺ 止 止開三平之初次清 tʃʰi 楚持  츼 츼 tsɿ¹
雌 止 佳 tsʰjeɡ 止開三平支清次清 tsʰje 此移 tsï     tsʰɿ²
机⁺ 止 脂 kjed 止開三上旨見全清 kjĕi 居履 ki :긩 계 궤 궤 tɕi¹

齒 止 之 ȶʰjəɡ 止開三上止昌次清 tɕʰi 昌里 ʈʂʰï :칭


今俗


치 치 tʂʰʅ³

耳 止 之 ȵjəɡ 止開三上止日次濁 ȵi 而止 ɽï 
:   이 ɚ³

簁⁺ 止 佳 seɡ 止開三上紙生全清 ʃje 所綺 
:  싀  ʂai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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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2>을 통하여 止攝에 해당하는 韻母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첫째, 止攝은 廣韻의 ‘支・脂・之・旨・止・紙・至・寘・志・紙・微’韻을 포함하며, 喉

音系 운미를 취한다.

둘째, 止攝 開口 三等에 속하는 글자에서 中原音韻의 韻母가 ‘/i/’로 나타나는 글자는

東國正韻, 四聲通解, 訓蒙字會, 全韻玉篇, 普通話에서 韻母가 ‘/i/’로 나타나고, 中
原音韻의 韻母가 ‘/ï/’로 나타나는 글자 중 聲母가 齒音에 해당하는 글자는 東國正韻, 
四聲通解, 訓蒙字會, 全韻玉篇에서 韻母가 ‘ㅡ’로 나타나며, 普通話에서는 ‘/ɿ/’로 나타

난다.

셋째, 止攝 合口 三等에 속하는 글자는 中原音韻, 四聲通解, 普通話에서 韻母 ‘/ui/,

ㅟ, /uei/’와 대응되며, 東國正韻, 訓蒙字會, 全韻玉篇에서는 韻母 ‘ㆌ, ㅠ, ㅠ’와 대응

된다.

넷째, 東國正韻의 終聲은 喉音 不淸不濁 ‘ㅇ/ø/’으로 終聲을 취한다.
다섯째, 止攝 開口 三等에 해당하는 글자 중, 訓蒙字會, 全韻玉篇에서 韻母가 ‘ㆌ’로

나타나는 글자는 中古音과 東國正韻을 따르는 것으로 보이며, ‘ㅠ’로 나타나는 글자는

한국의 현실 한자음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

여섯째, 止攝의 齒音에 해당하는 普通話의 韻母가 ‘/ɿ/’와 ‘/ʅ/’로 나타난다. 이에 대해 기

字
例 攝

上古音 中古音
反切 中原

音韻
東國
正韻 

四聲
通解

訓蒙
字會

全韻
玉篇 普通話韻

部 董同龢 廣韻 董同龢

생

衣⁺ 止 微 ʔjə̆d 止開三去未影全清 i⁴ 於既 i 
·  의 의 i¹

自 止 脂 dzʰjed 止開三去至從全濁 dzʰjei 疾二 tsï ·    tsɿ⁴

寺 止 之 zjəɡ 止開三去志邪全濁 zi 祥吏 sï ·
·씽  

시 sɿ⁴

誰 止 微 ʑjuəd 止合三平脂禪全濁 ʑjuei 視隹 ʂui   슈 슈 ʂuei²
錐 止 微 ȶjuəd 止合三平脂章全清 tɕjuei 職追 tʂui   쵸 츄 tʂuei¹

吹⁺ 止 歌 ȶʰjua 止合三平支昌次清 tɕʰjue 昌垂 ʈʂʰui 
·  츄  tʂʰuei¹

葵 止 脂 gǐwei 止合三平脂羣全濁 ɡʰjuei 渠追 kʰui  뀌 규 규 kʰuei²
水 止 脂 çjued 止合三上旨書全清 ɕjuei 式軌 ʂui :  슈 슈 ʂuei³
髓 止 歌 sjua 止合三上紙心全清 sjue 息委 sui :  슈 슈 suei³

吹⁺ 止 歌 ȶʰjua 止合三去寘昌次清 tɕʰjue 尺偽 ʈʂʰui 
·  츄  tʂʰuei⁴

位 止 緝/
微

ɤjuəb/ɤ
juəd 止合三去至云次濁 ɤjei 于愧 ui ·윙

·링 위 위 위 uei⁴

醉 止 微 tsjuəd 止合三去至精全清 tsjuei 將遂 tsui ·  :  tsuei⁴
翠 止 微 tsʰjuəd 止合三去至清次清 tsʰjuei 七醉 tsʰui   취  tsʰuei⁴
燧 止 微 zjuəd 止合三去至邪全濁 zjuei 徐醉 sui ·  슈 슈 suei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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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연구에서 김무림이 설명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普通話의 韻母 ‘/ɿ/, /ʅ/’는 韻母 ‘/i/’의 변이음으로 ‘/ɿ/’는 치조음과 결합하며, ‘/ʅ/’는 경

구개음과 결합한다. 普通話에서 韻母가 ‘/ɿ/, /ʅ/’로 나타나는 글자들이 漢語 中古音에서는

모두 ‘/i/’로 나타나지만, 四聲通解에서 ‘寺’와 ‘輜’처럼 聲母가 치두음이나 正齒音 照二系

에 해당되는 글자들의 韻母는 ‘ㅡ’로 나타난다. 그러나 ‘齒’와 같이 정치음 照三系에 해당

하는 글자의 韻母는 ‘ㅣ’로 나타나, 韻母 ‘/i/’의 설첨모음화에 있어 照二系가 照三系보다

먼저 변화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 ‘齒’의 正音은 ‘​’이나, 今俗音은 ‘​​’으로 나타나

시간적으로 聲母가 照三系에 해당하는 글자가 照二系에 해당하는 글자보다 늦게 주요모음

이 변화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中原音韻에서는 聲母가 齒頭音, 正齒音(照二系, 照

三系)에 해당하는 韻母는 모두 ‘/ï/’로 나타나, 照三系에 해당하는 글자도 照二系와 동일하

게 음변현상이 적용되었다.

‘齒’는 四聲通解에서 今俗音이 ‘​​’으로 나타난다. 韻母 ‘’에 대한 음가는 四聲通解
의 동일 저자가 편찬한 飜譯老乞大朴通事112)(16세기) 凡例 9條의 내용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

通攷貲字音​註云俗音​​韻內齒音諸字口舌不變故以ㅿ爲終聲然後可盡其妙

四聲通考의 ‘貲’자는 음이 ‘​’이지만 주석에는 속음이 ‘​​’이다. 운 내의 모든

치음자는 입과 혀가 불변인 까닭에 ‘ㅿ’으로써 종성을 삼은 연후에 가히 정확을 기

할 수 있다.

俗音 終聲 ‘ㅿ’에 대한 이해는 밑줄 친 ‘口舌不變故以ㅿ爲終聲’의 파악과 관련이 있다.

支韻의 齒音은 특히 今俗音까지를 고려하면 거의 ‘으’ 모음과 연결되어 현실적으로 舌尖化

의 완성 단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이에 연결되는 모음도 舌尖化되어 실현되는데,

漢語의 설첨모음은 국어의 舌面音인 ‘으/ɨ/’와는 당연한 차이가 있다. 捲舌 齒音은 성절적

마찰음이나 파찰음처럼 발음되어 후속하는 고모음은 마찰적 모음으로 조음된다. 이때 혀

는 齒音 聲母를 조음할 때의 위치에서 큰 변동이 없다. 이러한 상태를 ‘口舌不變’으로 나

타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四聲通解에서는 舌尖 齒音의 구설불변적(口舌不變的) 조음

112) 한문본 老乞大의 원문에 중국어의 음을 한글로 달고 언해한 것이며, 四聲通解(1517)보다 앞서 출

판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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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묘사하고 유도하기 위해서 훈민정음의 齒音 중 ‘ㅿ’을 선택하여 운미에 덧붙였다고 하

겠는데, 이렇게 되면 俗音 운미 ‘ㅿ’은 실질적으로 운미가 될 수 없고 中聲에 자질을 덧붙

여주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113)

위의 표에서 ‘齒’는 中原音韻과 普通話의 韻母가 각각 ‘/ï/’와 ‘/ʅ/’로 나타난다. 반치음

‘ㅿ’은 終聲에서 마찰음으로 실현되었다고 추정되는데, 四聲通解 今俗音의 齒音 韻母 ‘’
는 普通話의 韻母 ‘/ʅ/’와 잘 대응된다고 할 수 있다.
<표52>에서 止攝에 해당하는 ‘自’는 中原音韻에서 ‘/tsï/’로, 四聲通解에서 ‘/​/’로,

普通話는 ‘/tsɿ/’로 나타난다. ‘自’는 中古音이 ‘/jei/’로 나타나는데, 中原音韻에서 韻母가

‘/ï/’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正齒音이 普通話에서 ‘/ɿ/’로 변하는 과도기적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自’가 東國正韻에서는 ‘​​’으로, 訓蒙字會와 全韻玉篇는 ‘​’로 나타난다. 
四聲通解와 訓蒙字會는 동일 저자가 편찬한 것인데, 四聲通解에서는 ‘ㅡ’로 訓蒙字
會에서는 ‘ㆍ’로 표기했다. ‘ㆍ’는 현재 음가를 ‘/ʌ/’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는 당시 중국

한자음과 한국 한자음의 차이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13. 蟹攝

<표53>

113) 김무림, 홍무정운역훈, 신구문화사, 2006, 104쪽.

字
例 攝

上古音 中古音
反切 中原

音韻
東國
正韻 

四聲
通解

訓蒙
字會

全韻
玉篇 普通話韻

部 董同龢 廣韻 董同龢

臺 蟹 之 dʰə̂ɡ 蟹開一平咍定全濁 dʰAi 徒哀 tʰai  때   tʰai²

栽⁺ 蟹 蟹開一平咍精全清 tsAi 祖才 tsai 
·    tsai¹

能 蟹 之 nə̂ɡ 蟹開一平咍泥次濁 nAi 奴來 nəŋ
,
,냉 
·냉

내 


능

nai²

才 蟹 之 dzʰə̂ɡ 蟹開一平咍從全濁 dzʰAi 昨哉 tsʰai     tsʰai²

咳 蟹 之 ɤə̂ɡ *
蟹開一平咍見全清 kɒi 柯開 ·캥 캐,  俗

 xai²

孩 蟹 之 ɤə̂ɡ 蟹開一平咍匣全濁 ɤAi 戶來 xai     xai²

蓋 蟹 蟹開一去泰見全清 kɑi 古太 kai ·갱
·

개,
가, 개 버,합 

갑 kai⁴

帶 蟹 祭 tɑd 蟹開一去泰端全清 tɑi 當蓋 tai ·댕 대   tai⁴

塞⁺ 蟹 之 sə̂ɡ 蟹開一去代心全清 sAi 先代 sï ·
·슥   

 sai⁴

態 蟹 之 tʰə̂ɡ 蟹開一去代透次清 tʰAi 他代 nəŋ · 태   tʰai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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字
例 攝

上古音 中古音
反切 中原

音韻
東國
正韻 

四聲
通解

訓蒙
字會

全韻
玉篇 普通話韻

部 董同龢 廣韻 董同龢

菜 蟹 之 tsʰə̂ɡ 蟹開一去代清次清 tsʰAi 倉代 tsʰai ·    tsʰai⁴

艾 蟹 祭 ŋɑd 蟹開一去泰疑次濁 ŋɑi 五蓋 ai :
:  애 애 

예 ai⁴

愛 蟹 微 ʔə̂d 蟹開一去代影全清 ʔAi 烏代 ai ·    ai⁴

栽⁺ 蟹 之 dzʰə̂ɡ 蟹開一去代從全濁 dzʰAi 昨代 tsai 
·    tsai⁴

肺 蟹 祭 p jhuăd *
蟹開一去夳滂次清 pʰɑi 普蓋 fui ·팽

·폥 퓌 폐 폐, 패 pʰi²

能⁺ 蟹 蟹開一去代泥次濁 nAi 奴代 nəŋ
,
,냉 
·냉

내 
, 
, 
능

nai⁴

涯⁺ 蟹 蟹開二平佳疑次濁 ŋæi 五佳 ia ,


얘今
俗애 애 의,애 

아 ia²

排 蟹 蟹開二平皆並全濁 bʰɐi 步皆 pʰai 뺑
·뺑 빼   pʰai²

骸 蟹 之 ɤəɡ 蟹開二平皆匣全濁 ɤɐi 戶皆 xiai     xai²
叉⁺ 蟹 蟹開二平佳初次清 tʃʰæi 楚佳 ʈʂʰa 창  차 채 차 tʂʰai¹

隘 蟹 佳 ʔeɡ 蟹開二去卦影全清 ʔæi 烏懈 iai ·    ai⁴

拜 蟹 祭 puæd 蟹開二去怪幫全清 pɐi 博怪 pai ·뱅 배   pai⁴

債⁺ 蟹 蟹開二去卦莊全清 tʃæi 側賣 tʃæk ·
·쟁  채 채 tʂai⁴

艾⁺ 蟹 祭 ŋjăd 蟹開三去廢疑次濁 ŋjɐi 魚肺 ai :
:  애 애, 

예 i⁴

訐⁺ 蟹 蟹開三去祭見全清 kjæi 居例 · 겨 알 갈俗
알 tɕie²

祭⁺ 蟹 祭 tsjæd 蟹開三去祭精全清 tsjæi 子例 tsi ·쟁 
·졩  졔 졔

채 tɕi⁴

祭⁺ 蟹 祭 tsæd *
蟹開三去祭精全清 tsiæi 子例 tsi ·쟁 

·졩  졔 졔
채 tʂai⁴

蹊 蟹 蟹開四平齊匣全濁  ɤiɛi 胡雞 xi 
:  계 혜 ɕi¹

臍 蟹 脂 dzʰied 蟹開四平齊從全濁 dzʰiɛi 徂奚 tsʰi 쪵  졔 졔 tɕʰi³
溪 蟹 蟹開四平齊溪次清 kʰiɛi 苦奚 kʰi 콍 켸 계 계 ɕi¹

西 蟹 脂 sied 蟹開四平齊心全清 siɛi 先稽 si 션 
솅  셔 셔 ɕi¹

妻⁺ 蟹 脂 tsʰied 蟹開四平齊清次清 tsʰiɛi 七稽 tsʰi 촁 
·촁  쳐 쳐 tɕʰi¹

兒⁺ 蟹 蟹開四平齊疑次濁 ŋiɛi 五稽 i 옝
 예  , 

예 ni²

堤⁺ 蟹 蟹開四平齊端全清 tiɛi 都奚 ti
뎽
:뎽
씽

뎨 뎨 뎨 ti¹

迷 蟹 脂 mied 蟹開四平齊明次濁 miɛi 莫兮 mi 몡 몌 미 미 mi²
體 蟹 脂 tʰied 蟹開四上薺透次清 tʰiɛi 他禮 tʰi :톙 톄 톄 톄 tʰi³

弟 蟹 脂 dʰied 蟹開四上薺定全濁 dʰiɛi 徒禮 ti :똉 
·똉 뗴 뎨 뎨 ti⁴、tʰi⁴

洗⁺ 蟹 蟹開四上薺心全清 siɛi 先禮 si :션 
:솅  셰 셰 션 ɕi³

堤 蟹 蟹開四上薺端全清 tiɛi 都禮 ti
뎽
:뎽
씽

뎨 뎨 뎨 ti³ 

慧 蟹 祭 ɤiuæd 蟹合四去霽匣全濁 ɤiuɛi 胡桂 xui ·  혜 혜 xuei⁴

妻⁺ 蟹 蟹開四去霽清次清 tɕʰi⁴ 七計 tsʰi 촁 
·촁  쳐 쳐 tɕʰi¹

弟⁺ 蟹 脂 dʰied 蟹開四去霽定全濁 ti⁴ 特計 ti :똉 
·똉 뗴 뎨 뎨 ti⁴、tʰi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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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3>을 통하여 蟹攝에 해당하는 韻母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첫째, 蟹攝은 廣韻의 ‘咍・泰・代・夳・佳・卦・皆・廢・祭・齊・薺・灰・賄・隊’韻을
포함하며, 喉音系 운미를 취한다.

둘째, 蟹攝 開口 一・二等에 속하는 글자는 中原音韻, 四聲通解, 普通話에서 韻母

‘/ai/, ㅐ, /ai/’와 대응되며, 東國正韻, 訓蒙字會, 全韻玉篇에서는 韻母 ‘, ㆎ, ㆎ’와

대응된다.

셋째, 蟹攝 開口 三・四等에 속하는 글자는 中原音韻, 普通話에서 韻母 ‘/i/’와 대응되

며, 東國正韻, 四聲通解, 訓蒙字會, 全韻玉篇에서는 韻母 ‘ㅖ’와 대응된다. 蟹攝 開

口 三・四等에 속하는 글자의 韻母는 中古音 ‘/iɛi/’가 中原音韻에서 韻母가 ‘/i/’로 변했

음에도 불구하고, 東國正韻, 四聲通解, 訓蒙字會, 全韻玉篇에서 대부분 漢語 中古

音을 따르고 있다.

넷째, 蟹攝 合口 一等에 속하는 글자는 中原音韻, 四聲通解, 普通話에서 韻母 ‘/uai/,

ㅙ, /uai/’와 대응되며, 東國正韻, 訓蒙字會, 全韻玉篇에서는 韻母 ‘, ㅚ, ㅚ’와 대응

된다.

字
例 攝

上古音 中古音
反切 中原

音韻
東國
正韻 

四聲
通解

訓蒙
字會

全韻
玉篇 普通話韻

部 董同龢 廣韻 董同龢

培 蟹 之 bʰuə̂ɡ 蟹合一平灰並全濁 bʰuAi 薄回 pʰui :, 
, 쀠  

부 pʰei²

灰 蟹 之 xuə̂ɡ 蟹合一平灰曉次清 xuAi 呼恢 xui 횡  회 회 xuei¹
杯 蟹 蟹合一平灰幫全清 puAi 布回 pui  뷔   pei¹

雷 蟹 微 luə̂d 蟹合一平灰來次濁 luAi 魯回 lui 룅
·룅 뤼 뢰 뢰 lei²

賄 蟹 之 xuə̂ɡ 蟹合一上賄曉次清 xuAi 呼罪 xui :횡 휘 회 회 xuei⁴

罪 蟹 微 dzʰuə̂d 蟹合一上賄從全濁 dzʰuAi 徂賄 tsui  죄 죄 tsuei⁴

每⁺ 蟹 之 muə̂ɡ 蟹合一上賄明次濁 muAi 武罪 뮈   mei³

塊 蟹 微 kʰuə̂d 蟹合一去隊溪次清 kʰuAi 苦對 kʰuai ·쾽
·쾡 퀴 괴 괴 kʰuai⁴

碓 蟹 微 tuə̂d 蟹合一去隊端全清 tuAi 都隊 tui ·됭 뒤   tuei⁴
外 蟹 祭 ŋuɑd 蟹合一去泰疑次濁 ŋuɑi 五會 uai ·  외 외 uai⁴
每 蟹 之 muə̂ɡ 蟹合一去隊明次濁 muAi 莫佩 뮈   mei³
退 蟹 微 tʰuə̂d 蟹合一去隊透次清 tʰuAi 他內 tʰui ·툉 튀 퇴 퇴 tʰuei⁴

內 蟹 緝/
微

nuə̂b/
nuə̂d 蟹合一去隊泥次濁 nuAi 奴對 nui 뉘  

납 nei⁴

蝸 蟹 蟹合二平佳見全清 kuæi 古蛙
괭
광
뢍

과俗
와 과 괘俗

왜 uo¹

賣 蟹 佳 meɡ 蟹合二去卦明次濁 mæi 莫懈 mai ·맹
·육 매 매 매 mai⁴

派 蟹 佳 pʰeɡ 蟹合二去卦滂次清 pʰæi 匹卦 :팽 패 패 패 pʰai⁴
閨 蟹 佳 kiueɡ 蟹合四平齊見全清 kiuɛi 古攜 kui  귀 규 규 kuei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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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蟹攝 合口 二等에 속하는 글자는 中原音韻, 四聲通解, 普通話에서 韻母

‘/ai/, ㅐ, /ai/’와 대응되며, 東國正韻, 訓蒙字會, 全韻玉篇에서는 韻母 ‘, ㅐ, ㅐ’와

대응된다.

여섯째, 蟹攝 合口 四等에 속하는 글자는 中原音韻, 四聲通解, 普通話에서 韻母

‘/ui/, ㅟ, /ai/’와 대응되며, 東國正韻, 訓蒙字會, 全韻玉篇에서는 韻母 ‘, ㅠ, ㅠ’와

대응된다.

일곱째, 東國正韻의 終聲은 喉音 不淸不濁 ‘ㅇ/ø/’으로 終聲을 취한다.
여덟째, 東國正韻의 ‘’와 ‘’의 中聲의 음가를 현재로서 정확히 알 방법은 없다. ‘’

이 한글의 ‘왜’와 비슷한 음이라면 ‘왜’ 밑에 終聲 ‘ㅇ’이 있게 되므로 현재 한글의 ‘왜’에서

중국어의 복운모 자질의 느낌이 더해지게 된다. 이유는 성대에서 공명음의 자질이 추가되

었기 때문이다. ‘ㅙ’에 終聲 ‘ㅇ’이 결합될 경우 /æi/로 발음되어 한국어 발성에는 잘 드러

나지 않는 모음 /æ/로 추정한 董同龢의 추정음에 주목할 만하다.

아홉째, 蟹攝의 灰韻은 漢語 中古音에서 ‘/uAi/’로, 中原音韻에서 ‘/ui/’로, 普通話에서

‘uei’로 나타나며, 四聲通解에서는 ‘ㅟ’로 확인된다. 漢語 中古音에서 灰韻의 /-A-/음가가

일률적으로 탈락하여 中原音韻에서 韻母가 ‘/ui/’로 나타나 四聲通解에서 ‘ㅟ’로 표기한

것으로 보이나, ‘灰’만 ‘​’로 표기되어 漢語 中古音을 따르고 있다.

열째, 二等에 속하며 聲母가 牙・喉音인 글자가 中原音韻에서 개음 /i-/가 생겨나고

있는데, 四聲通解에서는 개음 /i-/를 韻母에서 ‘ㅒ’로 반영하였다.
열한째, ‘閨’는 韻母가 ‘/iuiəi/’으로 분류되는데, 韻母 ‘/iuiəi/’은 東國正韻에서만 사

용된 표기이다. 이는 東國正韻의 한자음에서 開口 四等韻 ‘/i-/’에 대응되는 合口 四等韻

은 ‘/iu-/’인데 당시 한자음에서는 우리말의 음절 제약으로 開口와 合口字들이 구별되지

않았기 때문에, 東國正韻에서는 이를 구별하기 위해 우리말에 사용되지 않는 中聲을 만

들어 사용하게 되었다.114) ‘閨’가 四聲通解에서 ‘귀’로 訓蒙字會와 全韻玉篇에서 ‘규’

로 나타나는 근거를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표53>에서 蟹攝에 해당하는 ‘洗’는 中原音韻에서 ‘/si/’로, 四聲通解에서 ‘​​’으로,

114) 박경송, ｢東國正韻에 나타난 조선음운학자들의 중고한어 음운 연구｣, 중국언어연구 15, 2002, 338

쪽.

   

개구음 합구음

一·二等 ･/ʌ/  ㆎ/ʌi/  ㅏ/a/  ㅐ/ai/ ㅗ/o/  ㅚ/oi/  ㅘ/oa/  ㅙ/oai/

三等韻 ㅡ/ɨ/   ㅢ/ɨi/  ㅓ/ə/ ㅜ/u/  ㅟ/ui/  ㅝ/uə/

四等韻 ㅣ/i/   ㅣ/i/  ㅕ/iə/  ㅖ/iəi/ ㅠ/iu/  ㆌ/iui/  ㆊ/iuiə/  ㆋ/iuiə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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普通話는 ‘/ɕi/’로 나타난다. <표53>의 ‘洗’는 又音이 山攝에 속해 있는데, 四聲通解에서
는 山攝의 음만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洗’는 東國正韻에서 ‘션, 솅’으로, 訓蒙字會에서
‘셰’로, 全韻玉篇는 ‘션, 셰’로 나타난다. 訓蒙字會에서는 蟹攝에 해당하는 음만 반영하

고 있으며, 東國正韻과 全韻玉篇에서는 山攝과 蟹攝의 음을 모두 반영하고 있다.

14. 果攝

<표54>

<표54>을 통하여 果攝에 해당하는 韻母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첫째, 果攝은 廣韻의 ‘歌・哿・箇・過・戈・果’韻을 포함하며, 喉音系 운미를 취한다.
둘째, 果攝 開口 一等에 속하는 글자는 中原音韻, 四聲通解, 普通話에서 韻母 ‘/uɔ/,

ㅓ, /uo/’와 대응되며, 東國正韻, 訓蒙字會, 全韻玉篇에서는 韻母 ‘, ㅏ, ㅏ’와 대응

된다.

字
例 攝

上古音 中古音
反切 中原

音韻
東國
正韻 

四聲
通解

訓蒙
字會

全韻
玉篇 普通話韻

部 董同龢 廣韻 董同龢

搓 果 果開一平歌清次清 tsʰɑ 七何 tsʰuɔ 창  차 차 tsʰuo¹

珂 果 果開一平歌溪次清 kʰɑ 苦何 kʰɔ 캉 커 가 가 kʰɤ¹

他 果 果開一平歌透次清 tʰɑ 託何 tʰuɔ 탕
·땅 터 타 타 tʰa¹

跎 果 果開一平歌定全濁 dʰɑ 徒河 tʰuɔ 땅 떠 타 타 tʰuo²

挪 果 果開一平歌泥次濁 nɑ 諾何 nuɔ 너 나 나 nuo²

哥 果 歌 kɑ 果開一平歌見全清 kɑ 古俄 kɔ 강 거 가 가 kɤ¹

我 果 歌 ŋɑ 果開一上哿疑次濁 ŋɑ 五可 ŋɔ 
:  아 아 uo³

左⁺ 果 歌 tsɑ 果開一上哿精全清 tsɑ 臧可 tsuɔ :장 
·장  좌 자 tsuo³

左⁺ 果 歌 tsɑ 果開一去箇精全清 tsɑ 則箇 tsuɔ :장 
·장  좌 자 tsuo³

坐⁺ 果 歌 dzʰuɑ 果合一去過從全濁 dzʰuɑ 徂臥 tsuɔ :쫭 
·쫭  좌 좌 tsuo⁴

磨⁺ 果 歌 muɑ 果合一平戈明次濁 muɑ 莫婆 muɔ 망
·망 뭐 마 마 mo²

坡 果 歌 pʰuɑ 果合一平戈滂次清 pʰuɑ 滂禾 pʰuɔ 팡 풔 파 파 pʰo¹

波 果 歌 puɑ 果合一平戈幫全清 puɑ 博禾 puɔ ·빙
빙,방 붜 파 파 po¹

捶 果 歌 ȶjua *
果合一上果端全清 tuɑ 都果 ʈʂʰui :돵

: 더  츄, 
타 tʂʰuei²

磨 果 歌 muɑ 果合一去過明次濁 muɑ 摸臥 muɔ 망
·망 뭐 마 마 mo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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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果攝 合口 一等에 속하는 글자는 中原音韻, 四聲通解, 普通話에서 韻母 ‘/uɔ/,
ㅝ, /o/’와 대응되며, 東國正韻, 訓蒙字會, 全韻玉篇에서는 韻母 ‘, ㅏ, ㅏ’와 대응된

다.

넷째, 東國正韻의 終聲은 喉音 不淸不濁 ‘ㅇ/ø/’으로 終聲을 취한다.
다섯째, 果攝 開口 一等에서 中原音韻의 韻母가 ‘/ɔ/’로 나타나는 글자는 普通話에서

韻母가 ‘/ɤ/’로 나타난다.
다섯째, 果攝 開口 一等에 속하는 글자는 漢語 中古音의 韻母가 ‘/ɑ/’로 나타나는데, 聲

母가 牙・喉音에 속하는 글자를 제외하고, 中原音韻에서 韻母가 ‘/uɔ/’로 合口化되었고,

四聲通解는 韻母가 ‘ㅝ’로 나타난다. 牙・喉音 聲母는 中原音韻에서 韻母가 ‘/ɔ/’로 나

타나고, 四聲通解에서도 韻母가 ‘ㅓ’로 合口化되지 않았지만, 普通話에서 韻母가 ‘/uo/’로

合口化되었다.

<표54>에서 果攝에 해당하는 ‘坡’는 中古音에서 ‘/pʰuɑ/’로 中原音韻에서 ‘/pʰuɔ/’로, 
四聲通解에서 ‘풔’로, 普通話는 ‘/pʰo/’로 나타난다. ‘坡’는 東國正韻에서 ‘팡’으로, 訓蒙
字會와 全韻玉篇은 ‘파’로 나타나 四聲通解가 合口의 성질을 더욱 충실히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15. 假攝

<표55>

字
例 攝

上古音 中古音
反切 中原

音韻
東國
正韻 

四聲
通解

訓蒙
字會

全韻
玉篇 普通話韻

部 董同龢 廣韻 董同龢

詐 假 魚 tsăɡ 假開二去禡莊全清 tʃa 側駕 tʂa ·장  사 자正
사 tʂa⁴

杈⁺ 假 歌 tsʰa 假開二平麻初次清 tʃʰa 初牙 창  차 차 tʂʰa¹

葩 假 魚 pʰuăɡ 假開二平麻滂次清 pʰa 普巴 pʰua 팡 파 파 파 pʰa¹

笆 假 假開二平麻幫全清 pa 伯加 pua 방 바 파 파 pa¹

叉⁺ 假 歌 tsʰa 假開二平麻初次清 tʃʰa 初牙 ʈʂʰa 창  차 채 차 tʂʰa¹

琶 假 假開二平麻並全濁 bʰa 蒲巴 pʰua 빵 빠 파 파 pʰa²

沙⁺ 假 歌 ʃeai 假開二平麻生全清 ʃa 所加 ʂa 상 
·상  사 사 ʂa¹

下 假 魚 ɤăɡ 假開二上馬匣全濁 ɤa 胡雅 xia
:
·강
:
·

 하 하 ɕia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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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5>을 통하여 假攝에 해당하는 韻母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첫째, 假攝은 廣韻의 ‘禡・麻・馬’韻을 포함하며, 喉音系 운미를 취한다.
둘째, 假攝 開口 二等에 속하는 글자는 中原音韻, 四聲通解, 普通話에서 韻母 ‘/ua/,

ㅏ, /a/’와 대응되며, 東國正韻, 訓蒙字會, 全韻玉篇에서는 韻母 ‘, ㅏ, ㅏ’와 대응된

다.

셋째, 假攝 合口 二等에 속하는 글자는 中原音韻, 四聲通解, 普通話에서 韻母 ‘/ua/,

ㅘ, /ua/’와 대응되며, 東國正韻, 訓蒙字會, 全韻玉篇에서는 韻母 ‘, ㅘ, ㅘ’와 대응

된다.

넷째, 東國正韻의 終聲은 喉音 不淸不濁 ‘ㅇ/ø/’으로 終聲을 취한다.
다섯째, 假攝 開口 二等에서 聲母가 脣音계열인 글자는 中原音韻에서 개음 /u-/가 개

입되었지만, 普通話에서는 개음 /u-/가 반영되지 않았다. 東國正韻, 訓蒙字會, 全韻玉
篇에서는 韻母 ‘, ㅏ, ㅏ’로 나타나 中古音을 더 잘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字
例 攝

上古音 中古音
反切 中原

音韻
東國
正韻 

四聲
通解

訓蒙
字會

全韻
玉篇 普通話韻

部 董同龢 廣韻 董同龢

笆⁺ 假 假開二上馬並全濁 bʰa 傍下 pua 방 바 파 파 pa¹

沙⁺ 假 假開二去禡生全清 ʃa 所嫁 ʂa 상 
·상  사 사 ʂa¹

爺 假 假開三平麻以次濁 0ja 以遮 iɛ 양 여 야 야 ie²

胯⁺ 假 假合二平麻溪次清 kʰua 苦瓜 kʰua
·콩,쾅 

:쾅
·쾅

콰 과 고, 과 kʰua¹

華⁺ 假 魚 ɤuăɡ 假合二平麻匣全濁 ɤua 戶花 xua

·

쾡,쾅 
풍

 화 화 xua²

蝸⁺ 假 歌 kua 假合二平麻見全清 kua 古華
괭
광
뢍

과俗
와 과 과正

와 uo¹

華 假 魚 xuăɡ 假合二平麻曉次清 xua 呼瓜 xua

·

쾡,쾅 
풍

 화 화 xua¹

檛 假 假合二平麻知全清 ȶua 陟瓜 돵  좌 좌俗
과 tʂua¹

瓦 假 歌 ŋua 假合二上馬疑次濁 ŋua 五寡 ua :
:  와 와 ua³

化 假 歌 xua 假合二去禡曉次清 xua 呼霸 xua ·황 화 화 화 xua⁴

胯 假 魚 kʰuăɡ 假合二去禡溪次清 kʰua 苦化 kʰua
·콩,쾅 

:쾅
·쾅

콰 과 고, 과 kʰua⁴

瓦⁺ 假 假合二去禡疑次濁 ŋua 五化 ua :
:  와 와 ua⁴

華⁺ 假 魚 ɤuăɡ 假合二去禡匣全濁 ɤua 胡化 xua

·

쾡,쾅 
풍

 화 화 xua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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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째, 開口 三等에 해당하는 글자가 中原音韻 이후 주요원음의 고모음화 현상(a>ɛ)
이 일어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55>에서 假攝에 해당하는 ‘叉’는 中古音에서 ‘/tʃʰa/’로 中原音韻에서 ‘/ʈʂʰa/’로, 
四聲通解에서 ‘​’로, 普通話는 ‘/tʂʰa/’로 나타난다. <표55>의 ‘叉’는 又音이 蟹攝에 속해

있는데, 四聲通解에서는 蟹攝의 음만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叉’는 東國正韻에서 ‘창’

으로, 訓蒙字會에서 ‘차’로, 全韻玉篇는 ‘차, 채’로 나타난다. 東國正韻과 訓蒙字會
에서는 假攝에 해당하는 음을 반영하고 있으며, 全韻玉篇에서는 假攝과 蟹攝의 음을 모

두 반영하고 있다.

16. 遇攝

<표56>

字
例 攝

上古音 中古音
反切 中原

音韻
東國
正韻 

四聲
通解

訓蒙
字會

全韻
玉篇 普通話韻

部 董同龢 廣韻 董同龢

疽⁺ 遇 魚 tsʰjaɡ 遇開三平魚清次清 tsʰjo 七余 tsiu :졍 
쳥  져 져 tɕy¹

魚 遇 魚 ŋjaɡ 遇開三平魚疑次濁 ŋjo 語居 iu   어 어 y²
暑 遇 魚 ɕjaɡ 遇開三上語書全清 ɕjo 舒呂 ʂiu :셩  셔 셔 ʂu³
序 遇 遇開三上語邪全濁 zjo 徐呂 siu :쎵  셔 셔 ɕy⁴
礎 遇 遇開三上語初次清 tʃʰjo 創舉 ʈʂʰu :총  초 초 tʂʰu³

處⁺ 遇 魚 cʰjaɡ 遇開三上語昌次清 tɕʰjo 昌與 ʈʂʰiu :쳥 
·쳥  쳐 쳐 tʂʰu³

女 遇 魚 njaɡ 遇開三上語娘次濁 njo 尼呂 niu
:녕 
·녕 
:

뉴 녀 녀 ny³

所 遇 魚 saɡ 遇開三上語生全清 ʃjo 踈舉 ʂu :송  쇼 소 suo³
旅 遇 魚 ljaɡ 遇開三上語來次濁 ljo 力舉 liu :령 류 려 려 ly³

女⁺ 遇 魚 njaɡ 遇開三去御娘次濁 ny⁴ 尼據 liu
:녕
·녕 
:

뉴 녀 녀 ny³

處⁺ 遇 魚 cʰjaɡ 遇開三去御昌次清 tʂʰu⁴ 昌據 ʈʂʰiu :쳥 
·쳥  쳐 쳐 tʂʰu³

枯 遇 魚 kʰɑɡ 遇合一平模溪次清 kʰuo 苦胡 kʰu 콩 쿠 고 고正
구 kʰu¹

惡 遇 魚 ʔɑɡ 遇合一平模影全清 ʔuo 哀都 ɔ
·

·
·

 악 오, 
악 u¹

吾 遇 魚 ŋɑɡ 遇合一平模疑次濁 ŋuo 五乎 u   오 오 u²
湖 遇 魚 ɤɑɡ 遇合一平模匣全濁 ɤuo 戶吳 xu   호 호 xu²

鋪 遇 魚 pʰuɑɡ 遇合一平模滂次清 pʰuo 普胡 pʰu 퐁,풍
·퐁 푸 푸 포 pʰu¹

奴 遇 魚 nɑɡ 遇合一平模泥次濁 nuo 乃都 nu 농 누 노 노 nu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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字
例 攝

上古音 中古音
反切 中原

音韻
東國
正韻 

四聲
通解

訓蒙
字會

全韻
玉篇 普通話韻

部 董同龢 廣韻 董同龢

都 遇 魚 tɑɡ 遇合一平模端全清 tuo 當孤 tu 동 두 도 도 tu¹
徒 遇 魚 dʰɑɡ 遇合一平模定全濁 dʰuo 同都 tʰu 똥 뚜 도 도 tʰu²

租 遇 魚 tsɑɡ 遇合一平模精全清 tsuo 則吾 tsu 
종  조 조 tsu¹

虎 遇 魚 xɑɡ 遇合一上姥曉次清 xuo 呼古 xu :홍 후 호 호 xu³

土 遇 魚 tʰɑɡ 遇合一上姥透次清 tʰuo 他魯 tʰu
:통
:동
:똥

투 토 토,두 tʰu³

古 遇 魚 kɑɡ 遇合一上姥見全清 kuo 公戶 ku :공 구 고 고 ku³

惡⁺ 遇 魚 ʔɑɡ 遇合一去暮影全清 ʔuo 烏路 ɔ
·

·
·

今
俗 악 오, 

악 u⁴

步 遇 魚 bʰuɑɡ 遇合一去暮並全濁 bʰuo 薄故 pu 뿌 보 보 pu⁴

錯⁺ 遇 魚 tsʰɑɡ 遇合一去暮清次清 tsʰuo 倉故 tsʰu ·착 
·총  착 조 착 tsʰu⁴

素 遇 魚 sɑɡ 遇合一去暮心全清 suo 桑故 su ·송  소 소 su⁴

錯⁺ 遇 魚 tsʰɑɡ 遇合一去暮清次清 tsʰuo 倉故 tsʰu ·총
·착  착 조 

착 tsʰu⁴

布 遇 魚 puɑɡ 遇合一去暮幫全清 puo 博故 pu ·봉 부 포 포 pu⁴

度 遇 魚 dʰɑɡ 遇合一去暮定全濁 dʰuo 徒故 tu ·딱
·똥  도 도, 

탁 tu⁴

胯⁺ 遇 魚 kʰuɑɡ 遇合一去暮溪次清 kʰuo 苦故 kʰua
·콩,쾅 

:쾅
·쾅

콰 과 고, 과 kʰu⁴

路 遇 魚 lɑɡ 遇合一去暮來次濁 luo 洛故 lu ·락
·롱 루 로 로 lu⁴

鋪⁺ 遇 魚 pʰuɑɡ 遇合一去暮滂次清 pʰuo 普故 pʰu 퐁,풍
·퐁 푸 푸 포 pʰu⁴

鬚 遇 遇合三平虞心全清 sjuo 相俞 siu  슈 슈 ɕy¹

蒭 遇 *
遇合三平虞初次清 ʧʰio 䆫俞  추 tʂu²

娶⁺ 遇 侯 sjuɡ 遇合三平虞心全清 sjuo 相俞 tsʰiu ·츙   츄 tɕʰy³

衢 遇 魚 ɡ jhuaɡ 遇合三平虞羣全濁 ɡʰjuo 其俱 kiu 꿍 뀨 구 tɕʰy²

夫 遇 魚 b jhuaɡ 遇合三平虞奉全濁 bʰjuo 防無 fu 붕
뿡  부 부 fu²

柱⁺ 遇 侯 tjuɡ 遇合三上麌知全清 ȶjuo 知庾 tʂiu
:듕 
·듕 
:뜡 

 듀 쥬 tʂu³

乳 遇 侯 ȵjuɡ 遇合三上麌日次濁 ȵjuo 而主 ɽiu :
·   유 ʐu³

嫗⁺ 遇 *
遇合三上噳影全清 ʔio 委羽 iu :

·  구 우俗
구 y⁴

主 遇 侯 ȶjuɡ 遇合三上麌章全清 tɕjuo 之庾 tʂiu :즁 
·즁  쥬 쥬 tʂu³

武 遇 魚 mjuaɡ 遇合三上麌微次濁 mjuo 文甫 ʋu  무 무 u³

父 遇 遇合三上麌非全清 pjuo 方矩 fu :붕
:뿡  부 부, 보 fu³

樹⁺ 遇 侯 ʑjuɡ 遇合三上麌禪全濁 ʑjuo 臣庾 ʂiu :쓩 
·쓩  슈 슈 ʂu⁴

疽⁺ 遇 魚 tsʰjaɡ *
遇合三上語精全清 tsiɔ 子與 tsiu :졍 

쳥  져 져 tɕy¹

句⁺ 遇 侯 kjuɡ 遇合三去遇見全清 kjuo 九遇 kiu
,·
궁,:궁
·궁,꿍

규 구 구 tɕy⁴

樹⁺ 遇 侯 ʑjuɡ 遇合三去遇禪全濁 ʑjuo 常句 ʂiu :쓩 
·쓩  슈 슈 ʂu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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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6>을 통하여 遇攝에 해당하는 韻母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첫째, 遇攝은 廣韻의 ‘魚・語・御・模・姥・暮・虞・噳・屋’韻을 포함하며, 喉音系 운

미를 취한다.

둘째, 遇攝 開口 三等에 속하는 글자는 中原音韻, 四聲通解, 普通話에서 韻母 ‘/iu/,

ㅠ, /y/’와 대응되며, 東國正韻, 訓蒙字會, 全韻玉篇에서는 韻母 ‘, ㅕ, ㅕ’와 대응된

다.

셋째, 遇攝 合口 一等에 속하는 글자는 中原音韻, 普通話에서 韻母 ‘/u/, ㅜ, /u/’와 대

응되며, 東國正韻, 訓蒙字會, 全韻玉篇에서는 韻母 ‘, ㅗ, ㅗ’와 대응된다.

넷째, 遇攝 合口 三等에 속하는 글자는 中原音韻, 普通話에서 韻母 ‘/iu/, ㅠ, /y/’와 대

응되며, 東國正韻, 訓蒙字會, 全韻玉篇에서는 韻母 ‘, ㅠ, ㅠ’와 대응된다.

다섯째, 東國正韻의 終聲은 喉音 不淸不濁 ‘ㅇ/ø/’으로 終聲을 취한다.
여섯째, 合口韻이 四聲通解에서 ‘ㅜ/u/’로 나타나는데, 중국 한자음에서 /u/로 나타나는
글자가 한국 한자음에서는 ‘ㅗ/o/’로 나타난다.

일곱째, 合口 三等에 해당하는 글자가 한국 한자음을 기록한 訓蒙字會와 全韻玉篇
에서는 韻母가 ‘ㅜ’와 ‘ㅠ’가 섞여서 나타나고 있다.

여덟째, 廣韻 魚韻 開口 三等 글자들이 中原音韻 이후 주요원음의 변화(o>u)로 인

하여 모두 合口化되었다. 四聲通解에서도 開口 三等 글자들 중 照二系 글자들은 模韻

(中聲 /ㅜ/)에 합류되었으며, 照二系를 제외한 나머지 開口 三等 글자들은 魚韻(中聲 /ㅠ/)

에 합류되었다.115)

아홉째, 개음의 탈락 과정을 통해 齒音에서 진행되는 舌尖後音化의 과정에 일정한 단계

가 있었음을 엿볼 수 있다. 中古 시기 魚韻 開口 三等과 虞韻 合口 三等의 글자들 중 위

에서 언급한 照二系 글자들을 제외한 ‘知, 徹, 澄’ 등의 舌上音과 照三系의 글자들은 四聲
通解에서 魚韻(中聲 /ㅠ/)에 분류하여 여전히 개음 /i/를 보유하고 있다. 이를 통해 齒音

115) 四聲通解에서는 聲母를 舌上音과 正齒音(照二系, 照三系)으로 따로 구분하지 않고 正齒音 표기 방

식으로 통합시켜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해당 韻의 소속 글자들의 계통을 살펴보면, 中古시

기 舌上音과 照二系, 照三系에 따라 소속 韻을 구별하여 수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字
例 攝

上古音 中古音
反切 中原

音韻
東國
正韻 

四聲
通解

訓蒙
字會

全韻
玉篇 普通話韻

部 董同龢 廣韻 董同龢

嫗 遇 侯 ʔjuɡ 遇合三去遇影全清 ʔjuo 衣遇 iu :
·  구 우俗

구 y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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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서 照二系의 舌尖後音化가 舌上音 및 照三系보다 빨랐음을 알 수 있다.116)

<표56>에서 遇攝에 해당하는 ‘主’는 中古音에서 ‘/tɕjuo/’로 中原音韻에서 ‘/tʂiu/’로, 
四聲通解에서 ‘​’로, 普通話는 ‘/tʂu/’로 나타나 普通話에서는 개음 /i-/가 탈락되었다. 또

‘主’는 東國正韻에서 ‘즁’으로, 訓蒙字會와 全韻玉篇에서 ‘쥬’로 나타나 東國正韻, 
訓蒙字會, 全韻玉篇에서는 中古音을 더 잘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116) 주성일, ｢四聲通解에 반영된 近代漢語 陰聲韻의 변화｣, 중국문학연구 45, 한국중문학회, 2011, 

36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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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四聲通解의 聲母를 漢語 中古音의 ‘牙・舌・脣・齒・喉’ 순으로 정렬하여 東國正韻,
中原音韻, 四聲通解, 訓蒙字會, 全韻玉篇과 비교 연구한 후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牙音은 漢語 中古音의 ‘見/k/, 溪/kʰ/, 羣/ɡʰ/, 疑/ŋ/’母에 해당하며, 이는 四聲通解의
‘ㄱ(全淸), ㅋ(次淸), ㄲ(全濁), ㆁ(次濁)’에 대응된다. 東國正韻의 聲母는 ‘ㄱ, ㅋ, ㄲ, ㆁ’으

로, 四聲通解와 동일하다. 한국 한자음을 반영한 訓蒙字會 및 全韻玉篇은 見母와 溪

母가 ‘ㄱ’으로 나타나, 全淸과 次淸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全濁

聲母인 羣母가 중국 近代音을 반영한 中原音韻에서 ‘/kʰ/’로 나타나 濁音의 淸音化가 진

행됐음을 확인할 수 있지만, 四聲通解는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訓蒙字會 및 全韻玉
篇은 羣母를 ‘ㄱ’으로 표기하여 한국의 현실 한자음을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疑母

는 연구개 비음이지만, 中原音韻에서 해당 聲母가 ‘/ø/’로 나타나 疑母가 영성모화 됐음

에도 불구하고, 四聲通解에서는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訓蒙字會 및 全韻玉篇은 ‘ㅇ’

으로 표기하여 한국의 현실 한자음을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舌音은 漢語 中古音의 ‘端/t/, 知/ȶ/, 透/tʰ/, 徹/ȶʰ/, 定/dʰ/, 澄/ȡʰ/, 泥/n/, 娘/n/’母에 해당

한다. 四聲通解에서는 舌上音 ‘知/ȶ/, 徹/ȶʰ/, 澄/ȡʰ/’母가 正齒音에 합류되었고, 舌上音

‘娘/n/’母는 舌頭音 ‘泥/n/’母에 합류되어, ‘ㄷ(全淸), ㅌ(次淸), ㄸ(全濁), ㄴ(次濁)’으로 나타

난다. 東國正韻의 聲母는 ‘ㄷ, ㅌ, ㄸ, ㄴ’으로, 四聲通解와 동일하다. 訓蒙字會는 舌

上音과 舌頭音을 구분하지 않았으며, ‘ㄷ’과 ‘ㅌ’이 혼용되는 것으로 보아, 全淸과 次淸, 淸

音과 濁音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全韻玉篇에서는 訓蒙字會와 마찬가

지로 全淸과 次淸, 淸音과 濁音의 구분이 불분명하고, 舌頭音은 ‘ㄷ, ㅌ’으로, 舌上音은 ‘ㅈ,

ㅊ’으로 표기하는 것으로 보아, 漢語 中古音의 七音을 명확히 따르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脣音은 漢語 中古音의 ‘幫・非/p/, 滂・敷/pʰ/, 並・奉/bʰ/, 明・微/m/’母에 해당하며, 이

는 四聲通解의 ‘ㅂ・ㅸ(全淸), ㅍ(次淸), ㅃ・ㅹ(全濁), ㅁ・ㅱ(次濁)’에 대응된다. 四聲通
解에서는 輕脣音을 연서법(‘ㅸ, ㅹ, ㅱ’)의 형태로 표기했지만, 東國正韻의 聲母는 ‘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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ㅍ・ㅃ・ㅁ’으로 重脣音과 輕脣音이 구별되지 않았다. 訓蒙字會 및 全韻玉篇 또한 輕

脣音을 구분하지 않았으며, 전체적으로 ‘ㅂ・ㅍ’이 혼용되는 것으로 보아, 全淸과 次淸, 淸

音과 濁音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次濁에 해당하는 微母는 대체로 /ɱ/→
/ʋ/→/u/→/ø/의 발전 단계를 거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中原音韻의 聲母가 ‘/ʋ/’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四聲通解의 聲母 ‘ㅱ’는 ‘/ʋ/’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이며, 東國正
韻, 訓蒙字會, 全韻玉篇은 ‘ㅁ’으로 나타나 輕脣音과 重脣音이 구분되지 않는 한국의

현실 한자음을 보여주고 있다.

齒音은 漢語 中古音의 ‘精/ts/(齒頭音), 莊・章・照/tʂ/(正齒音), 淸/tsʰ/(齒頭音), 初・昌・
穿/ʈʂʰ/(正齒音), 從/tsʰ/(齒頭音), 崇・牀・船・神 /ʈʂʰ/(正齒音), 心/s/(齒頭音), 生・疏・
書・審/ʂ/(正齒音), 邪/z/(齒頭音), 禪/ʑ/(正齒音)’母에 해당하며, 이는 四聲通解의 ‘・
・・(全淸), ・(次淸), ・・・(全濁)’에 대응되며, 齒頭音은 왼쪽이 긴 형

태로(・・・・), 正齒音은 오른쪽이 긴 형태로(・・・・) 구분하여 표

기하였다. 한국 한자음을 반영한 訓蒙字會와 全韻玉篇에서는 齒頭音과 正齒音을 구분

하지 않고 있으며, 全淸과 次淸의 구분이 분명하지가 않다. 齒音의 全濁 聲母에 해당하는

邪母와 禪母를 東國正韻에서는 ‘ㅆ’으로 표기하고, 訓蒙字會에서는 ‘ㅅ’, 四聲通解에
서는 ‘・’으로 표기한다. 기존 연구에서 漢語 中古音을 기준으로 ‘ㅆ’을 /z/으로 추정하

고 있지만, 이 경우 東國正韻의 조음 위치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 訓蒙字會에서 선

택하고 있는 표기인 ‘ㅅ’이 설명되지 않는다. 東國正韻에서는 漢語 中古音의 全濁을 各

自並書로 표기하지만, 訓蒙字會에서는 各自並書로 표기하지 않는 것만 제외하고, 조음

방식에서 기본적으로 일치한다. 즉, 東國正韻의 ‘ㅆ’을 ‘ㅅ’으로 표기하고 있고, 訓蒙字會
의 ‘ㅅ’은 異論의 여지없이 무성 마찰음이다. 따라서 본고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했을

때, 漢語 中古音의 淸音과 濁音의 조음 방식을 현재 국제음성기호에서의 무성과 유성의

대립이라 규정하는 기존 연구에 대해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喉音은 漢語 中古音의 ‘影/ʔ/, 曉/x/, 匣/ɤ/, 喩/ø/, 爲/ɤ/’母에 해당하며, 이는 四聲通解
의 ‘ㆆ(全淸), ㅎ(次淸), ㆅ(全濁), ㆁ(次濁)’에 대응된다. 影母는 中原音韻에서 聲母가 이

미 영성모로 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四聲通解에서는 이를 반영하지 않고 影母를 모두

‘ㆆ’으로 표기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어음의 역사적 근원을 밝히기 위한 수

단으로서 影母를 형식적으로 독립시키고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訓蒙字會와 全韻
玉篇은 한국 한자음에서 변별이 되지 않는 聲母 ‘ㆆ(여린히읗 全淸)’, ‘ㆁ(옛이응 次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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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지 않고, 濁音 표기를 위한 各自並書 역시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최세진에 의

한 표기 정리가 다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四聲通解의 舌上音이 正齒音으로 합류

되었는데 訓蒙字會의 舌音을 ‘ㄷ’으로만 표기했듯이, 한자음을 연구할 때에는 그것이 한

국의 현실 한자음인지 아니면 표기 정리를 위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

다.

四聲通解의 韻母를 漢語 中古音의 16攝을 기준으로 정렬하여 東國正韻, 中原音韻,
四聲通解, 訓蒙字會, 全韻玉篇과 비교 연구한 후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

다.

四聲通解의 正音에서 ‘藥(中古 ‘藥, 鐸, 覺’)’韻에 해당하는 글자는 終聲이 ‘ㅸ’으로 표기
되었다. 이는 四聲通解 凡例에서 ‘藥韻 종성에서만은 그 소리가 效韻과 흡사해서 蒙韻
에서는 ㅱ를 사용하였고, 四聲通考에서는 ㅸ을 사용하였으니, 지금 四聲通考를 따라

ㅸ을 사용하도록 한다.’라고 한 점에서 終聲 ‘ㅸ’의 음가가 ‘ㅗ/-o/’에 가까웠을 것이라고

추정된다. 반면, 한국 한자음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 訓蒙字會와 全韻玉篇에서는 입

성이 ‘ㄱ’으로 남아 있어, 漢語 中古音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일부 입성자의 俗音에서는 終聲이 ‘ㆆ’로 나타나 俗音에서도 입성의 흔적을 확인해 볼

수 있다. 그러나 四聲通解 보다 먼저 쓰인 동일 저자의 飜譯老乞大朴通事에서 이미

입성이 완전히 소실되어 있으므로, 四聲通解의 俗音에서 終聲을 ‘ㆆ’로 표시한 것은 洪
武正韻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다.

四聲通解에서는 漢語 中古音의 운미 /-t/가 소실된 음이 반영되었다. 반면, 東國正韻
에서는 입성 운미 /-t/를 以影補來 ‘ㅭ’로 終聲을 표기했고, 訓蒙字會, 全韻玉篇에서는
‘ㄹ’로 終聲을 표기했다. 以影補來 ‘ㅭ’에 대해서 東國正韻 序文에서는 ‘以影補來 因俗歸

正’이라 하여 ‘ㆆ’으로 ‘ㄹ’을 보충하여 속습에 해당하는 한국 한자음의 운미 /-l/을 /-t/로

바로잡겠다고 한 바가 있다. 漢語 中古音을 그대로 따른다면 終聲이 ‘ㄷ’으로 나타나야 하

지만, 東國正韻 序文의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당시 한국의 현실 한자음에서는 終

聲이 ‘ㄹ’이었으며, 訓蒙字會와 全韻玉篇에서는 한국의 현실 한자음을 그대로 반영하

여 終聲을 ‘ㄹ’로 표기하였음을 알 수 있다.

四聲通解에서는 漢語 中古音의 운미 /-p/가 소실된 음이 반영되었다. 四聲通解는 
中原音韻을 참고하여 편찬하였는데, 中原音韻에서 입성 운미가 소실되었으므로, 四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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通解에서도 이를 반영하여 終聲 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반면, 東國正韻, 訓蒙
字會, 全韻玉篇에서는 입성 운미 /-p/를 終聲 ‘ㅂ’으로 표기했다.
漢語 中古音의 운미 /-m/에 해당하는 글자는 四聲通解에서 대체로 終聲이 ‘ㅁ’으로

나타나는데, 聲母가 양순음인 글자만 終聲이 ‘ㄴ’으로 표기되었다. 漢語 中古音의 운미

/-m/에 해당하는 글자가 中原音韻에서 聲母가 양순음이면서 운미도 양순음인 글자들은

모두 운미가 /-n/인 韻部로 합류되었는데, 四聲通解에서도 이 현상을 반영한 것으로 보

인다. 반면, 訓蒙字會와 全韻玉篇에서는 終聲이 모두 ‘ㅁ’으로 표기되어 漢語 中古音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效攝과 流攝의 운미는 東國正韻과 四聲通解에서 終聲이 ‘ㅱ’으로 표기되었다. 훈민

정음 표기 체계에서 ‘종성부용초성(終聲復用初聲)’을 따라 운미 /-u/를 ‘’나 ‘’처럼 표기
할 수 없었기 때문에, 訓民正音 ｢解例本｣ 例義에서 脣輕音을 ‘ㅇ連書脣音之下,則爲脣輕

音(입술소리 아래 이어 쓰면 입술 가벼운 소리가 되는 것)’이라 한 것에서 양순 마찰 비음

으로 추정되는 終聲 ‘ㅱ’은 운미 /-u/를 나타내기에 가장 적절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현실 한자음을 반영한 訓蒙字會와 全韻玉篇에서는 일률적으로 終聲 ‘ㅱ’이 나타나지

않는다.

漢語 中古音 開口 三等에 해당하는 글자가 東國正韻에서 ‘ㅡ/ɨ/’로 읽히는 것을 볼 수

있다. 중국에서는 舌面音이 開口 三等에 속하고 舌尖音은 開口 一等에 속하지만, 한국에서

는 주요모음이 ‘ㅡ/ɨ/’인데 開口 三等과 開口 一等이 섞여 있다. 이로 보아, 한국어 ‘ㅡ/ɨ/’음
의 성격은 舌尖音과 舌面音 사이의 舌尖面元音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시기적으로 개음 /i-/의 탈락 과정을 통해, 齒音에서 진행되는 舌尖後音化의 과정에 일

정한 단계가 있었음을 엿볼 수 있다. 漢語 中古音 魚韻 開口 三等과 虞韻 合口 三等의 글

자들 중 照二系 글자들을 제외한 ‘知, 徹, 澄’ 등의 舌上音과 照三系의 글자들은 四聲通解
에서 魚韻 韻母 ‘ㅠ’에 분류하여 여전히 개음 /i-/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齒音 중

에서 照二系의 舌尖後音化가 舌上音 및 照三系보다 빨랐음을 알 수 있다. 訓蒙字會와 
全韻玉篇에서도 聲母가 舌上音 및 照三系에 해당하는 글자의 韻母가 ‘ㅠ’로 개음 /i-/를

반영하고 있다.

東國正韻의 ‘’와 ‘’의 中聲의 음가를 현재로서 정확히 알 방법은 없다. ‘’이 한글

의 ‘왜’와 비슷한 음이라면 ‘왜’ 밑에 終聲 ‘ㅇ’이 있게 되므로 현재 한글의 ‘왜’에서 중국어

의 복운모 자질의 느낌이 더해지게 된다. 이유는 성대에서 공명음의 자질이 추가되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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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ㅙ’에 終聲 ‘ㅇ’이 결합될 경우 /æi/로 발음되어 한국어 발성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 모음 /æ/로 추정한 董同龢의 추정음이 주목할 만하다.

본고에서는 四聲通解의 聲母와 韻母에서 한국 한자음에는 사용되지 않았던 ・・
・・(齒頭音), ・・・・(正齒音), ㅸ, ㅱ, ㆆ 등의 표기를 확인할 수 있었

으며, 이를 관련 韻書에 표기된 글자와 대응시켜 그 음가를 추정해보았다. 한국 한자음과

중국 한자음의 추후 지속적인 비교 연구는 각 한자음의 특성과 영향 관계를 명확히 밝히

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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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Research on the Chinese Character Sounds of the Saseongtonghae(四聲通解)

- Through a Comparison with Related Rhyme Texts -

This paper has the purpose of looking in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Chinese c

haracter sounds found in the “Saseongtonghae(四聲通解)” by comparing them with rela

ted rhyme texts. Up until now, the researches regarding Saseongtonghae have been ex

ecuted mainly focusing on the comparison with Chinese middle ancient tones(漢語 中古

音) and Chinese rhyme texts. However, the focus was shifted to look further into the

relative influence with the Korean Chinese characters’ sounds by comparing the two gr

oups within the scope of this paper.

As such, the initial phonemes(聲母) of the Chinese middle ancient tones were

arranged in the order of ‘yá yīn(牙音), shé yīn(舌音), chún yīn(脣音), chǐ yīn(齒音), and

hóu yīn(喉音) sounds’ for this study. On the other hand, the vowels were arranged int

o the 16 shè(攝) of the hóu yīn(喉音) and Saseongdeungja(四聲等子) to carry out the c

omparative research with the related rhyme texts. In the study of the initial phonemes

(聲母), it was possible to study how the cheongeum(淸音) and the takeum(濁音) were

reflected in the Korean sounds applied to the Chinese characters and also how the pala

talization occurred through which conditions and process. As for the vowels, it was po

ssible to speculate as to how the phonetic value of such sounds as ‘ㅸ’ and ‘ㆆ’ which

were used in the final consonant came to be focusing on how the loss of the rù shēng

(入聲) sound appears in the respective rhyme texts.

For the research of Chinese characters in the Saseongtonghae, the comparison

subjects included the Chinese middle ancient tones, Donggukjeongun(東國正韻), Zhōngy

uányīnyùn(中原音韻), Hunmongjahwae(訓蒙字會) and Jeonun Okpyeon(全韻玉篇). The C

hinese middle ancient tones were able to be set up as a standard for the Chinese char

acter tones/sounds because its traditional Chinese phonology structure was already es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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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ished during the ancient Chinese period called the sìshēngqīyīn(四聲七音/four sounds

seven tones) system. As for the Zhōngyuányīnyùn, since it is already reflecting the mo

dern Chinese character sounds, it was a good reference in analyzing the 3 structures o

f ‘jeong-eum’, ‘sok-eum’ and ‘keumsokeum’ of the Saseongtonghae. The Donggukjeong

un, Hunmongjahwae and the Jeonun Okpyeon all reflect the Korean sounds for the Chi

nese characters which enabled the in-depth investigative process of seeing how the Sa

seongtonghae influenced the Korean Chinese character sounds as well as the sound ch

anges it evoked. It should especially be noted that the Hunmongjahwae is a record wh

ere the Korean Chinese character sounds were written down by the same lexicographe

r so it is expected that there will be even more cognizability in confirming the special

characteristics of the Chinese character sounds and the Korean Chinese character soun

ds.

Keywords: Chinese Middle Ancient Tone(漢語 中古音), Donggukjeongun(東國正韻), Sas

eongtonghae(四聲通解), Zhōngyuányīnyùn(中原音韻), Hunmongjahwae(訓蒙字

會), Jeonun Okpyeon(全韻玉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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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東音과 華音117)의 韻書 통계 도표

117) 여기서 東音은 한국 한자음, 華音은 중국 한자음을 가리킨다.

1200

1446
훈민정음
반포

1800

新刊韻略
(1229)

三韻通考
(세종때/申叔舟)

華東正音通釋韻考
(1747/朴性源) 三韻聲彙

(1751/洪啓禧)

奎章全韻
(1792/李德懋)

1400

1300

1500

1600

古今韻會擧要
(1297)

東國正韻
(1448/申叔舟)

洪武正韻
(1375)

洪武正韻譯訓
(1455/申叔舟)

續添洪武正韻譯訓
(16세기/崔世珍) 四聲通解

(1517/崔世珍)

四聲通考
(세종때/申叔舟)

禮部韻略
(1037)

中原音韻
(1324)

華音
東音



- 138 -

2. 漢語 中古音의 41聲類와 관련 韻書 대조표

字
例

聲
母

上古音 中古音
反切 中原

音韻
東國
正韻 

四聲
通解

訓蒙
字會

全韻
玉篇 普通話韻

部 董同龢 廣韻 董同龢

哥 見 歌 kɑ 果開一平歌見全清 kɑ 古俄 kɔ 강 거 가 가 kɤ¹

句⁺ 見 侯 kûɡ 流開一去候見全清 ku 古侯 kiu
,·궁
,:궁·궁,

꿍
규 구 구 kou⁴

狗 見 侯 kûɡ 流開一上厚見全清 ku 古厚 kəu :  구 구 kou³

句 見 侯 kûɡ 流開一平侯見全清 ku 古侯 kiu
,·궁
,:궁·궁,

꿍
규 구 구 kou¹

干 見 元 kɑn 山開一平寒見全清 kɑn 古寒 kan
간 
·
·

건 간 간 kan¹

割 見 祭 kɑt 山開一入曷見全清 kɑt 古達 kɔ · 거 할 갈俗
할 kɤ¹

根 見 文 kə̂n 臻開一平痕見全清 kən 古痕 kən  근 근 근 kən¹

閣 見 魚 kɑk 宕開一入鐸見全清 kɑk 古落 kɑu ·각  각 각 kɤ²

剛 見 陽 kɑŋ 宕開一平唐見全清 kɑŋ 古郎 kaŋ    강 kaŋ¹

甘 見 談 kɑm 咸開一平談見全清 kɑm 古三 kam 감, 감 감 감 kan¹

蓋⁺ 見 祭/
葉

kɑd/
kɑb 咸開一入盍見全清 kɑp 古盍 kai ·갱

·
개,

가, 개 갑
버,합 kɤ³

蓋 見 蟹開一去泰見全清 kɑi 古太 kai ·갱
·

개,
가, 개 갑

버,합 kai⁴

膏⁺ 見 宵 kɔ̂ɡ 效開一去號見全清 kɑu 古到 kɑu 
·  고 고 kau⁴

膏 見 宵 kɔ̂ɡ 效開一平豪見全清 kɑu 古勞 kɑu 
·  고 고 kau¹

京 見 陽 kjăŋ 梗開三平庚見全清 kjɐŋ 舉卿 kiəŋ   경 경 tɕiŋ¹

訐 見 祭 kjat 山開三入月見全清 kjɐt 居竭 · 겨 알 갈俗
알 tɕie²

給 見 緝 kjəp 深開三入緝見全清 kjep 居立 ki ·급 기 급 급 tɕi³

今 見 侵 kjəm 深開三平侵見全清 kjem 居吟 kiəm 금 김 금 금 tɕin¹

棘 見 之 kjək 曾開三入職見全清 kjək 紀力 ki ·극
·쁙 ·격 기 극 극 tɕi²

机 見 脂 kjed 止開三平脂見全清 kjĕi 居夷 ki :긩 계 궤 궤 tɕi¹

机⁺ 見 脂 kjed 止開三上旨見全清 kjĕi 居履 ki :긩 계 궤 궤 tɕi¹

巾 見 文 kjən 臻開三平真見全清 kjĕn 居銀 kiən 근 긴 건 근俗
건 tɕin¹

吃 見 微 kjə̆t 臻開三入迄見全清 kjət 居乞 · 기 걸 글俗
흘 tʂʰʅ¹

檢 見 談 kjɐm 咸開三上琰見全清 kjæm 居奄 :검 겸 검 검 tɕian³

訐⁺ 見 蟹開三去祭見全清 kjæi 居例 · 겨 알 갈俗
알 tɕie²

繳 見 宵 kiɔɡ 效開四上篠見全清 kiɛu 古了 kiau ·쟉 
:  쟉

교, 
쟉俗
격

tɕiau³

趼 見 元 kiæn 山開四上銑見全清 kiɛn 古典 :견 견 견 tɕian³

莢 見 葉 kiɐp 咸開四入帖見全清 kiɛp 古協 kiɛ ·겹 겨 협 겹俗
협 tɕia²

古 見 魚 kɑɡ 遇合一上姥見全清 kuo 公戶 ku :공 구 고 고 ku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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字
例

聲
母

上古音 中古音
反切 中原

音韻
東國
正韻 

四聲
通解

訓蒙
字會

全韻
玉篇 普通話韻

部 董同龢 廣韻 董同龢

公 見 東 kewŋ 通合一平東見全清 kuŋ 古紅 kuŋ    공 kuŋ¹

穀 見 侯 kûk 通合一入屋見全清 kuk 古祿
·곡 
·
:

구 곡 곡, 
누 ku³

蝸⁺ 見 歌 kua 假合二平麻見全清 kua 古華
괭
광
뢍

과俗
와 과 과正

와 uo¹

蝸 見 蟹合二平佳見全清 kuæi 古蛙
괭
광
뢍

과俗
와 과 괘俗

왜 uo¹

句⁺ 見 侯 kjuɡ 遇合三去遇見全清 kjuo 九遇 kiu
,·궁
,:궁·궁,

꿍
규 구 구 tɕy⁴

閨 見 佳 kiueɡ 蟹合四平齊見全清 kiuɛi 古攜 kui  귀 규 규 kuei¹

珂 溪 果開一平歌溪次清 kʰɑ 苦何 kʰɔ 캉 커 가 가 kʰɤ¹

口 溪 侯 kʰûɡ 流開一上厚溪次清 kʰu 苦后 kʰəu :  구 구 kʰou³

渴 溪 祭 kʰɑt 山開一入曷溪次清 kʰɑt 苦曷 kʰɔ
·
·
·캥

커 갈 갈, 
걸 kʰɤ³

看⁺ 溪 元 kʰɑn 山開一平寒溪次清 kʰɑn 苦寒 kʰan 칸
·칸 컨 간 간 kʰan¹

看 溪 元 kʰɑn 山開一去翰溪次清 kʰɑn 苦旰 kʰan 칸
·칸 컨 간 간 kʰan⁴

齦 溪 文 kʰə̂n 臻開一上很溪次清 kʰən 康很 kʰən
:
 
:콘

큰 근 ,은 kʰən³

齦⁺ 溪 山開二上產溪次清 kʰæn 起限 kʰən
:
 
:콘

큰 근 ,은 tɕʰian³

坩 溪 咸開一平談溪次清 kʰɑm 苦甘 캄 감 kan¹

榼 溪 葉 kʰɑp 咸開一入盍溪次清 kʰɑp 苦盍 ·캅 카 합 갑俗
합 kʰɤ¹

考 溪 幽 kʰôɡ 效開一上晧溪次清 kʰɑu 苦浩 kʰɑu :  거 고 kʰau³

歉⁺ 溪 咸開二上豏溪次清 kʰɐm 苦減 kʰiɛm
·캄
:켬
·켬

켬 :겸 겸, 
감 tɕʰian⁴

歉 溪 咸開二平咸溪次清 kʰɐm 口咸 kʰiɛm
·캄
:켬
·켬

켬 :겸 겸, 
감 tɕʰian⁴

歉⁺ 溪 談 kʰɐm 咸開二去陷溪次清 kʰɐm 口陷 kʰiɛm
·캄
:켬
·켬

켬 :겸 겸, 
감 tɕʰian⁴

歉⁺ 溪 談 kʰiɐm 咸開四上忝溪次清 kʰiɛm 苦簟 kʰiɛm
·캄
:켬
·켬

켬 :겸 겸, 
감 tɕʰian⁴

隙 溪 魚 kʰjăk 梗開三入陌溪次清 kʰjɐk 綺戟 ·켝 키 극 극 ɕi⁴

泣 溪 緝 kʰjəp 深開三入緝溪次清 kʰjep 去急 kʰi ·큽 키 읍 급俗
읍 tɕʰi⁴

乞 溪 微 kʰjə̆t 臻開三入迄溪次清 kʰjət 去訖 ki ·
·킝 키 걸

긔, 
글俗
걸

tɕʰi

篋 溪 咸開四入帖溪次清 kʰiɛp 苦協 kʰiɛ ·켭 켜 협 겹俗
협 tɕʰie⁴

溪 溪 蟹開四平齊溪次清 kʰiɛi 苦奚 kʰi 콍 켸 계 계 ɕi¹

胯 溪 魚 kʰuăɡ 假合二去禡溪次清 kʰua 苦化 kʰua ·콩,쾅 
:쾅 콰 과 고, 과 kʰua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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字
例

聲
母

上古音 中古音
反切 中原

音韻
東國
正韻 

四聲
通解

訓蒙
字會

全韻
玉篇 普通話韻

部 董同龢 廣韻 董同龢

·쾅

胯⁺ 溪 假合二平麻溪次清 kʰua 苦瓜 kʰua
·콩,쾅 

:쾅
·쾅

콰 과 고, 과 kʰua¹

胯⁺ 溪 魚 kʰuɑɡ 遇合一去暮溪次清 kʰuo 苦故 kʰua
·콩,쾅 

:쾅
·쾅

콰 과 고, 과 kʰu⁴

枯 溪 魚 kʰɑɡ 遇合一平模溪次清 kʰuo 苦胡 kʰu 콩 쿠 고 고正
구 kʰu¹

哭 溪 侯 kʰûk 通合一入屋溪次清 kʰuk 空谷 kʰu ·콕 쿠 곡 곡 kʰu¹

塊 溪 微 kʰuə̂d 蟹合一去隊溪次清 kʰuAi 苦對 kʰuai ·쾽
·쾡 퀴 괴 괴 kʰuai⁴

傾 溪 耕 kʰjueŋ 梗合三平清溪次清 kʰjuɛŋ 去營 kʰiuŋ 
:

俗
  경 tɕʰiŋ¹

咳 *
蟹開一平咍見全清 kɒi 柯開 ·캥 캐,  俗

 xai²

鯨 羣 陽 ɡʰjăŋ 梗開三平庚羣全濁 ɡʰjɐŋ 渠京 kʰiəŋ    경 tɕiŋ¹

乾 羣 元 ɡʰjan 山開三平仙羣全濁 ɡʰjæ̆n 渠焉 kʰiɛn 껀,간 껸 건 건,간 tɕʰian²

傑 羣 祭 ɡʰjat 山開三入薛羣全濁 ɡʰjæ̆t 渠列 kiɛ · 껴 걸 걸 tɕie²

琴 羣 侵 ɡʰjəm 深開三平侵羣全濁 ɡʰjem 巨金 kʰiəm 끔 낌 금 금 tɕʰin²

芹 羣 文 ɡʰjə̆n 臻開三平欣羣全濁 ɡʰjən 巨斤 kʰiən 끈 낀 근 근 tɕʰin²

柑 羣 *咸開三平鹽群全濁 ɡiæm 其淹 kam 감,껌 꼄 감 감,겸 kan¹

衢 羣 魚 ɡ jhuaɡ 遇合三平虞羣全濁 ɡʰjuo 其俱 kiu 꿍 뀨 구 tɕʰy²

葵 羣 脂 gǐwei 止合三平脂羣全濁 ɡʰjuei 渠追 kʰui  뀌 규 규 kʰuei²

我 疑 歌 ŋɑ 果開一上哿疑次濁 ŋɑ 五可 ŋɔ 
:  아 아 uo³

岸 疑 元 ŋɑn 山開一去翰疑次濁 ŋɑn 五旰 an ·  안 안 an⁴

艾 疑 祭 ŋɑd 蟹開一去泰疑次濁 ŋɑi 五蓋 ai : :  애 애
예 ai⁴

熬 疑 宵 ŋɔ̂ɡ 效開一平豪疑次濁 ŋɑu 五勞   오 오 au²

吾⁺ 疑 魚 ŋăɡ 假開二平麻疑次濁 ŋa 五加 u   오 오 ia²

魚 疑 魚 ŋjaɡ 遇開三平魚疑次濁 ŋjo 語居 iu   어 어 y²

銀 疑 文 ŋjən 臻開三平真疑次濁 ŋjĕn 語巾 iən   은 은 in²

仰 疑 宕開三去漾疑次濁 ŋjɑŋ 魚向 ŋiaŋ

:
·

  앙 iaŋ³

仰⁺ 疑 陽 ŋjaŋ 宕開三上養疑次濁 ŋjɑŋ 魚兩 ŋiaŋ

:
·

  앙 iaŋ³

艾⁺ 疑 祭 ŋjăd 蟹開三去廢疑次濁 ŋjɐi 魚肺 ai : :  애 애
예 i⁴

外 疑 祭 ŋuɑd 蟹合一去泰疑次濁 ŋuɑi 五會 uai ·  외 외 uai⁴

瓦 疑 歌 ŋua 假合二上馬疑次濁 ŋua 五寡 ua :
:  와 와 ua³

瓦⁺ 疑 假合二去禡疑次濁 ŋua 五化 ua :
:  와 와 ua⁴

役 以 佳 ɡjuek 梗合三入昔以次濁 øjuɛk 營隻 i ·  역 역 i⁴

丹 端 元 tɑn 山開一平寒端全清 tɑn 都寒 tan 단 단 단 단 tan¹

襠 端 宕開一平唐端全清 tɑŋ 都郎 taŋ    당 taŋ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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膽 端 談 tɑm 咸開一上敢端全清 tɑm 都敢 tam :담 담 담 담 tan³

帶 端 祭 tɑd 蟹開一去泰端全清 tɑi 當蓋 tai ·댕 대   tai⁴

刀 端 宵 tɔ̂ɡ 效開一平豪端全清 tɑu 都牢 tɑu ,  도 도 tau¹

打⁺ 端 梗開二上梗端全清 tɐŋ 德冷 ta
:
:
:당

다 타 뎡,타 ta³

丁 端 耕 tieŋ 梗開四平青端全清 tieŋ 當經 tiəŋ ,   뎡, tiŋ¹

靮 端 梗開四入錫端全清 tiek 都歷 ti ·뎍 디 뎍 뎍 ti²

打 端 梗開四上迥端全清 tieŋ 都挺 ta
:
:
:당

다 타 뎡,타 ta³

典 端 文 tiən 山開四上銑端全清 tiɛn 多殄 tiɛn :뎐 :뗜 뎐 뎐 뎐 tian³

店 端 咸開四去㮇端全清 tiɛm 都念 tiɛm ·뎜 뎜 뎜 뎜 tian⁴

堤⁺ 端 蟹開四平齊端全清 tiɛi 都奚 ti
뎽
:뎽
씽

뎨 뎨 뎨 ti¹

堤 端 蟹開四上薺端全清 tiɛi 都禮 ti
뎽
:뎽
씽

뎨 뎨 뎨 ti³ 

釣 端 宵 tiɔɡ 效開四去嘯端全清 tiɛu 多嘯 tiau :  ·됴 됴 tiau⁴

捶 端 歌 ȶjua *果合一上果端全清 tuɑ 都果 ʈʂʰui :돵
: 더  타,츄 tʂʰuei²

都 端 魚 tɑɡ 遇合一平模端全清 tuo 當孤 tu 동 두 도 도 tu¹

啄 端 侯 tûk 通合一入屋端全清 tuk 丁木 ·돡
· 두 탁 착俗

탁 tʂuo²

東 端 東 tûŋ 通合一平東端全清 tuŋ 德紅 tuŋ   동 동 tuŋ¹

碓 端 微 tuə̂d 蟹合一去隊端全清 tuAi 都隊 tui ·됭 뒤   tuei⁴

他 透 果開一平歌透次清 tʰɑ 託何 tʰuɔ 탕
·땅 터 타 타 tʰa¹

灘 透 元 tʰɑn 山開一平寒透次清 tʰɑn 他干 tʰan 탄
·탄 탄 탄 탄 tʰan¹

撻 透 祭 tʰɑt 山開一入曷透次清 tʰɑt 他達 ta · 타 달 달 tʰa⁴

湯 透 宕開一平唐透次清 tʰɑŋ 吐郎 tʰaŋ

·

· ,


,  탕
샹 tʰaŋ¹

湯⁺ 透 宕開一去宕透次清 tʰɑŋ 他浪 tʰaŋ

·

· ,


,  탕
샹 tʰaŋ⁴

塔 透 咸開一入盍透次清 tʰɑp 吐盍 tʰa ·탑 타 탑 탑 tʰa³

貪 透 侵 tʰə̂m 咸開一平覃透次清 tʰAm 他含 tʰam 탐 탐 탐 탐 tʰan¹

態 透 之 tʰə̂ɡ 蟹開一去代透次清 tʰAi 他代 tʰai · 태   tʰai⁴

聽 透 梗開四去徑透次清 tʰieŋ 他定 tʰiəŋ 
·   텽 tʰiŋ¹

聽⁺ 透 梗開四平青透次清 tʰieŋ 他丁 tʰiəŋ 
·   텽 tʰiŋ¹

天 透 山開四平先透次清 tʰiɛn 他前 tʰiɛn 텬 텬 텬 텬 tʰian¹

鐵 透 山開四入屑透次清 tʰiɛt 他結 tʰiɛ · 텨 텰 텰 tʰie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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帖 透 咸開四入帖透次清 tʰiɛp 他協 tʰiɛ ·텹 텨 텹 텹 tʰie⁴

添 透 咸開四平添透次清 tʰiɛm 他兼 tʰiɛm 텸 텸 텸 텸 tʰian¹

體 透 脂 tʰied 蟹開四上薺透次清 tʰiɛi 他禮 tʰi :톙 톄 톄 톄 tʰi³

痛 透 東 tʰûŋ 通合一去送透次清 tʰuŋ 他貢 tʰuŋ ·   통 tʰuŋ⁴

土 透 魚 tʰɑɡ 遇合一上姥透次清 tʰuo 他魯 tʰu
:통
:동
:똥

투 토 토,두 tʰu³

禿 透 侯 tʰûk 通合一入屋透次清 tʰuk 他谷 tʰu ·톡 투 독 tʰu¹
退 透 微 tʰuə̂d 蟹合一去隊透次清 tʰuAi 他內 tʰui ·툉 튀 퇴 퇴 tʰuei⁴
跎 定 果開一平歌定全濁 dʰɑ 徒河 tʰuɔ 땅 떠 타 타 tʰuo²
頭 定 侯 dʰûɡ 流開一平侯定全濁 dʰu 度侯 tʰəu   두 두 tʰou²
薘 定 山開一入曷定全濁 dʰɑt 唐割 따 달 달 ta²

彈⁺ 定 元 dʰɑn 山開一平寒定全濁 dʰɑn 徒干 tan 딴
·딴 딴 탄 탄 tʰan²

彈 定 元 dʰɑn 山開一去翰定全濁 dʰɑn 徒案 tan 딴
·딴 딴 탄 탄 tan⁴

度⁺ 定 魚 dʰɑk 宕開一入鐸定全濁 dʰɑk 徒落 tu ·딱
·똥  도 도

탁 tuo²

堂 定 陽 dʰɑŋ 宕開一平唐定全濁 dʰɑŋ 徒郎 tʰaŋ   당 당 tʰaŋ²
談 定 談 dʰɑm 咸開一平談定全濁 dʰɑm 徒甘 tʰam 땀 땀 담 담 tʰan²

臺 定 之 dʰə̂ɡ 蟹開一平咍定全濁 dʰAi 徒哀 tʰai  때   tʰai²

陶 定 幽 dʰôɡ 效開一平豪定全濁 dʰɑu 徒刀 tʰɑu 
·   됴 도

요 tʰau²

狄 定 佳 dʰiek 梗開四入錫定全濁 dʰiek 徒歷 ti ·뗙
·텩 띠 뎍 뎍 ti²

亭 定 耕 dʰieŋ 梗開四平青定全濁 dʰieŋ 特丁 tʰiəŋ    뎡 tʰiŋ²

田 定 真 dʰien 山開四平先定全濁 dʰiɛn 徒年 tʰiɛn 뗜
·뗜 뗜 뎐 뎐 tʰian²

跌 定 脂 dʰiet 山開四入屑定全濁 dʰiɛt 徒結 tiɛ · 뗘 딜 뎔俗
딜 tie¹

弟⁺ 定 脂 dʰied 蟹開四去霽定全濁 ti⁴ 特計 ti :똉 ·똉 뗴 뎨 뎨 ti⁴、tʰi⁴

弟 定 脂 dʰied 蟹開四上薺定全濁 dʰiɛi 徒禮 ti :똉 ·똉 뗴 뎨 뎨 ti⁴、tʰi⁴

跳 定 效開四平蕭定全濁 dʰiɛu 徒聊 tʰiau 
· , 됴 묘 tʰiau⁴

條 定 幽 dʰioɡ 效開四平蕭定全濁 dʰiɛu 徒聊 tʰiau ·뗙 ,
 , 됴 tʰiau²

童 定 東 dʰûŋ 通合一平東定全濁 dʰuŋ 徒紅 tʰuŋ    동 tʰuŋ²

度 定 魚 dʰɑɡ 遇合一去暮定全濁 dʰuo 徒故 tu ·딱
·똥  도 도

탁 tu⁴

徒 定 魚 dʰɑɡ 遇合一平模定全濁 dʰuo 同都 tʰu 똥 뚜 도 도 tʰu²
堗 定 臻合一入沒定全濁 dʰuət 陀骨 · 뚜 돌 돌 tʰu¹

豚 定 文 dʰuə̂n 臻合一平魂定全濁 dʰuən 徒渾 tʰuən 똔 :똔 뚠 돈 돈 tʰuən²

讀 定 侯 dʰûk 通合一入屋定全濁 dʰuk 徒谷 tu ·똑
· 뚜 독 두

독 tu²

挪 泥 果開一平歌泥次濁 nɑ 諾何 nuɔ 너 나 나 nuo²

攤 泥 山開一上緩泥次濁 nuɑn 奴但 ·난
탄 난,탄 탄 난

탄 nan⁴

攤⁺ 泥 山開一去翰泥次濁 nɑn 奴案 ·난 난,탄 탄 난 nan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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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 탄

能⁺ 泥 蒸 nə̂ŋ 曾開一平登泥次濁 nəŋ 奴登 nəŋ
,

,냉 ·
냉

내 


능

nəŋ²

能⁺ 泥 曾開一上等泥次濁 nəŋ 奴等 nəŋ
,

,냉 ·
냉

내 


능

nəŋ²

囊 泥 陽 nɑŋ 宕開一平唐泥次濁 nɑŋ 奴當 naŋ ,    낭 naŋ²

能⁺ 泥 蟹開一去代泥次濁 nAi 奴代 nai
,

,냉 ·
냉

내 


능

nai⁴

能 泥 之 nə̂ɡ 蟹開一平咍泥次濁 nAi 奴來 nai
,

,냉 ·
냉

내 


능

nai²

腦 泥 宵 nɔ̂ɡ 效開一上晧泥次濁 nɑu 奴晧 nɑu :  노 노 nau³

腦⁺ 泥 效開一去號泥次濁 nɑu 那到 nɑu :  노 노 nau⁴

溺 泥 宵 niɔk 梗開四入錫泥次濁 niek 奴歷 niau
·녁
·
·

니 닉 뇨
닉 ni⁴

年 泥 真 nien 山開四平先泥次濁 niɛn 奴顛 niɛn 년 년 년 년 nian²

捻 泥 咸開四入帖泥次濁 niɛp 奴協 ·녑 녀 녑 녑 nie¹

拈 泥 談 niɐm 咸開四平添泥次濁 niɛm 奴兼 niɛm 념 념 졈 념俗
뎜 nian¹

尿 泥 宵 niɔɡ 效開四去嘯泥次濁 niɛu 奴弔 ·  뇨 뇨 niau⁴

暖 泥 山合一上緩泥次濁 nuɑn 乃管 nuɔn :놘 훤 눤 난 nuan³

奴 泥 魚 nɑɡ 遇合一平模泥次濁 nuo 乃都 nu 농 누 노 노 nu²
農 泥 中 nôŋ 通合一平冬泥次濁 nuoŋ 奴冬 nuŋ   농 농 nuŋ²

內 泥 緝/
微

nuə̂b/
nuə̂d 蟹合一去隊泥次濁 nuAi 奴對 nui 뉘  

납 nei⁴

尼 娘 脂 njed 止開三平脂娘次濁 njei 女夷 ni · 닝
잉 녜 니 니

닐 ni²

女⁺ 娘 魚 njaɡ 遇開三去御娘次濁 ny⁴ 尼據 niu :녕
·녕 : 뉴 녀 녀 ny³

女 娘 魚 njaɡ 遇開三上語娘次濁 njo 尼呂 niu :녕 ·녕 
: 뉴 녀 녀 ny³

樓 來 侯 lûɡ 流開一平侯來次濁 lu 落侯 ləu   루 루 lou²
欄 來 山開一平寒來次濁 lɑn 落干 lan 란 란 란 lan²
酪 來 宕開一入鐸來次濁 lɑk 盧各 lɑu ·락  락 락 lau⁴
廊 來 宕開一平唐來次濁 lɑŋ 魯當 laŋ  랑 랑 랑 laŋ²

令⁺ 來 耕 ljeŋ 梗開三平清來次濁 ljɛŋ 呂貞 liəŋ 
·   령 liŋ²

令⁺ 來 耕 ljeŋ 梗開三去勁來次濁 ljɛŋ 力政 liəŋ 
·   령 liŋ⁴

柳 來 幽 ljŏɡ 流開三上有來次濁 lju 力久 liu :  류 류 liou³
蛚 來 祭 ljæt 山開三入薛來次濁 ljæt 良辥 · 려 렬 렬 lie⁴

令⁺ 來 耕 ljeŋ 山開三平仙來次濁 ljæn 力延 liəŋ  ·   령 lian²

蓮⁺ 來 山開三上獮來次濁 ljæn 力展 liɛn 련 련 련 련 lian³
旅 來 魚 ljaɡ 遇開三上語來次濁 ljo 力舉 liu :령 류 려 려 ly³
璃 來 止開三平支來次濁 lje 呂支 li 링 례 리 리 li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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麟 來 真 ljen 臻開三平真來次濁 ljen 力珍 liən 린 린 린 린 lin²

栗 來 脂 ljet 臻開三入質來次濁 ljet 力質 li · · 리 률 률 li⁴

梁 來 陽 ljaŋ 宕開三平陽來次濁 ljɑŋ 呂張 liaŋ    량 liaŋ²

僚⁺ 來 宵 ljɔɡ 效開三上小來次濁 ljæu 力小 liau
:

:

 료 료 liau²

令⁺ 來 梗開四去徑來次濁 lieŋ 郎定 liəŋ  ·   령 liŋ²

令 來 耕 lieŋ 梗開四平青來次濁 lieŋ 郎丁 liəŋ  ·   령 liŋ²

曆 來 梗開四入錫來次濁 liek 郎擊 li ·력 리 력 력 li⁴
蓮 來 元 liæn 山開四平先來次濁 liɛn 落賢 liɛn 련 련 련 련 lian²

僚 來 宵 liɔɡ 效開四平蕭來次濁 liɛu 落蕭 liau
:

:

 료 료 liau²

卵⁺ 來 果合一上果來次濁 luɑ 郎果 luɔn :롼 뤈 란 란 luan³
卵 來 元 luɑn 山合一上緩來次濁 luɑn 盧管 luɔn :롼 뤈 란 란 luan³

路 來 魚 lɑɡ 遇合一去暮來次濁 luo 洛故 lu ·락
·롱 루 로 로 lu⁴

雷 來 微 luə̂d 蟹合一平灰來次濁 luAi 魯回 lui 룅
·룅 뤼 뢰 뢰 lei²

葎 來 臻合三入術來次濁 ljuet 呂䘏 류 률 ly⁴
淪 來 文 ljuən 臻合三平諄來次濁 ljuen 力迍 liuən 륜 룬 륜 륜,론 luən²
陸 來 幽 ljok 通合三入屋來次濁 ljuk 力竹 liu 륙 루 륙 륙 lu⁴

龍 來 東 ljuŋ 通合三平鍾來次濁 ljuoŋ 力鍾 liuŋ
,
:
:

俗
  룡,춍 

롱 luŋ²

博 幫 魚 puɑk 宕開一入鐸幫全清 pɑk 補各 pɑu ·박  박 박 po²
笆 幫 假開二平麻幫全清 pa 伯加 pua 방 바 파 파 pa¹
笆⁺ 假開二上馬並全濁 bʰa 傍下 pua 방 바 파 파 pa¹
邦 幫 東 puŋ 江開二平江幫全清 pɔŋ 博江 puaŋ  방  방 paŋ¹
拜 幫 祭 puæd 蟹開二去怪幫全清 pɐi 博怪 pai ·뱅 배   pai⁴
飽 幫 幽 poɡ 效開二上巧幫全清 pau 博巧 pau :  포 포 pau³

柄 幫 陽 pjuăŋ 梗開三去映幫全清 pjɐŋ 陂病 piəŋ ·
·텸   병 piŋ³

鼈 幫 祭 b jhuæt 山開三入薛幫全清 pjæt 并列 piɛ · 벼 별 별 pie¹
賓 幫 真 pjen 臻開三平真幫全清 pjen 必鄰 piən 빈 빈  빈 pin¹

筆 幫 微 pjuət 臻開三入質幫全清 pjĕt 鄙密 pui · ·녑 비 필 필 pi³

表 幫 宵 pjɔ̆ɡ 效開三上小幫全清 pjæ̆u 陂矯 piau ,:  표 표 piau³
壁 幫 佳 piek 梗開四入錫幫全清 piek 北激 pi ·벽 비 벽 벽 pi⁴
蝙 幫 元 piuæn 山開四平先幫全清 piɛn 布玄 변 변 편 편 pian¹

波 幫 歌 puɑ 果合一平戈幫全清 puɑ 博禾 puɔ ·빙
빙,방 붜 파 파 po¹

布 幫 魚 puɑɡ 遇合一去暮幫全清 puo 博故 pu ·봉 부 포 포 pu⁴
杯 幫 蟹合一平灰幫全清 puAi 布回 pui  뷔   pei¹
八 幫 脂 pet 山合二入黠幫全清 pæt 博拔 pua · 바 팔 팔 pa¹
板 幫 元 puan 山合二上潸幫全清 pan 布綰 puan :반 반 판 판 pan³

否 非 之 pjuə̆ɡ 流開三上有非全清 pju 方久 fəu :
:빙  부 비,부 fou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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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삥

父 非 遇合三上麌非全清 pjuo 方矩 fu :붕
:뿡  부 부,보 fu³

分 非 文 pjuə̆n 臻合三平文非全清 pjuən 府文 fuən
·빤 
·뿐
분

, 분 분 fən¹

風⁺ 非 通合三平東非全清 pjuŋ 方戎 fuŋ 
·  풍 풍 fəŋ⁴、

fəŋ³

風 非 侵 pjuəm 通合三平東非全清 pjuŋ 方戎 fuŋ 
·  풍 풍 fəŋ¹

法 非 葉 pjuăp 咸合三入乏非全清 pjuɐp 方乏 fua ·법  법 법 fa³
紡 敷 陽 p jhuaŋ 宕開三上養敷次清 pʰjuɑŋ 妃兩 :   방 faŋ³

膊 滂 魚 pʰuɑk 宕開一入鐸滂次清 pʰɑk 匹各 ·박 ·팍 , 박 박 pʰo⁴

肺 滂 祭 p jhuăd *蟹開一去夳滂次清 pʰɑi 普蓋 fui ·팽
·폥 퓌 폐 폐, 패 pʰi²

葩 滂 魚 pʰuăɡ 假開二平麻滂次清 pʰa 普巴 pʰua 팡 파 파 파 pʰa¹

泡 滂 幽 pʰoɡ 效開二平肴滂次清 pʰau 匹交 pʰau   포 포 pʰau¹
pʰau⁴

品 滂 侵 pʰjəm 深開三上寑滂次清 pʰjem 丕飲 pʰiən :픔 핀 품 픔 pʰin³
匹 滂 脂 pʰjet 臻開三入質滂次清 pʰjet 譬吉 pʰi · 피 필 필 pʰi³

鋪⁺ 滂 魚 pʰuɑɡ 遇合一去暮滂次清 pʰuo 普故 pʰu 퐁,풍
·퐁 푸 푸 포 pʰu⁴

坡 滂 歌 pʰuɑ 果合一平戈滂次清 pʰuɑ 滂禾 pʰuɔ 팡 풔 파 파 pʰo¹

潘 滂 元 pʰuɑn 山合一平桓滂次清 pʰuɑn 普官 pʰuɔn 판
펀

풘俗
펀 번 반

번 pʰan¹

醱 滂 山合一入末滂次清 pʰuɑt 普活 · 풔 발 발 pʰo¹

鋪 滂 魚 pʰuɑɡ 遇合一平模滂次清 pʰuo 普胡 pʰu 퐁,풍
·퐁 푸 푸 포 pʰu¹

噴 滂 文 pʰuə̂n 臻合一去慁滂次清 pʰuən 普悶 pʰuən 폰 ·폰 푼 분 분 pʰən¹

噴⁺ 滂 文 pʰuə̂n 臻合一平魂滂次清 pʰuən 普魂 pʰuən 폰 ·폰 푼 분 분 pʰən¹

醭 滂 通合一入屋滂次清 pʰuk 普木 ·폭 푸 복 복 pu²
派 滂 佳 pʰeɡ 蟹合二去卦滂次清 pʰæi 匹卦 pʰai :팽 패 패 패 pʰai⁴

培⁺ 並 之 bʰuə̩̂ɡ 流開一上厚並全濁 bʰu 蒲口 pʰui : ,
 쀠  ,부 pʰou³

抔 並 流開一平侯並全濁 bʰu 薄侯 pʰəu   부 부 pʰou²
房 並 宕開一平唐並全濁 bʰɑŋ 步光 pʰuaŋ  , 방 방 pʰaŋ²

袍 並 效開一平豪並全濁 bʰɑu 薄襃 pʰɑu 
·  포 포 pʰau²

琶 並 假開二平麻並全濁 bʰa 蒲巴 pʰua 빵 빠 파 파 pʰa²

瓣 並 元 bʰuæn 山開二去襉並全濁 bʰæn 蒲莧 puan 빤
·빤 빤 판 판 pan⁴

排 並 蟹開二平皆並全濁 bʰɐi 步皆 pʰai 뺑
·뺑 빼   pʰai²

闢 並 佳 bʰjek 梗開三入昔並全濁 bʰjɛk 房益 pʰi ·뼉 삐 벽 벽 pʰi⁴
坪 並 梗開三平庚並全濁 bʰjɐŋ 符兵   평 pʰiŋ²

便 並 元 bʰjuæn 山開三去線並全濁 bʰjæn 婢面 piɛn 뼌 ·뼌 뼌 편 편, 변 pian⁴

便⁺ 並 元 bjuæn 山開三平仙並全濁 bʰjæn 房連 pʰiɛn 뼌 ·뼌 뼌 편 편, 변 pʰian²

貧 並 文 b jhuən 臻開三平真並全濁 bʰjĕn 符巾 pʰiən 삔 삔 빈 빈 pʰin²

佛⁺ 並 微 bʰjuə̆t *
臻開三入質並全濁 biet 薄宓 fu,fuɔ ·

· 삐 불 불, 
필 fu²,fo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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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瓢 並 宵 bʰjɔɡ 效開三平宵並全濁 bʰjæu 符霄 pʰiau   표 표 pʰiau²

僕 並 侯 bʰûk 通合一入屋並全濁 bʰuk 蒲木 pʰu ·뽁
·복 뿌 복 복 pʰu²

盤 並 元 bʰuɑn 山合一平桓並全濁 bʰuɑn 薄官 pʰuɔn 빤 뿬  반 pʰan²
步 並 魚 bʰuɑɡ 遇合一去暮並全濁 bʰuo 薄故 pu 뿌 보 보 pu⁴
鵓 並 臻合一入沒並全濁 bʰuət 蒲沒 뿌   po²
盆 並 文 bʰuə̂n 臻合一平魂並全濁 bʰuən 蒲奔 pʰuən 뽄 뿐 분 분 pʰən²

僕⁺ 並 通合一入沃並全濁 bʰuok 蒲沃 pʰu ·뽁
·복 뿌 복 복 pu²

篷 並 通合一平東並全濁 bʰuŋ 薄紅 pʰuŋ    pʰəŋ²

培 並 之 bʰuə̂ɡ 蟹合一平灰並全濁 bʰuAi 薄回 pʰui :, ᄑ
, 쀠  ,부 pʰei²

阜 奉 幽 bʰjŏɡ 流開三上有奉全濁 bʰju 房久 fu :  부 부 fu⁴
房 奉 陽 b jhuaŋ 宕開三平陽奉全濁 bʰjuɑŋ 符方 fuaŋ   방 방 faŋ²
夫 奉 魚 b jhuaɡ 遇合三平虞奉全濁 bʰjuo 防無 fu 붕,뿡  부 부 fu²

墳 奉 文 b jhuə̆n 臻合三平文奉全濁 bʰjuən 符分 fuən 뿐
:뿐  분 분 fən²

墳⁺ 奉 文 b jhuə̆n 臻合三上吻奉全濁 bʰjuən 房吻 fuən 뿐
:뿐  분 분 fən⁴

服 奉 之 b jhuə̆k 通合三入屋奉全濁 bʰjuk 房六 fu
·쁙
·뽁
·빡

 복 복 fu²

帆 奉 咸合三平凡奉全濁 bʰjuɐ
m 符䒦 fan 뻠

·뻠  범 fan¹

帆⁺ 奉 咸合三去梵奉全濁 bʰjuɐ
m 扶泛 fan 뻠

·뻠  범 fan⁴

母 明 之 muə̩̂ɡ 流開一上厚明次濁 mu 莫厚 mu : 몽 
:뭉 무, 모 무 mu³

幕 明 魚 muɑk 宕開一入鐸明次濁 mɑk 慕各 muɔ
·막
·멱
·만

 막 막 mu

蟒 明 宕開一上蕩明次濁 mɑŋ 模朗 muaŋ : 망  망 maŋ³
沫⁺ 明 祭 muɑd 蟹開一去泰明次濁 muɑi 莫貝 muɔ · 뭐 말 말 mo⁴
茅 明 宵 mjɔ̆ɡ 效開二平肴明次濁 mau 莫交 mɑu   모 모 mau²

明 明 陽 mjuăŋ 梗開三平庚明次濁 mjɐŋ 武兵 miəŋ · ,
  명 명 miŋ²

矛 明 幽 mjŏɡ 流開三平尤明次濁 mju 莫浮 məu   모 무俗
모 mau²

面 明 元 mjuæn 山開三去線明次濁 mjæn 彌箭 miɛn ·면 면 면 면 mian⁴
滅 明 祭 mjuæt 山開三入薛明次濁 mjæt 亡列 miɛ · 며 멸 멸 mie⁴
蜜 明 脂 mjet 臻開三入質明次濁 mjet 彌畢 mi · 미 밀 밀 mi⁴
民 明 真 mjen 臻開三平真明次濁 mjen 彌鄰 miən 민 민 민 민 min²
苗 明 宵 mjɔ̆ɡ 效開三平宵明次濁 mjæ̆u 武瀌   묘 묘 miau²
迷 明 脂 mied 蟹開四平齊明次濁 miɛi 莫兮 mi 몡 몌 미 미 mi²

每⁺ 明 之 muə̂ɡ 蟹合一上賄明次濁 muAi 武罪 뮈   mei³

磨⁺ 明 歌 muɑ 果合一平戈明次濁 muɑ 莫婆 muɔ 망
·망 뭐 마 마 mo²

磨 明 歌 muɑ 果合一去過明次濁 muɑ 摸臥 muɔ 망
·망 뭐 마 마 mo⁴

饅 明 山合一平桓明次濁 muɑn 母官 muɔn 만 뭔 만 만 man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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沫 明 祭 muɑt 山合一入末明次濁 muɑt 莫撥 muɔ · 뭐 말 말 mo⁴
門 明 文 muə̂n 臻合一平魂明次濁 muən 莫奔 muən 몬 문 문 문 mən²
木 明 侯 mûk 通合一入屋明次濁 muk 莫卜 mu ·목 무 목 목 mu⁴
每 明 之 muə̂ɡ 蟹合一去隊明次濁 muAi 莫佩 뮈   mei³
蠻 明 元 muan 山合二平刪明次濁 man 莫還 muan 만 만 만 만 man²

賣 明 佳 meɡ 蟹合二去卦明次濁 mæi 莫懈 mai ·맹
·육 매 매 매 mai⁴

夢⁺ 明 蒸 mjuə̆ŋ 通合三去送明次濁 mjuŋ 莫鳳 muŋ  ·   몽 məŋ⁴

夢 明 蒸 mjuə̆ŋ 通合三平東明次濁 mjuŋ 莫中 muŋ  ·   몽 məŋ²

網 微 宕開三上養微次濁 mjuɑŋ 文兩 ʋuaŋ :   망 uaŋ³
武 微 魚 mjuaɡ 遇合三上麌微次濁 mjuo 文甫 ʋu :뭉  무 무 u³
問 微 文 mjuə̆n 臻合三去問微次濁 mjuən 亡運 ʋuən ·문  문 문 uən⁴

左⁺ 精 歌 tsɑ 果開一去箇精全清 tsɑ 則箇 tsuɔ :장
·장  좌 자 tsuo³

左⁺ 精 歌 tsɑ 果開一上哿精全清 tsɑ 臧可 tsuɔ :장
·장  좌 자 tsuo³

奏 精 侯 tsûɡ 流開一去候精全清 tsu 則候 tsəu · ·  주 주 tsou⁴

葬 精 陽 tsɑŋ 宕開一去宕精全清 tsɑŋ 則浪 tsaŋ ·   장 tsaŋ⁴

簪⁺ 精  *
咸開一平精全清 tsɒm 祖含 tʂəm ,잠    tsan¹

簪⁺ 精 侵 tsə̂m 咸開一平覃精全清 tsAm 作含 tʂəm ,잠    tsan¹

咂⁺ 精 咸開一入合精全清 tsAp 子荅 tsa  잡 tsa¹

栽⁺ 精 蟹開一平咍精全清 tsAi 祖才 tsai 
·    tsai¹

早 精 幽 tsôɡ 效開一上晧精全清 tsɑu 子晧 tsɑu :  조 조 tsau³
脊 精 佳 tsjek 梗開三入昔精全清 tsjɛk 資昔 tsi ·젹  쳑 쳑 tɕi³

井 精 耕 tsjeŋ 梗開三上靜精全清 tsjɛŋ 子郢 tsiəŋ    졍 tɕiŋ³

煎⁺ 精 元 tsjæn 山開三平仙精全清 tsjæn 子仙 tsiɛn
젼 
:젼
·젼

 젼 젼 tɕian¹

煎⁺ 精 元 tsjæn 山開三去線精全清 tɕian⁴ 子賤 tsiɛn
젼
:젼
·젼

 젼 젼 tɕian¹

資 精 脂 tsjed 止開三平脂精全清 tsjei 即夷 tsï     tsɿ¹
津 精 真 tsjen 臻開三平真精全清 tsjen 將鄰 tsiən 진  진 진 tɕin¹

祭⁺ 精 祭 tsæd *
蟹開三去祭精全清 tsiæi 子例 tsi ·쟁

·졩  졔 졔 채 tʂai⁴

祭⁺ 精 祭 tsjæd 蟹開三去祭精全清 tsjæi 子例 tsi ·쟁
·졩  졔 졔 채 tɕi⁴

焦 精 宵 tsjɔɡ 效開三平宵精全清 tsjæu 即消 tsiau ,  쵸 쵸 tɕiau¹

樵⁺ 精 宵 dzʰjɔɡ *
效開三平宵精全清 tsiæu 兹消 tsʼiau   쵸 쵸 tɕʰiau²

鑽⁺ 精 山合一平桓精全清 借官 tsuɔn ·좐  찬 찬 tsuan¹
鑽⁺ 精 元 tsuɑn 山合一去換精全清 tsuɑn 子筭 tsuɔn ·좐  찬 찬 tsuan⁴

租 精 魚 tsɑɡ 遇合一平模精全清 tsuo 則吾 tsu ,종  조 조 tsu¹

尊 精 文 tsuə̂n 臻合一平魂精全清 tsuən 祖昆 tsuən 존  존 존 tsuən¹

卒⁺ 精 微 tsuə̂t 臻合一入沒精全清 tsuət 臧沒 tsu ·
·


 졸 졸 줄 tsu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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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宗 精 通合一平冬精全清 tsuoŋ 作冬 tsuŋ    종 tsuŋ¹

鏃⁺ 精 侯 tsûk 通合一入屋精全清 tsuk 作木 tsʼu ·족  족 족 tsu²

疽⁺ 精 魚 tsʰjaɡ *
遇合三上語精全清 tsiɔ 子與 tsiu :졍 쳥  져 져 tɕy¹

醉 精 微 tsjuəd 止合三去至精全清 tsjuei 將遂 tsui ·  :  tsuei⁴

卒⁺ 精 微 tsjuət 臻合三入術精全清 tsjuet 子聿 tsu 
·
·
·
·





졸 졸 줄 tsu²

咂⁺ 精 通合三入屋精全清 tsjuk 子六 tsa  잡 tsʰu⁴

詐 莊 魚 tsăɡ 假開二去禡莊全清 tʃa 側駕 tʂa ·장  사 자正
사 tʂa⁴

債⁺ 莊 梗開二入麥莊全清 tʃæk 側革 tʂai ·
·쟁  채 채 tʂai⁴

盞 莊 山開二上產莊全清 tʃæn 阻限 tʂan :잔  잔 잔 tʂan³

榛⁺ 莊 真 tsen 臻開二平臻莊全清 tʃ(j)en 側詵 tʂən 즌,쯘 , 진 진 tʂən¹

債⁺ 莊 蟹開二去卦莊全清 tʃæi 側賣 tʂai ·
·쟁  채 채 tʂai⁴

爪 莊 宵 tsɔɡ 效開二上巧莊全清 tʃau 側絞 tʂau :  tʂau³ 
皺 莊 流開三去宥莊全清 tʃju 側救 tʂəu ·  추 추 tʂou⁴

簪⁺ 莊 深開三平侵莊全清 tʃjem 側吟 tsam ,잠    tsan¹

輜⁺ 莊 之 tsəɡ 止開三平之莊全清 tʃi 側持  츼 츼 tsɿ¹
戰 章 元 ȶjæn 山開三去線章全清 tɕjæn 之膳 tʂiɛn ·젼  젼 젼 tʂan⁴

烝⁺ 章 蒸 cjəŋ 曾開三平蒸章全清 tɕjəŋ 煮仍 tʂiəŋ 
·   증 tʂəŋ¹

烝⁺ 章 曾開三去證章全清 tɕjəŋ 諸應 tʂiəŋ 
·   증 tʂəŋ¹

職 章 之 ȶjək 曾開三入職章全清 tɕjək 之翼 ·직  직 직 tʂʅ²

枝⁺ 章 佳 cjeɡ 止開三平支章全清 tɕje 章移 tʂï 낑,징  지 tʂʅ¹

櫍 章 臻開三入質章全清 tɕjet 之日 ·  질 질 tʂʅ⁴

占⁺ 章 咸開三去豔章全清 tɕjæm 章豔 tʂiɛm 졈
·졈  졈 졈 tʂan⁴

占⁺ 章 談 ȶjɐm 咸開三平鹽章全清 tɕjæm 職廉 tʂiɛm 졈
·졈  졈 졈 tʂan¹

主 章 侯 ȶjuɡ 遇合三上麌章全清 tɕjuo 之庾 tʂiu :즁
·즁  쥬 쥬 tʂu³

錐 章 微 ȶjuəd 止合三平脂章全清 tɕjuei 職追 tʂui   쵸 츄 tʂuei¹

珍 知 真 tjen 臻開三平真知全清 ȶjen 陟鄰 tʂiən 딘  딘 진 tʂən¹

朝⁺ 知 宵 tjɔɡ 效開三平宵知全清 ȶjæu 陟遙 tʂiau ,  됴 죠 tʂau¹

檛 知 假合二平麻知全清 ȶua 陟瓜 돵  좌 좌俗
과 tʂua¹

柱⁺ 知 侯 tjuɡ 遇合三上麌知全清 ȶjuo 知庾 tʂiu
:듕
·듕
:뜡 

 듀 쥬 tʂu³

中⁺ 知 中 tjoŋ 通合三去送知全清 陟仲 tʂiuŋ

·
·

俗
  즁 tʂuŋ⁴

中⁺ 知 中 tjoŋ 通合三平東知全清 ȶjuŋ 陟弓 tʂiuŋ

·
·

俗
  즁 tʂuŋ¹

忠 知 通合三平東知全清 ȶjuŋ 陟弓 tʂiuŋ    츙 tʂuŋ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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搓 清 果開一平歌清次清 tsʰɑ 七何 tsʰuɔ 창  차 차 tsʰuo¹

錯⁺ 清 魚 tsʰɑk 宕開一入鐸清次清 tsʰɑk 倉各 tsʰu ·착
·총  착 조, 

착 tsʰu⁴

錯⁺ 清 魚 tsʰɑk 宕開一入鐸清次清 tsʰɑk 倉各 tsʰu ·착
·총  착 조, 

착 tsʰu⁴

倉 清 陽 tsʰɑŋ 宕開一平唐清次清 tsʰɑŋ 七岡 tsʰaŋ 
·  창 창 tsʰaŋ¹

菜 清 之 tsʰə̂ɡ 蟹開一去代清次清 tsʰAi 倉代 tsʰai ·    tsʰai⁴
草 清 幽 sʰôɡ 效開一上晧清次清 tsʰɑu 采老 tsʰɑu :  초 초 tsʰau³

腠 清 流開一去候清次清 tsʰu 倉奏 ·  주 주 tsʰou⁴

寢 清 侵 tsʰjəm 深開三上寑清次清 tsʰjem 七稔 tsʰiəm 침
:침  침 침 tɕʰin³

緝 清 緝 tsʰjəp 深開三入緝清次清 tsʰjep 七入 ·칩  즙 즙 tɕi¹

疽⁺ 清 魚 tsʰjaɡ 遇開三平魚清次清 tsʰjo 七余 tsiu :졍 쳥  져 져 tɕy¹

雌 清 佳 tsʰjeɡ 止開三平支清次清 tsʰje 此移 tsï     tsʰɿ²
七 清 脂 tsʰjet 臻開三入質清次清 tsʰjet 親吉 tsʰi ·  칠 칠 tɕʰi¹

親⁺ 清 臻開三去震清次清 tsʰjen 七遴 tsʰiən 친 ·친  친 친 tɕʰiŋ⁴

親⁺ 清 真 tsʰjen 臻開三平真清次清 tsʰjen 七人 tsʰiən 친 ·친  친 친 tɕʰin¹

籤 清 談 tsʰjɐm 咸開三平鹽清次清 tsh jæm 七廉 tsʰiɛm 쳠  쳠 쳠 tɕʰian¹

千 清 真 tsʰien 山開四平先清次清 tsʰiɛn 蒼先  tsʰiɛ
n 쳔  쳔 쳔 tɕʰian¹

妻⁺ 清 蟹開四去霽清次清 tɕʰi⁴ 七計 tsʰi 촁 ·촁  쳐 쳐 tɕʰi¹

妻⁺ 清 脂 tsʰied 蟹開四平齊清次清 tsʰiɛi 七稽 tsʰi 촁 ·촁  쳐 쳐 tɕʰi¹

錯⁺ 清 魚 tsʰɑɡ 遇合一去暮清次清 tsʰuo 倉故 tsʰu ·착
·총  착 조 착 tsʰu⁴

錯⁺ 清 魚 tsʰɑɡ 遇合一去暮清次清 tsʰuo 倉故 tsʰu ·착
·총  착 조 착 tsʰu⁴

卒⁺ 清 微 tsʰuə̂t 臻合一入沒清次清 tsʰuət 倉沒 tsu
·
·
·
·





졸 졸 줄 tsʰu⁴

寸 清 文 tsʰuə̂n 臻合一去慁清次清 tsʰuən 倉困 tsʰuən ·촌  촌 촌 tsʰuən⁴
鏃⁺ 清 通合一入屋清次清 tsʰuk 千木 tsʰu ·족  족 족 tsu²
葱 清 東 tsʰûŋ 通合一平東清次清 tsʰuŋ 倉紅 tsʰuŋ   tsʰuŋ¹
娶⁺ 清 侯 tsʰjuɡ 遇合三去遇清次清 tsʰjuo 七句 tsʰiu ·츙   츄 tɕʰy³
翠 清 微 ts jhuəd 止合三去至清次清 tsʰjuei 七醉 tsʰui   취  tsʰuei⁴

叉⁺ 初 歌 tsʰa 假開二平麻初次清 tʃʰa 初牙 ʈʂʰa 창  차 채 차 tʂʰa¹

杈⁺ 初 歌 tsʰa 假開二平麻初次清 tʃʰa 初牙 창  차 차 tʂʰa¹
杈⁺ 初 蟹開二去卦初次清 tʃʰæi 楚懈 창  차 차 tʂʰa¹

叉⁺ 初 蟹開二平佳初次清 tʃʰæi 楚佳 ʈʂʰa 창  차 채 차 tʂʰai¹

礎 初 遇開三上語初次清 tʃʰjo 創舉 ʈʂʰu :총  초 초 tʂʰu³
輜⁺ 初 止開三平之初次清 tʃʰi 楚持  츼 츼 tsɿ¹
櫬 初 真 tsʰen 臻開三去震初次清 tʃʰjen 初覲 ·츤  친 츤 tʂʰən⁴

蒭 初 *遇合三平虞初次清 ʧʰio 䆫俞  추 tʂu²
尺 昌 梗開三入昔昌次清 tɕʰjɛk 昌石 ʈʂʰi ·쳑  쳑 쳑 tʂʰʅ³

處⁺ 昌 魚 cʰjaɡ 遇開三去御昌次清 tʂʰu⁴ 昌據 ʈʂʰiu :쳥
·쳥  쳐 쳐 tʂʰu³

處⁺ 昌 魚 cʰjaɡ 遇開三上語昌次清 tɕʰjo 昌與 ʈʂʰiu :쳥  쳐 쳐 tʂʰu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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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쳥

齒 昌 之 ȶʰjəɡ 止開三上止昌次清 tɕʰi 昌里 ʈʂʰï :칭


今俗


치 치 tʂʰʅ³

麨 昌 效開三上小昌次清 tɕʰjæu 尺沼 :  쵸 쵸 tʂʰau³

吹⁺ 昌 歌 ȶʰjua 止合三平支昌次清 tɕʰjue 昌垂 ʈʂʰui 
·  츄  tʂʰuei¹

吹⁺ 昌 歌 ȶʰjua 止合三去寘昌次清 tɕʰjue 尺偽 ʈʂʰui 
·  츄  tʂʰuei⁴

冲 昌 東 ȶʰjuŋ 通合三平鍾昌次清 tɕh juoŋ 尺容 ʈʂʰiuŋ    츙 tʂʰuŋ¹
檉 徹 耕 tʰjeŋ 梗開三平清徹次清 ȶʰjɛŋ 丑貞 tsʰiəŋ    졍 tʂʰəŋ¹
昨 從 魚 dzʰɑk 宕開一入鐸從全濁 dzʰɑk 在各 ·짝  작 작 tsuo²
才 從 之 dzʰə̂ɡ 蟹開一平咍從全濁 dzʰAi 昨哉 tsʰai     tsʰai²

栽⁺ 從 之 dzʰə̂ɡ 蟹開一去代從全濁 dzʰAi 昨代 tsai 
·    tsai⁴

曹 從 幽 dzʰôɡ 效開一平豪從全濁 dzʰɑu 昨勞 tsʰɑu   조 조 tsʰau
情 從 耕 dzʰjeŋ 梗開三平清從全濁 dzʰjɛŋ 疾盈 tsʰiəŋ    졍 tɕʰiŋ²

鬵⁺ 從 深開三平侵從全濁 dzh jem 昨淫 siəm 씸,쪔  심 심 ɕin²

集 從 緝 dzʰjəp 深開三入緝從全濁 dzʰjep 秦入 tsi ·찝  ·집 집 tɕi²

自 從 脂 dzʰjed 止開三去至從全濁 dzʰjei 疾二 tsï ·    tsɿ⁴
螓 從 臻開三平真從全濁 dzʰjen 匠鄰 찐  진 진 tɕʰin²
疾 從 脂 dzʰjet 臻開三入質從全濁 dzʰjet 秦悉 tsi ·  질 질 tɕi²

潛⁺ 從 咸開三去豔從全濁 dzh jæm 慈豔 tsʰiɛm 쪔   쳠正
 tɕʰian²

鬵⁺ 從 咸開三平鹽從全濁 dzh jæm 昨鹽 siəm 씸,쪔  심 심 tɕʰin²

潛⁺ 從 侵 dz jhəm 咸開三平鹽從全濁 dzh jæm 昨鹽 tsʰiɛm 쪔   쳠正
 tɕʰian²

樵⁺ 從 宵 dzʰjɔɡ 效開三平宵從全濁 dz jhæu 昨焦 siəm   쵸 쵸 tɕʰiau²

前 從 元 dz ihæn 山開四平先從全濁 dzʰiɛn 昨先 tsʰiɛn :젼 쪈  젼 젼 tɕʰian²

臍 從 脂 dzʰied 蟹開四平齊從全濁 dzʰiɛi 徂奚 tsʰi 쪵  졔 졔 tɕʰi³

坐⁺ 從 歌 dzʰuɑ 果合一上果從全濁 dzʰuɑ 徂果 tsuɔ :쫭
·쫭  좌 좌 tsuo⁴

坐⁺ 從 歌 dzʰuɑ 果合一去過從全濁 dzʰuɑ 徂臥 tsuɔ :쫭
·쫭  좌 좌 tsuo⁴

蹲 從 文 dzh uə̂n 臻合一平魂從全濁 dzh uən 徂尊 tsʰuən 쫀,쥰 
츈


 준 준 tuən¹

叢 從 東 dzʰûŋ 通合一平東從全濁 dzʰuŋ 徂紅 tsʰuŋ    tsʰuŋ²

族 從 侯 dzʰûk 通合一入屋從全濁 dzʰuk 昨木 tsu ·쪽 ·  족 족 주 tsu²

罪 從 微 dzʰuə̂d 蟹合一上賄從全濁 dzʰuAi 徂賄 tsui  죄 죄 tsuei⁴
寨⁺ 崇 蟹開二去夬崇全濁 dʒʰai 豺夬 tʂai ・슥  채  tʂai⁴

巢⁺ 崇 效開二去效崇全濁 dʒʰau 七稍 ʈʂʰau :
  소 쵸正

소 tʂʰau⁴

巢⁺ 崇 宵 dzʰɔɡ 效開二平肴崇全濁 dʒʰau 鉏交 ʈʂʰau :
  소 쵸正

소 tʂʰau²

鋤 崇 遇開三平魚崇全濁 dʒʰjo 士魚 ʈʂʰu 쫑  서 조俗
서 tʂʰu²

榛⁺ 崇 *臻開三平臻崇全
濁  ʤien 鋤臻 tʂən 즌 

쯘

 진 진 tʂən¹

饌⁺ 崇 山合二上潸崇全濁 dʒʰua
n 雛鯇 tʂuan 

 :쫜
・쫜
 :


今俗


찬 찬 쳔 tʂuan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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饌⁺ 崇 山合三去線崇全濁 dʒ jhuæ
n 七戀 tʂuan 

 :쫜
・쫜
 :


今俗


찬 찬 쳔 tʂuan⁴

茶 澄 魚 dʰăɡ 假開二平麻澄全濁 ȡʰa 宅加 ʈʂʰa 땅  다 차俗
다 tʂʰa²

廛 澄 元 dʰjæn 山開三平仙澄全濁 ȡʰjæn 直連 ʈʂʰiɛn 뗜  뎐 젼 tʂʰan²

直 澄 之 dʰjək 曾開三入職澄全濁 ȡʰjək 除力 tʂi ・띡 
・띵  딕 직 치 tʂʅ²

稚 澄 止開三去至澄全濁 ȡʰjei 直利 tʂi ・띵  티 치 tʂʅ⁴

姪⁺ 澄 脂 dʰjet 臻開三入質澄全濁 ȡʰjet 直一 tʂi ・
・  딜 질 뎔 tʂʅ²

朝⁺ 澄 宵 dʰjɔɡ 效開三平宵澄全濁 ȡʰjæu 直遙 tʂiau 
  됴 죠 tʂʰau²

柱⁺ 澄 侯 dʰjuɡ 遇合三上麌澄全濁 ȡʰjuo 直主 tʂiu
 :듕
・듕
 :뜡 

 듀 쥬 tʂu⁴

錘⁺ 澄 歌 dʰjua 止合三平支澄全濁 ȡʰjue 直垂
  
・
 :
・

 튜 츄 tʂʰuei²

錘⁺ 澄 歌 dʰjua 止合三去寘澄全濁 ȡʰjue 馳偽
  
・
 :
・

 튜 츄 tʂʰuei²

蟲⁺ 澄 通合三去送澄全濁 ȡʰjuŋ 直眾 ʈʂʰiuŋ   
・

俗
  츙 tʂuŋ⁴

蟲⁺ 澄 中 dʰjoŋ 通合三平東澄全濁 ȡʰjuŋ 直弓 ʈʂʰiuŋ   
・

俗
  츙 tʂʰuŋ²

逐 澄 通合三入屋澄全濁 ȡʰjuk 直六 tʂiu ・뜍
・뗙

俗
 튝 츅,뎍  tʂu²

叟 心 幽 sôɡ 流開一上厚心全清 su 蘇后 səu  :  수 수 sou³

傘 心 山開一上旱心全清 sɑn 蘇旱 san :산  산 산 san³

珊 心 元  sɑn 山開一平寒心全清 sɑn 蘇干 san 산 
 산 산 ʂan¹

寨⁺ 心 曾開一入德心全清 sək 蘇則 tʂai ·슥  채  sɤ⁴

塞⁺ 心 之 sə̂k 曾開一入德心全清 sək 蘇則 sï ·슥
·     sai¹

索⁺ 心 魚 sɑk 宕開一入鐸心全清 sɑk 蘇各 sɑu ·
·삭  삭 삭  suo³

桑 心 陽 sɑŋ 宕開一平唐心全清 sɑŋ 息郎 saŋ    상 saŋ¹
糝 心 侵 sə̂m 咸開一上感心全清 sAm 桑感 sam :삼  참 삼 san³

塞⁺ 心 之 sə̂ɡ 蟹開一去代心全清 sAi 先代 sai ·슥
·     sai⁴

搔 心 幽 sôɡ 效開一平豪心全清 sɑu 蘇遭 sɑu   소 소 sau¹

昔 心 魚 sjăk 梗開三入昔心全清 sjɛk 思積 si ·셕
·착  셕 착

셕 ɕi¹

司 心 之 sjəɡ 止開三平之心全清 si 息茲 sï 
·  사  sɿ¹

蟋⁺ 心 臻開三入質心全清 sjet 息七 ·  실 실 ɕi¹ 
辛 心 真 sjen 臻開三平真心全清 sjen 息鄰 siən 신  신 신 ɕin¹

宵 心 宵 sjɔɡ 效開三平宵心全清 sjæu 相邀 siau 
·  쇼 쇼 ɕiau¹

星 心 耕 sieŋ 梗開四平青心全清 sieŋ 桑經 siəŋ    셩 ɕiŋ¹

洗⁺ 心 文 siən 山開四上銑心全清 siɛn 蘇典 si :션
:솅  셰 셰 션 ɕian³

西 心 脂 sied 蟹開四平齊心全清 siɛi 先稽 si 션,솅  셔 셔 ɕi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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洗⁺ 心 蟹開四上薺心全清 siɛi 先禮 siɛn :션
:솅  셰 셰 션 ɕi³

酸 心 元 suɑn 山合一平桓心全清 suɑn 素官 suɔn 솬  산 산 suan¹
素 心 魚 sɑɡ 遇合一去暮心全清 suo 桑故 su ·송  소 소 su⁴

孫 心 文 suə̂n 臻合一平魂心全清 suən 思渾 suən 손 ·손  손 손 suən¹

鬚 心  遇合三平虞心全清 sjuo 相俞 siu  슈 슈 ɕy¹
髓 心 歌 sjua 止合三上紙心全清 sjue 息委 sui :  슈 슈 suei³

沙⁺ 生  假開二去禡生全清 ʃa 所嫁 ʂa 상
·상  사 사 ʂa¹

沙⁺ 生 歌 ʃeai 假開二平麻生全清 ʃa 所加 ʂa 상
·상  사 사 ʂa¹

索⁺ 生 梗開二入麥生全清 ʃæk 山責 ʂai ·
·삭  삭 삭

 suo³

索⁺ 生 魚 săk 梗開二入陌生全清 ʃɐk 山戟 sɑu ·
·삭  삭 삭

 suo³

殺⁺ 生 祭 sæt 山開二入黠生全清 ʃæt 所八 ʂa

·
·
·싱
·생
·솅

 살
시
쇄
살

ʂa¹

瑟 生 脂 set 臻開二入櫛生全清 ʃ(j)et 所櫛 ʂï ·  슬 슬 sɤ⁴
衫 生 咸開二平銜生全清 ʃam 所銜 ʂam 삼  삼 삼 ʂan¹

殺⁺ 生 祭 sæd 蟹開二去怪生全清 ʃɐi 所拜 ʂa

·
·
·싱
·생
·솅

 살
시
쇄
살

ʂai⁴

筲 生 宵 sɔɡ 效開二平肴生全清 ʃau 所交 ʂau   쇼 쇼 ʂau¹

搜 生 幽 soɡ 流開三平尤生全清 ʃju 所鳩 ʂəu :   수 수 sou¹

所 生 魚 saɡ 遇開三上語生全清 ʃjo 踈舉 ʂu :송  쇼 소 suo³
師 生 脂 sed 止開三平脂生全清 ʃjei 踈夷 ʂï     ʂʅ¹

簁⁺ 生 佳 seɡ 止開三上紙生全清 ʃje 所綺 
: 생  싀  ʂai¹

簁⁺ 生 止開三平支生全清 ʃje 所宜 
: 생  싀  ʂai¹

扇⁺ 書 山開三平仙書全清 ɕjæn 式連 ʂiɛn 션
·션  션 션 ʂan⁴

扇⁺ 書 元 ɕjæn 山開三去線書全清 ɕjæn 式戰 ʂiɛn 션
·션  션 션 ʂan⁴

暑 書 魚 ɕjaɡ 遇開三上語書全清 ɕjo 舒呂 ʂiu :셩  셔 셔 ʂu³

式 書 之 ɕjək 曾開三入職書全清 ɕjək 賞職 ·식
·싱  식 식 ʂʅ⁴

升 書 蒸 ɕjəŋ 曾開三平蒸書全清 ɕjəŋ 識蒸 ʂiəŋ    승 ʂəŋ¹
室 書 脂 ɕjet 臻開三入質書全清 ɕjet 式質 ʂi ·  실 실 ʂʅ⁴

身 書 真 ɕjen 臻開三平真書全清 ɕjen 失人 ʂiən 신 
 신 신 ʂən¹

攝⁺ 書 葉 ɕjɐp 咸開三入葉書全清 ɕjæp 書涉 ʂiɛ
·삽
·녑
·셥

 셥 셥 녑 ʂɤ⁴

燒⁺ 書 宵 çjɔɡ 效開三去笑書全清 ɕjæu 失照 ʂiau  쇼 쇼 ʂau⁴

燒⁺ 書 宵 çjɔɡ 效開三平宵書全清 ɕjæu 式招 ʂiau  쇼 쇼 ʂau¹
水 書 脂 çjued 止合三上旨書全清 ɕjuei 式軌 ʂui :  슈 슈 ʂuei³

舂 書 東 ɕjuŋ 通合三平鍾書全清 ɕjuoŋ 書容 ʈʂʰiuŋ  俗  숑俗 tʂʰuŋ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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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今
俗 용

餳 邪 梗開三平清邪全濁 zjɛŋ 徐盈 ,   셩,당 ɕiŋ²

席 邪 魚 zjăk 梗開三入昔邪全濁 zjɛk 祥易 si ·쎡  셕 셕 ɕi²

涎⁺ 邪 元 zjæn 山開三平仙邪全濁 zjæn 夕連  siɛn   연 션正
연 ɕian²

鬵⁺ 邪 深開三平侵邪全濁 zjem 徐林 siəm 씸,쪔  심 심 ɕin²

習 邪 緝 zjəp 深開三入緝邪全濁 zjep 似入 si ·씹  습 습 ɕi²
序 邪 遇開三上語邪全濁 zjo 徐呂 siu :쎵  셔 셔 ɕy⁴

詞 邪 之 zjəɡ 止開三平之邪全濁 zi 似茲 sï     tsʰɿ²

寺 邪 之 zjəɡ 止開三去志邪全濁 zi 祥吏 sï ·
·씽  

시 sɿ⁴

燼 邪 臻開三去震邪全濁 zjen 徐刃 siən ·씬  신 신 tɕin⁴
燧 邪 微 zjuəd 止合三去至邪全濁 zjuei 徐醉 sui ·  슈 슈 suei⁴
松 邪 通合三平鍾邪全濁 zjuoŋ 祥容 siuŋ    숑 suŋ¹
城 禪 耕 ʑjeŋ 梗開三平清禪全濁 ʑjɛŋ 是征 ʈʂʰiəŋ   셩 셩 tʂʰəŋ²

盛⁺ 禪 耕 ʑjeŋ 梗開三平清禪全濁 ʑjɛŋ 是征 ʈʂʰiəŋ 
·   셩 tʂʰəŋ²

盛⁺ 禪 耕 ʑjeŋ 梗開三去勁禪全濁 ʑjɛŋ 承正 ʂiəŋ 
·   셩 ʂəŋ⁴

石 禪 梗開三入昔禪全濁 ʑjɛk 常隻 ʂi ·쎡  셕 셕 ʂʅ²、
tan⁴

善 禪 元 ʑjæn 山開三上獮禪全濁 ʑjæn 常演 ʂiɛn :쎤
·쎤  션 ʂan⁴

時 禪 之 ʑjəɡ 止開三平之禪全濁 ʑi 市之 ʂï 씽  시 시 ʂʅ²
臣 禪 真 jjen 臻開三平真禪全濁 ʑjen 植鄰 ʈʂʰiən 씬  신 신 tʂʰən²

辰 禪 文 ʑjən 臻開三平真禪全濁 ʑjen 植鄰 ʈʂʰiən 씬 
 신 신 tʂʰən²

贍 禪 咸開三去豔禪全濁 ʑjæm 視隹 ʂiɛm ·쎰 
 셤 ʂan⁴

樹⁺ 禪 侯 ʑjuɡ 遇合三去遇禪全濁 ʑjuo 常句 ʂiu :쓩
·쓩  슈 슈 ʂu⁴

樹⁺ 禪 侯 ʑjuɡ 遇合三上麌禪全濁 ʑjuo 臣庾 ʂiu :쓩
·쓩  슈 슈 ʂu⁴

誰 禪 微 ʑjuəd 止合三平脂禪全濁 ʑjuei 視隹 ʂui   슈 슈 ʂuei²
熟 禪 通合三入屋禪全濁 ʑjuk 殊六 ʂiu ·쓕  슉 슉 ʂu²

耳 日 之 ȵjəɡ 止開三上止日次濁 ȵi 而止 ɽï  :   이 ɚ³

日 日 脂 ȵjet 臻開三入質日次濁 ȵjet 人質 ɽi (·)   일 ʐʅ⁴
人 日 真 ȵjen 臻開三平真日次濁 ȵjen 如鄰 ɽiən    인 ʐən²
弱 日 宵 ȵjɔk 宕開三入藥日次濁 ȵjɑk 而灼 ɽiɔ ·  약 약 ʐuo⁴

攘 日 陽 ȵjaŋ 宕開三去漾日次濁 ȵjɑŋ 人㨾

:


  양, 
녕 ʐaŋ⁴

攘⁺ 日 宕開三上養日次濁 ȵjɑŋ 如兩

:


  양, 
녕 ʐaŋ³

攘⁺ 日 陽 ȵjaŋ 宕開三平陽日次濁 ȵjɑŋ 汝陽

:


  양, 
녕 ʐaŋ³

橈 日 效開三平宵日次濁 ȵjæu 如招

:
·

  요, 
뇨 ʐau²

乳 日 侯 ȵjuɡ 遇合三上麌日次濁 ȵjuo 而主 ɽiu :   유 ʐu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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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閏 日 臻合三去稕日次濁 ȵjuen 如順 ɽiuən ·   뉸 ʐuən⁴

戎 日 中 ȵjoŋ 通合三平東日次濁 ȵjuŋ 如融 ɽiuŋ ,
,

俗
  융 ʐuŋ²

褥 日 通合三入燭日次濁 ȵjuok 而蜀 ɽiu ·   욕 ʐu⁴

肉 日 幽 ɲjok 通合三入屋日次濁 ȵjuk 如六 ɽiəu
·
 
·

  육, 
유 ʐou⁴

鷗 影 侯 ʔûɡ 流開一平侯影全清 ʔu 烏侯 əu   구 구 ou¹
案 影 元 ʔɑn 山開一去翰影全清 ʔɑn 烏旰 an ·  안 안 an⁴

盎 影 陽 ʔɑŋ 宕開一上蕩影全清 ʔɑŋ 烏朗 aŋ :
·   앙 aŋ⁴

惡 影 魚 ʔɑk 宕開一入鐸影全清 ʔɑk 烏各 ɔ
· 

·
·

今
俗 악 오, 

악 ɤ⁴

鴦⁺ 影 宕開一平唐影全清 ʔɑŋ 烏郎 iaŋ    앙 iaŋ¹

盎⁺ 影 陽 ʔɑŋ 宕開一去宕影全清 ʔɑŋ 烏浪 aŋ :
·   앙 aŋ⁴

惡⁺ 影 魚 ʔɑk 宕開一入鐸影全清 ʔɑk 烏各 ɔ
· 

·
·

 악 오, 
악 ɤ⁴

愛 影 微 ʔə̂d 蟹開一去代影全清 ʔAi 烏代 ai ·    ai⁴

燠⁺ 影 幽 ʔôɡ 效開一上晧影全清 ʔɑu 烏晧
·
·
·

 욱 오, 
욱 y⁴

燠⁺ 影 幽 ʔôɡ 效開一去號影全清 ʔɑu 烏到
·
·
·

 욱 오, 
욱 y⁴

夭⁺ 影 宵 ʔɔ̂ɡ 效開一上晧影全清 ʔɑu 烏晧 iau
:

:

 요 요, 
오 tsou³

隘 影 佳 ʔeɡ 蟹開二去卦影全清 ʔæi 烏懈 iai ·    ai⁴
膺 影 蒸 ʔjəŋ 曾開三平蒸影全清 ʔjəŋ 於陵 iəŋ    응 iŋ¹

億 影 之 ʔjək 曾開三入職影全清 ʔjək 於力 ·
  억 억 i⁴

衣 影 微 ʔjə̆d 止開三平微影全清 ʔjəi 於希 i 
·  의 의 i¹

衣⁺ 影 微 ʔjə̆d 止開三去未影全清 i⁴ 於既 i 
·  의 의 i¹

壹 影 脂 ʔjet 臻開三入質影全清 ʔjet 於悉 ·  일 일 i¹

烟 影 真 ʔjen 臻開三平真影全清 ʔjen 於真 
  연 연 in¹

鴦 影 陽 ʔjaŋ 宕開三平陽影全清 ʔjɑŋ 於良 iaŋ    앙 iaŋ¹
印 影 真 ʔjen 臻開三去震影全清 ʔjen 於刃 iən ·  인 인  in⁴ 

夭 影 宵 ʔjɔ̆ɡ 效開三上小影全清 ʔjæ̆u 於兆 iau
:

:

 요 요, 
오 iau¹

烟 影 山開四平先影全清 ʔiɛn 烏前 
  연 연 ian¹

豌 影 山合一平桓影全清 ʔuɑn 一丸 uɔn   완 완 uan¹

斡 影 祭 ʔuɑt 山合一入末影全清 ʔuɑt 烏括 ·
:관

俗
音,

권
알

알,
관正
간

uo⁴

惡 影 魚 ʔɑɡ 遇合一平模影全清 ʔuo 哀都 u · 
·  악 오, 

악 u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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通解

訓蒙
字會

全韻
玉篇 普通話韻

部 董同龢 廣韻 董同龢

·

惡⁺ 影 魚 ʔɑɡ 遇合一去暮影全清 ʔuo 烏路 u
· 

·
·

今
俗 악 오, 

악 u⁴

縕 影 文 ʔuə̂n 臻合一平魂影全清 ʔuən 烏渾
 , :


·

, :온 온 uən¹

縕⁺ 影 文 ʔuə̂n 臻合一平魂影全清 ʔuən 烏渾
 , :


·

, :온 온 uən¹

屋 影 侯 ʔûk 通合一入屋影全清 ʔuk 烏谷 u ·
·  옥 옥 u¹

翁 影 東 ʔûŋ 通合一平東影全清 ʔuŋ 烏紅 uŋ  :   옹 uŋ¹

嫗⁺ 影 *
遇合三上噳影全清 ʔio 委羽 iu : ·  구 우俗

구 y⁴

嫗 影 侯 ʔjuɡ 遇合三去遇影全清 ʔjuo 衣遇 iu : ·  구 우俗
구 y⁴

威 影 微 ʔjuə̆d 止合三平微影全清 ʔjuəi 於非 ui 
·  위 위 uei¹

縕 影 文 ʔjuə̆n 臻合三平文影全清 ʔjuən 於云
 , :


·

, :온 온 yn⁴

搵 影 文 ʔjuə̆n 臻合三上吻影全清 ʔjuən 於粉 uən  온 uən⁴

壅 影 通合三平鍾影全清 ʔjuoŋ 於容 uŋ

:
·

,  옹 yuŋ¹

燠 影 幽 ʔjok 通合三入屋影全清 ʔjuk 於六
·
·
·

 욱 오, 
욱 y⁴

淵 影 真 ʔiuen 山合四平先影全清 ʔiuɛn 烏玄 iuɛn   연 연 yan¹
黑 曉 之 m̥uə̂k 曾開一入德曉次清 xək 呼北 xei ·흑 희 흑 흑 xei¹

海 曉 之 xə̂ɡ/
xuə̂ɡ 蟹開一上海曉次清 xAi 呼改 xai : 해   xai³

好 曉 幽 xôɡ 效開一上晧曉次清 xɑu 呼晧 xɑu :
·  ·호 호 xau³

好⁺ 曉 幽 xôɡ 效開一去號曉次清 xɑu 呼到 xɑu :
·  ·호 호 xau⁴

軒 曉 元 xjăn 山開三平元曉次清 xjɐn 虛言 xiɛn 헌
·헌 현 헌 헌 ɕyan¹

昕 曉 文 xjə̆n 臻開三平欣曉次清 xjən 許斤 xiən 흔 힌 흔 흔 ɕin¹

香 曉 陽 xjaŋ 宕開三平陽曉次清 xjɑŋ 許良 xiaŋ ·
·   향 ɕiaŋ¹

曉 曉 宵 xiɔɡ 效開四上篠曉次清 xiɛu 馨皛 xiau :  효 효 ɕiau³

濊⁺ 曉 山合一入末曉次清 xuɑt 呼括
·
·
·

훠 예
외正
회, 

예,활
xuo⁴

虎 曉 魚 xɑɡ 遇合一上姥曉次清 xuo 呼古 xu :홍 후 호 호 xu³
昏 曉 文 m̥uə̂n 臻合一平魂曉次清 xuən 呼昆 xuən 혼 훈 혼 혼 xuən¹
笏 曉 臻合一入沒曉次清 xuət 呼骨 xu · 후 홀 홀 xu⁴

烘⁺ 曉 通合一去送曉次清 xuŋ 呼貢 xuŋ ·,,
   홍 xuŋ¹

烘⁺ 曉 東 xûŋ 通合一平東曉次清 xuŋ 呼東 xuŋ ·,,
   홍 xuŋ¹

賄 曉 之 xuə̂ɡ 蟹合一上賄曉次清 xuAi 呼罪 xui :횡 휘 회 회 xuei⁴

濊 曉 祭 xuɑd 蟹合一去泰曉次清 xuɑi 呼會 ·
· 훠 예 외正

회, xuei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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字
例

聲
母

上古音 中古音
反切 中原

音韻
東國
正韻 

四聲
通解

訓蒙
字會

全韻
玉篇 普通話韻

部 董同龢 廣韻 董同龢

· 예,활
化 曉 歌 xua 假合二去禡曉次清 xua 呼霸 xua ·황 화 화 화 xua⁴

兄 曉 梗合三平庚曉次清 xjuɐŋ 許榮 xiuəŋ ·    형, 
황 ɕyuŋ¹

訓 曉 臻合三去問曉次清 xjuən 許運 xiuən ·훈 휸 훈 훈 ɕyn⁴
旭 曉 通合三入燭曉次清 xjuok 許玉 ·혹 휴 욱 욱 ɕy⁴

濊⁺ 曉 祭 ʔjuăd 蟹合三去廢影全清 ʔjuɐi 於廢
·
·
·

훠 예
외正
회, 

예,활
uei⁴

魂 匣 文 ɤuə̂n 臻合一平魂匣全濁 ɤuən 戶昆 xuən   흔 혼 xuən²
鶻⁺ 匣 微 ɤuət 山合二入黠匣全濁 ɤuæt 戶八 xu   골 홀,골 ku²
鶻⁺ 匣 微 kuə̂t 臻合一入沒匣全濁 ɤuət 戶骨 xu   골 홀,골 xu²

汗 匣 元 ɤɑn 山開一去翰匣全濁 ɤɑn 侯旰 xan  ·  한 한 xan⁴

慧 匣 祭 ɤiuæd 蟹合四去霽匣全濁 ɤiuɛi 胡桂 xui ·  혜 혜 xuei⁴
骸 匣 之 ɤəɡ 蟹開二平皆匣全濁 ɤɐi 戶皆 xiai     xai²
湖 匣 魚 ɤɑɡ 遇合一平模匣全濁 ɤuo 戶吳 xu   호 호 xu²

汗⁺ 匣 元 ɤɑn 山開一平寒匣全濁 ɤɑn 胡安 xan  ·  한 한 xan²

玄 匣 真 ɤiuen 山合四平先匣全濁 ɤiuɛn 胡涓 xiuɛn 
·  현 현 ɕyan²

孩 匣 之 ɤə̂ɡ 蟹開一平咍匣全濁 ɤAi 戶來 xai     xai²

號 匣 號 ɤɔ̂ɡ 效開一平豪匣全濁 ɤɑu 胡刀 xɑu  ·  호 호 xau²

紅 匣 東 ɤûŋ 通合一平東匣全濁 ɤuŋ 戶公 xuŋ


·

,  홍,공 xuŋ²

烘 匣 東 ɤûŋ 通合一平東匣全濁 ɤuŋ 戶公 xuŋ ,
·   홍 xuŋ¹

蹊 匣 蟹開四平齊匣全濁  ɤiɛi 胡雞 xi 
:  계 혜 ɕi¹

下 匣 魚 ɤăɡ 假開二上馬匣全濁 ɤa 胡雅 xia
:·강,

:
·

 하 하 ɕia⁴

芄 匣 元 ɤuɑn 山合一平桓匣全濁 ɤuɑn 胡官   환 환 uan²

括 匣 *
山合一入末匣全濁 ɤuɑt 戶括 ·

·  괄 활
괄 kʰuo⁴

華⁺ 匣 魚 ɤuăɡ 假合二平麻匣全濁 ɤua 戶花 xua

·

쾡,쾅 
풍

 화 화 xua²

華⁺ 匣 魚 ɤuăɡ 假合二去禡匣全濁 ɤua 胡化 xua

·

쾡,쾅 
풍

 화 화 xua⁴

賢 匣 真 ɤien 山開四平先匣全濁 ɤiɛn 胡田   xiɛn   현 현 ɕian²

行 匣 陽 ɤɑŋ 宕開一平唐匣全濁 ɤɑŋ 胡郎 xaŋ
,
:
·
·

  항
힝 xaŋ²

行⁺ 匣 陽 ɤăŋ 梗開二平庚匣全濁 ɤɐŋ 戶庚 xiəŋ
,
:
·
·

  항
힝 ɕiŋ²

鶴 匣 宵 ɤɔ̂k2 宕開一入鐸匣全濁 ɤɑk 下各 xɔ ·  학 학 xɤ⁴
巷 匣 東 ɤuŋ 江開二去絳匣全濁 ɤɔŋ 胡絳 xiaŋ ·   항 ɕiaŋ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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字
例

聲
母

上古音 中古音
反切 中原

音韻
東國
正韻 

四聲
通解

訓蒙
字會

全韻
玉篇 普通話韻

部 董同龢 廣韻 董同龢

學 匣 幽 ɤok 江開二入覺匣全濁 ɤɔk 胡覺 xiɔ
·
·
·

  학 ɕye²

穴 匣 脂 ɤiuet 山合四入屑匣全濁 ɤiuɛt 胡決 xiɛ ·
·  혈 혈 ɕye²

形 匣 耕 ɤieŋ 梗開四平青匣全濁 ɤieŋ 戶經 xiəŋ    형 ɕiŋ²

橫⁺ 匣 陽 ɤuăŋ 梗合二平庚匣全濁 ɤuɐŋ 戶盲 xuŋ
,
·
·

俗
  횡 xəŋ²

橫⁺ 匣 梗合二去映匣全濁 ɤuɐŋ 戶孟 xuŋ
,
·
·

俗
  횡 xəŋ⁴

號⁺ 匣 宵 ɤɔ̂ɡ 效開一去號匣全濁 xau⁴ 胡到 xɑu  ·  호 호 xau²

后 匣 侯 ɤûɡ 流開一上厚匣全濁 ɤu 胡口 xəu :
·  후 후 xou⁴

后⁺ 匣 侯 ɤûɡ 流開一去候匣全濁 ɤu 胡遘 xəu :
·  후 후 xou⁴

熊 云 蒸 ɤjuə̆ŋ 通合三平東云次濁 ɤjuŋ 羽弓 xiuŋ   웅 웅 ɕyuŋ²

華 曉 魚 xuăɡ 假合二平麻曉次清 xua 呼瓜 xua

·

쾡,쾅 
풍

 화 화 xua¹

灰 曉 之 xuə̂ɡ 蟹合一平灰曉次清 xuAi 呼恢 xui 횡  회 회 xuei¹
孝 曉 效開二去效曉次清 xau 呼教 xau ·  효 효 ɕiau⁴

橫 見 宕合一平唐見全清 kuɑŋ 古黃 xuəŋ
,
·
·

俗
  횡 kuaŋ¹

鶻 見 微 kuə̂t 臻合一入沒見全清 kuət 古忽 xu   골 홀,골 ku²
爺 以 假開三平麻以次濁 øja 以遮 iɛ 양 여 야 야 ie²
贏 以 梗開三平清以次濁 øjɛŋ 以成 iəŋ    영 iŋ²
筵 以 元 djæn 山開三平仙以次濁 øjæn 以然 iɛn 연 연 연 연 ian²
夷 以 脂 djed 止開三平脂以次濁 øjei 以脂 i 잉 이 이 이 i²

引 以 真 djen 臻開三上軫以次濁 øjen 余忍 iən :인
·인 인 인 인 in³

溢 以 臻開三入質以次濁 øjet 夷質 i · 이 일 일 i⁴
繘 以 脂 ɡjuet 臻合三入術以次濁 øjuet 餘律 · 유 휼 율 y⁴
雲 以 文 ɤjuə̆n 臻合三平文云次濁 ɤjuən 王分 iuən  윤 운 운 yn²

引⁺ 以 真 djen 臻開三去震以次濁 øjen 羊晉 iən :인 ·인 인 인 인 in³

陽 以 陽 djaŋ 宕開三平陽以次濁 øjɑŋ 與章 iaŋ    양 iaŋ²

藥 以 宕開三入藥以次濁 øjɑk 以灼 iau ·약
·샥  약 약 iau⁴

容 以 東 ɡjuŋ 通合三平鍾以次濁 øjuoŋ 餘封 iuŋ  :   용 ʐuŋ²

曜 以 效開三去笑以次濁 øjæu 弋照 iau ·  요 요 iau⁴

原 疑 元 ŋjuăn 山合三平元疑次濁 ŋjuɐn 愚袁 iuɛn 
·  원 원 yan²

涯 疑 止開三平支疑次濁 ŋjĕ 魚羈 ia ,


얘今
俗애 애 의,애 

아 ia²

鍔 疑 宕開一入鐸疑次濁 ŋɑk 五各 ·  악 악 ɤ⁴

涯⁺ 疑 蟹開二平佳疑次濁 ŋæi 五佳 ia ,


얘今
俗애 애 의,애 

아 ia²

兒 疑 蟹開四平齊疑次濁 ŋiɛi 五稽 i 옝
 예  , 

예 ni²

友 云 之 ɤjuə̆ɡ 流開三上有云次濁 ɤju 云久 iəu :  우 우 iou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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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漢語 中古音과 東國正韻・四聲通解・全韻玉篇 대조표
표1) 第1韻類 < ​​(揯) :​​(肯) ㆍ​​(亘) ㆍ극(亟) >

표2) 第2韻類 < 굉(觥) :굉(礦) ㆍ​​(橫) ㆍ괵(䝞) >

NO 字例 中古音 反切 東韻 四聲通解 全韻玉篇 普通話廣韻 董同龢 正音 俗音 今俗音





曾 曾開一平登精全清 tsəŋ 作滕  / 층正증 tsəŋ¹
橧 曾開一平登精全清 tsəŋ 作滕   正증 tsəŋ¹
騬 曾開三平蒸船全濁 dʑʰjəŋ 食陵   층正승 tʂʰəŋ²
鄫 曾開三平蒸從全濁 dzʰjəŋ 疾陵   층正증 tsəŋ¹
嶒 曾開三平蒸從全濁 dzʰjəŋ 疾陵   층正증 tsʰəŋ²
蠅 曾開三平蒸以次濁 øjəŋ 余陵    응俗승 iŋ²


賊 曾開一入德從全濁 dzʰək 昨則 ·쯕  즉正적 tsei²
北 曾開一入德幫全清 pək 博墨 ·븍 븨 패正 pei³

  塍 曾開三平蒸船全濁 dʑʰjəŋ 食陵   증正승 tʂʰəŋ²





誙 梗開二平耕溪次清 kʰæŋ 丘耕   킝(牼) 正경 kʰəŋ¹

牼 梗開二平耕溪次清 kʰæŋ 口莖 · 킝 正경 kʰəŋ¹
棖 梗開二平庚澄全濁 ȡʰɐŋ 直庚   俗졍  tʂʰəŋ²
樘 梗開二平庚徹次清 ȶʰɐŋ 丑庚  / 俗  tʂʰəŋ¹ 
盟 梗開二平耕匣全濁 mjɐŋ 莫更   명正 məŋ²
盟 梗開三平庚明次濁 mjɐŋ 武兵   명正 məŋ²
棚 梗開二平庚並全濁 bʰɐŋ 薄庚   正부 pʰəŋ²
棚 梗開二平耕並全濁 bʰæŋ 薄萌   正부 pʰəŋ²
傖 梗開二平庚崇全濁  dʒʰɐŋ 助庚   (槍) 正 tsʰaŋ¹
*撐 梗開二平庚知全清 ȶʰɐŋ 丑庚  칑 俗  tʂʰəŋ¹
橕 梗開二平庚徹次清 ȶʰɐŋ 丑庚  칑 俗  tʂʰəŋ¹
莖 梗開二平耕匣全濁 ɤæŋ 戶耕    형俗경 tɕiŋ¹
莖 梗開二平耕匣全濁 ɤæŋ 烏莖    형俗경 tɕiŋ¹



宅 梗開二入陌澄全濁 ȡʰɐk 場伯 ·   俗 tʂai²
澤 梗開二入陌澄全濁 ȡʰɐk 場伯 ·  俗 tsɤ²
擇 梗開二入陌澄全濁 ȡʰɐk 場伯 ·  俗 tsɤ²
坼 梗開二入陌徹次清 ȶʰɐk 丑格 ·  俗탁 tʂʰɤ⁴
拆 *梗開三入昔㫺次清 ȶʰɐk 昌石 ·  俗탁 tʂʰa¹

NO 字例
中古音

反切 東韻
四聲通解

全韻玉篇 普通話廣韻 董同龢 正音 俗音 今俗音

 
嶸 梗合三平庚云次濁 ɤjuɐŋ 永兵   횡正영 ʐuŋ²
鍠 梗合二平庚匣全濁  ɤuɐŋ 戶盲   횡俗굉 xuaŋ²

字
例

聲
母

上古音 中古音
反切 中原

音韻
東國
正韻 

四聲
通解

訓蒙
字會

全韻
玉篇 普通話韻

部 董同龢 廣韻 董同龢

位 云 緝
微

ɤjuəb/
ɤjuəd 止合三去至云次濁 ɤjei 于愧 ui ·윙

·링 위 위 위 uei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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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第3韻類 < 귕(肱) * ㆍ귁(國) * >

표4) 第4韻類 < 공(公) :공(拱) ㆍ공(貢) ㆍ곡(穀) >

표5) 第5韻類 < 강(江) :강(講) ㆍ강(絳) ㆍ각(覺) >

NO 字例
中古音

反切 東韻
四聲通解

全韻玉篇 普通話廣韻 董同龢 正音 俗音 今俗音
紘 梗合二平耕匣全濁 ɤuæŋ 戶萌   횡俗굉 xuŋ²
宏 梗合二平耕匣全濁 ɤuæŋ 戶萌    횡俗굉 xuŋ²
翃 梗合二平耕匣全濁 ɤuæŋ 戶萌    횡俗굉 xuŋ²
閎 梗合二平耕匣全濁 ɤuæŋ 戶萌    횡俗굉 xuŋ²
泓 梗合二平耕影全清 ʔuæŋ 烏宏   횡俗홍 xuŋ²
鍧 梗合二平耕曉次清 xuæŋ 呼宏  횡  횡俗굉 xuŋ¹
轟 梗合二平耕曉次清 xuæŋ 呼宏  횡  횡俗굉 xuŋ¹

*䡌 曾合一平登溪次清 苦弘 
(紘)/
(宏)

횡俗굉 xuŋ²


蟈 梗合二入麥見全清 kuæk 古獲  ·괵 귀 괵正귁 kuo¹
摑 梗合二入麥見全清  kuæk 古獲 ·괵 귀 괵正귁 kuo²
幗 梗合二入麥見全清 kuæk 古獲 ·괵 귀 괵正귁 kuo²  

NO 字例 中古音 反切 東韻 四聲通解 全韻玉篇 普通話廣韻 董同龢 正音 俗音 今俗音

NO 字例 中古音 反切 東韻 四聲通解 全韻玉篇 普通話廣韻 董同龢 正音 俗音 今俗音

 

糓 通合一入屋見全清 kuk 古祿  ·곡 구 ㆍ ku³
髑 通合一入屋定全濁 dʰuk 徒谷 ·똑 뚜 독正툑 tu²
斛 通合一入屋匣全濁 ɤuk 胡谷 ·  혹俗곡 xu²
槲 通合一入屋匣全濁 ɤuk 胡谷 ·  혹俗곡 xu²
酷 通合一入沃溪次清 kʰuok 苦沃 ·콕 쿠 곡俗혹 kʰu⁴




樅 通合三平鍾精全清 tsjuoŋ 即容   총正종 tsʰuŋ¹
聳 通合三上腫心全清 sjuoŋ 息拱 :  숑俗용 suŋ³
摏 通合三平鍾書全清 ɕjuoŋ 書容   숑俗용 tʂʰuŋ¹
憃 通合三平鍾書全清 ɕjuoŋ 書容  / 숑俗용 tʂʰuŋ¹
憧 通合三平鍾昌次清 tɕʰjuoŋ 尺容   츙俗동 tʂʰuŋ¹
舂 通合三平鍾書全清 ɕjuoŋ 書容     숑俗용 tʂʰuŋ¹
 通合三平鍾書全清 ɕjuoŋ 書容  (舂) 숑俗좡 tʂʰuŋ¹


蜀 通合三入燭禪全濁 ʑjuok 市玉 ·쑉   쇽正쵹 ʂu³
蠋 通合三入燭章全清 tɕjuok 之欲 ·쇽  쇽正쵹 tʂu²

NO 字例 中古音 反切 東韻 四聲通解 全韻玉篇 普通話廣韻 董同龢 正音 俗音 今俗音

 
港 江開二上講見全清 kɔŋ 古項 :  강俗항 kaŋ³ 
肮 宕開一平唐匣全濁 ɤɑŋ 胡郎 :  강俗항 xaŋ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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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字例 中古音 反切 東韻 四聲通解 全韻玉篇 普通話廣韻 董同龢 正音 俗音 今俗音
抗 宕開一平唐匣全濁 ɤɑŋ 胡郎 ·  강俗항 kʰaŋ⁴
炕 宕開一上蕩溪次清 kʰɑŋ 苦朗 · 캉 강俗항 kʰaŋ⁴
伉 宕開一去宕溪次清 kʰɑŋ 苦浪 · 캉 강俗항 kʰaŋ⁴
閌 宕開一去宕溪次清 kʰɑŋ 苦浪 · 캉 강俗항 kʰaŋ⁴

跫 江開二平江溪次清 kʰɔŋ 苦江  / 강俗상 tɕʰyuŋ
¹

亢 宕開一平唐見全清 kɑŋ 古郎  강/캉 강俗항 kaŋ¹
*厖 江開二平江明次濁 mɔŋ 莫江  망 망正방 maŋ²
哤 江開二平江明次濁  mɔŋ 莫江  망 망正방 maŋ²
尨 江開二平江明次濁  mɔŋ 莫江  망 망正방 maŋ²
雙 江開二平江生全清  ʃɔŋ 所江    장正상 ʂuaŋ¹
艭 江開二平江生全清 ʃɔŋ 所江  (雙) 상正쌍 ʂuaŋ¹
 江開二平江生全清 ʃɔŋ 所江   상正쌍 suŋ³

牀 宕開三平陽崇全濁  dʒʰjɑŋ 士莊 쌍  장正상
tʂʰuaŋ

²

床 宕開三平陽崇全濁 dʒʰjɑŋ 士莊    장正상
tʂʰuaŋ

²
鏜 宕開一平唐透次清 tʰɑŋ 吐郎   탕正당 tʰaŋ¹
舡 江開二平江曉次清 xɔŋ 許江   항俗강 ɕiaŋ¹ 



踔 江開二入覺徹次清  ȶʰɔk 丑教 ·탁 (趠) 착俗탁
 tʂʰuo

¹
鰒 江開二入覺並全濁 bʰjuk 弼角 ·빡  박俗복 fu⁴

逴 江開二入覺徹次清  ȶʰɔk 勅角 ·탁  착俗탁
 tʂʰuo

⁴
確 江開二入覺溪次清  kʰɔk 苦角 ·칵  각俗확 tɕʰye⁴
瘧 宕開三入藥疑次濁 ŋjɑk 魚約 ·  약正학 nye⁴
虐 宕開三入藥疑次濁 ŋjɑk 魚約 ·  약正학 nye⁴
矐 宕開一入鐸曉次清 xɑk 呵各 ·학  학正획 xuo⁴




驤 宕開三平陽心全清 sjɑŋ 息良   샹俗양 ɕiaŋ¹
饟 宕開三平陽書全清 ɕjɑŋ 式羊   샹俗향 ɕiaŋ³
襄 宕開三平陽心全清 sjɑŋ 息良   샹俗양 ɕiaŋ¹
彰 宕開三平陽章全清 tɕjɑŋ 諸良   쟝正챵 tʂaŋ¹
纕 宕開三平陽心全清 sjɑŋ 息良   샹俗양 ɕiaŋ¹
餉 宕開三去漾書全清 ɕjɑŋ 式亮 ·  샹俗향 ɕiaŋ³

 繳 宕開三入藥章全清  tɕjɑk 之若 ·쟉  쟉俗격 tʂuo²




幢 江開二平江澄全濁 ȡʰɔŋ 宅江   장俗당

tʂʰuaŋ
²

撞 江開二平江澄全濁 ȡʰɔŋ 宅江  / 장俗당
 tʂua

ŋ⁴ 



攫 宕合三入藥見全清 kjuɑk 居縛  ·곽  곽俗확 tɕye² 

*矍 宕合三入藥見全清 kjuɑk 居縛 ·곽  곽俗확 tɕye²

*擴 宕合一入鐸曉次清 ɤuɑŋ 乎曠 ·곽  곽俗확 tʰaŋ³

玃 宕合三入藥見全清 kjuɑk 居縛  ·곽  곽俗확 tɕye²
搦 江開二入覺娘次濁  nɔk 女角 ·놕  낙正냑 nuo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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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6) 第6韻類 < 궁(弓) :뜡(重) ㆍ쿵(䛪) ㆍ국(匊) >

표7) 第7韻類 < 경(京) :경(景) ㆍ경(敬) ㆍ격(隔) >

NO 字例 中古音 反切 東韻 四聲通解 全韻玉篇 普通話廣韻 董同龢 正音 俗音 今俗音
㧻 江開二入覺知全清 ȶɔk 竹角 ·돡  착俗탁 tʂuo² 
啄 江開二入覺知全清 tuk 丁木  ·돡  착俗탁  tʂuo² 

卓 江開二入覺知全清 ȶɔk 竹角  ·돡  착俗탁 tʂuo¹ 

琢 江開二入覺知全清 ȶɔk 竹角 ·돡  착俗탁 tʂuo² 
倬 江開二入覺知全清 ȶɔk 竹角 ·돡  착俗탁 tʂuo¹ 
涿 江開二入覺知全清 ȶɔk 竹角 ·돡  착俗탁 tʂuo¹  
椓 江開二入覺知全清 ȶɔk 竹角 ·돡  착俗탁 tʂuo²  
濯 江開二入覺澄全濁  ȡʰɔk 直教 ·똭  착俗탁 tʂuo²
濁 江開二入覺澄全濁  ȡʰɔk 直角 ·똭  착俗탁 tʂuo²
擢 江開二入覺澄全濁 ȡʰɔk 直角 ·똭  착俗탁 tʂuo²
穱 江開二入覺莊全清  tʃɔk 側角 ·좍 (爵) 착正작 tʂuo¹
鷟 江開二入覺崇全濁  dʒʰɔk 士角 ·쫙 착正작 tʂuo²
躩 宕合三入藥見全清 kjuɑk 居縛 ·콱  곽正각 tɕye²
霍 宕合一入鐸曉次清 xuɑk 虛郭 ·확  확俗곽 xuo⁴

NO 字例 中古音 反切 東韻 四聲通解 全韻玉篇 普通話廣韻 董同龢 正音 俗音 今俗音





娀 通合三平東心全清 sjuŋ 息弓   슝俗융 suŋ¹
*漴 通合三平東崇全濁  dʒʰɔŋ 鉏弓 쓩  종正충 tʂuaŋ⁴
崇 通合三平東崇全濁  dʒʰjuŋ 鋤弓 쓩  죵正슝 tʂʰuŋ²
*烿 通合三平東以次濁 øjuŋ 余中   융俗륭 ʐuŋ²
瀜 通合三平東以次濁 øjuŋ 以戎   융俗륭 ʐuŋ²
肜 通合三平東以次濁 øjuŋ 以戎   융俗륭 ʐuŋ²


縮 通合三入屋生全清 ʃjuk 所六 ·슉  슉俗츅 suo¹
矗 通合三入屋初次清 tʃʰjuk 初六 ·튝  츅正쵹 tʂʰu⁴ 
蹜 通合三入屋生全清 ʃjuk 所六 ·슉  슉俗츅 su⁴

NO 字例 中古音 反切 東韻 四聲通解 全韻玉篇 普通話廣韻 董同龢 正音 俗音 今俗音





梬 梗開三上靜以次濁  øjɛŋ 以整  :  잉正영 iŋ³
逞 梗開三上靜徹次清 ȶʰjɛŋ 丑郢 :텽  졍俗령 tʂʰəŋ³
騁 梗開三上靜徹次清 ȶʰjɛŋ 丑郢 :  칭俗빙 tʂʰəŋ³
脛 梗開四上迥匣全濁 ɤieŋ 胡頂  :  형俗경 tɕiŋ⁴
踁 梗開四去徑匣全濁 ɤieŋ 胡定 ·  형俗경 tɕiŋ⁴ 
荊 梗開三平庚見全清  kjɐŋ 舉卿  깅 경俗형 tɕiŋ¹
鶄 梗開三平清精全清 tsjɛŋ 子盈   졍正쳥 tɕiŋ¹
蜻 梗開三平清精全清 tsjɛŋ 子盈   졍正쳥 tɕiŋ¹
革 梗開二入麥見全清   kæk 古核 ·격 기/ 격俗혁 kɤ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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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8) 第8韻類 < ​​(根) :​​(懇) ㆍ​​(艮) ㆍ​​(訖) >

표9) 第9韻類 < 곤(昆) :곤(袞) ㆍ곤(睔) ㆍ​​(骨) >

NO 字例 中古音 反切 東韻 四聲通解 全韻玉篇 普通話廣韻 董同龢 正音 俗音 今俗音



偪 曾開三入職幫全清 pjək 彼側 ·벽 비
벽正픽
픽俗핍

pi¹

逼 曾開三入職幫全清  pjək 彼側 ·벽 비 벽俗핍 pi¹

幅 曾開三入職幫全清 pjuk 彼側 ·벽 비 벽俗핍 fu²

煏 曾開三入職並全濁 bʰjək 符逼 ·뼉 삐 벽正픽 pi⁴

愎 曾開三入職並全濁 pʰjək 符逼 ·뼉 삐 벽正퍅 pi⁴
弈 梗開三入昔以次濁 øjɛk 羊益  ·역 이 역正혁 i⁴
奕 梗開三入昔以次濁 øjɛk 羊益  ·역 이 역俗혁 i⁴
蜴 梗開三入昔以次濁 øjɛk 羊益  ·역 이 역俗텩 i⁴
艗 梗開四入錫疑次濁 ŋiek 五歷 · (益) 역正익 i⁴
鯽 梗開三入昔精全清 tsjɛk 資昔 ·젹 (鰂) 젹正즉 tɕi⁴
愊 曾開三入職滂次清 pʰjək 芳逼 ·펵 비 벽正픽 pi⁴
堛 曾開三入職滂次清 pʰjək 芳逼 ·펵 비 벽正픽 pi⁴
檄 梗開四入錫匣全濁 ɤiek 胡狄 ·  혁俗격 ɕi²
覡 梗開四入錫匣全濁 ɤiek 胡狄  ·  혁俗격 ɕi²

NO 字例 中古音 反切 東韻 四聲通解 全韻玉篇 普通話廣韻 董同龢 正音 俗音 今俗音




詵 臻開二平臻生全清 ʃ(j)en 所臻 슨  신俗션 ʂən¹
巾 臻開三平眞見全清  kjĕn 居銀 근 긴 근俗건 tɕin¹



吃 臻開三入迄見全清 kjət 居乞 · 기 글俗흘 tʂʰʅ¹
仡 臻開三入迄曉次清 xjət 許訖 ·   을俗흘 i⁴
屹 臻開三入迄疑次濁 ŋjət 魚迄 ·  을俗흘 i⁴
乞 臻開三入迄溪次清 kʰjət 去訖 · 키 글俗걸 tɕʰi³
疙 臻開三入迄疑次濁 ŋjət 魚迄 ·  을俗흘 i⁴

 
詰 臻開三入質溪次清 kʰjet 去吉 · 키 길俗힐 tɕie²
紩 臻開三入質澄全濁  ȡʰjet 直一 ·  ㆍ tʂʅ⁴ 
騭 臻開三入質章全清  tɕjet 之日 ·  질正즐 tʂʅ⁴

NO 字例 中古音 反切 東韻 四聲通解 全韻玉篇 普通話廣韻 董同龢 正音 俗音 今俗音

 

遁 臻合一上混定全濁 dʰuən 徒損 :똔 뚠 둔正돈 tuən⁴
溥 遇合一上姥滂次清 pʰuo 滂古 :폰 푸 보正부 pʰu³
悶 遇合一平模明次濁 muən 莫困 ·몬 문 문俗민 mən⁴
崘 臻合一平魂來次濁 luən 盧昆 론 룬 론正륜 luən²
侖 臻合三平諄來次濁 ljuen 力迍 론 룬 론正륜 luən²
痡 *遇合三平虞敷次清 pʰjuo 芳無 폰 푸 포正부 pʰu¹ 
膴 *遇合三上噳曉次濁 xio 火羽 혼 후 호俗무 xu¹
幠 *遇合三上噳曉次濁 xio 火羽 혼 후 호俗무 xu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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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0) 第10韻類 < 간(干) :간(笴) ㆍ간(旰) ㆍ​​(葛) >

NO 字例 中古音 反切 東韻 四聲通解 全韻玉篇 普通話廣韻 董同龢 正音 俗音 今俗音



扢 臻開三入迄見全清  kjət 居乞 · 그(紇) 골俗흘 ku³
率 臻合三入質生次清 ʃjuei 所律 · /류  슐正솔 ʂuai⁴
蟀 臻合三入質生全清 ʃjuet 所律 ·  슐正솔 ʂuai⁴

矻 臻合一入沒溪次清 kʰuət 苦骨 · 쿠 골正굴 kʰu¹

鶻 臻合一入沒見全清 kuət 古忽 ·  홀俗골 ku²

NO 字例 中古音 反切 東韻 四聲通解 全韻玉篇 普通話廣韻 董同龢 正音 俗音 今俗音





幹 山開一去翰見全清 kɑn 古案 ·간 건 관俗간 kan⁴
潬 山開一上旱定全濁 dʰɑn 徒旱 :딴 딴 탄俗단  tʰan¹ 
袒 山開一上旱定全濁 dʰɑn 徒旱 :딴 딴/ 잔俗탄  tʰan³
綻 山開二去襉澄全濁 ȡʰæn 丈莧 ·딴  잔俗탄  tʂan⁴
䋎 山開二去襉澄全濁 ȡʰæn 丈莧 ·딴  잔俗탄  tʂan⁴
剗 山開二上產初次清  tʃʰæn 初限 :찬  찬俗잔 tʂʰan³

鏟 山開二上產初次清 tʃʰæn 初限  :찬  찬正산 tʂʰan³



戛 山開二入黠見全清 kæt 古黠 · 갸 갈俗알 tɕia²
割 山開一入曷見全清 kɑt 古達 · 과(刮) 갈俗할 kɤ¹
䝟 山開二入黠影全清 ʔæt 烏黠  ·  열俗셜 ia⁴
曷 山開一入曷匣全濁  ɤɑt 胡葛 ·  할俗갈 xɤ²
猲 山開三入月曉次清 xjɐt 許竭 · 허 할俗갈 ɕie¹
喝 山開二去夬影全清 ʔai 於犗 · 허 할俗갈 xɤ⁴
鞨 山開一入曷匣全濁 ɤɑt 胡葛 ·  할俗갈 xɤ² 
鶡 山開一入曷匣全濁 ɤɑt 胡葛  ·  분俗갈 xɤ²
褐 山開一入曷匣全濁 ɤɑt 胡葛 ·  할俗갈 xɤ² 

毼 山開一入曷匣全濁 ɤɑt 胡葛 ·  할俗갈 xɤ²




鰥 山合二平山見全清 kuæn 古頑 관 관 관俗환 kuan¹
癏 山合二平刪見全清 kuan 古還 관 관 관俗환 kuan¹
莞 山合二平山見全清 ɤuɑn 胡官  관 권/ 환正완 kuan¹
矜 山開三平蒸見全清  kjəŋ 居陵  관 관 관俗환  tɕin¹ 
僎 山合三上獮崇全濁 dʒ jhuæn 士免 :쫜  젼正션 tʂuan⁴
譔 山合三上獮崇全濁 dʒ jhuæn 士免 :쫜  젼正션 tʂuan⁴
綰 山合二上潸影全清 ʔuan 烏板 :  완俗관 uan³
灣 山合二平刪影全清  ʔuan 烏關   완俗만 uan¹
浣 山合一上緩匣全濁 ɤuɑn 胡管  :  환正완 xuan⁴ 
澣 山合一上緩匣全濁 ɤuɑn 胡管 :  환俗한 xuan⁴
巒 山合一平桓來次濁 luɑn 落官 롼 뤈 란俗만 luan²



闊 山合一入末溪次清 kʰuɑt 苦栝 · 쿼 괄俗활 kʰuo⁴

掇 山合一入末端全清 tuɑt 丁括 · 둬 탈俗쳘 tuo¹

敠 山合一入末端全清 tuɑt 丁括 · 둬 탈俗쳘 tuo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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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1) 第11韻類 < 군(君) :군(攟) ㆍ군(攈) ㆍ​​(屈)>

표12) 第12韻類 < 건(鞬) :건(寋) ㆍ건(建) ㆍ​​(訐) >

NO 字例 中古音 反切 東韻 四聲通解 全韻玉篇 普通話廣韻 董同龢 正音 俗音 今俗音


 鶡 山開一入曷匣全濁 ɤɑt 胡葛 ·  분俗갈 xɤ² 


*䬑 臻合三入迄云全濁 ɤjuət 王勿 · 유 울正율 y⁴ 
綍 臻合三入物非全清  pjuət 分勿 ·  불俗 fu²





筠 臻合三平真云次濁 ɤjuĕn 為贇  윤 윤俗균 yn²
窀 臻合三平諄知全清 ȶjuen 陟綸  듄  쥰正둔 tʂuən¹
輴 臻合三平諄徹次清 ȶʰjuen 丑倫  튠  츈俗슌 tʂʰuən¹
肫 臻合三平諄章全清 tɕjuen 章倫 쥰  쥰俗슌 tʂuən¹
迍 臻合三平諄知全清 ȶjuen 陟綸  듄  쥰正둔 tʂuən¹
諄 臻合三平諄章全清 tɕjuen 章倫 쥰  츈正슌 tʂuən¹
隼 臻合三上準心全清 sjuen 思尹 :슌  슌正쥰 suən³
埈 臻合三去稕心全清 sjuen 私閏 ·슌  슌正쥰 tɕyn⁴

浚 臻合三去稕心全清 sjuen 私閏 ·슌  슌正쥰
tɕyn⁴、

ɕyn⁴



霱 臻合三入術以次濁 øjuet 餘律 · 유 율正휼 y⁴
茁 臻合三入術莊全清 tʃjuɐt 鄒律 · 규 굴正줄 tʂuo²
朮 臻合三入術船全濁 dʑʰjuet 食聿 ·  슐正츌 ʂu²
秫 臻合三入術船全濁 dʑʰjuet 食聿 ·  슐正츌 ʂu²
恤 臻合三入術心全清 sjuet 辛聿 ·  슐俗휼 ɕy⁴
鷸 臻合三入術以次濁 øjuet 餘律 · 유 율正휼 y⁴
遹 臻合三入術以次濁 øjuet 餘律 · 유 율正휼 y⁴

NO 字例 中古音 反切 東韻 四聲通解 全韻玉篇 普通話廣韻 董同龢 正音 俗音 今俗音



 *巘 山開三平阮疑次濁 ŋjɐn 語偃 :
:  언俗헌 ian³



孑 山開三入薛見全清 kjæt 居列 · 겨 결俗혈 tɕie²
訐 山開三入薛見全清 kjæt 居例 · 겨 갈俗알 tɕie²
堨 山開一入曷影全清 ʔɑt 烏葛 · 껴 걸俗갈 ɤ⁴
碣 山開三入月羣全濁  ɡʰjɐt 其謁 · 껴 걸俗갈 tɕie²
暍 山開三入月影全清 ʔjɐt 於歇 ·  알俗갈  ie¹

 

趁 山開三上獮娘次濁 尼展  :년 년 년正뎐 nian³ 
殄 山開四上銑定全濁 dʰiɛn 徒典 :뗜 뗜 뎐俗딘 tʰian³
蹍 山開三平澄全濁 澄延 뗜 년 년正뎐 niæn³
惼 山開四上銑幫全清 piɛn 方典 :변 변/뼌 변正편 pian³
褊 山開三上獮幫全清 pjæn 方緬  :변 변/편 변俗편 pian³
挻 山開三平仙書全清 ɕjæn 式連 션  션俗연 ʂan¹
羶 山開三平仙書全清 ɕjæn 式連 션  션俗젼 ʂan¹
擅 山開三去線禪全濁 ʑjæn 時戰  ·쎤  션俗쳔 ʂan⁴
鋋 山開三平仙以次濁 øjæn 以然 쎤  션正연 tʂʰan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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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3) 第13韻類 < ​​(簪) :​​(痒) ㆍ​​(譖) ㆍ​​(戢) >

NO 字例 中古音 反切 東韻 四聲通解 全韻玉篇 普通話廣韻 董同龢 正音 俗音 今俗音
* 山開四平先精全清 將先 젼  젼正쳔 tɕiæn¹
跈 山開四上銑泥次濁 niɛn 乃殄 :쪈 년 년正뎐 nian³
嘕 山合四平先匣全濁 ɤiuɛn 胡涓 현 현 헌俗언 ɕian¹



挈 山開四入屑溪次清 kʰiɛt 苦結 · 켜 결俗셜 tɕʰie⁴
捏 山開四入屑泥次濁 niɛt 奴結 · 녀 녈俗날 nie¹
涅 山開四入屑泥次濁 niɛt 奴結 · 녀 녈俗날 nie⁴
苶 山開四入屑泥次濁 niɛt 奴結 · 녀 녈俗날 nie⁴ 
垤 山開四入屑定全濁  dʰiɛt 徒結 · 뗘 뎔俗딜 tie²
瓞 山開四入屑定全濁  dʰiɛt 徒結 · 뗘 뎔俗딜 tie²
迭 山開四入屑定全濁  dʰiɛt 徒結 · 뗘 뎔俗딜 tie²
跌 山開四入屑定全濁  dʰiɛt 徒結 · 뗘 뎔俗딜 tie¹
凸 山開四入屑定全濁   dʰiɛt 陀骨 · 뗘 뎔正텰 tʰu¹
昳 山開四入屑定全濁  dʰiɛt 徒結 · 뗘 뎔俗딜 tie⁴
摕 山開四入屑定全濁  dʰiɛt 徒結 · 뗘 뎔正텰 ti⁴
佚 山開四入屑定全濁  øjet 夷質  · 이 뎔俗딜 i⁴
耋 山開四入屑定全濁   dʰiɛt 徒結 · 뗘 뎔俗딜 tie²
齧 山開四入屑疑次濁 ŋiɛt 五結 · 여 얼俗셜 nie⁴
纈 山開四入屑匣全濁  ɤiɛt 胡結 ·  혈俗힐 ɕie²

頡 山開四入屑匣全濁  ɤiɛt 胡結 ·  혈俗힐
ɕie²、
tɕie²

擷 山開四入屑匣全濁  ɤiɛt 胡結 ·  혈俗힐 ɕie²
翓 山開四入屑匣全濁  ɤiɛt 胡結 ·  혈俗힐 ɕie²





船 山合三平仙船全濁 dʑʰjuæn 食川   젼俗션 tʂʰuan²
宛 山合三上阮影全清 ʔjuɐn 於阮 :  원俗완 uan³
婉 山合三上阮影全清 ʔjuɐn 於阮 :  원俗완 uan³
涴 山合三平元曉次清 xjuɐn 況袁  : (宛) 원俗완 yan¹
塤 山合三平元曉次清 xjuɐn 況袁  훤  훤正훈 ɕyn¹
涓 山合四平先見全清 kiuɛn 古玄   견俗연 tɕyan¹
椽 山合三平仙澄全濁 ȡʰjuæn 直攣   젼俗연 tʂʰuan² 
涎 山開三平仙邪全濁 zjæn 夕連   션正연 ɕian²



鐍 山合四入屑見全清  kiuɛt 古穴 ·  결俗휼 tɕye²
譎 山合四入屑見全清  kiuɛt 古穴 ·  결俗휼 tɕye²
潏 山合四入屑見全清 øjuet 古穴 ·  결俗휼 tɕye²
拙 山合三入薛章全清 tɕjuæt 職悅 ·  졀俗졸 tʂuo¹
曰 山合三入月云次濁  ɤjuɐt 王伐 ·  월俗왈 ye¹
䬂 臻合三入術曉次清 xjuĕt 許聿  · 헐俗월 ɕye⁴
狘 山合三入月曉次清 xjuɐt 許月 · 헐正월 ɕye⁴
埒 山合三入薛來次濁 ljuæt 力 ·  렬正날 lie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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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4) 第14韻類 < 감(甘) :감(感) ㆍ감(紺) ㆍ갑(閤) >

NO 字例 中古音 反切 東韻 四聲通解 全韻玉篇 普通話廣韻 董同龢 正音 俗音 今俗音



 欽 深開三平侵溪次清 kʰjem 去金 큼 킴 금俗흠 tɕʰin¹


泣 深開三入緝溪次清 kʰjep 去急 ·큽 키 급俗읍 tɕʰi⁴
湆 深開三入緝溪次清 kʰjep 去急 ·큽 키(泣) 급俗옵 tɕʰi⁴
熠 深開三入緝云次濁 ɤjep 為立  ·읍  읍俗습 i⁴




忱 深開三平侵禪全濁 ʑjem 氏任 씸  심正침 tʂʰən²
箴 深開三平侵章全清 tɕjem 職深 짐  침俗 tʂən¹
瀋 深開三上寑昌次清 tɕʰjem 昌枕 :침   침正심 ʂən³
沁 深開三去沁清次清 tsʰjem 七鴆 ·침  침正심 tɕʰin⁴
闖 深開三去沁徹次清 ȶʰjem 丑禁 ·팀  침正츰 tʂʰən⁴

NO 字例 中古音 反切 東韻 四聲通解 全韻玉篇 普通話廣韻 董同龢 正音 俗音 今俗音





眈 咸開一平覃定全濁 dʰAm 徒含  담 담 담正탐 tan¹
耽 咸開一平覃端全清 tAm 丁含 담 담 담正탐 tan¹
酖 咸開一平覃端全清 tAm 丁含 담 담 담正탑 tan¹
憨 咸開一平談曉次清 xɑm 呼談 함 함 함俗감 xan¹
蚶 咸開一平談曉次清 xɑm 呼談 함  함俗감 xan¹
撼 咸開一上感匣全濁  ɤAm 胡感 :  함俗감 xan⁴
憾 咸開一去勘匣全濁 ɤAm 胡紺 ·  함俗감 xan⁴
酣 咸開一平談匣全濁 ɤɑm 胡甘   함俗감 xan¹



頜 咸開一入合見全清 kAp 古沓 ·갑 가 갑俗합 xɤ²
夾 咸開二入洽見全清 kɐp 古洽 ·갑 갸/ 겹俗협 tɕia¹
猲 咸合三入乏溪次清 kʰjuɐp 起法 ·캅 겁正갑 xɤ⁴
溘 咸開一入合溪次清 kʰAp 口荅 ·캅 카 갑俗합 kʰɤ⁴
榼 咸開一入盍溪次清 kʰɑp 苦盍 ·캅 카  갑俗합 kʰɤ¹
帢 咸開二入洽溪次清 kʰɐp 苦洽 ·캅 캬 겹正갑 tɕʰia⁴

恰 咸開二入洽溪次清 kʰɐp 苦洽 ·캅 캬 겹俗흡 tɕʰia⁴

箚 咸開二入洽知全清 ȶɐp 竹洽 ·답  잡俗차 tʂa¹
狎 咸開二入狎匣全濁 ɤap 胡甲 ·  합正압 ɕia² 
匣 咸開二入狎匣全濁 ɤap 胡甲 ·  합俗갑 ɕia²

洽 咸開二入洽匣全濁 ɤɐp 侯夾  ·  협俗홉 tɕʰia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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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5) 第15韻類 < 껌(箝) :검(檢) ㆍ검(劒) ㆍ겁(劫) >

NO 字例 中古音 反切 東韻 四聲通解 全韻玉篇 普通話廣韻 董同龢 正音 俗音 今俗音




欠 咸合三去梵溪次清 kʰjuɐm 去劔 ·컴 켬 검俗흠 tɕʰian⁴ 
泛 咸合三去梵敷次清 pʰjuɐm 孚梵 ·범  법俗핍 fan⁴
驗 咸開三去豔疑次濁 ŋjæm 魚窆 ·  엄俗험 ian⁴

 乏 咸合三入乏奉全濁 bʰjuɐp 房法 ·뻡  법俗핍 fa²





慊 咸開四上忝溪次清 kʰiɛm 苦簟 :켬 켬 겹俗협 tɕʰian³ 
拈 咸開四平添泥次濁 niɛm 奴兼  념 념 념俗뎜 nian¹ 
恬 咸開四平添定全濁 dʰiɛm 徒兼 뗨 뗨 텸俗념  tʰian²
苫 咸開三去豔書全清 ɕjæm 舒贍 ·셤  셤正졈 ʂan⁴
僭 咸開四去㮇精全清 tsiɛm 子念  ·졈  졈正 tɕian⁴
粘 咸開三平鹽娘次濁 njæm 女廉 ·졈 념 념正뎜 tʂan¹
塹 咸開三去豔清次清  tsʰjam 七豔 ·쳠  쳠俗참 tɕʰian⁴

*㟻 咸開三去豔清次清 tsʰjam 七豔 ·쳠 (塹) 쳠俗참 tɕʰian⁴

熸 咸開三平鹽精全清  tsjæm 子廉 졈  졈正 tɕian¹
殲 咸開三平鹽精全清  tsjæm 子廉 졈  졈正셤 tɕian¹
潛 咸開三平鹽從全濁 dzʰjæm 慈鹽 쪔  쳠正 tɕʰian²
*橬 咸開三平鹽從全濁 dzʰjæm 慈鹽 쪔  쳠正 tɕʰian²
佔 咸開四平添端全清 tiɛm 丁兼 텸 뎜 쳠正뎜 tian¹
覘 咸開三平鹽徹次清  ȶʰjæm 丑廉  텸  쳠正졈 tʂʰan¹ 
檐 咸開三平鹽以次濁 øjæm 余廉 염 염 염俗쳠 ian²
阽 咸開三平鹽以次濁 øjæm 余廉 염 염正뎜 tian⁴
鐮 咸開三平鹽來次濁 ljæm 力鹽 렴 렴 렴俗겸 lian²



筴 咸開四入帖見全清 kiɛp 古協 ·겹 겨 겹俗협 tɕia² 
鋏 咸開四入帖見全清 kiɛp 古協 ·겹 겨 겹俗협 tɕia²

脥
咸開三入
琰溪次清 

kʰiɐp 謙琰  ·겹 겨 겹俗협 tɕʰian³ 

梜 咸開四入帖見全清 kiɛp 古協 ·겹 겨 겹俗협 tɕia¹
頰 咸開四入帖見全清  kiɛp 古協  ·겹 겨 겹俗협 tɕia² 
篋 咸開四入帖溪次清 kʰiɛp 苦協 ·켭 켜 겹俗협 tɕʰie⁴
愜 咸開四入帖溪次清 kʰiɛp 苦協 ·켭 켜 겹俗협 tɕʰie⁴
悏 咸開四入帖溪次清  kʰiɛp 苦協 켭 켜 겹俗협 tɕʰie⁴
鑷 咸開三入葉娘次濁 njæp 尼輒 ·녑 녀 녑俗셥 nie⁴
*銸 咸開三入葉泥次濁 njæp 昵輙 ·녑 녀 녑俗셥 nie⁴
躡 咸開三入葉娘次濁 njæp 尼輒 ·녑 녀 녑俗셥 nie⁴
聶 咸開三入葉娘次濁 njæp 尼輒  ·녑 녀/ 녑俗셥 nie⁴
*䯀 咸開三入葉泥次濁 njæp 昵輙 ·녑 녀(聶) 녑俗셥 nie⁴
懾 咸開三入葉章全清 tɕjæp 之涉 ·졉  졉俗셥 ʂɤ⁴
讋 咸開三入葉章全清 tɕjæp 之涉 ·졉  졉俗셥 tʂɤ²
摺 咸開三入葉章全清 tɕjæp 之涉 ·졉  졉俗셥 tʂɤ²
浹 咸開四入帖精全清 tsiɛp 子協 ·졉  졉正협 tɕia¹
挾 咸開四入帖匣全濁 ɤiɛp 胡頰  ·  겹俗협 ɕie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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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6) 第16韻類 < ​​(高) :​​(果) ·​​(誥) * >

NO 字例 中古音 反切 東韻 四聲通解 全韻玉篇 普通話廣韻 董同龢 正音 俗音 今俗音
讘 咸開三入葉日次濁 ȵjæp 而涉  · 녀 녑俗셥 nie⁴

NO 字例 中古音 反切 東韻 四聲通解 全韻玉篇 普通話
廣韻 董同龢 正音 俗音 今俗音

 

皓 效開一上晧見全清 kɑu 古老 : / 고正호 kau⁴ 
縞 效開一上晧見全清 kɑu 古老 :  고俗호 kau³
犒 效開一去號溪次清  kʰɑu 苦到 ·  고俗호 kʰau⁴

秏 效開一去號曉次清 xɑu 呼到 ·
(芼)/
()

호正모 xau⁴

燥 效開一上晧心全清 sɑu 蘇老 :  소俗조 tsau⁴
譟 效開一去號心全清 sɑu 蘇到 ·  소俗조 tsau⁴
噪 效開一去號心全清  sɑu 蘇到 ·  소俗조 tsau⁴
翶 效開一平豪疑次濁 ŋɑu 五勞   오俗고 au¹
臊 效開一平豪心全清 sɑu 蘇遭   · sau¹
醪 效開一平豪來次濁 lɑu 魯刀   로正료 lau²
洮 效開一平豪透次清 tʰɑu 土刀  / 도正됴 tʰau¹

 

澆 效開四平蕭見全清 kiɛu 古堯  / 교俗요 tɕiau¹
 效開四平蕭見全清 堅堯   교俗요 iɛu¹
憿 效開四平蕭見全清 kiɛu 古堯   교俗요 tɕiau¹
梟 效開四平蕭見全清 kiɛu 古堯   교俗효 ɕiau¹
徼 效開四去蕭見全清 kiɛu 古堯 ·  교俗요 tɕiau⁴
嘄 效開四去嘯見次濁 ŋiɛu 五弔  ·  교俗규 iau⁴
叫 效開四去嘯見全清 kiɛu 古弔 · (嘂) 교俗규 tɕiau⁴
墝 效開二平肴溪次清 kʰau 口交  (僥) 교俗요 tɕʰiau¹
敲 效開二平肴溪次清 kʰau 口交   교正고 tɕʰiau¹
竅 效開四去嘯溪次清 kʰiɛu 苦弔 ·  교俗규 tɕʰiau⁴
䝤 效開二上巧知全清  ȶau 張絞 :  조正료 lau³
掉 效開四上嘯定全濁 dʰiɛu 徒弔  :  됴正도 tiau³
召 效開三去笑澄全濁 ȡʰjæu 直照 · / 죠俗쇼 tʂau⁴
棹 效開二去效澄全濁 ȡʰau 直敎 ·  조俗도 tʂau⁴
杪 效開三上小明次濁 mjæu 亡沼 :  묘俗쵸 miau³
鞘 效開三去笑心全清 sjæu 私妙 ·  쇼俗쵸 tɕʰiau⁴
稍 效開二去效生全清 ʃau 所教  ·  쇼正쵸 ʂau¹
綃 效開三平宵心全清  sjæu 相邀   쇼俗쵸 ɕiau¹
巢 效開二平肴崇全濁 dʒʰau 鉏交 :  쵸正소 tʂʰau²
漅 效開三上小精全清 tsjæu 子小 :  쵸正소 tʂʰau²
沼 效開三上小章全清  tɕjæu 之少 :  죠俗쇼 tʂau³
炤 效開三去笑章全清 tɕjæu 之少 ·  죠正쇼 tʂau⁴
釗 效開三平宵章全清 tɕjæu 止遙   죠正쇼 tʂau¹
齩 效開二上巧疑次濁 ŋau 五巧 :   요俗교 iau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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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7) 第17韻類 < ​​(鳩) :​​(九) ·​​(救) * >

표18) 第18韻類 < ​​(貲) :​​(紫) ·​​(恣) * >

NO 字例 中古音 反切 東韻 四聲通解 全韻玉篇 普通話
廣韻 董同龢 正音 俗音 今俗音

軺 效開三平宵以次濁 øjæu 餘昭   요俗쵸 iau¹
僥 效開四平蕭疑次濁 ŋiɛu 五聊  / 교俗요 iau²
杳 效開四上篠影全清 ʔiɛu 烏皎 :  요俗묘 iau³
趠 效開二去效徹次清 ȶʰau 丑教 ·  착俗탁 tʂʰuo⁴ 

NO 字例 中古音 反切 東韻 四聲通解 全韻玉篇 普通話
廣韻 董同龢 正音 俗音 今俗音

 

姆 流開一上明次濁 mu 莫後 · (母) 모正무 mu³
蟊 *流開一平矦明次濁 məu 迷浮   무俗모 mau²
牟 *流開一上明次濁 məu 莫後   무俗모 mou²
眸 *流開一平矦明次濁 məu 莫浮   무俗모 mou²
謀 *流開一平矦明次濁 məu 迷浮   무俗모 mou²
蛑 *流開一平矦明次濁 məu 迷浮   무俗모 mau²
矛 *流開一平矦明次濁 məu 迷浮   무俗모 mau²
麰 *流開一平矦明次濁 məu 迷浮   무俗모 mou²

嘔 流開一平侯影全清 ʔu 烏侯   우俗구 ou¹

漚 流開一去候影全清 ʔu 烏候 ·  우俗구 ou⁴

*蔲 流開一去候曉次清 xu 呼漏 ·  후俗구 kʰou⁴
黈 流開一上厚透次清 tʰu 天口 :  두正듀 tʰou³
鞻 流開一平侯來次濁 lu 落侯  (婁) 구正루 lou²

 

彪 流開三平幽幫全清  pjəu 甫烋   퓨俗표 piau¹
謬 流開三去幼明次濁 mjəu 靡幼 ·  뮤俗류 miou⁴
愁 效開一平豪全濁 dzɑu 財勞   추正수 tʂʰou²
犨 流開三平尤昌次清 tɕʰju 赤周   츄正쥬 tʂʰou¹

NO 字例
中古音

反切 東韻
四聲通解

全韻玉篇 普通話
廣韻 董同龢 正音 俗音 今俗音

 

縰 止開三上紙生全清  ʃje 所綺 :  俗쇄 ɕi³
兕 止開三上旨邪全濁  zjei 徐姊 :  正시 sɿ⁴
齎 止開三平脂精全清 tsjei 即夷  / 俗 tɕi¹
泚 蟹開四上薺清次清 tsʰje 此禮 :  正 tsʰɛi³
漬 止開三去寘從全濁 dzʰj 疾智  ·  正지 tsɿ⁴

 

懫 止開三去至知全清 ȶjei 陟利  ·딩  지正치 tʂʅ⁴
懥 止開三去至章全清 tɕjei 脂利  ·딩  지正치 tʂʅ⁴ 
鬽 止開三去至明次濁 mjĕi 明祕 ·밍 뮈 미俗 mei⁴
魅 止開三去至明次濁 mjĕi 明祕 ·밍 뮈 미俗 mei⁴
寐 止開三去至明次濁 mjei 彌二 ·밍 몌 미俗 mei⁴
弛 止開三上紙書全清 ɕje 施是 :싱  시俗이 tʂʰʅ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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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9) 第19韻類 < 굉(傀) :욍(隗) ·굉(儈) * >

NO 字例
中古音

反切 東韻
四聲通解

全韻玉篇 普通話
廣韻 董同龢 正音 俗音 今俗音

 止開三上紙船全濁 dʑʰje 神紙 :씽  시俗디 ʂʅ⁴ 
嗜 止開三去至禪全濁 ʑjei 常利 ·씽  시俗기 ʂʅ⁴
忮 止開三去寘章全清 tɕje 支義 ·징  지俗기 tʂʅ⁴
觶 止開三平支章全清 tɕje 章移 징  지俗치 tʂʅ⁴
摛 止開三平支徹次清 ȶʰje 丑知 팅  치摛리 tʂʰʅ¹
彲 止開三平支徹次清 ȶʰje 丑知 팅  치俗리  tʂʰʅ¹ 
魑 止開三平支徹次清 ȶʰje 丑知 팅  치俗리 tʂʰʅ¹
螭 止開三平支徹次清 ȶʰje 丑知  팅  치俗리 tʂʰʅ¹

 

* 蟹開一去代定全濁  待戴  · 때 俗톄 tĄi⁴
靆 蟹開一去代定全濁 dʰAi 徒耐  · 때 俗톄 tai⁴
顋 蟹開一平咍心全清 sAi 蘇來   俗싀 sai¹
毸 蟹合一平灰心全清 suAi 素回   俗싀 suei¹

猜 蟹開一平咍清次清 tsʰAi 倉才   俗싀 tsʰai¹

偲 蟹開一平咍清次清 tsʰAi 倉才   俗싀 tsʰai¹

 

姬 止開三平之見全清 ki 居之 긩 계 긔俗희 tɕi¹
洎 止開三去至見全清 kjĕi 几利 ·귕 계 긔正계 tɕi⁴
垍 止開三去至羣全濁 ɡʰjĕi 其冀 ·끵 끼 긔俗게 tɕi⁴
椔 止開三平之莊全清  tʃi 側持 즹  츼正치 tsɿ¹
沂 止開三平微疑次濁 ŋjəi 魚衣 읭 이 의俗긔 i²  

NO 字例 中古音 反切 東韻 四聲通解 全韻玉篇 普通話
廣韻 董同龢 正音 俗音 今俗音

 

澮 蟹合一去泰見全清 kuɑi 古外 ·굉 귀 괴俗회 kʰuai⁴,
xuei⁴

鄶 蟹合一去泰見全清 kuɑi 古外 ·굉 귀 괴俗회 kʰuai⁴
鱠 蟹合一去泰見全清 kuɑi 古外 ·굉 귀 괴俗회 kʰuai⁴
獪 蟹合一去泰見全清 kuɑi 古外 ·굉 귀 괴俗회 kʰuai⁴
膾 蟹合一去泰見全清 kuɑi 古外 ·굉 귀 괴俗회 kʰuai⁴
詼 蟹合一平灰溪次清  kʰuAi 苦回 쾽 퀴 괴俗회 xuei¹
恢 蟹合一平灰溪次清 kʰuAi 苦回 쾽 퀴 괴俗회 xuei¹
盔 蟹合一平灰溪次清 kʰuAi 苦回 쾽 퀴 괴俗회 kʰuei¹
晬 蟹合一去隊精全清 tsuAi 子對 ·죙  쵀正쉬 tsuei⁴
*棷 蟹合一去泰精全清 tsuɑi 柤外 ·죙 최正 tsou¹
焠 蟹合一去隊清次清 tsʰuAi 七內 ·쵱  쵀正 tsʰuei⁴
淬 蟹合一去隊清次清 tsʰuAi 七內 ·쵱  쵀正 tsʰuei⁴
倅 蟹合一去隊清次清 tsʰuAi 七內 ·쵱  쵀正 tsʰuei⁴
薈 蟹合一去泰影全清 ʔuɑi 烏外 · (蔚) 외正회 xuei¹
濊 蟹合一去泰曉次清 xuɑi 呼會 ·횡  외正회 xuei⁴
闠 蟹合一去隊匣全濁 ɤuAi 胡對  ·  회俗궤 xuei⁴

潰 蟹合一去隊匣全濁 ɤuAi 胡對  ·  회俗 kʰuei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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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0) 第20韻類 < 갱(佳) :갱(解) ·갱(蓋) * >

표21) 第21韻類 < 귕(嬀) :귕(軌) ·귕(媿) * >

NO 字例 中古音 反切 東韻 四聲通解 全韻玉篇 普通話
廣韻 董同龢 正音 俗音 今俗音

廆 蟹合一上賄匣全濁 ɤuAi 胡罪 : 휘 회正외 xuei⁴
櫑 蟹合一平灰來次濁 luAi 魯回 :룅 뤼(儡) 뤼正뢰 lei²
儡 蟹合一平賄來次濁 luAi 落猥 :룅 뤼 뤼正뢰 lei³

NO 字例 中古音 反切 東韻 四聲通解 全韻玉篇 普通話
廣韻 董同龢 正音 俗音 今俗音

 

階 蟹開二平皆見全清 kɐi 古諧  갱 걔 俗계 tɕie¹
晐 蟹開一平咍見全清  kAi 古哀  갱 개 俗 kai¹ 
垓 蟹開一平咍見全清 kAi 古哀 갱 개 俗 kai¹
荄 蟹開二平皆見全清 kɐi 古諧  갱 개 俗 kai¹ 
偕 蟹開二平皆見全清  kɐi 古諧 갱 걔 俗 ɕie² 
陔 蟹開一平咍見全清 kAi 古諧  갱 개 俗 kai¹ 
侅 蟹開一平咍溪次清 kʰAi 苦哀 갱 개(陔) 俗 kai¹
峐 蟹開一平咍見全清 kAi 古哀  갱 개 俗 kai¹ 
*畡 蟹開一平咍見全清 柯開 갱 개 俗 kĄi¹ 
痎 蟹開二平皆見全清 kɐi 古諧 갱 걔 俗 tɕie¹ 
楷 蟹開二平皆見全清 kɐi 古諧  걔 俗 tɕie⁴
懈 蟹開二去卦見全清 kæi 古隘  ·갱 걔 俗 ɕie⁴ 
繲 蟹開二去卦見全清  kæi 古隘  ·갱 걔 俗 ɕie⁴
欬 蟹開一去代溪次清 kʰAi 苦愛 ·캥 캐 귀 俗 kʰai⁴
咳 蟹開一平咍匣全濁 ɤAi 戶來 ·캥 캐/ 俗 xai²
祡 蟹開二平佳崇全濁 dʒʰæi 士佳 쨍  俗싀 tʂʰai²
豺 蟹開二平皆崇全濁 dʒʰɐi 士皆  쨍  俗싀 tʂʰai²
儕 蟹開二平皆崇全濁 dʒʰɐi 士皆 쨍  俗졔 tʂʰai²
柴 蟹開二平佳崇全濁 dʒʰæi 士佳 쨍  俗싀 tʂʰai²
膎 蟹開二平佳匣全濁 ɤæi 戶佳   俗 ɕie²
諧 蟹開二平皆匣全濁 ɤɐi 戶皆   · ɕie² 
鞋 蟹開二平佳匣全濁 ɤɐi 戶佳   俗혜 ɕie² 
鞵 蟹開二平佳匣全濁 ɤæi 戶佳    俗혜 ɕie²
械 蟹開二去怪匣全濁 ɤɐi 胡介  ·  俗계 ɕie⁴

 
媧 蟹合二平佳見全清 kuæi 古蛙 괭 과 괘正왜 ua¹
緺 蟹合二平佳見全清 kuæi 古蛙 괭 과 괘俗왜 kua¹
騧 蟹合二平佳見全清 kuæi 古蛙 괭 과 괘正왜 kua¹ 

NO 字例 中古音 反切 東韻 四聲通解 全韻玉篇 普通話
廣韻 董同龢 正音 俗音 今俗音

 
宄 止合三上旨見全清  kjuĕi 居洧 :귕 귀 귀俗궤 kuei³ 
晷 止合三上旨見全清  kjuĕi 居洧 :귕 귀 궤正귀 kuei³ 
*攰 止合三去寘見全清 居偽 ·귕 괴正기 kuei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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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2) 第22韻類 < 곙(雞) :콍(啓) ·곙(罽) * >

표23) 第23韻類 < 공(孤) :공(古) ·공(顧) * >

NO 字例 中古音 反切 東韻 四聲通解 全韻玉篇 普通話
廣韻 董同龢 正音 俗音 今俗音

喟 止合三去至溪次清 kʰjuĕi 丘愧 ·큉 퀴 귀俗위 kʰuei⁴
虧 止合三平支溪次清 kʰjuĕ 去為 큉 퀴 규俗휴  kʰuei¹ 
彙 止合三去未云次濁 ɤjuəi 于貴 · 위 위正휘 xuei⁴
巍 止合三平微疑次濁 ŋjuəi 語韋   위俗외 uei¹ 
磈 止合三上尾影全清  ʔjuəi 於鬼 : 위(嵬) 위俗외 uei³
畏 止合三去未影全清 ʔjuəi 於胃 ·  위俗외 uei⁴

 

癸 止合三上旨見全清  kjuei 居誄 : 귀 규俗계 kuei³
諉 止合三去寘娘次濁 njue 女恚 · 뉘 뇌正위 uei³
荽 止合三平脂心全清 sjuei 息遺   슈俗유 suei¹
彗 止合三去至邪全濁 zjuei 徐醉 ·  슈俗혜 xuei⁴
瑞 止合三去寘禪全濁 ʑjue 是偽 ·  슈俗셔 ʐuei⁴
惴 止合三去寘章全清 tɕjue 之睡 ·  俗췌 tʂuei⁴
悴 止合三去至從全濁 dzʰjuei 秦醉 ·  취俗 tsh uei⁴
萃 止合三去至從全濁 dzʰjuei 秦醉 ·  俗 tsh uei⁴
顇 止合三去至從全濁  dzʰjuei 秦醉 ·  俗 tsh uei⁴
瘁 止合三去至從全濁 dzʰjuei 秦醉 ·  俗 tsh uei⁴
烓 *止合三去寘影全清 ʔiuɛi 於避 ·  유正계 uei¹ 
恚 止合三去寘影全清 ʔjue 於避 ·  훼俗에 xuei⁴

NO 字例 中古音 反切 東韻 四聲通解 全韻玉篇 普通話
廣韻 董同龢 正音 俗音 今俗音

 

猘 蟹開三去祭見全清 kjæ̆i 居例 ·곙 계 계正졔 tʂʅ⁴
繫 蟹開四平齊溪次清  kʰiɛi 口奚 ·곙 계/ 혜俗계 tɕi⁴
禰 蟹開四上薺泥次濁 niɛi 奴禮  :녱 녜 니正녜 ni³,mi² 
荔 蟹開四去霽來次濁 liɛi 郎計 ·롕 례 리正례 li⁴
傺 蟹開三去祭徹次清 ȶʰjæi 丑例 ·톙  쳬正졔 tʂʰʅ⁴
栘 蟹開三平齊禪全濁 ʑjæi 成臡 쏑 이 셰正테 i²
䝴 蟹開四平齊心全清 tsiei 祖稽 졩  졔俗 tʂʅ⁴
奚 蟹開四平齊匣全濁 ɤiɛi 胡雞   해俗 ɕi¹
系 蟹開四去霽匣全濁  ɤiɛi 胡計 ·  혜俗계 ɕi⁴
禊 蟹開四去霽匣全濁 ɤiɛi 胡介  ·  혜俗계 ɕi⁴

 
蕝 蟹合三去祭精全清 tsjuæi 子芮 ·  졔正쳬 tɕye²
烓 蟹合四平齊影全清 ʔiuɛi 烏攜   유正계 uei¹ 

NO 字例 中古音 反切 東韻 四聲通解 全韻玉篇 普通話
廣韻 董同龢 正音 俗音 今俗音

 
枯 遇合一平模溪次清 kʰuo 苦胡 콩 쿠 고正구 kʰu¹
䥈 遇合一上姥明次濁 muo 莫補 :몽 무 모正무 mu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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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4) 第24韻類 < 강(歌) :강(哿) ·강(箇) * >

NO 字例 中古音 反切 東韻 四聲通解 全韻玉篇 普通話
廣韻 董同龢 正音 俗音 今俗音

橅 遇合一平模明次濁 muo 莫胡 몽 무 모正무 mo²
酥 遇合一平模心全清 suo 素姑 송  소正수 su¹
齟 遇開三上語崇全濁 dʒʰjo 牀呂 :종  조正주 tɕy³
鉏 遇開三平魚崇全濁  dʒʰjo 士魚 쫑  조俗서 tʂʰu²
鋤 遇開三平魚崇全濁 dʒʰjo 士魚 쫑  조俗서 tʂʰu²
耡 遇開三平魚崇全濁 dʒʰjo 士魚 쫑  조俗서 tʂʰu²
*涸 遇合一去莫匣全濁 下各 ·  호正후 xɤ²

NO 字例
中古音

反切 東韻
四聲通解

全韻玉篇 普通話
廣韻 董同龢 正音 俗音 今俗音

 

嘏 假開二上馬見全清 ka 古疋 :강 갸 가俗하 ku³ 
奼 假開二去禡知全清 ȶa 陟駕  ·당  챠俗타 tʂʰa⁴
茶 假開二平麻澄全濁 ȡʰa 宅加 땅  차俗다 tʂʰa²
 假開二平麻澄全濁 ȡʰa 宅加 땅  차俗다 tʂʰa² 
咤 假開二去禡知全清 ȶa 陟駕 ·탕  차俗타 tʂa⁴ 
詫 假開二去禡徹次清 ȶʰa 丑亞 ·탕  차俗타 tʂʰa⁴
槎 假開二平麻崇全濁  dʒʰa 鉏加 쌍  차正사 tʂʰa²
楂 假開二平麻崇全濁 dʒʰa 鉏加 쌍 / 차正사 tʂʰa²
樝 假開二平麻莊全清  tʃa 側加 장  차正사 tʂa¹

柤 假開二平麻莊全清  tʃa 側加 장  차正사 tʂa¹

詐 假開二去禡莊全清 tʃa 側駕 ·장  자正사 tʂa⁴

咋 假開二去禡莊全清 tʃa 側駕 ·장 
(詐) 자俗사 tʂa⁴

呵 果開一平歌曉次清 xɑ 虎何 항 허 하俗가 xɤ¹
訶 果開一平歌曉次清  xɑ 虎何 항 허 하俗가 xɤ¹
暇 假開二去禡匣全濁 ɤɑ 胡駕 ·  하俗가 ɕia² 
苛 果開一平歌匣全濁 ɤɑ 胡歌   하俗가 kʰɤ¹ 
砢 果開一上哿來次濁  lɑ 來可 :랑 커(珂) 라正가 luo³

 

罝 假開三平麻精全清 tsja 子邪 쟝  챠俗져 tɕy¹
姐 假開三上馬精全清 tsja 茲野 :쟝  쟈俗져 tɕie³
*她 假開三上馬精全清 tsja 子野 :쟝  쟈俗져 tʰa¹

抯 假開二平麻莊全清 tʃa 側加 :쨩 
(且) 쟈俗져 tʂa¹

 

簻 假合二平麻知全清 ȶua 陟瓜 쾅 
(檛) 좌俗과 tʂua¹

*撾 假合二平麻知全清 張瓜 돵  좌俗과 tʂua¹

檛 假合二平麻知全清  ȶua 陟瓜 돵  좌俗과 tʂua¹

痤 果合一平戈從全濁 dzʰuɑ 昨禾 쫭  차正좌 tsʰuo²

*蘤 假合二平麻曉次清 xua 呼瓜  황
화

(花),


뢰正위 xua¹

輠 果合一上果匣全濁 ɤuɑ 胡果 :  화正과 kuo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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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5) 第25韻類 < 궁(拘) :궁(矩) ·궁(屨) * >

표26) 第26韻類 < 겅(居) :겅(擧) ·겅(據) * >

NO 字例
中古音

反切 東韻
四聲通解

全韻玉篇 普通話
廣韻 董同龢 正音 俗音 今俗音

踝 假合二上馬匣全濁 ɤua 胡瓦 :  화正마 xuai²
夥 果合一上果匣全濁 ɤuɑ 胡果 :  화俗과 xuo³

NO 字例 中古音 反切 東韻 四聲通解 全韻玉篇 普通話
廣韻 董同龢 正音 俗音 今俗音

 

楀 遇合三上麌見全濁 kjuo 俱雨 :궁 규 구俗우 y³
踽 遇合三上麌溪次清 kʰjuo 驅雨 :궁 규 구俗우 tɕy³ 

毹 遇合三平虞生全清 ʃjuo 山芻 숭 
(毺) 슈俗유 ʂu¹

娛 遇合三平虞疑次濁 ŋjuo 遇俱   우俗오 y²
嫗 遇合三去遇影全清 ʔjuo 衣遇 ·  우俗구 y⁴
吁 遇合三平虞曉次清 xjuo 況于 훙 휴 후俗우 ɕy¹
盱 遇合三平虞曉次清 xjuo 況于 훙 휴 후俗우 ɕy¹
訏 遇合三平虞曉次清 xjuo 況于  훙 휴 후俗우 ɕy¹
栩 遇合三上麌曉次清 xjuo 況羽  :훙 휴 후俗허 ɕy³
詡 遇合三上麌曉次清 xjuo 況羽  :훙 휴 후俗허 ɕy³
欨 遇合三平虞曉次清 xjuo 況于 ·훙 휴 후俗구 ɕy¹
昫 遇合三去遇曉次清  xjuo 香句 ·훙 휴 후俗구 ɕy⁴
呴 遇合三去遇曉次清 xjuo 香句  ·훙 휴 후俗구 xou³

  渝 遇合三平虞以次濁 øjuo 羊朱  융 유 유俗투 y²

NO 字例
中古音

反切 東韻
四聲通解

全韻玉篇 普通話
廣韻 董同龢 正音 俗音 今俗音




㠊 遇開三平魚溪次清 kʰjo 去魚 컹 큐 거俗허 tɕʰy¹

墟 遇開三平魚溪次清 kʰjo 去魚 컹 큐 커俗허 ɕy¹



煮 遇開三上語章全清 tɕjo 章与 :졍 (䰞) 져俗쟈 tʂu³
攄 遇開三平魚徹次清 ȶʰjo 丑居 텽  쳐俗터 ʂu¹ 
蜡 遇開三去御清次清 tsʰjo 七慮 ·쳥  자正사 tɕʰy⁴
蜍 遇開三平魚以次濁 øjo 以諸 영  져正여 y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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